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l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l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문 학 박 사 학 위 논 문

청소년소설에 나타난

인물의 주체 형성과 아버지

2017년  8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국 어 국 문 학 과

이   경   란



문 학 박 사 학 위 논 문

청소년소설에 나타난

인물의 주체 형성과 아버지

지도교수  송 명 희

이 논문을 문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8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국 어 국 문 학 과

이   경   란



이경란의 문학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8월  25일



- i -

목 차

Abstract ······························································································· ⅱ

Ⅰ. 서론 ··························································································· 1

1. 문제 제기와 연구의 목적 ····························································· 1

2. 연구사 검토 ····················································································· 8

3. 연구의 방법과 범위 ····································································· 21

Ⅱ. 라캉의 주체 개념 ································································ 29

1. 주체의 형성과 ‘소외’ ··································································· 29

2. 대타자의 결핍과 ‘분리’ ······························································· 37

3. ‘아버지의 이름’의 기능 ······························································· 43

Ⅲ. ‘아버지의 이름’으로 본 인물의 주체화과정 ··············· 47

1. 이름을 부르는 의사(擬似) 아버지 -�완득이� ························ 47

2. 금지하지 않는 모호한 아버지 -�위저드 베이커리� ············· 71

3. 가정, 학교, 국가라는 폭력적인 아버지 -�열일곱 살의 털� 103

4. ‘내 아버지’라는 환상 -�나는 아버지의 친척� ····················· 133

5. ‘아버지의 이름’을 넘어서 -�모두 아름다운 아이들� ········· 156

Ⅳ. 결론 ······················································································ 185

참고문헌 ··················································································· 196



- ii -

Subject Formation of the Characters and Father in 

Adolescent Novels

Kyungran Le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Based on the introspection that prior discourse on adolescent literature

focused mainly on the genre itself, and that as a result, there is a lack

of analysis on individual works of adolescent literature, this dissertation

concentrates on analyzing the specific works of adolescent literature.

This dissertation adopted Lacanian psychoanalytic theories in analyzing

and exploring such literary works, not only because Lacan’s emphasis

of the subject and alienation/separation serves as useful tools in

exploring growth stages of characters, but also because his

“Name-of-the-father” concept makes it possible to interpret the

acceptance of and resistance against the world that the characters

demonstrate throughout the novels on multiple dimensions.

This dissertation deals with five adolescent novels :　Wan-deuk Yi,

Wizard Bakery, Hair of a Seventeen-Year-Old, I am my Father’s

Relative and All Beautiful Children.

Wan-deuk Yi and Wizard Bakery are novels in whose storylin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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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of-the-father” is absent. As each father in the novels fails to

lead each main character to the “Symbolic Stage”, the characters suffer

linguistic confusions and occasionally reveal that their perception of the

world is rather ambiguous, devoid of any particular conflict or desire.

Characters in both novels evolve rather painfully to their Symbolic

Stages by discovering father figures outside of their homes. On the

other hand, Hair of a Seventeen-Year-Old and I am my Father’s

Relative are works of literature in which the subjects realize the “lack

in father”, and resist “Name-of-the-father”. However, while the

characters of Hair of a Seventeen-Year-Old, even after they resist

against the “Name-of-the-father” and its disciplinary powers that

materialize in the form of violence committed by the “bad fathers”,

maintain their fantasies of the “good fathers” and at the end of the day,

return to the world of fathers, the characters in I am my Father’s

Relative instead acquire separation from the patriarchal order by

passing through the fantasy of an “ideal family” made by an “ideal

father.” In All Beautiful Children there appears a main character who

believes himself to be trapped in a distorted relations of the symbolic

stage, and dreams of finding the perfect self. At the same time, he

idolizes Mr. Whyso as a father figure and as an object of

self-identification, and adjusts his desires to those of Mr. Whyso.

However, the main character ultimately discovers his true desires that

surpass those of Mr. Whyso in “the real” world outside of the island,

or his Symbolic Stage.

According to Lacan’s theory, the true completion of the subject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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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ation from the desires of the Other, which, in subject of this

dissertation, is the father. Such process of subjectivation neither is

unilateral nor is an one-time event that can only be achieved and

completed in a single opportunity in one’s lifetime. Rather, there exists

a drama comprised of a number of progressions and regressions, delays,

retreats, conquests and accomplishments. Adolescent novels represent

such dramas. I sincerely hope that this study contributes to in-depth

understanding of adolescent novels, and to expand the potential of the

genre while at the same time procuring the diverse possibilities of

interpretation.

Key words: the adolescent novel, Name-of-the-father, subjectivation,

Lacan,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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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 제기와 연구의 목적

발달심리학에서 ‘청소년기’는 ‘아동과 성인 사이에 위치한 인간 발달의

한 과정’1)으로 정의된다. 여기에는 청소년이 미성숙하고 불안정한 ‘사이’의

존재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은 미래의 완전한 성인으

로 성장할 때까지 현재의 특권을 유보당한 채 어른의 보호와 통제를 받아

야 할 교육의 대상, ‘학생’으로 규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등학교의 취학률이 높고 취학연령이 비교적 일정하다

보니2) 청소년은 곧 학생이라는 등식이 더욱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

져, 청소년 개념은 학생 개념에 종속되고 학생이라는 신분의 요구가 청소

년들의 일상생활을 거의 전면적으로 지배하기에 이른다.3) 청소년은 점차

학교를 벗어난 자아를 상상하기 어렵게 되었다.4) 그러나 ‘학생’과 ‘청소년’

1) 한준상, �청소년학 연구�, 연세대학교출판부, 1999, 10면.

2) 조용환, ｢청소년연구의 문화인류학적 접근｣, �한국청소년연구� 제14호, 한국청소년개발

원, 1993, 6면.

3) 조용환, ｢학교 구성원의 삶과 문화｣, �교육학연구� 33권 4호, 한국교육학회, 1995, 83면.

4) 청소년은 그 정체(identity) 자체가 매우 불확실한 집단이다. ‘아동과 성인 사이’라는 개

념의 기준이 연령인지, 발달수준인지, 법률적 권리나 책임관계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일

반적으로 연령을 고려한 규정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청소년기본법’에서는 9세 이상 24

세 이하, 근로기준법은 18세 미만, 도로 교통법 등에서는 18세 등 차이가 많다. 법률마

다 규정 연령이 다르다는 것은 ‘청소년’이 결코 생물학적 나이를 근거로 한 보편의 개념

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준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통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청소년 개념

이라면 ‘1318’라 일컫는 연령집단을 의미한다. 그 연령이 보통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시기다보니 청소년은 곧 중고등학생이라 인식되게 되었다. (원용진·이동연·노명우, ｢청소

년주의와 세대 신화｣, �한국언론정보학보� 제36호, 한국언론정보학회, 2006, 339- 34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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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분명 다른 정체성을 가진다. ‘청소년’에는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다 담

아낼 수 없는 복합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조한혜정은 한국근대사에서 청소년 정체성의 변천과정을 세 단계로 정리

한다. 첫 번째 시기는 청소년이 ‘학생’이라는 정체성을 막 취득하던 60, 70

년대, 두 번째는 청소년 정체성이 학생의 정체성과 완전 동일시되던 80년

대, 그리고 세 번째 시기는 소비 자본주의 시대에 청소년들이 하나의 소비

세력으로 부상하면서 서서히 ‘학생’의 정체성을 벗는 90년대이다.5) 즉 학생

과 청소년이 등가로 취급되던 관행이 변화를 맞은 것은 1990년을 전후한

시기였다. 90년대 들어, 청소년을 ‘학생’의 신분에서 해방시켜 새로운 정체

를 부여하려는 각계의 다양한 노력들이 나타났고, 이와 관련된 담론도 폭

발적으로 증가한다.6) 일각에는 여전히 청소년을 ‘문제 집단’으로 바라보고

그들에 대한 억압과 통제를 고수하려는 움직임이 남아있었지만, 전반적인

사회 인식은 청소년의 권리증진과 자율성의 보장 쪽으로 전환되어 갔다.

특히 당시로서는 다소 급진적이라 할 정부 주도의 여러 청소년 정책은

‘문제 학생’에 대한 ‘선도, 보호, 규제’ 중심에서, ‘전체 청소년’의 ‘잠재력 계

발’로 정책의 무게를 옮기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여주었다. ‘청소년 문제

에서 청소년 존재로’7) 사회적 관심이 이동하게 된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5) 조한혜정, ｢청소년 “문제”에서 청소년 “존재”에 대한 질문으로｣, 조한혜정·양선영 외, �

왜 지금 청소년�, 또하나의문화, 2002, 91면.

6) 90년대에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시기에 민선정부

가 등장하고 문화 전반에 포스트 모던한 변화가 일면서 여성, 어린이,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둘째, 미성년노동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교육기간이

확대되면서, 청소년 세대가 수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 ‘신세대’가 무시할 수 없는 사

회적 세력으로 부상하면서 이들에 대한 연구의 필요가 대두되었다. 셋째, 90년대 신세대

들이 상품 시장의 새로운 소비주체이면서, 디지털시대의 문화를 향유하는 주도적 계층

으로 부상하면서 그들을 이해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긴급한 사안이 되었다. (조한혜정,

위의 논문, 94-96면 ; 오석균, ｢청소년과 청소년 문학에 대한 소고｣, �한어문교육� 22집,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10. ; 이광호, ｢한국 청소년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청소년

활동의 의미 변화와 전망｣, �청소년시설환경� 1권,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2003 등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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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는 청소년이 학생의 정체를 벗고 자기 정체성을 획득한 청소년의

‘재발견의 시대’라 부를 만하다. 이제 청소년은 스쳐지나가는 ‘과도적 세대’,

미래를 준비하는 ‘사이의 존재’가 아니라 그 자체 의미 있는 ‘현재적 존재’

가 되었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청소년은 존재했고, 문학이 존재하는 한 청소년은

문학작품을 읽어왔다.8) 하지만 ‘청소년문학’은 ‘청소년’을 전제로 한다. ‘청

소년기’의 고유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청소년소설’이 창작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한국 사회에서 1990년대 청소년 담론이 청소

년 ‘존재 자체’로 이동하였다는 것은 한국문단에 청소년소설이 발현할 기초

가 마련되었다는 의미이다. 특히 ‘80년대의 청년문화’와 구분되는 하위문화

로서의 청소년 문화가 90년대를 기점으로 발흥하면서 청소년소설 창작의

토양이 준비되었다. ‘청소년의 발견’이 ‘청소년소설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청소년문학에 대한 논의는 1986년에 처음 시작되었다. 이재철은 청소년

문학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청소년문학을 “기성작가에 의해 쓰인, 청소년

을 대상으로 한 문학”이라 정의했다.9) 이는 청소년문학의 초기의 논의가,

아동문학이 아동을 위한 문학이듯, 청소년문학을 ‘청소년을 위한’ 혹은 ‘청

소년이 읽는 문학’이라고 쉽게 정의했음을 알려준다. 이 정의는 오랫동안

여러 연구자들에게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청소년이 읽는’ 혹은 ‘청소

년이 읽을 만한’이라는 개념 규정은 그 경계를 지나치게 느슨하게 설정하

여 오히려 청소년문학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게 할 수 있었다. 아동과 달리

7) 정유성, ｢청소년문화 담론 형성을 위한 시론｣, �한국청소년연구� 제28호, 한국청소년개발

원, 1998, 33면.

8) 김경연, ｢청소년문학이란 무엇인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편), �어린이 책에 대한

이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07, 23면.

9) 이재철, ｢청소년문학론｣, �봉죽헌 박봉배박사 회갑기념 논문집�, 봉죽헌 박봉배박사 회갑

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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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특히 십대 후반의 청소년은 성인과 다름없는 인지적 능력을 갖추

고, 관심 분야 역시 광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이 읽을 만한 문학’이

라는 설정은 곧 일반문학 전체를 포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청소년 주인공의 삶을 다룬다’는 것과 ‘청소년을 내포독자로 설정

하고 쓴 작품’이라는 주장이 추가되는데,10) 여기에서 청소년문학의 가장 첨

예한 쟁점이 생성된다. ‘청소년의 삶을 다루는 문학’이라면 곧 성장소설 아

니냐는 것이다. 청소년문학과 성장소설과의 변별을 묻는, 혹은 청소년소설

의 독립 장르로서의 자격을 묻는 이 질문은 이후 청소년문학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피해갈 수 없는 쟁점이 되었다.

초기에는 청소년소설의 장르 논의가 규범적으로 시작될 수밖에 없었다.

아직 장르적 특징을 추출할 작품군과 작가군, 그리고 연구 성과 등이 두텁

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적 성장이 일정 정도 이루어지면서 통계적

이고 실증적으로 청소년소설의 현실을 추적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청소년소설의 고유한 경향성이 성장소설과 대비되는 특징으로 포착되는데,

그래서 시작된 것이 성장소설과 관련한 ‘회고성/당대성 논쟁’, 달리 표현하

면 ‘경험자아와 서술자아 사이의 거리’의 문제이다.

성장소설은 사건이 발생하고 시간이 경과한 후에 성인이 된 서술 자아가

과거를 회상하는 반성적인 구조를 취한다.11) 경험과 서술 사이의 시간적

거리로 인해 시간구조가 이중적이라는 것인데, 본질적인 문제는 이 경험자

아와 서술자아 사이의 간극으로 인해 서술자아의 일방적인 ‘시선’ 아래 경

험자아가 대상화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청소년소설은 경험과 서술 사이

10) 독일의 클링베르크(Klingberg)는 청소년문학이라는 개념을 다섯 가지로 규정하는데 그

중 두 번째가 ‘특별히 청소년들을 위해서 쓰인 문학’이다. 현재 청소년문학은 광의적으

로는 청소년이 읽는 작품으로, 협의적으로는 청소년 독자를 겨냥한 문학으로 정리되어

있다. (조영효, ｢독일의 청소년문학 소고｣, �독어교육� 제1집,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

1983, 65면 참조)

11) 최현주, �한국 현대 성장소설의 세계�, 박이정, 2002, 126-14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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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시간차 없이 십대 서술자로서의 경험자아가 직접 사건을 경험하고 중개

한다는 점에서 그 서술효과가 다를 수밖에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상

이냐 현재형이냐 하는 ‘시간적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시점의 문제’이다.

즉 두 장르의 변별은 청소년인물이 직면한 고민과 갈등이 주체적 시각으로

해석되고 있는가의 여부, 그리고 서술 주체가 경험자아를 대상화하는가 혹

은 주체화하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12) 오세란은 이에 대해, 청소년소

설은 청소년을 대상화하여 바라보던 성장소설의 ‘시선’에서 청소년이 바라

보는 ‘응시’의 차원으로 시점이 전환된 것이라고 정리한다.13) 성장소설에서

성인이 ‘바라보는 주체’가 되어 청소년을 타자화하고 대상화하였다면, 청소

년소설에 이르러서는 청소년이 ‘대응하는 타자’로서의 ‘대항적 응시’의 위치

를 점하게 되었다는 진단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논의는 한편으로 청소년소설과 성장소설이 그만큼 친연적이라는 사

실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하다. 청소년소설의 정체성 논의에서 ‘성장’이란

요소를 피해갈 수는 없는데, 대부분의 청소년소설은 성장소설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본고는 청소년소설이란 내적인 형식이나 내용으로써가 아니라

독자의 특수성 측면에서 그 실체에 접근해야 한다14)는 주장을 받아들인다.

대체로 성장소설이 청소년소설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장르이지만, 애초 분

류체계가 다른 청소년소설과 성장소설을 동일하게 바라볼 수는 없기 때문

이다.15) 즉 청소년소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소설이요, 성장소설은

12) 오세란, �한국 청소년소설 연구�, 청동거울, 2013, 109, 208면 참조.

가령 청소년소설 정유정의 ꡔ내 인생의 스프링캠프ꡕ는 성인이 된 회상자아가 80년대

청소년기에 겪었던 사건을 되돌아보는 회상의 구조를 취하고 있지만, '회고담이 아니라

흔치 않은 여행모험담'(원종찬,「우리 청소년문학의 발전 양상」,『창비어린이』제27호,

창비어린이, 2009, 217면)으로 평가받는다. 과거 회상의 액자구성을 취하면서도 경험자아

를 ‘현재의 청소년 주체’로 불러내어 청소년독자와의 정서적인 거리감을 희석시킨 작품

이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회상 구조를 기준으로 청소년소설 여부를 기계적으로 재단

할 수는 없음을 알게 한다.

13) 오세란, 위의 책, 208면.

14) 조은숙, ｢풍문 속의 청소년문학｣, �창작과 비평� 제148호, 창비, 2009. 4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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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을 ‘주제’로 하는 소설이라는 점에서 범주의 층위가 다르다.16) 따라서

본고에서 청소년소설을 성장소설로 지칭할 경우, 그것은 ‘청소년성장소설’

의 의미가 될 것임을 미리 밝힌다.

아직도 우리의 청소년소설에는 태생을 둘러싸고 출판사의 ‘기획된 상품’

일 뿐이라는 의심의 시선이 남아 있다. 따라서 청소년소설 연구는 일종의

‘인정 투쟁’17)의 성격을 띤다. 이는 청소년소설이 스스로 실체규명을 통해

독자적인 미학성과 장르로서의 불가피성을 설득해야하는 장르 초기의 불리

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문학’은 사전에도 등재되지 않은 신조

어18)이다. 역사가 일천하다 보니 청소년소설은 스스로 장르의 규칙을 창조

해가고 있는 중이다. 앨래스테어 파울러(Alastair Fowler)는 “장르의 특징

은 변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19) 문학 장르의 안정성은 그렇게 확고한 것

이 아니어서 개별 작품이 추가될 때마다 기존 장르는 변형되고 재창조된다

는 뜻이다. 청소년문학 역시 이 점에서 마찬가지로 그 개념 정립은 작품들

이 쌓이면서 일정 부분 해결될 것이다.20)

15) 청소년문학만의 고유성이 무엇이며, 과연 그런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서구의 경우도

명쾌하게 합의된 내용이 없다. (소영현, ｢청소년 문학이 질문해야 할 것들｣, �작가세계�

제84호, 작가세계, 2010, 337면 참조)

16) 청소년소설이 청소년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설을 지칭한다면, 청소년소설의 하위장르

로서 청소년추리소설, 청소년심리소설, 청소년역사소설, 청소년애정소설, 청소년명랑소설

등이 다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성장소설 역시 청소년소설을 구성하는 하위장르로서

청소년성장소설이라는 위치를 점할 수 있을 뿐이다. 즉 청소년소설은 성장소설보다 더

넓은 함의를 가진다.

오세란은 그런 점에서 청소년소설은 전통적인 성장소설의 주제나 형식, 철학에 비해

훨씬 더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다는 것, 근대의 가치인 성장이라는 주제에 청소년소설을

한정할 수 없다는 것, 청소년소설은 근대와 탈근대의 철학을 모두 품을 수 있는 넓은

개념의 장르임을 강조한다. (오세란, 앞의 책, 106면)

17) 소영현, ｢청소년 문학이 질문해야 할 것들｣, �작가세계� 84호, 작가세계, 2010, 348면.

18) 조은숙, 앞의 논문, 472면.

19) 페리 노들먼, 김서정(역), �어린이 문학의 즐거움�, 시공주니어, 2001, 303면 재인용.

20) 박일환, ｢청소년문학의 현황과 과제｣, �내일을 여는 작가� 제55호, 한국작가회의, 2009,

1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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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우리의 대표적인 청소년소설을 라캉의 이론을 빌어 분석하려고

한다. 이는 청소년소설을 둘러싼 논의가 아직도 청소년소설의 범주나 장르

규정, 성장소설과의 관계 설정 등에 치우쳐, 개별 작품의 심도 있는 분석으

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물론 여전히 청소년문학

을 둘러싸고 범주 또는 용례에서 정치한 이론이 완성되지 못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청소년소설이 스스로를 존재 증명해야 했던 초기

의 열악한 사태는 많이 지났으며, 이제는 작품의 내적 성취를 가늠하는 질

적 평가가 병행되어야할 때가 되었다.

원론적인 지적이지만, 청소년소설의 정당성은 질 좋은 작품의 생산과 유

통으로 확보될 수 있다. 문학이 종국은 문학성으로 말해야 하는 것처럼 청

소년소설 역시 마찬가지이고, 청소년소설의 비평 또한 작품성과 미학성에

기반한 질적인 평가로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소설이냐 아니냐의 논의 이

전에, 혹은 참신한 기법이나 소재를 차용했는가 여부 이전에 개별 작품의

문학적 완성을 따져야 하는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개별 작품에 대한 질적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 서평 형식으로 가볍게

다루어졌고, 몇 편의 본격 연구도 �완득이�를 비롯한 한두 작품에 국한되

거나 주제나 내용에 따른 유형분석 등에 치우쳐, 다양한 방법론을 동원한

일반문학의 연구에 비해 치열성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소설 다섯 편을 ‘인물의 주체화’라는 관점에서

분석한다. 분석의 도구로 라캉의 주체이론을 활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

히 ‘아버지의 이름’이란 측면에서 주체의 양상을 살핀다. 인간의 주체화 과

정에서 ‘아버지’가 차지하는 역할이 그만큼 지대하기 때문이다. 선정된 다

섯 편의 텍스트 �완득이� �위저드 베이커리� �열일곱 살의 털� �나는 아

버지의 친척� �모두 아름다운 아이들� 은 ‘아버지의 이름’이 서사의 갈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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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와, 인물의 성장과 주체화 과정에 비중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소설들이

다. 따라서 이들 작품의 인물들이 보여주는 다양한 증후들을 ‘아버지의 이

름’의 수용, 거부, 저항으로 바라보면, 기존의 분석틀로 발견하지 못한 다양

한 의미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사 검토

청소년과 청소년문학에 대한 관심과 필요가 대두되고 작품이 창작되기

시작한 시기는 대략 1990년대 중반 이후이다. 그러나 채 10년이 되기 전인

2000년대 중후반에 이르면, 가히 비약이라 부를 만큼 다양한 작품이 쏟아

지고 이에 맞춰 비평 담론도 활발하게 생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 낯선

장르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를 두고 열띤 논의가 전개되

었다. 그러나 기존 작품과 이론이 모두 빈곤한 상태에서 단기간 내에 이루

어진 연구는 그 깊이를 획득하지 못하고 한두 가지 논쟁에 집중하거나 몇

가지 유형의 경향성을 짚어내는 시사적인 촌평 형식에 머문 경우가 많았

다.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소설 전반을 개괄적으로 다룬 오세란의 저작21)은

청소년소설 연구에 있어 아주 중요하고도 독보적이다. 이 저서는 그간의

논의를 집대성하고 청소년소설 전반의 쟁점을 이론적으로 보강한 본격적인

이론서라 부를 수 있다. 이밖에도 수많은 학위 논문과 각종 연구가 생산되

었다.

이 절에서는 주로 본 연구가 텍스트로 삼은 청소년소설 다섯 편을 중심

21) 오세란,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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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그간의 연구를 검토한다.

�완득이�에 대한 기존 연구는 소설의 ‘갈등의 해결방식’과 ‘주인공 성장

의 주체성 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중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이

갈등의 해결방식을 둘러싼 ‘낭만성’ 논란이다. 이는 동화, 판타지, 유토피아

등으로 표현을 달리하며 여러 연구에서 반복하여 거론되는데22) 다문화 관

점의 논의들에서 특히 그러하다.

허정은 �완득이�가 우리사회 다문화인이 겪는 차별 현상을 포착하고 의

미 있는 제안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한국인과 다문화인 사이의 위계를 극

복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문제를 봉합하는 결말의 ‘낭만성’이 갈

등의 실재를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한다.23) 정선주도 동일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그는 �완득이�에 등장하는 이주민에게는 그들의 열등함을 인정

하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한국인이 가진 인종적 ‘판타지’가 작동하는데, 완

득이에게도 다문화 가정 십대에게 가지는 우리의 판타지가 투영되었다고

보았다.24) 김예림 역시 이 소설이 나름 타자의 윤리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

22) 영화 <완득이>에 대한 연구는 양과 성과의 면에서 소설 �완득이�를 능가한다. 낭만성

에 대한 지적은 영화 <완득이> 연구에서도 반복된다. 가령 계운경은 영화 <완득이>가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웃음의 효과’와 ‘낭만적인 시선’을 이용했다고 본다.

그리고 그 두 전략으로 말미암아 사회 변화를 촉구하는 강한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관객

을 사회참여자로 이끌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윤상현의 주장도 핵심에서는 궤를 같이 한

다. 그는 영화 <완득이>가, ‘그들’을 보호와 관용이 필요한 수동적인 존재로 그리고 있

고, ‘우리’가 그들을 포용하는 긍정적인 양상만 부각시켜 문제의 본질을 피해간다고 비

판한다. 송재영도 영화 <완득이>를 ‘조화로운 사회에 대한 환상’으로 규정짓는다. 다문

화주의는 차이를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되는데, <완득이>의 세계에서 타자들은 타자성

을 버리고 쉽게 ‘동일화’되면서 그 세계는 ‘유토피아’가 되었다는 것이다. (계운경,｢<완득

이>의 상업전략과 사회질서의 유지ㆍ재생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권 5호, 한국

콘텐츠학회, 2013. ; 윤상현, �한국 영화 속 이주민의 재현에 대한 연구�, 경희대 석사학

위논문, 2014. ; 송재영, �한국 다문화 사회의 이중성�,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2012.)

23) 허정, ｢�완득이�를 통해 본 한국 다문화주의｣, �다문화콘텐츠연구� 12집,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2.

24) 다문화 청소년에 대해 우리가 가지는 판타지는 가령 공부는 좀 못하지만 심성은 착하

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지만 지나치게 큰 문제는 일으키지 않으며, 사회와 주위의 도움

을 받아 한국사회의 하위계층의 일원으로 불만 없이 포섭되는 청소년이다. �완득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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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자들을 약하고 선하게, 그래서 보호받아야 하는 ‘무공해적 타자’로 그려

내면서 진부하고 상습적인 타자 표상을 재생산하는 데 일조한다고 진단한

다.25) 강유정은 �완득이�가 취한 화해적 결말은 인공적이며, 소설 속 세상

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유토피아나 인공낙원뿐이라고 주장하였다.26) 김

종헌도 �완득이�의 ‘낭만적인 현실인식’을 비판하면서, 특별히 완득이가 ‘낭

만적’인 조력자 동주에 의해 수동적으로 주체가 되어버린 인물임을 문제

삼는다.27)

완득이의 성장에 관여하는 동주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있다.

김명순은 완득이의 곤란이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동주에 의해 해결되는 방

식을 문제 삼는다. 그래서 현실적 고통을 대면하지 않고 주변의 배려로 길

을 찾는 완득이를 “훼손되지 않은 세계에서 사는 동화적 인물”이라고 규정

한다.28) 김화선 역시 완득이의 성장이 타인의 주도로 이루어지면서 성장

과정의 진지함이 사라진 점을 비판하고,29) 완득이 성장의 주도권이 타자

(동주샘)에 속하는 모순을 지적한다.30) 이에 반해 김지형은 오히려 완득이

가 자기 성장을 위해 주체적으로 타자의 조력을 유도했다고 주장한다. 다

만 그때 완득이가 취한 전략은 ‘순진한 학생’이라는 것인데, 이는 기존 권

위의 테두리 안으로 자신의 주도성을 스스로 제한하는 태도라고 보았다.31)

이런 판타지로 독자를 불편하게 할 심각한 갈등을 교묘히 피했고, 그것이 베스트셀러의

요인이 되었다고 본다. (정선주, ｢소설 �완득이�를 통해 본 한국사회의 다문화 판타지

고찰｣,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2014)

25) 김예림, ｢‘존중’ 없는 사회의 대중문화, 그 욕망과 미망에 대한 단상｣, �문학과 사회� 제

98호, 문학과지성사, 2012.

26) 강유정, ｢장르로서의 청소년소설｣, �세계문학� 34권3호, 2009.

27) 김종헌, ｢청소년소설의 현실 반영과 인물의 내적 성장｣, �아동문학평론� 제133호, 아동

문학평론사, 2009.

28) 김명순, ｢청소년소설의 문학적 성격과 문제점｣, �현대문학이론연구� 36권, 현대문학이

론학회, 2009.

29) 김화선, ｢청소년문학에 나타난 ‘성장’의 문제-김려령의 <완득이>를 중심으로｣, �아동청

소년문학연구� 제3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08.

30) 김화선, ｢성장에 이르는 세 갈래 길｣, �아동문학평론� 제133호, 아동문학평론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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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들은 동주 선생의 조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완득이의 성

장이 갖는 진정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는 앞서의 낭만

성 지적과 다른 맥락이 아니다. 완득이가 마주한 불운과 모순이 정의롭고

힘 있는 어른에 의해 손쉽게 해결되면서, 그것들은 소재나 배경으로 기능

할 뿐 주인공의 성장을 지체시킬 갈등요소가 되지 못한다. 즉 조력자의 등

장이 결핍과 갈등을 쉽게 해결하게 되면 서사의 결말은 독자의 불편을 최

소화한 채 따뜻하고 낭만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조력자’

와 ‘낭만적 결말’은 별개가 아니다. 그래서 정혜경은 �완득이�의 세계가 ‘낭

만적’인 이유를, ‘적대자는 없고 오직 따뜻한 어른들’로 둘러싸인 자족적인

세계인 탓이라고 보았다. 그는 이를 청소년소설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면서,

청소년소설이 결말을 화해로 마무리하려는 강박과 문학교육적 관점을 포기

하지 않는 한 계속될 문제라 지적하였다.32)

이밖에도 ꡔ완득이ꡕ의 상업적인 성공을 출판환경의 측면에서 다룬 연

구,33) ꡔ완득이ꡕ의 다문화교육 텍스트로서의 활용성 측면의 연구34) 등도 많

이 있다.

최근 ꡔ완득이ꡕ를 정신분석적으로, 특히 아버지와 관련하여 다룬 오세란

31) 김지형, ｢순진함으로서의 ‘학생’ 표상 고찰｣, �한국아동문학연구� 제16호, 한국아동문학0

학회, 2009.

32) 정혜경, ｢이 시대의 아이콘 청소년(을 위한) 문학의 딜레마｣, �오늘의 문예비평� 통권

71호, 오늘의 문예비평, 2008.

33) 소영현, ｢북 쇼핑 시대의 문학, 〈완득이〉라는 낯선 영토｣, �작가세계� 통권78호, 작가

세계, 2008. ; 최성일, ｢완득아, 너 잘 만났다｣, �새얼문화재단� 통권62호, 황해문화, 2009.

34) 청소년소설이라는 점에서 �완득이�가 가지는 다문화교육 텍스트로서의 효용성에 주목

하여 본격적인 실제 수업안을 제시하는 연구로는 김미영, 김혜영의 논문과 많은 석사논

문들이 있다. (김미영, ｢다문화 사회와 소설교육의 한 방법 -김려령의 �완득이�를 중심

으로｣, �한국언어문화� 42권, 한국언어문화학회, 2010 ; 김혜영, ｢다문화 시대의 독서 교

육 : �완득이�를 중심으로｣, �사고와 표현� 4권2호, 한국사고와표현학회, 2011)

다문화 소설로 접근한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이동주라는 교사상, 교사의 역할에 주목

한 연구도 있다. (신수정, ｢2000년대 청소년소설에 나타난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 윤리:

�완득이�, �열일곱 살의 털�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11호, 한국아동청소

년문학학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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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35)는 본고와는 여러 면에서 일치한다. 저자는 이 논문에서 완득의

친아버지를 상상적 아버지로, 동주샘을 상징적 아버지로 설정하고 완득이

가 이 ‘두 아버지를 통합한 아버지’를 동일시의 대상으로 삼아 성장해간다

고 본다. 이때 동주샘이 초자아로 기능하지만, 완득의 성장에서 우위를 점

하는 것은 친아버지인 ‘상상적 아버지’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라캉 이론에

의하면 상상적 아버지는 아이의 성장을 도와 아이를 상징계로 이동시킬 수

없다.36) 한편 완득이가 성장을 위해서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해결하고

아버지와의 화해라는 과정을 거쳐야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이 왜

‘상상적 아버지와의 동일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지 해명되지 않는다.

동주샘 대신 친아버지를 동일시한다고 보는 이 해석은, ‘착한 완득이’가 불

행한 생부를 배신하지 않게 하려는 ‘비평적 고려’라고 생각된다.

본고의 �완득이� 연구는 많은 연구자가 지적한 서사의 ‘낭만성’을 인정하

면서, 그런 낭만성을 초래한 ‘원인’을 추적해 볼 것이다. 서사의 낭만성은

완득이의 막연한 현실인식과 관련 있어 보인다. 완득은 자신을 둘러 싼 모

35) 오세란, ｢ꡔ완득이ꡕ의 정신분석적 접근 - 아버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ꡔ어문논총ꡕ 제

29호, 한국어문학연구소, 2016.

36) 라캉이 생각한 ‘상상적 아버지’란 ‘상징적 거세에 종속되지 않는 예외적인 존재’로, 프로

이트가 말한 ‘원초적 아버지’에 상응하는 일종의 상상적 ‘전능자’의 모습이다. (페터 피트

머, 홍준기·이승미(역), �욕망의 전복�, 한울, 2009, 153면 참조) 따라서 그는 모든 면에

서 뛰어난 아버지, 이상형으로서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홍준기, 라캉과 현대철학, 258면

참조) 그런 점에서 완득이가 어린 시절에 ‘왜소한’ 아버지를 동일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어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해석하면서, 친부를 이상적인 ‘상상적 아버지’로 설정하는 것

은 이론적으로 모순된다. 또 한 가지, 오세란은 완득의 성장이 라캉의 주체화단계, 혹은

프로이트의 발달단계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는다. 다만 ‘상징계 진

입 전’, 혹은 ‘상징계에 진입하는 전 과정 중 일부’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한다. ‘남근기

를 온전히 겪지 못했다’고도 하고 ‘청소년기의 최종 지점에서 훨씬 하위단계에 위치한

아이 상태’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미 ‘상상적’이라는 라캉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 상태를 ‘상상계’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논의가 더 명쾌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그러나 또 한편, 초자아가 아버지의 권위와 외부세계의 법을 대표한다면, 동주샘

이라는 초자아가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완득이는 이미 상징계에 진입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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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된 환경에서도 문제를 문제로 인지하지 않고, 제대로 분노하거나 제대로

욕망하지 않는다. 이러한 ‘증상’을 ‘아버지의 이름’에 비추어 살피면 단순히

‘불우한 명랑 소년’으로 전형화할 수 없는 완득의 복잡한 내면이 드러날 수

있으며, 작품의 결말 역시 낭만적이라고 확정짓기 어려운 복합적인 의미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위저드 베이커리�에 대한 평가는 주로 ‘기존 청소년문학의 상투성을 극

복한’37) 참신성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다.38) 그 참신성 중 하나는 청소년이

선호하는 판타지라는 장르 소설적 요소를 활용39)한 점이다. 이 소설은 청

소년소설 테두리 밖에서 창작되고 읽히던 판타지가 드디어 청소년문학의

영역으로 들어온 최초의 작품이라 할 만한데40) 이 작품에 대한 청소년독자

들의 환호에는 바로 이런 기법의 차용이 큰 몫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는 판타지가 구원이나 문제해결의 방도로 활용되지

않는다. 즉 환상이 개입했다 하여 (작품의 또 다른 특징으로 지적되는) ‘지

나치게 어두운’ 현실이 결코 완화되지도 감춰지지 않는다. 그래서 원종찬은

이 소설을 마법이 오히려 차가운 현실법칙에 눈을 뜨게 만드는 특이한 판

타지라 평한다.41) 나병철도 환상을 개인의 욕망을 해결하는 사적 차원이

37) 정혜경, ｢닫힌 결말 속의 인공 낙원｣, �창비어린이� 제26호, 창비어린이, 2009.

38) 그 참신성으로 판타지적 기법의 도입, 화해와 봉합을 거부하는 결말의 특징, ‘성장’이라

는 가치를 배반하는 반(反)성장서사의 가능성 등이 거론되었다. 이 밖에도 가족 판타지

의 거부, 낭만적인 세계인식의 회피 등도 거론된다. 이런 요소는 �완득이� 이후의 ‘명랑

과 화해’라는 청소년소설의 전반적인 편향성을 고려했을 때 분명 낯설고 참신한 시도라

고 할 수 있다.

39) 실제 청소년 독서의 대부분은 판타지나 무협물이다. 청소년들이 전반적으로 독서를 기

피하지만 대부분의 중고등학교 도서관, 심지어 대학교에서도 대출 순위 1위는 판타지

소설이라고 한다. (김명순, ｢광폭한 현실, 미약한 환상｣, �아동문학평론� 제133호, 아동문

학평론사, 2009, 26면 참조)

40) 이후 판타지 에스에프 등의 장르소설이 청소년문학에 적극 도입된다. 배미주 �싱커�

(2010), 듀나 �아직은 신이 아니야�(2013), 구병모 �방주로 오세여�(2012), �피그말리온의

아이들�(2012) 등이 그런 작품이다.

41) 원종찬, 앞의 논문, 2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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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세계의 조화라는 공적이고 윤리적 차원의 도구로 이용했다는 점을

중요하게 평가한다.42) 오세란 역시 판타지가 주인공이 감내해야 할 비극성

을 해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특징으로 지적한다.43) 그밖에도 가족의 유지

나 가족주의적 가치를 절대화하지 않았다는 점, 결말에서 성장의 성취라는

청소년소설의 목적의식을 탈피했다는 점 등도 기존 청소년소설과 차별되는

지점으로 지주 거론된다. 그러나 이런 평가에 대해 정혜경은 이 소설이 가

족이 흩어지고 주인공은 집을 떠나는 등 가족 경계 밖에서 다른 가능성을

찾는 듯한 외양을 취하지만, 마법사 ‘아버지’가 세속의 아버지를 능가하는

강력한 아버지의 기호라는 점에서 결국 주인공이 오이디푸스 구조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또한 독자에게 N(no)과 Y(yes)라는 두 선택

지를 제시하여 결말을 단정하지 않는 듯 보이지만, N과 Y의 두 경우 모두

갈등이 극복되고 주인공은 균형 상태를 회복한다는 점에서 결코 열린 결말

이 아니며 성장이라는 목표에서 자유로운 것도 아니라고 비판하기도 한

다.44)

한편 강유정은 이 소설이 현실을 지나치게 어둡게 그렸다고 지적한다.

지나친 비극성이 주인공을 갈등을 겪는 사실적 인물이라기보다는 작가가

자기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 조형한 인물로 보이게 한다는 것이다.45) 김명

순 역시 판타지를 도입하지 않고는 해결이 불가능할 정도로 현실이 어둡게

설정됨을 지적하는데, 다른 한편으로 그 환상이 전체 구조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점을 비판하기도 하였다.46)

이상에서처럼 �위저드 베이커리� 연구는 다른 작품과의 관련 하에 글의

42) 나병철, ｢청소년 환상소설의 문학교육적 의미와 ‘가치의 세계’｣, �청람어문교육� 42권,

청람어문교육학회, 2010.

43) 오세란, 앞의 책, 211면.

44) 정혜경, 앞의 논문, 2009.

45) 강유정, 앞의 논문.

46) 김명순, 앞의 논문, 아동문학평론사, 2009, 24-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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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로 언급되는 정도로, 분량과 심도 면에서 다소 미흡하다. 이 작품에 대

한 단독 연구로는 김경애47)의 것이 있다. 그는 이 소설이 평자들에게 혹평

을 받는 이유가 평자들이 판타지의 도입을 청소년소설의 정통성이나 품격

에 흠이 되는 것으로 판단할뿐더러, 판타지 안에서의 성장을 부정적으로

인식한 결과라고 진단한다.48) 또한 기존 청소년소설의 주인공이 대체로 ‘방

황 후 귀가’라는 플롯을 취하는데 반해 이 작품의 주인공은 오히려 탈가를

통해 자기정체성을 획득하는 차이가 있다고 밝힌다. 또한 김명순의 주장처

럼 소설에서 마법들이 맥락적으로 연관되지 못하고 “에피소드처럼 산재되

어 스토리의 결속력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한다.

위의 논의들이 이 소설이 판타지 양식으로 서사적 재미를 획득하고 청소

년소설을 엄숙함으로부터 해방시켰다거나, 비극적이고 섬뜩한 현실을 가족

애라는 이름으로 혹은 청소년소설이라는 이유로 감추거나 돌려 말하지 않

은 작가 태도를 높이 평가한 것 등은 온당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판타지가 서사 자체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

되지 않는다. 서사의 변곡점을 이루는 ‘몽마’의 체험을 주인공의 무의식 표

출로 해석할 경우, 그의 명백한 증상(말더듬증 등)의 원인이 해명되면서 판

타지 기법 차용이 적절했음이 증명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해석

은 이 소설을 단순한 적서 갈등 이상으로 의미를 확장시켜, 독자에게 소설

의 심층과 더불어 독자 자신의 무의식을 들여다 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생각한다.

47) 김경애, ｢한국현대청소년소설과 �위저드 베이커리�｣, �새국어교육� 제94호, 한국국어교

육학회, 2013.

48) 김경애의 주장과 달리, 이 소설의 판타지라는 스타일 자체를 문제 삼은 연구자는 찾기

힘들 뿐더러 오히려 판타지를 도입하여 청소년소설의 경계를 확장했다는 긍정적인 평가

가 많다. 성장의 플롯이 약해 비판받았다는 지적 역시 소설의 결말이 성장인가 반성장

인가를 두고 주장이 엇갈리기는 하지만, 반성장으로 읽는 연구자들도 바로 그 점에서

청소년소설의 성장 공식을 탈피하려 한 적극적인 시도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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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곱 살의 털�에 관한 단독 연구는 전혀 없고, 아래 연구에서 다른

소설과 같이 다루어진다. 그 평가는 대부분 긍정적이다. 원종찬은 이 소설

이 ‘두발 규제’라는 사소한 소재를 가지고, 주인공의 특이한 집안 내력을

거쳐 우리 사회 근대성의 뿌리까지로 의미를 확대한 점을 높이 산다. 청소

년소설로서는 드물게 역사·사회적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점이나, 상투적인

일탈형 청소년과 구별되게 의외의 뚝심을 보이는 ‘행동하는’ 주인공에 대해

서도 긍정적이다. 다만 그 참신한 소재가 시민적 권리라는 메시지로 소진

되는 것을 아쉬워한다.49) 김명순 역시 두발규제라는 단순한 행위를 통해

학교라는 권력기구의 속성과 부조리한 사회구조까지 주제를 확대해가는 것

에 주목하고, 이것이 기존 청소년소설의 사소설적인 경향성과 변별되는 지

점이라고 본다. 특히 ‘무지르다’ ‘슴벅대다’ ‘보굿’ ‘민날’ 등의 우리말을 적

절히 살려 쓰는 작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성인(아버지)의 입을

빌어 주제의식을 직접 드러내는 등 여전히 청소년 독자를 계몽의 대상으로

삼는 한계도 동시에 지적한다.50) 오세란은 기존 성장소설과 달리 이 소설

에서는 아버지가 청소년을 지지하는 새로운 존재로 등장한다는 사실을 지

적하고, 이는 성장이 반드시 기존 권위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며 그 권위의

성격 자체가 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문제가

할아버지의 주도하에 마무리되는 결말에는 아쉬움을 표하며, 청소년 인물

을 주체화하는 방향으로 청소년소설이 나아가기를 주문한다.51) 소영현은

이 소설이 “재미와 교훈을 모두 갖추고” 있지만, 어른이 기대하는 청소년

상을 구현하면서 개별자로서의 다채로운 청소년을 보여주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한다.52)

49) 원종찬, 앞의 논문.

50) 김명순, 앞의 논문, 현대문학이론학회, 2009.

51) 오세란, ｢완득이 이후｣, �창작과비평� 제148호. 창작과비평사, 2010년,

52) 소영현, 앞의 논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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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김지형은 ｢순진함으로의 학생 표상｣에서, �열일곱 살의 털�의 주

인공 역시 �완득이�처럼 사회를 향해 자신의 주체됨을 드러내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 이면을 보면 주인공들은 ‘학생’으로 호명하는 사회의 장치에

이미 포섭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때 사회가 취하는 포섭의 기제는 ‘학생’

을 ‘순진함’으로 규정하는 것인데, 주인공들은 이것을 (무)의식적으로 수용

하고 있다는 것이다.53) 그러나 주인공 일호는 물론이고, 일호 아버지, 일호

할아버지까지 삼대를 ‘순진함’으로 치부하는 김지형의 해석은 다소 아쉽다.

일호의 고·증조부가 권력의 하수인으로서 자행했던 폭력의 행적과 후대 삼

대의 저항은 소설 속에서도 대비적으로 배치되는데, 이를 나란히 ‘순진함’

으로 묶어버리면 저항과 투항의 가치적 차이는 사라져버린다. 일호의 외롭

고 힘겨운 투쟁을 ‘우발적인 행동’으로 단정하는 것도 납득하기 쉽지 않다.

두발규제에 저항하면서 주인공이 보여주는 자각의 과정과 자각을 행동으로

이어가는 끈기 등을 고려하면, 이를 단순히 ‘순진함’이라 규정하는 것은 십

대의 사회적 참여를 과소평가하는 과오라고 생각된다.

본고는 송씨네 삼대가 세계의 모순에 눈을 뜨고 그 폭력에 대항해가는

성장의 과정에 집중하여 논의를 이어갈 것이다. 대다수 연구가 일호가 만

난 학교의 부조리와 그에 대한 저항만을 문제 삼으며, 또 다른 억압기제로

서의 가정과 국가의 폭력성을 놓치고 있다. 본고는 이 세 권력과 그에 대

한 저항의 문제를 ‘아버지의 이름’으로 접근하고, 인물들이 성취하고 또 실

패한 지점을 헤아려 소설의 의미를 새롭게 규명할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친척�은 개별 연구는 물론, 다른 소설과 함께 다루어진

논의도 찾기 어렵다.54) 신간 소개의 형식으로 짧게 언급한 오세란의 ｢비행

53) 김지형, 앞의 논문.

54) 이 작품에 대한 관심이 이토록 저조한 것은 �완득이� 출간 이전인 2006년 작품이라는

데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한미화에 의하면, 2008년의 �완득이� 출간 이전에는 인

터넷 서점에 ‘청소년소설’이라는 분야가 존재하지 않았다.(한미화, ｢최근 출간된 청소년

소설의 경향｣, �창비어린이� 제43호, 창비어린이, 2013, 20면) 즉 청소년소설이 창작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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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꿈꾸다｣정도만 눈에 띤다. 오세란은 이 작품이 ‘단단한 구성과 문장’을

갖추어 문학적으로 높은 완성도를 보인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 지나치게

모범적이고 보편적인 성장서사로써 개별화되고 다양화된 오늘날의 청소년

독자를 설득할 수 있겠는가고 의문을 제기한다.55)

소설은 �나는 아버지의 친척�이라는 제목부터 아버지를 거론하고 있고,

아버지와의 관계 설정이 서사의 핵심이라는 점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접근했을 때, 작품의 진면목이 제대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주인공이 겪

는 내면의 갈등과 의식의 전환도 정신분석적 해석으로 그 의미가 더욱 선

명해 질 것이다.

�모두 아름다운 아이들�에 대한 연구는 다른 청소년소설에 비해 상대적

으로 풍부한 편이다. 먼저 성장소설과 관련한 연구로는 김경수, 이선옥, 오

석균, 오형엽 등의 글이 있다. 김경수는 작품 속의 말하기와 글쓰기라는 행

위와 그 기능에 주목한다. 불합리한 세계, 어른들의 몰이해, 의사소통이 불

가능한 관계들 속에서도 등장인물들은 말하기와 글쓰기를 다리 삼아 위태

로운 청소년기를 건넌다는 것이다.56) 이선옥은 학교라는 억압적인 현실 속

는 있었지만, 장르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청소년소설이라는 용어 자체가 낯설던 시기

로, 개별 작품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완득이�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적극적인 독자층이 형성되면서 청소년소설이 권장도서 이상의 의미를

띄게 되고, 비평이 비약적으로 늘어났으며, 청소년문학상도 다수 제정되었다. 이 작품에

대한 관심부족을 이런 문단 상황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의 요소로 참조할 수

는 있을 것이다.

55) 오세란, ｢비행을 꿈꾸다｣, �창비어린이� 제19호, 창비어린이, 2007, 105-106면.

가족문제를 언급하는 논문 속에서 잠깐 언급되기도 한다. 가령 최미령의 논문에서는

주인공이 아버지의 거짓과 위선에 대결하면서 성장하는 서사로 언급되고 (최미령의 �한

국청소년소설에 투영된 가족 이데올로기 연구�, 카톨릭대학 석사학위논문, 2010) 박경희

의 논문에서는, 두 주인공 미용과 준석의 대립을 ‘아버지 찾기’와 ‘아버지 지키기’의 투쟁

으로 보고 ‘아버지 부재’가 청소년의 삶의 지표를 상실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박경희, ꡔ한국 청소년소설 연구: 가족 분화와 인물의 자아 정체성 형성을 중심으로ꡕ, 전

남대 박사학위논문, 2016.)

56) 김경수, ｢성장소설의 새로운 모색｣, �문학과사회� 37호, 문학과지성사, 1997,

229-2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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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고통당하는 아이들을 다루지만, “왜냐 선생님의 �허생전�은 계속된

다”는 구절을 통해 미완의 희망 찾기에 초점을 맞춘다.57) 오석균은 �모두

아름다운 아이들�의 문체나 사고의 단계가 청소년 대중의 수용능력을 넘어

선다고 주장하고, 청소년소설이 독자의 눈높이에 맞는 표현과 기법을 고민

할 것을 제안한다.58) 오형엽은 성장소설의 관점에서 접근하면서도 작가의

전작 �낙타의 겨울�과 �모두 아름다운 아이들� 두 작품 사이의 연속과 변

모의 양상을 추적한다. �낙타의 겨울�에서 보인 해체의 전략이 한계에 부

딪히면서 새로운 출구를 모색한 작품이 �모두 아름다운 아이들�이라는 것

이다. 해체는 필연적으로 허무적인 세계관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는데, 작가

는 �모두 아름다운 아이들�을 통해 ‘상호주관성의 관계’라는 새로운 해법으

로 구출되었다고 본다.59)

효용적인 측면의 논의로는 김명석의 글이 있다. 그는 �모두 아름다운 아

이들� 중 ｢허생전을 배우는 시간｣의 수업방식에 주목하고, 왜냐 선생이 진

행하는 �허생전� 수업방식을 그대로 원용해 다시 실제 �허생전� 수업 모

형을 구성해본다.60) 소설 속 �허생전� 수업은 모든 교사가 꿈꾸는 수업 모

델이라 할 수 있고, 이 부분이 발췌되어 여러 교과서에 실린 것도 그 수업

방식을 활용해보자는 취지였다는 점에서 이 시도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문학의 관점에서 접근한 것으로는 김경애의 글이 있다. 그는 1996

년 발표 당시 �모두 아름다운 아이들�이 청소년문학으로 평가되지 않았다

57) 이선옥, ｢폭력적 질서의 공간, 그리고 길찾기｣, �창작과비평� 95호, 창비, 1997,

267-275면.

58) 오석균, 앞의 논문, 393-414면.

59) 오형엽, ｢관계의 해체와 상호주체성의 새로운 관계｣, �문학과사회� 10권1호, 문

학과지성사, 1997, 238-253면.

60) 김명석, ｢소설 교육과 독자의 내면화과정 연구 ; 최시한의 ｢허생전을 배우는 시간｣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제50집, 국어교육학회, 2012, 69-1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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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실을 의미심장한 사회적 현상으로 읽어낸다. 또한 이 작품을 통해 청

소년문학의 범주 규정을 시도하기도 한다. 거기에서 ‘방황을 통한 봉합의

구조’ ‘회고하는 서술자가 아닌 내부 인물의 시선’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

적, 인지적인 시점을 넘어설 수 없다는 점’을 청소년소설의 장르적 특징으

로 도출한다.61)

여타 청소년소설에 비하면 기존 연구가 부족한 것은 아니나, 이 소설이

이룬 문학적인 성취를 고려하면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 성민엽이 지적했

듯 청소년소설이니 교육소설이니 하는 고정관념과, 이 소설이 가지는 문학

사적인 위상이 그 밖의 깊이 있는 논의를 가로막은 것이라 생각된다.62) 그

래서 작가 자신도 본인이 “신경 써서 깔아놓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주

는 사람이 없어” 서운하다고 토로한다.63) 주인공이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

을 탐색해가는 과정, 무엇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 즉 말의 중요성 등이

자신이 “깔아놓은 것”이라고 스스로 밝힌 것인데, 이는 라캉적 해석의 단

서에 다름 아니다. 나아가 이 작품이 일기라는 내면의 글쓰기로 되어 있다

는 점, 인과로 설명할 수 없는 인물들의 행동, 교사를 향한 동일시와 모방

의 심리 등도 정신분석적인 연구를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왜냐 선

생의 주문과 다른 길을 선택하는 주인공의 행위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접

근할 때 비로소 ‘차이를 만들어내는’64) 독해가 가능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다섯 편의 텍스트는 그 지명도나 청소년

문학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비해 연구가 대단히 빈약한 편이다. 위에 언급

61) 김경애, ｢한국현대청소년소설과 �모두 아름다운 아이들�｣,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51

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1, 133-152면.

62) 최시한·성민엽, ｢대담-진정한 자아를 세우기 위하여｣, �문학과 사회� 제37호, 문학과 지

성사, 1997, 266면.

63) 최시한·성민엽, 위의 대담, 266면.

64) 어도선, ｢라캉과 문학비평｣, 김상환·홍준기(편), ꡔ라깡의 재탄생ꡕ, 창비, 2002. 6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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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들도 개개 작품에 대한 본격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라기보다는 주제

나 소재, 혹은 발표 시기에 따라 여러 작품을 한 지면에서 간략하게 거론

하거나, 서평 형식으로 나열한 인상비평적인 것들이 대부분이다. 주제나 유

형에 따라 몇 개 작품을 일정한 관점에서 조망한 몇몇 석사 논문들이 없지

않지만, 이들 연구도 주제나 소재의 차원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러 작품을

하나의 방법론에 기초하여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분석한 연구도 찾기 어

렵다. 진지한 연구를 위해서는 작품 개개에 대한 관심 못지않게 방법론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는 라캉의 주장처럼, 언어로 직조된

소설은 무의식의 구조를 담지하고 있다.65) 청소년소설 또한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본고는 정신분석비평, 특히 라캉의 이론 중 ‘아버지의 이름’에 주목

하여 청소년소설의 주체가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라는 대타자와 만나 떠안

게 되는 여러 심리와 증상을 살핀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가 발견하지 못

한 주인공의 무의식, 나아가 소설의 심층을 헤아려 그 의미를 해명하고, 청

소년소설 연구의 지평을 확대 심화하고자 한다.

3.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고는 우리나라 청소년소설 다섯 편, �완득이� �위저드 베이커리� �열

일곱 살의 털� �나는 아버지의 친척� �모두 아름다운 아이들�을 라캉의

주체개념으로 분석하고 그 의미와 소설적 성과를 해명하고자 한다. 본고가

라캉의 이론을 분석의 틀로 선택한 것은 아래의 세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는 라캉이 ‘주체의 죽음’을 논하는 현대철학의 조류에서 주체를 탐구

65) 프로이트는 무의식의 발견자는 자신이 아니라 앞서 간 시인들이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박찬부, �현대정신분석비평�, 민음사, 1996, 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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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드문 철학자이기 때문이다. 근대의 주체를 부정하면서 출발한 현대철학

자들에게 주체란 자명한 출발점도, 통일적이고 자립적인 중심도 아니었다.

오히려 외부의 것, 즉 타자에 의해 구축된 결과물이다. 라캉 역시 주체를

‘언어적 구성물’로 본다는 점에서 구조주의자의 문제의식을 벗어나지 않는

다. 그러나 그가 근대적 의미의 ‘절대 주체’를 부정했지만 새로운 주체개념

을 구축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그의 사상적 독창성이

있는 것이다.66)

사실 주체에 대한 고려 없이, 즉 주체를 통하지 않고 성장에 대해 진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간의 ‘성장 서사’란 ‘주체의 변화 과정’을 추적하

는 글이다. 성장을 동기로 삼는 청소년소설 역시 주체의 해체를 통해 할

수 있는 말은 매우 한정적일 것이다.

한편 라캉의 주체는 ‘분열된 주체’, ‘무의식적인 주체’라는 점에서 자아심

리학이나 교육학에서 말하는 주체와는 거리가 있다.67) ‘성장 주체’로서의

청소년소설의 인물과는 괴리가 있지 않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주체야말로 청소년소설을 논할 수 있는 적절한 개념이

다.

66) 라캉은 임상의 경험에 의해 ‘무의식의 구조’를 확신하면서도 현상학의 주체개념, 특히

주체를 의식과 자유에 결부시킨 사르트르의 개념만은 끝까지 버리고 싶지 않았다. 그래

서 구조주의자들의 맹공 속에서 ‘주체 없이는 구조도 없다’(문장수, ｢자크 라캉의 주체

개념｣, �철학논총� 제56집, 새한철학회, 2009, 397면 재인용)고 주장하며 주체라는

범주를 끝까지 지켜낸다.

그 자신 역시 현상학에서 출발했다는 바디우도, 라캉을 대가로 부를 만한 면모라면 구

조의 절대성과 주체의 비환원성을 같이 지켜 낸 그 점에서 찾는다. 라캉이 ‘구조주의와

현상학이 사면을 이루는 능선 위를 위태롭게 걸으며’ 독특하고 고유한 자신만의 주체개

념을 완성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라캉의 절대주체의 비판은 여타의 구조

주의자들과 달리 주체를 구제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할 수 있다. (알랭 바디우·엘리자베트

루디네스코, 현성환(역), ꡔ라캉, 끝나지 않은 혁명ꡕ, 문학동네, 2013, 60-62면 참조 정리)

67)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주체의 분열은 일반심리학에서 말하는 심리적 분열상이 아니라,

주체가 아버지의 이름을 선택하고,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통과한 이상 돌이킬 수 없도

록 결정된 정신구조의 기본조건이다. (박찬부, 앞의 책, 2007, 1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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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캉의 주체는 분열되고 소외되었다는 점에서 개별자이며, 보편적인 지

식에 포섭될 수 없는 ‘나머지’이기도 하다. 만일 분열되지 않은 통일된 주

체가 있다면 이는 보편적, 일반적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개성 없는 익명의

존재일 것이다. 분열된 주체는 상징계가 보유한 제도나 규율, 객관적인 지

식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위반의 장소’로서 보편주의적 음모에 저

항한다.68) 그렇다면 라캉의 주체 개념은 인간의 자율성과 복잡성에 대한

통찰이라 보아야 한다. 인간이 상징계 대타자를 의심하고, 상징계에 고정되

지 못하고 ‘미끄러진다’는 것은 애초 인간이 ‘언어적 차원이나 철학적 이론

으로 완전하게 해명할 수 없는’69) ‘복합적이고 모순적인 존재’70)라는 이야

기이다. 인간은 이론과 구조로 환원할 수 있는 단순한 존재가 아닌 것이다.

우리는 이 통찰을 먼저 문학에, 그리고 청소년문학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캉의 주체는 보편성을 추구했던 과학의 주체라기보다 소설적 주

체에 가깝다. 소설의 구체적인 인물, 생동하는 주인공은 라캉의 ‘나머지로

서의 주체’이기도 하다. 존재는 기호로 표상되면서 어쩔 수 없이 잉여의 부

분을 남긴다. 청소년 주인공 역시 교육학과 심리학에서 규정하는 ‘청소년’

이란 개념어로 다 환원될 수 없는 ‘나머지’가 존재한다. 문학은 그 ‘나머지’

라 할 구체적인 인물의 ‘개별성’에 주목한다. 루카치를 인용하자면 소설 속

에 ‘형상화된 개인은 자체의 고유한 무게를 갖는다.’71)

그런 의미에서 소설에서의 문제적 인물, 갈등 속에 분열된 인물, 사회적

조건과 인간적 욕망 사이에서 불화를 겪는 인물을 설명하기에 라캉의 주체

이론, ‘분열된 주체’라는 설정은 매우 적절하다. 만일 인간이 분열되지 않은

통합적이고 동질적인 존재라면 소설적인 인물은, 혹은 더 원천적으로 소설

68) 홍준기, 앞의 책, 머리말 ⅺ면.

69) 숀 호머, 앞의 책, 103면.

70) 베르트랑 오질비, 앞의 책, 166~167면 정리.

71) 루카치, 반성완 역,『소설의 이론』, 심설당, 1998, 99면.



- 24 -

이란 장르는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라캉이 말하는 분열된 주체, 형성중인 주체는 청소년기의 인물을

이해하는 중요한 통찰이 될 수 있다. 청소년기는 주체가 세계 내에서 자신

의 정당한 자리를 탐색하고 찾아가는 지난한 시기이며, 사춘기란 내적인

분열과 혼란 속에서 갈등을 시작하는 이름이다. 따라서 청소년소설의 인물

은 ‘욕망하는 주체’, ‘질문을 던지는 주체’가 되어, 대타자의 인정을 욕망하

며 동시에 대타자의 질서에 대해 의혹과 반발심을 가진다. 또한 각성을 통

해 대타자 중심의 기성질서에 저항하면서 자신의 타자 종속적인 삶을 뛰어

넘기도 한다. 이렇듯 청소년기 인물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잡아가며

겪는 갈등상황은 라캉이 탐구했던 주체화 과정과 상동적 구조로 되어 있

다. 이는 라캉의 주체이론이 청소년소설 인물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라캉을 선택한 두 번째 이유는 라캉의 ‘소외(alienation)’와 ‘분리

(separation)’라는 개념이 청소년기 ‘성장’의 다양한 층위와 양상을 변별적

으로 설명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기의 성장에는 체제 내적인 ‘수용’

과 체제 전복적인 ‘비판’이 모순적으로 공존한다.72) 즉 ‘성장’이란 단어에는

‘수용 vs 저항’, ‘순응 vs 비판’ 이라는 대조적인 두 개념이 혼재되어 있다.

‘순응’은 일종의 ‘입사’의 형식을 가진 경우이다. 이때의 성장은 미숙한 주

인공이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가치를 내면화하

여 그 집단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라캉이론에서

주체가 대타자에 포섭되면서 자기 존재의 일부를 잃어버리는 ‘소외’에 해당

한다. 그러나 한편 세계가 모순되고 부조리할 때, 기성 사회에의 안착을 일

방적으로 성숙된 삶이라 말하기 어렵다. 이때의 진정한 성장은 비속한 사

회에 대한 혐오나 반항을 포함하며, 기존의 질서와 가치를 타파하는 더 먼

72) 최현주, 앞의 책,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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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까지의 진입을 요구한다. 이는 라캉 이론에서 대타자로부터의 ‘분리’에

해당한다. 특히 청소년문화가 대항담론으로서 기존 가치에 대한 대결을 포

함할 때, 그리고 현재와 다른 더 나은 세계를 기획할 때, 그것을 설명하는

이론적인 틀로서 라캉의 ‘분리’ 개념은 아주 유용하다.

그간 우리는 기성 사회로의 ‘순응’과 기존질서에 대한 ‘저항’이라는 모순

된 두 지점을 구별 없이 ‘성장’이라 총칭해 왔다. 성장의 양상을 라캉의 ‘소

외’와 ‘분리’ 개념에 따라 구분하면 주체화 과정에서 주체가 위치하는 서로

다른 지점, ‘입사/거부’, ‘순응/저항’이라는 다른 차원의 성숙이 변별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73) 본고 역시 ‘소외’와 ‘분리’ 개념에 따라 주인공

의 성장 양상을 구분할 것이다.

셋째는 라캉의 ‘부성은유’, 혹은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개념이 청소년소

설에 나타난 아버지상을 종래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하기 때문

이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는 질곡의 역사를 겪어오면서 우리나라

소설 속 인물들의 성장에 ‘아버지의 이름’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는 주

장은 오래되었다. 흔히 말하는 살부의식(殺父意識), 즉 아버지를 부정하거

나 넘어서면서 성인이 되어간다는 서구의 교양소설의 원형을 우리 성장소

설에 대입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나라 성장소설의 특수한 조건이기도 하

다. 그런데 최근의 청소년소설에서는 ‘아버지의 존재’가 인물의 성장에 중

요한 요소로 등장한다. 물론 이 시대가 존경받는 아버지, 권위를 누리는 아

버지, 아버지다운 아버지를 쉽게 허용하는 시대는 아니다. 그러나 훼손되고

왜곡된 아버지, 욕망하고 억압하는 아버지가 여러 양상으로 청소년소설의

인물의 성장에 관여하고 있다. 이는 라캉의 대타자,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73) 라캉은 인간이 상징계에 진입하면서 비로소 주체로 구성되지만 그 대가로 존재상실을

겪는데 이를 소외(alienation)라 불렀다. 분리(separation)는 주체가 대타자의 결여(=욕망)

를 발견하고 그 욕망을 탐구하면서 스스로가 욕망의 주체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한다.

‘소외’가 상징계에 안착하는 일종의 ‘입사’의 단계라면, ‘분리’는 그 세계가 완전하지 않으

며 결여되었음을 알아차리는 ‘저항’의 단계라 부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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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소환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라캉의 이론에서 ‘아버지의 이름(the Name-of-the-Father)’은 주체화 과

정의 핵심 요소이다. 아버지란 아이에게 무엇이 허용되고 허용되지 않는지

를 제시하면서 법을 제정하는 사람이다. ‘거세’라는 메타포로 나타나는 아

버지의 법과 금기를 수용하면서 아이는 상징계로 진입한다. 따라서 아버지

는 아이를 사회적 존재로 만들고 언어적 질서를 익히게 하며, 그 과정에서

아이는 존재의 ‘소외’를 겪으며 욕망을 배운다. 한편 소외 이후 대타자의

불완전성을 직시하는 ‘분리’의 과정과 ‘환상횡단’도 결국 대타자와 연루된

사태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아버지와 무관할 수 없다.

따라서 본고는 소설 속 인물들이 주체의 완성을 향해가는 분투 과정에서

특별히 ‘아버지의 이름’이 갈등의 축이 되는 작품을 분석 텍스트로 선정했

다. 소설의 인물들이 보여주는 다양한 증상들을 ‘아버지의 이름’의 부재, 거

부, 저항 등으로 살펴보면 기존 분석과는 다른 의미를 읽어낼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선정된 텍스트는 주인공에게 ‘아버지의 이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주인공이 ‘아버지의 결여’를 목격하거나, ‘아버지의 질서’를 뛰어넘는 작품

들이다. 이를 ‘아버지의 이름’에 따라 나누어 말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작동

하지 않는 ‘부성의 부재를 보여주는 서사’, 아버지의 금지를 받아들이지만

그 아버지가 불완전한 인물임을 깨닫게 되는 ‘결여된 부성을 보여주는 서

사’, 아버지의 이름이 갖는 허구성을 깨닫고 아버지의 질서 너머를 향해 도

약하는 ‘부성의 환상을 넘어서는 서사’로 구별할 수 있다.

‘부성이 부재한 서사’에서는 성장 주체가 세계 내에 자기 위치를 가지지

못한다. 자리를 배정하는 ‘아버지’가 기능하지 못하므로 인물은 상징계에

정착할 수 없어 존재적 위기를 겪거나 고립된 세계에 유폐되어 있다. 상징

계란 언어의 세계란 점에서 언어수행에 장애를 겪고 타인과의 교류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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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경우가 많다. 이때의 청소년 인물은 상상적 세계에 갇혀 아직 주체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즉, ‘소외’를 경험하지 못한 주체라 말할 수 있다.

‘결여된 부성의 서사’는 인물이 상징계에 진입하여 대타자가 지정한 자기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아버지’가 사실 그렇게 견고한 이름이 아니라는,

대타자가 지극히 허술한 기반 위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을 맞는

다. 청소년 주체는 그 아버지에게 저항하거나 아버지의 결핍을 용서하면서

성장의 다음 단계로 이동한다. 이때의 주체는 대타자의 불완전성을 깨닫는

‘분리’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드물지만 아버지의 이름, 그 권위와 억압을 거부하고 ‘상징계 너머로 탈

주하는 소설’이 있다. 성장 주체가 ‘대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단계를 넘어

자기 욕망, 즉 주이상스(jouissance)를 찾아 아버지와 다른 자기 삶을 찾아

가는 서사이다. 이는 자기 삶의 진정한 책임을 떠맡으며 더 이상 자기 존

재의 근거를 타자에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외’를 청산하고 자기 욕동

(drive)의 주체가 되는, 주체화의 마지막 단계에 이른 서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체는 절대적인 자유 속에서 자율적으로 자기 성장을 성취하는 것이 아

니라,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출생하고 성장한다. 인간의 욕망 역시 타자의

욕망을 좇아 형성되는데 아이가 만나는 최초의 타자는 부모이다. 그러므로

주체는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부모나 타자의 만족을 대리 수행하며 살아간

다. 따라서 라캉이 제시하는 진정한 주체의 완성은 자신을 규정하는 타자

의 욕망으로부터, ‘아버지의 이름’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라캉에 의하면 주체화란 완성을 향해가는 일방향적인 것도, 일생

에 단 한 번의 기회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단계별, 상황별로

진행과 역진행, 지체, 후퇴, 극복과 성취의 드라마가 존재한다. 청소년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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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인공이 겪는 성장의 서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청소년 독자는 청소년

소설 속 인물이 맞닥뜨리는 주체화 과정과 각각의 과정을 통과하거나 실패

하는 주인공의 분투의 서사를 보면서 자신과 세계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라캉의 주체이론과 ‘아버지의 이름’에 기대어 청소년 인물의 주체

되어가기, 자기정체 찾기를 화두로 청소년소설 다시 읽기를 시도한다. 그

과정을 ‘소외’와 ‘분리’로 변별하면서 작품의 증후적 지점과 주인공의 무의

식적 증상에 주목하여 논의를 개진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가 작품과 등장

인물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함께 작품 해석의 다양성 확보, 나아가 청소년

소설의 다른 가능성에 대한 전망에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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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라캉의 주체 개념

본고는 우리나라 청소년소설을 ‘인물의 주체화’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으며, 라캉의 주체이론을 방법적 도구로 적용하고 있다. 알려진 것처럼

라캉 이론에서 주체는 두 단계를 거치며 구성되는데, 첫째는 ‘언어로서의

타자’에 복종하는 ‘소외’의 차원, 두 번째는 ‘욕망으로서의 타자’를 대면하는

‘분리’의 차원이다. 여기서 분리는 ‘환상의 횡단’이라는 추가적인 분리까지

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소외가 ‘대타자의 복종’을 통해 진행된다면, 분리는

타자 혹은 ‘타자의 욕망과의 대결’을 통해 성취된다.74) 주체는 소외와 분리

라는 두 과정을 통과하며 진정한 자신이 되어가는 것이다.

1. 주체의 형성과 ‘소외’

가. 거울단계 - 자아의 형성과 오인의 구조

라캉에 의하면 우리는 주체로 태어나지 않는다. 인간은 출생부터 주체인

것이 아니다. 하나의 인간이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라캉이 ‘거울단계’라 명

명한 예비단계를 거쳐야만 한다. ‘거울 단계’는 아이가 언어라는 상징의 세

계로 들어가기 전, 그래서 주체가 되기 전, 상상의 차원에서 ‘자아(ego)’를

구성하면서 상징차원의 주체를 예비하는 단계라 말할 수 있다.75)

74) 박찬부, �기호 주체 욕망�, 창비, 2007, 144면.

75) 프로이트와 달리 라캉은 ‘자아(ego)’와 ‘주체(subject)’를 구분한다. 그는 ‘자아’는 상상계,

‘주체’는 상징계라는 각각 다른 범주에 속하고, 그 구성 방식도 다른 논리에 기초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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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의 어린아이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환호한다. 이전까지 ‘파편화된’ 상태로 지각되던 통제 불가능하고 미성숙한

자신의 신체가 어떤 결핍도 없는 하나의 통일체(게슈탈트)로 경험되기 때

문이다. 그 순간 아이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이미지에 매혹되고, 그 이

미지가 자신과 ‘동일’한 것이라 ‘오인’하게 되는데, 라캉은 이를 거울단계

(mirror stage)라 부르고, 이를 일반화하여 상상계라 이름 붙인다.

라캉에 의하면, ‘자아’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라고 믿는 이런 이상적인 이

미지들이 결정화되고 침전됨으로써 생겨난다. 그렇다면 자아는 불가피하게

‘거짓된 이미지’요, 그 이미지는 자기 외부의 낯선 ‘타자’적인 것이라는 점

에서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1936년 ‘거울단계’ 발표하면서 라캉은 정신의학에서 정신분석의 세계로

전향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그 첫 번째 작업으로 상상계적 자아 개념을

규명하여 서양철학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의식적으로 사고하는 주체’라는

주체개념이 사실 ‘오인’과 ‘소외’의 자아에 기반한 것임을 보여주려 하였다.

그렇다면 자아란 존재의 진실에 반하는 무엇이다.76) 그러나 우리의 주체

는 이러한 자아로부터 출발한다. 거울단계는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최초의 답을 제시77)하기 때문이다. 이후 아이는

이 통일되고 일관된 자아 이미지를 기반으로 ‘나’라는 자기의식을 형성해간

다. 그리고 이 자기의식을 중심으로 세계와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를 건설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상상계는 속이는 질서이지만, 우리는 상상계의

매개 없이 절대로 자신이나 세계를 인식할 수 없다.78)

자신의 이미지에 매혹된다는 점에서 거울단계는 나르시스의 신화와 연결

본다.

76) 아니카 르메르, 이미선(역), �자크 라캉�, 문예출판사, 1994, 122면.

77) 페터 비트머, 앞의 책, 48면.

78) 김석, �에크리, 라캉으로 이끄는 마법의 문자들�, 살림, 2007, 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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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나르시시즘의 대상은 ‘자아 이미지로서의 타인’이

다. 나르시시즘조차 타인의 이미지로 형성되고, 자아가 사랑하는 것은 그러

한 이상화된 타인의 이미지라는 것이다. 자아란 전적으로 타자적인 이미지

를 자기애적으로 동일시하는 변증법으로부터 생겨난다. 따라서 상상적인

것의 본질은 타자와 자아가 병합되는 ‘이자적 관계’(la relation duelle)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자적 관계란 주체와 세계가 아직 구분되지 않고,

자신과 대상간의 차이도 분명하지 않은 ‘연속성의 심리 상태’를 의미한다.

아이는 상상계에서 엄마(타자)와 자신을 동일시하거나, 타자 혹은 세계와

틈이 없는 일체감을 느끼며 갈등도 결핍도 없는 완전하고 충만한 세계를

산다.

라캉은 초기에는 거울단계를 발달단계의 특정시기로 그 의미를 한정하

고, 상상계는 언젠가 상징계에 의해 극복되고 상징계 속에 편입되어야 할,

낮은 단계의 질서로 보았다.79) 그러나 이후 상상계는 결코 폐기하거나 극

복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거울단계는 유아기 이

후에도 자신과 세계, 그리고 타인을 인식할 때마다 계속해서 작용하는 기

본적인 심리기제로서, 아이는 상징계에 들어간 후에도 여전히 상상적인 측

면을 저변에 간직한다는 것이다.

라캉은 거울을 “인간 욕망의 타자적인 기원과 주체 형성의 소외 구조를

확실하게 드러내주는 심리과정의 전형”80)으로 보고 있다. 이것이 거울단계

이론을 통해 라캉이 전달하려는 의미이다. 주체는 본질상 타자적인 자아를

매개로 구성되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타자의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이며 ‘소외’는 바로 이 타자성, 즉 자신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함으

로써 생겨난다. 라캉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모두 소외되어 있으며, 그는

79) 홍준기, 앞의 책, 1999, 226면.

80) 베르트랑 오질비, 김석(역), �라캉, 주체 개념의 형성�, 동문선, 2002, 1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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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계적 소외에 우선하는 거울단계의 소외가 이후 주체의 원초적인 속성

으로 자리 잡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명확하게 하려 했다.

나. 언어의 습득과 주체의 형성

초기 라캉이 거울단계의 허구성을 해명하는 데 주력했다면, 1950년대의

라캉은 정신분석에 언어적 접근방법을 도입하고 주체와 언어의 관계를 밝

히는 작업에 몰두했다. 그는 언어가 인간 무의식의 심리구조를 드러낼 뿐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서의 주체의 기원을 밝혀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라캉은 이 주체가 형성되는 사회적 현실을 언어적인 질서로 구성

된 세계라는 뜻에서 ‘상징계’라고 명명했다. 주체는 언어를 통과하며 형성

되는데, 그 과정에서 무의식이 발생하고 주체는 분열을 겪는다. 이것이 그

의 주체이론의 핵심이다.

라캉은 프로이트가 소개한 ‘포르타-다’ 놀이를 통해 인간이 언어의 주체

로 탄생하는 순간을 그려냈다. 프로이트의 어린 손자는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실을 매단 실패를 침대 밖으로 던지며 ‘오오오오’라는 소리를, 잡아당

기며 ‘다’라는 소리를 내고 논다. ‘오’는 독일어로 ‘fort’(가버린)를, ‘다’는

‘da’(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엄마의 ‘사라짐’과 ‘돌아옴’을 상징한다. 프로

이트는 아이가 이 놀이를 통해 엄마의 부재라는 고통스런 산경험(현실)을

상징으로 대체함으로써 그것을 저항 없이 견딜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석한

다.

이 놀이는 언어가 어떻게 현실의 즉각적인 산경험으로부터 인간을 멀어

지게 하는지 잘 보여준다. 아이는 엄마에게서 실패로, 실패에서 언어(‘fort’

와 ‘da’, 혹은 ‘엄마’라는 기호)로 두 단계를 거치며 현실의 사물로부터 멀

어진다. 그런데 ‘실패’ 혹은 ‘엄마’라는 기호로 표상되면서 엄마의 실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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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고, 엄마의 ‘현재적 존재가 불가능’81)해진다. 즉 언어는 부재하는 것

을 재현함으로써 현재하게 하지만, 동시에 현재하는 것을 추상화하여 부재

하게도 하는 것이다. 사물은 표상되기 위해서 사라져야만 한다. 이를 헤겔

은 “언어는 사물을 살해한다”고 말했다.

라캉은 이 놀이에서 주체의 출현을 읽어낸다. 이전까지 아이는 엄마의

부재를 수동적으로 견딜 수밖에 없었으나, ‘실패’를 멀게도 가깝게도, 즉 엄

마를 현존하게도 부재하게도 하면서 상황의 주체가 된다. 아이는 언어라는

상징 질서 속으로 들어가고 주체의 역사가 시작된다. 따라서 이 놀이는 아

이가 대상을 상징적으로 지배하면서 언어의 주체로 자신을 확립하는 극적

인 순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아이는 인칭대명사 ‘나’와 자신을 동일화함으로써 언어공동체의 일

원이 되어 사회적 존재로 자신을 정립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나의 존

재가 ‘나’로 기표화하면서, 언어가 사물을 살해한 것처럼, 주체 역시 존재를

상실하고 분열을 겪는다.

기표는 왜 주체를 분열로 이끄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체는 왜 언어

를 폐기할 수 없는 것일까. 구조주의 언어학은 언어를 주체에 선행하면서

주체와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하나의 체계로 파악한다. 그것은 인

간의 발화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벗어나 있으면서 인간을 주체로

빚어내는, 주체 이전부터 존재하는 선험적이고 독립적인 질서이다. 인간은

그 속에서 태어나고 ‘담론의 회로(circuit of discourse)’라 할 그 안을 맴돌

면서 살아간다. 이처럼 주체를 구성하지만, 주체에 대해 전적으로 ‘외래적

이며 이질적인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서 라캉은 이 상징적 질서를 ‘타자’로

설정한다. 그리고 이 상징적 타자를 상상계적 타자(현실세계의 타자들)와

구별하여 ‘대타자’라 부른다. 따라서 ‘대타자’(Autre)는 세상의 법과 질서,

81) 브루스 핑크, 김서영(역), �에크리 읽기�, 도서출판b, 2007, 1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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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의 장소이며, 주체를 빚어내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언어라는 상징계는 대타자의 자리이다. 인간은 상징계라는 문명사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말을 배

워, 대타자에 의해 주체의

자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

러나 이는 대타자(언어)에

대한 종속을 전제하는 것이

므로 주체는 대타자에게 자

기 존재 일부를 내 주어야 한다. 인간은 존재와 대타자 사이에서 어느 한

쪽을 선택해야 하는 위기에 놓인다.

여기서 인간이 ‘존재’를 선택한다면 ‘주체’는 사라지고 무의미로 떨어질

것이다.82) ‘의미’를 선택한다면 주체로 살아남지만 자기 존재를 상실하므로,

소외된 주체, 무의식으로 분열된 주체로 살게 될 것이다. 인간이 사회적 존

재인 한, 그리고 상징계에서 ‘말하는 존재’로 살고자 하는 한, 선택은 결정

되어 있다. 우리는 존재를 포기하면서 ‘의미’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위의

벤도식은 이를 보여준다.

그러나 라캉이 보기에 언어는 본질적으로 ‘실패’를 전제로 한다. 우리는

끝내 말하려는 바를 다 말할 수 없는데, 라캉에 따르면 기표의 고유한 규

칙과 질서가, 그리고 언어가 가진 본질적인 한계가 말하는 이의 의도(기의)

가 완벽하게 구현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표가 본래의 의

도(기의)로부터 ‘미끄러지는’ 것, 기표화 과정에서 남는 찌꺼기, 여기에서

무의식과 욕망이 발생한다.83) 실재를 다 담을 수 없는 상징계의 한계, 사물

82) 주체가 자신의 ‘존재(being)’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존재는 말이 되지 않는 존

재, 무의미한 존재, 혼돈스런 존재, 광적인 존재이다. 여기서 광적인 존재란 언어에 의한

자신의 분열을 용납하지 않는 존재이다. (김상환, ｢라깡과 데카르트｣, 김상환·홍준기(엮

음), �라깡의 재탄생�, 창비, 2002, 162면)

83) 라캉에 의하면 언어가 없이는 무의식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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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언어의 실패, 기의가 억압되어 기표 밑으로 미끄러

지는 것, 이것이 라캉 언어이론의 핵심이다.

이렇게 기표와 기의가 이렇게 분열되고 일대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기

표가 기의에 닿지 못하고 ‘미끄러진다’면, 기표가 지시하는 것은 기의가 아

니라 또 다른 기표가 된다. 소쉬르 언어학에서 의미작용은 최소한 두 개의

기표가 짝을 이뤄 관계를 맺으며 그 차이와 변별에 의해 이루어진다. 첫

번째 기표의 의미는 두 번째 기표가, 두 번째 기표의 의미는 세 번째 기표

가 결정한다는 것이다.84) 어휘사전이 한 단어의 의미를 정의하기 위해서

계속 또 다른 단어를 끌어들이는 것이 그 좋은 예이다.

그렇다면 기표는 우리를 다른 기표로 이끌고, 우리는 기표들이 만들어내

는 끝없는 과정 속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때 ‘주체의 의지를 벗어나면서’

반복되는 ‘기표의 연쇄 작용’, 이것이 바로 ‘무의식’이다. ‘주체의 의지를 벗

어난다’는 점에서 무의식은 주체가 알지 못하는 말(기표), 즉 ‘타자의 담론’

이 된다. 따라서 기표의 주인은 무의식이지 주체가 아니다. 이것이 “인간이

언어의 주인이 아니다”, “인간은 언어를 선택할 수 없다”라는 문장이 갖는

진정한 의미이다. 언어적 존재로서의 주체는 이렇게 분열되고 자신으로부

터 ‘소외(alienation)’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역으로 ‘소외’는 주체의 ‘존재’가 위 벤 도식처럼 두 원의 교집합

만큼 대타자의 영역에 구멍처럼 남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남겨진 존재

의 조각은 의미화될 수 없는 사유인 무의식을 구성하고, 동시에 대타자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는 존재의 영역을 유지한다. 즉 주체는 상징계에 속하

면서도 그 일부는 무의미로 남을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다룰 ‘무의식의 주

체’의 위치가 바로 여기이다.

망 또한 언어를 통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숀 호머, 앞의 책, 112면)

84) 김상환, 앞의 논문, 1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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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여된 주체, 무의식의 주체

인간은 자신을 대타자에 위임하고 기표들에 대리되는 한에서 주체로 구

성된다. ‘나’ 혹은 ‘아무개’로 지칭되면서 타자들의 세계 속에서 그 존재성

을 확보한 것이다. 그러나 기표가 주체를 대리하고 주체가 기표의 연쇄 속

에 들어가면서 주체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분열’85)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언어적 주체’란 타자의 영역에서 타자의 언어로 사유하는 ‘소외된

주체’이다. 그런데 주체가 기표를 경유하여 상징 속에 구성되는 것이라면,

그리고 자기 고유성을 버리고 기표를 선택하며 발생하는 것이라면, 주체는

언어에서 비롯된 ‘결과물’이지 그 자신의 ‘원인’이 아니다. 주체는 고정된

실체나 근원적인 원인이 아니라 하나의 ‘기표의 효과’가 되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기표는 ‘아무 것도 아닌’ 인간을 ‘나’ 혹은 ‘아무개’라는 기

표로 환원하면서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불러냈다. 이때 주체는 기표의 작

용으로 ‘부재(無)로부터’ 하나의 ‘의미효과’로 일시적으로 출현한다. 그러나

기표로 대리되어 발생한 주체는 동시에 상징 차원에서 자신의 본질적인 부

분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앞에서 밝힌 ‘소외’의 메카니즘이다.

따라서 주체의 본질은 ‘존재의 죽음’, ‘존재의 결여’에 다름 아니다. 인간

은 대타자에 의탁하여 ‘말을 하는 주체’의 자격을 획득하지만, 그 자격은

자신의 상실을 함축한다. 그러므로 “라캉주의적 관점에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86) 주체의 삶은

역설적으로 주체의 소멸, 주체의 죽음에 불과한 것이다.

뒤에서 다시 살피지만 라캉에게 있어 ‘결여’ 즉 ‘부족하다’는 것은 욕망의

전제가 되고, 그 안에 무엇을 담아낼 ‘가능성’의 의미를 갖는다. 비어있는

85) 아니카 르메르, 앞의 책, 1994, 116면.

86) 숀 호머, 김서영(역), �라캉읽기�, 은행나무, 2014, 1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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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는 욕망한다. 언어를 욕망하고, 언어에 내재된 타자들의 욕망을 욕망한

다. 즉 결여와 욕망은 동의어이다.

앞에서 보인 소외의 벤도식에서 주목할 점은 주체의 원과 대타자의 원이

완전히 포개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주체가 대타자와 만날 때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가능성으로의 무의식을 낳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의식은 주체와 대타자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

면서 주체를 대타자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그에게 소외를 극복하고 다음 장

에서 살펴 보일 다른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게 한다.

2. 대타자의 결핍과 ‘분리’

가. 욕망의 변증법과 대상a

인간은 사회화 과정에서 대타자에 대한 복종을 피할 수 없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소외는 ‘주체의 사실’87)이었다. 그러나 상징계는 완벽하고 총체적

인 구조가 아니며, 따라서 대타자가 주체를 완전히 잠식하는 일은 벌어지

지 않았다. 만일 대타자가 완벽하였다면 주체에게 복종 이상의 다른 가능

성은 없었을 것이고, 소외는 주체의 최종적인 결과였을 것이다. 대타자의

불완전함은 주체에게 그로부터 벗어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일정한 거리를

허용하는데, 이러한 거리를 라캉은 ‘분리(seperation)’라고 부른다. 지젝이

지적한 것처럼 대타자가 불완전하다는 점, ‘결여’되었다는 점이야말로 라캉

이론의 가장 혁명적인 지점이다.88)

87) 김상환, 앞의 논문, 160면 재인용.

88) 슬라보예 지젝, 이수련(역),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인간사랑, 2002, 213-2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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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주체는 어떻게 대타자의 결여를 발견하는가? 분열에 시달리는

주체는 완벽해 보이는 타자의 인정을 갈구하며 그가 자신을 욕망해 주기를

소원한다. 예컨대, 아이는 부모에게, 나는 당신에게 어떤 존재인가, 당신이

내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즉 ‘케 보이(Che vuoi?)’라고 묻게 되는데, 이

질문은 아이가 부모가 원하는 바에 자신을 맞춰 부모 욕망의 대상이 되고

자 하는 것으로, 주체의 욕망이 대타자의 욕망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대타자는 주체의 위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부모 자신의

욕망 역시 늘 불완전하고 변덕스러우며 모순적이기 때문이다. 라캉에 의하

면, 영어의 ‘want’가 ‘욕망’과 ‘결여’를 동시에 의미하듯이, 욕망은 결여와

동의어이다. 대타자가 욕망한다는 사실은 그가 결여되었다는 것인데, 대타

자를 선망하는 주체는 대타자의 결핍을 수긍하지 못하고 이 질문과 대답

사이, 대타자가 미처 답하지 못한 결여의 공간을 스스로 메우고자 한다. 이

것이 ‘환상’이고, 이때 필요한 것이 ‘대상a’이다.

‘대상a’란 주체가 주체로 되는 순간 주체로부터 떨어져 나가 소실된 그

무엇이다. 즉 기표에 의해 거세되면서 누락되어 주체가 영구히 상실한 ‘찌

꺼기’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 그것은 거세 이전 아이에게 충족감을 주던

것이라는 점에서 ‘욕망의 원인’89)이며, 소외되기 전 즉 상징계 이전의 것이

라는 점에서 실재(real)에 속하는, 인간의 존재 차원을 상기시켜주는 기억

체(reminder)이기도 하다.

주체는 자신이 상실한 대상a를 되찾아 자신과 대타자의 결여를 가리고,

타자를 향한 욕망을 지속시키려 한다. 대타자가 가지지 못한 것이라는 점

에서 대상a는 상징계가 가지는 균열, 구멍, 결여이며, 동시에 그 결여를 치

유할 수 있다고 믿는 무엇이기도 하다. 주체는 이 대상a에 의지하여 자기

89) 욕망의 대상이 아니다. 욕망의 대상이 있다면 우리의 욕망은 충족이 가능하다. 그러나

잃어버린 대상인 대상a는 욕망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대상a에 의해 우리의 욕망은 이

기표에서 저 기표로 끝없이 영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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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과 타자의 불완전성에 눈을 감고 상징계의 완전함이라는 환영을 유지

할 수 있다.90) 세계와 자신의 결핍에서 눈을 감는 이러한 방어적인 회피,

이것이 라캉이 말하는 ‘환상(fantasy)’이다.91)

그러나 ‘환상’은 기만일 뿐이고 주체나 타자가 결여되었다는 사실을 사라

지게 할 수는 없다. 물론 환상에 나름의 기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주체는

대타자의 결여에 눈을 감으며 비로소 세계를 의미 있고 일관성 있는 것으

로 경험할 수 있다. 인간은 실재의 공허를 마주할 만큼 강한 존재가 아니

기 때문이다. 즉 환상이란 현실을 떠받치며, 실재계가 우리의 일상생활의

경험 속으로 범람하는 것을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92) 또한 환상은 욕망하

는 주체를 유지시킨다. 만약 환상이 깨진다면 우리는 세계를 향해 아무 것

도 희망하거나 바랄 수 없으며, 욕망 없이 인간의 삶을 유지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분리’가 가지는 적극적인 의의가 무엇인가? ‘분리’를 경험한 주

체가 환상 속으로 도피한다면 환상이 주체를 타자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가? 자기기만이 그 결과라면 ‘분리’라는 과정이 가지는 적극적인 의미는 무

엇인가?

대타자가 결핍되었으며, 그래서 타자 역시 욕망하는 존재라는 사실은 주

체의 욕망을 한계에 몰아넣는다. 인간은 대타자의 욕망에서 자기 욕망의

진실을 찾으려 하지만, 그가 주체에게 답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은 주체로

하여금 상징계의 막다른 벽을 경험하게 한다. 주체는 이러한 절망을 통해

서만 자아이상으로서의 타자를 벗어나 스스로 욕망하는 주체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

�에크리� 이후, 라캉이 ‘실재계’의 개념으로 나아가는 것은 상징계의 한

90) 그래서 지젝은 대상a를 “평범한 대상을 숭고하게 만드는 불가해한 어떤 것”이라고 부

른다. (슬라보예 지젝, 박정수(역), �하우투리드 라캉�, 웅진지식하우스, 2007, 103면)

91) 김상환, 앞의 논문, 166-167면.

92) 숀 호머, 앞의 책, 1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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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부딪힌 욕망의 출구를 제시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환상은 라캉이

‘실재’라고 부른 차원으로 주체를 이동하게 한다. 욕망은 상징계 너머의 ‘실

재’로, 또한 욕망을 대신하는 실재의 ‘주이상스’를 향해 나아간다. 우리의

최종 목표가 상징계 대타자로부터의 ‘완전한 분리’라면, 바로 환상이 거기

로 가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이것이 환상과 욕망이 갖는 적극적 의미이다.

그래서 라캉은 “환상은 실재와의 관계에서 작동”93)한다고 말한다.

나. 환상 가로지르기와 주이상스(jouissance)

욕망하는 주체는 대타자의 불완전성을 감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리’의

최초의 단계에 진입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타자의 욕망에 지

배받고 있기 때문에 그가 가진 욕망은 소외된 욕망이다. 라캉에 따르면,

‘주체의 완성’은 그 이상의 ‘추가적인 분리’가 요구되는데, 이것이 ‘환상 가

로지르기’이다.

인간이 ‘말하는 존재’인 한 인간은 상징계 이전의 ‘실재’로 돌아갈 수 없

다. 대상a가 잃어버린 실재의 조각이란 것을 상기한다면, 대상a와 주체가

맺는 관계는 환상일 뿐이다. 환상을 탈출하려면 주체는 대상a가 타자의 공

백과 결여를 잠시 가릴 뿐, 그 본질은 무(無)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이 추가적 분리로서의 ‘환상 가로지르기’이다. 주체는 환상이라는 장막

을 걷고 자신의, 그리고 대타자의 결여를 대면해야 한다. 이러한 결핍을 경

험할 때 비로소 주체는 자신의 상징적 정체성을 지탱하고 있던 환상의 구

도를 ‘가로질러’ ‘실재’의 ‘새로운 주체’와 조우할 수 있게 된다. 실재(the

real)는 라캉 사유에서 가장 어려운 영역으로, 그것을 나타내는 가장 적절

93) 자크 라캉, 맹정현·이수련(역), �자크 라캉 세미나 11; 정신분석의 네 가지 근본개념�,

새물결, 2008, 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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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표현은 그것이 “표현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실재는 상징화에 저항하

면서 상징계와 주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낯설고도 냉혹한 무엇이다.

‘환상을 가로지르게’ 되면 주체는 욕망의 원인(대상a)과 맺고 있던 관계

를 변경하게 되는데, 라캉은 이를 ‘자신을 원인화한다’고 말한다. 달리 말하

면, 주체는 진정한 ‘주체 자체’로 도래하기 위해서 기표의 ‘효과’나 ‘결과’라

는 주체의 위치를 넘어서 자신을 ‘원인’의 자리에 위치시킨다. 그러므로 이

추가적인 분리는 “자기 자신의 원인이 되려는, 원인의 자리에서 주체로서

존재하게 되려는” 주체의 시간적으로 역설적인 움직임이다.94) 따라서 ‘환상

가로지르기’ 즉 ‘환상의 횡단’은 상징계 대타자로부터 독립하여 자기 존재

를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타자의 공백을 깨달은

주체는 더 이상 상징계 내에서 자기 욕망을 실현하려 하지 않고, 타자의

인정 범위인 상징계 한계를 넘어 그 이상을 탐색한다. 이것이 ‘진정한 분

리’이다.

라캉은 오랫동안 주체는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

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욕망이 타자의 욕망에 지배당하도록 놓아두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후기 라캉은 욕망이 자신이 한때 믿었던 것처럼 그

렇게 혁명적이거나 전복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욕망은 ‘위

반’을 추구하는데, 위반이란 곧 대타자의 법과 질서와의 상관 속에서만 가

능하기 때문이다. 분석의 목표가 ‘타자로부터의 분리’라면 여전히 대타자를

위반하고자 꿈꾸는 욕망으로는 주체를 완전하게 해방시킬 수가 없게 된다.

이후, 라캉에게 본질적인 것은 욕망이 아니라, 상실된 대상(즉 실재)과 결

94) 상징계는 주체 이전에 이미 존재하며, 주체는 언어에 의해 구성된 기표 ‘효과’이다. 따

라서 소외의 단계에서 주체는 언어의 결과이지 진정한 기원이나 원인이 아니다. 대타자

가 주체의 진정한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인간이 상징계의 결여를 받아들이게 되면, 주체

는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을 떠맡게 된다. 이것이 ‘자신을 원인화한다’는 말의 의미이다.

결과였던 존재가 원인을 자처한다는 점에서 라캉은 이를 ‘시간적인 역설’이라고 본다.

(브루스 핑크, 이성민(역), �라캉의 주체�, 도서출판b, 2010, 12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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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된 ‘욕동’(drive)95)이 된다.

욕망은 주체가 ‘쾌락원칙 너머’까지 나아가 ‘주이상스(jouissance)’에 접근

하는 것을 방어한다. 그러나 욕동은 사회적 이상이나 규범, 즉 대타자의 허

락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것은 금지를 모르며, 궁극적으로 상징계의 ‘쾌락

원칙’을 넘는 위반의 윤리이다. 욕동은 쾌락원칙의 경계를 넘어 주이상스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주이상스란 ‘희열’, ‘향유’ 등으로 번역되는데, 그 뜻은

‘고통을 수반하는 쾌락’으로 정의할 수 있다. 주체는 일정 정도의 쾌감은

즐기지만, 한계를 넘는 과도한 쾌감에는 고통을 느낀다. 쾌락의 한계를 넘

는 과도하고 고통스러운 희열, 이것이 주이상스이다.

언어를 사용하는 소외된 주체에게 주이상스는 이미 금지되어 있다. 사회

적 금지와 억압을, 그리고 존재의 포기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상징계

는 (희열이 아닌) 쾌락과 (욕동이 아닌) 욕망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지는 늘 위반하고자 하는 욕망을 만들어내고, 주이상스는 금지를 명하는

대타자를 배반하려는 위반의 속성을 가진다.96) 그래서 라캉은, 주체가 타자

로부터 해방을 목표로 한다면 욕망의 주체에서 욕동의 주체로 나아가야한

다고 요구한다. 라캉이 추구하는 분석의 최종 목표 역시 자신의 희열을, 주

이상스를 제대로 즐기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라캉이 욕동에 대한 사회적인 제약들을 완전히 파기하라고 주장하

는 것은 아니다. 다만 타자의 욕망에 종속된 소외를 청산하고 자기 충동의

95) ‘충동’ 혹은 ‘욕동’으로 번역되는데, 먼저 욕동을 본능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로

이트에 의하면, 본능은 충족될 수 있는 욕구를 지칭하며, 허기나 갈증 같은 것이다. 반

면 욕동은 만족될 수 없는 항구적인 심리로, 리비도가 그 전형이다. 라캉도 이러한 프로

이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욕동을 욕망과 연결시킨다. 욕동이나 욕망이나 결코 그 대상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욕망이 상징계의 산물이라면 욕동은 실재계

의 것이다. 라캉에 따르면, 욕동은 근본적으로 성적이며, ‘죽음의 욕동(타나토스)’이고 따

라서 고통을 동반하는 쾌락인 ‘주이상스’와 연결된다. 주이상스는 고통을 감수한다는 점

에서 프로이트가 말하는 쾌락원칙을 벗어난다.

96) 이미선, �라캉의 욕망이론과 셰익스피어 텍스트 읽기�, 1997,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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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로, 즉 자기 생을 자신이 주도하고 자기 욕망을 자신이 결정하는 주체

로 나아갈 것을 주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체화의 완성은 ‘환상 가로지

르기’를 통해 욕동의 존재가 되는 것이다. 즉 오랫동안 주체가 겪었던 ‘소

외’를 탈피하여 ‘자기 삶의 주인 되기’ 그것이 그 최종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상 라캉이 그의 전 생애에 걸쳐 완성해나간 그의 주체이론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상상계의 ‘소외와 오인의 자아’가, 상징계의 ‘주체’가 되어 분리

를 겪고, 환상을 가로지르며 ‘주이상스의 주체’가 되기까지의 전 과정은 라

캉 사유의 변화와 궤를 같이 한다. 그의 담론이 점차 주체의 구조에 대한

종속성과 불가피성을 거부하면서 마지막에 도달한 경계를 우리는 ‘주이상

스의 윤리’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라캉의 주체는 사회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 일정 수준 상징질서에 종속되지만, 주이상스를 중심으로 대타자와 구

조에 대항할 수 있는 실천적인 가능성을 동시에 가진다.

3. ‘아버지의 이름’의 기능

앞에서 주체가 생성되고 이것이 ‘진정한’ 주체로 이행해가는 ‘소외’, ‘분리’

그리고 (추가적인 분리로서의) ‘환상 횡단’이라는 주체화의 세 단계를 고찰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추동하는 힘과 동기로서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라캉의 주체이론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핵심적인 개념이다.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신화를 차용하여 어머니에 대한 성적 애착과 아

버지에 대한 증오를 인간의 본성으로 규정한다. 아이는 어머니를 선망하지

만, 아버지의 힘과 위협 아래 ‘거세공포’를 경험하면서 아버지와의 ‘동일시’

를 선택하고 어머니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그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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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하나의 성적 주체로 성장하기 위한 계기로 보고 있으며, 나아가 초자

아의 발달, 모든 문명과 도덕, 종교의 기원까지를 이 개념과 연결시킨다.

라캉은 프로이트의 이러한 견해를 언어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한다. 라캉

은 ‘팔루스’(phallus, 남근)를 성과 관련된 좁은 의미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

의 결핍과 욕망을 설명해줄 ‘상징적 기표’로 보고 있다. 팔루스는 페니스가

아니라, 인간에게 충족감을 주고 인간의 결여를 채워줄 것 같은, 그래서 인

간이 영원히 찾아 헤매지만 끝내 가질 수 없는 궁극적인 결핍과 욕망의 대

상이요, 그 기표라는 것이다. 라캉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아버지 역시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팔루스를 가진 상징적 아버지, ‘아버지의 이

름’으로 읽어냈다. 또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아이의 ‘어머니에 대한 욕

망’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대치(치환)되는 과정으로 보고, ‘은유는 대치’라

는 공식에 따라 이를 ‘부성은유’라 명명하였다.

부성은유에 의하면, 아버지는 상징계의 대리자로 아이와 어머니 사이의

주이상스를 금지97)하는 법의 기능을 한다. 상상계에서 어머니를 욕망하며

어머니의 욕망의 대상이 되고자 하던 아이는 이 법을 받아들임으로써 상징

계에 진입이 허락되고 주체가 된다. 이는 아이가 아버지와의 경쟁관계를

끝내고 자신이 어머니의 팔루스가 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인데, 이것이

라캉이 말하는 상징적인 ‘거세’이다. 거세란 자신에게 팔루스가 없음을, 즉

자신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이는 거울단계에서 가정

했던 자신의 총체성을 포기하고, 팔루스를 가진 아버지와 자신을 ‘동일시’

하며 아버지의 법을 인정한다.

한편 주체성의 획득은 ‘어머니’의 상실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어머니를

97) ‘아버지의 이름’은 프랑스어 Nom-du-Peˋre에 훨씬 더 인상적인 뜻이 담겨 있다. nom

은 아버지이면서 ‘아니오’를 뜻하는 non과 발음이 똑같다는 점에서 ‘아버지의 이름’은 곧

‘아버지의 금지’를 환기시킨다. (브루스 핑크, 맹정현(역), �라캉과 정신의학�, 민음사,

2002, 142-1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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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한 욕망은 억압되어 주체의 무의식을 형성한다. 이후 주체는 다른 대상

을 좇아 끊임없이 이 상실을 채우려 시도하지만, 욕망의 충족은 영원히 어

긋날 수밖에 없다. 부성은유는 바로 인간을 무의식의 주체, 욕망의 주체로

주조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라캉은, ‘아버지의 이름’이 어머니를 대신하면서 발생하는 원초적

인 억압이 아이에게 반드시 해로운 것만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팔루스

를 가지지 않은 어머니를 ‘메두사’, 어머니의 욕망을 ‘악어’에 비유하는데,

어머니와의 이자관계를 청산하지 못한 아이는 악어의 입 속에 거하는 존재

라고 말할 수 있다. 악어가 입을 닫아 아이를 삼키지 못하게 하는 막대가

팔루스, ‘아버지의 이름’이다. ‘아버지의 이름’은 ‘위험한 모자간의 이원적

상황’으로부터 아이를 구출하고, 아이는 비로소 어머니의 팔루스 ‘이기’(be)

를 벗어나, 아버지처럼 팔루스를 ‘가지는’(have) 상징계의 존재로 이동하게

된다. 타자(어머니)의 욕망의 ‘대상’이 아닌, 팔루스를 가진 자기 욕망의 ‘주

체’로 부상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은유’의 결과로 아이는 결핍도 소외도 없는 어머니와 자신만의

충만한 세계를 떠나,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욕망과 결핍에 시달리고 갈등

을 겪는 인간다운 인간으로 변모해간다. 자연의 세계를 떠나 문명과 언어

적 주체로 올라서는 것이다. 부성은유의 실패라 할, ‘폐제’(廢除,

foreclosure)98)는 곧 정신병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이렇듯 아버지의 이름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가 주체 형성의 ‘운명적 교차로’99)라는 점에서 부

성은유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아이가 아버지라는 대타자의 세계에 들어가면서 부성은유는 완성되고,

98) 정신분석학 용어로, 배척이나 배제로도 번역된다. 주체가 부성적 기표(부성적 은유, 아

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법)를 수용하길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정신병의 원인이

된다.

99) 박찬부, 앞의 책, 2007, 1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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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벗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팔루스는 아버지

에게 속하고, 이는 아버지의 법과 권위를 보장하는 기표가 된다. 그러나 팔

루스의 진정한 실체는 ‘결여’ 혹은 ‘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팔루

스를 가진 아버지(대타자) 역시 결여된 존재라는 것이 주체를 ‘분리’의 차

원으로 이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상상계와 상징계의 영역을 넘어서

아이를 상징질서에서 해방하는 차원으로까지 그 의미를 확장한다. 특히 라

캉이 어머니 상실의 억압에서 산출되는 대상a에 관심을 가지게 된 후, 부

성은유는 주체를 ‘실재의 차원’으로까지 이끌어간다.

청소년 주체는 ‘아버지의 이름’을 수용하거나 거부하고 뛰어넘으면서 각

기 다른 자신의 고유한 주체화의 여정을 선택한다. 본고에서 ‘아버지의 이

름’으로 청소년소설 인물의 주체화를 분석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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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아버지의 이름’으로 본 인물의 주체화

과정

1. 이름을 부르는 의사(擬似) 아버지 -�완득이�

오랫동안 청소년소설은 “창작만 될 뿐 실제 소비되지 못한다”100)는 자책

과 우려에 시달려 왔다. 그러나 �완득이�의 ‘성공’101)은 이런 회의와 우려

를 단숨에 낙관으로 돌려놓았다. �완득이� 이후 청소년소설은 청소년을 ‘위

한’ 책이나 청소년에게 ‘권하는’ 책을 넘어 청소년이 ‘선택하는’ 책이 되었

으며, 나아가 청소년을 넘어 다양한 연령의 독자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가

능성을 보여주었다.

�완득이�가 ‘독자의 확보와 확대’라는 청소년소설의 오랜 숙제를 해결한

공을 부인할 수 없지만, 작품의 질적 성취를 문제 삼자면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대중적 지지에 비해 연구자들의 평가는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데, �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연상시킬 만한 당대적 소재들이 대중적 재

미를 위해 어떻게 소비되는지 살펴보면 이런 평가가 수긍되기도 한다.

연구사를 검토하면서 밝혔듯이, �완득이�에 대한 비판에서 가장 많이 반

복되는 지적은 ‘낭만성’이다. 작가의 세계인식이나 문제 해결방식이 지나치

게 낙관적이고, 등장인물이 지나치게 따뜻하고 선하게 그려진다는 지적이

다. 낭만성이란 “모순을 모순으로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의 모순”102)이

100) 오세란, 앞의 책, 219면.

101) 성공이란 문학적 완성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 대중적 호응이라는 의미에서다. �완득이

�가 청소년소설을 대중에게 확실하게 각인시켰다는 의미에서 청소년문학 전반에 긍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102) 아놀드 하우저, 반성완·백낙청·염무웅(역),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3�, 창작과비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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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마비와 도취’ 그리고 ‘비판의 포기’로 규정103) 할 수 있다. �완득이� 역

시 여러 모순을 집약하여 보여주면서도 그 모순이 모순으로 작동하지 않

고, ‘비판’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가 화해와 이해로 봉합된다는 점에서

확실히 ‘낭만적’이다.

그러나 ‘낭만성’이 �완득이�가 취한 ‘대중성의 결과’라는 점을 환기한다

면, 이는 �완득이�가 이룬 약점이자 동시에 성취이기도 하다. �완득이�가

보여주는 낭만성은 독자 일반에게는 �완득이�가 가진 미덕으로 이해되는

데, 이는 <창비 문학상> 심사평에도 잘 드러난다. “도시 빈민가, 장애인,

이주 외국인 노동자 등 자칫 과중한 무게로 느껴질 수 있는 한국 사회의

그림자들도, 완득이를 통과하면 정감 있고 활기찬 이웃의 얼굴로 다가온

다.”104) ‘과중한’ 삶의 ‘그림자’가 무슨 이유에선지 완득이를 통과하면 ‘정감

과 활기’로 바뀐다는 것이다. 실제로, 모순이 중첩된 환경에서도 완득이가

겪는 불행의 느낌은 지나치게 막연하고, 그의 고민에는 절실함과 비감함이

부족하다.

본 연구는 ‘낭만성’의 연장에서, 완득이가 보여주는 삶에 대한 비현실적

이고 모호한 태도의 ‘원인’을 규명하려고 한다. 즉 완득이가 왜 현실의 문

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지, 갈등의 요인들이 왜 그에게 심리적인 갈

등을 유발하지 않는지, 왜 그는 제대로 분노하거나 제대로 욕망하지 않는

지, 세상의 모순과 부조리의 가운데에서 완득이의 절망은 왜 그토록 막연

한지 등을 해명하려는 것이다.

갈등이란 인물의 욕망이 다른 이의 욕망이나 세계의 조건과 부딪혀 발생

하는 것이라면, 완득이가 현실의 모순을 모순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은 욕

1999, 195면.

103) 아놀드 하우저, 위의 책, 206면.

104) 원종찬․공선옥(외), ｢수상작 : 김려령 장편소설 �완득이�｣, �창비어린이� 제19호, 창

비어린이, 2007, 3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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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떤 이유에서인가 완득이

는 아직 욕망을 가진 주체로 성장하지 못했고, 상징적 질서에 발을 디디지

않았다. 본고는 이것을 주체화를 유도하는 부권 기능, 그 중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빌어 해명하고자 한다.

가. 부권기능의 실패와 의사(擬似) 아버지

소설 �완득이�105)는 완득이의 기도로 시작된다. 교회라는 곳에서 담임교

사를 죽여 달라고 기도하고, 헌금으로 흥정까지 하는 의외의 설정은 도입

부터 이 소설이 재미와 과장, 명랑 코드로 진행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완득이가 동주샘이 죽기를 바라는 이유는 소설 속에서 애매하다.

“일주일 내내 남을 괴롭”(9)혀서라는 표면적인 이유 외에, 자율학습을 강제

하고, 교실에서 완득이가 기초생활자라고 공개적으로 떠벌린 것을 고려하

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동주는 유난히 폭력적이거나 규율이 엄하거나 벌칙

이 많은 교사가 아니다. 교회를 찾아가 죽여 달라고 기도까지 할 만큼 동

주를 절실하게 미워할 이유가 완득이에게는 없어 보인다.

동주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수시로 완득이를 불러낸다. 자율학습을 빠

져도 부르고, 수급품을 가져가라고 부르고, 다시 그 수급품 중 일부를 내놓

으라고 부른다. 완득에게 생모가 살아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도 부

른다. 마침 완득이가 이사한 곳이 동주의 이웃이다 보니 그의 호명은 귀가

후 늦은 밤까지 이어진다. 완득이가 솜이불로 귀를 막고 싶다고 할 만큼

끈질기게, 가끔은 집에까지 찾아와서 부른다. 옆집 아저씨와의 불화도 동주

가 옥상을 사이에 두고 밤낮으로 완득을 불러댄 탓이다. 그는 ‘호명하는 교

사’이고 완득이의 반감은 거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105) 김려령, �완득이�, 창비, 2008. 이하 소설의 인용은 면수만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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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윤하의 말대로라면 동주가 학생 모두를 그렇게 호명하는 것은

아니다.106) 동주는 무슨 의도에서인지 특별히 완득이의 이름을 부른다.

하-, 이 동네 집들 진짜 따닥따닥 붙어 있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숨어

있기에 딱 좋은 동네였다. 왜 숨어야하는지 잘 모르겠고, 사실은 너무 오

래 숨어 있어서 두렵기 시작했는데, 그저 숨는 것밖에 몰라 계속 숨어 있

었다. 그런 나를 똥주가 찾아냈다. 어떤 때는 아직 숨지도 못했는데 “거

기, 도완득!”하고 외쳤다. 술래에 재미를 붙였는지 오밤중에도 찾아댔다.

(206)

위는 동주에게 마음을 연 이후 완득이의 진술이다. 완득의 고백처럼 동

주의 호명은 완득을 세상으로 불러내려는 것이었다. 스스로 세상과 담을

쌓고 고립되어 있던, 그리고 그 사실에 조금씩 불안을 느끼던 완득을 불러

세상 속 일원으로 자리 잡게 하려는 것이었다. 작가 스스로도 완득이의 성

장의 핵심이 ‘나에서 우리로’ 나아가는 데 있다고 밝힌 것처럼,107) 이 소설

의 서사는 ‘자기 세계에 갇혀 있던 주인공을 조력자인 교사가 불러내 사회

속에 진입시킨 이야기’이다. 그리고 이때 교사가 사용한 방법이 ‘이름 부르

기’였다.

동주 이전에 완득이는 호명되지 못했다. 소설 곳곳에서 완득은 제대로

불리지 못하거나, 잘못 불린다. 미술교사는 그를 “저기 맨 뒤에 학생”, 혹

은 “두리번거리다 나하고 눈 마주친 학생”으로 지칭하며 변별적이고 개별

106) “담임이 완득이, 완득이 할 때도 나 같으면 정말 짜증났을 텐데, 넌 부르거나 말거나

하는 것 같더라.”(61면)

107) “작가님이 볼 때 완득이의 성장은 뭐라고 생각하시는가요?” “내면의 성장, ‘나에서

우리로’ 오는 과정에 있죠. 완득이는 나에게 묻힌 아이였잖아요. 그 알에서 지금 나온

거예요. 완전히 나온 건 아직 아니죠.” (채널 예스, “새로운 성장소설 �완득이�의 작가

김려령을 만나다”, 2008.05.08. http://ch.yes24.com/Article/View/14071에서 인출. 검색일: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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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다. 교회에서 만난 핫산은 그를 계속 ‘자매

님’(9, 33, 64, 77, 88면)이라고 ‘바꿔’ 부른다. 옆집 아저씨는 그의 이름을

모를 리 없으면서도 ‘만득인지 완득인지’ 라며 분명하게 부르기를 거부한

다.(19, 39, 46면) 그는 제대로 불리지 않거나, 잘못 불리고, 애매하게 불린

것이다.

‘이름이 불린다’는 것은 고립된 개체가 타자와의 ‘관계’ 속에 하나의 아이

덴티티를 가진 주체로 초대됨을 의미한다. 채트만은 고유명사를 “아이덴티

티 혹은 자아의 정수”로서 “개성의 궁극적 잉여물”108)이라 규정한다. 그런

데 그 아이덴티티는 “여러 사람 가운데 구별로 이끄는 독특성”109)이란 점

에서 ‘타자 안’에서 구현된다. 그런 의미에서 ‘주체’는 타자가 부르는 ‘기호’

에 의해 형성된다고 할 수 있고, 집단 속에 자리 잡지 못한 아이, 즉 특정

한 이름이나 역할을 부여받지 못한 아이는 완전한 의미에서 사회구성원이

나 ‘주체’가 될 수 없다.110)

따라서 ‘이름’으로 불리기 이전의 완득은 아직 ‘주체’가 아니다. 아래에서

다루겠지만, 완득이가 겪는 언어구사의 어려움, 욕망도 원망도 없는 막연한

현실인식 등은 주체화 단계에서 곤란에 봉착한 하나의 ‘증상’으로 파악될

수 있다. 아이의 주체화는 오이디푸스의 극복으로 성취되지만, 어떤 이유에

선지 완득에게 ‘아버지의 이름’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완득의 아

버지 도정복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규정되는 상징계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

(1) “나도 내 몸이 싫었다. 이게 나한테 끝나는 게 아니라 멀쩡한 너한

108) 시모어 채트먼, 한용환(역), �이야기와 담론-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푸른사상,

2003, 158면.

109) 시모어 채트먼, 위의 책, 148면.

110) 아니카 르메르, 앞의 책, 1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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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까지 꼬리표를 달아주더라. 부모가 도움은 못 돼도 피해는 주지 말아야

하는데, 내 아들이라고 하면 좋지 않은 말을 한마디씩 해. 그래서 되도록

너하고 떨어져 있으려 했다.”

“혼자 있었어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내가, 네 아버지라는 걸 다른 사람들이 모르길 바랐다. 그래서 너한테

서 자꾸 숨었지. 그렇게 나를 숨겼던 게 오히려 너까지 숨어살게 만든 것

같다.” (174)

(2) “완득이에게 친구가 없다는 거 알아요? 애가 만날 혼자 살았다면서

요? 가끔 와서 쌀독 채워놓으면 다예요? 어린애가 혼자 밥 먹고 설거지

하고 빨래하고. 그럴 줄 알았으면 당신이 싫었어도 끝까지 옆에 있었을

거라고요!”

“.......”

“완득이 운동하게 놔 두세요.”

“완득이마저 세상에 숨어 살게 할 생각 없어.”(150)

아이는 아버지에 대한 ‘상징적 동일시’를 통해 상징계로 진입한다. 그런

데 아버지 도정복은 ‘해(害)가 되는 아버지’라는 자격지심으로 일찍부터 아

들을 따로 살게 하고, 자신의 역할을 ‘쌀독에 양식을 채우는’ 것으로 한정

했다. 스스로 자신이 아들의 동일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다.111) 따라서 그는 아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112) 이 때문에 아들을 세상

으로 인도할 수도 없게 되었다.

라캉에 따르면 아버지는 단순히 생계를 책임지는 역할, ‘성교와 출산에서

의 역할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규정되는 역할을 인정받을 때’113) 상

111) “아버지는,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라고 말하고 싶었을 게다.”(13)

112) 동주의 농담을 사실로 믿고 완득이가 소설가가 되기를 기대할 정도로 그는 아들에 대

해 제대로 아는 것이 없다.

113) 아니카 르메르, 앞의 책, 137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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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적인 아버지가 된다. 만일 그가 아버지로서 상징계의 기능에 상응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아이를 상징계로 이끄는 통로를 막게 된다.114) 도정

복은 아들의 동일시 대상이 되기를 포기하고, ‘아버지의 이름’으로서의 역

할을 기피하면서 아들의 상징계 진입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인용

에서 보듯, 도정복은 그 자신 역시 세상을 등지고 숨어사는 인물이다. 자신

이 세상으로부터 숨어야만 아들을 세상에 내보낼 수 있다고 믿으면서 결과

적으로 그와 아들 모두를 고립시키고 있다.

한편, 그는 아들을 언어의 세계로 이끌지 못했다는 점에서도 부권기능에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다. 라캉에 따르면, 아버지 역할의 핵심은 언어의 문

제이고, 본질적으로 의미화의 문제이다. ‘아버지의 이름’은 주체가 그것에

근거해서 상징적 세계를 구축하도록 돕는 ‘누빔점(point de caption)’115)의

역할을 한다. 즉 아버지의 이름이란 아이에게 언어를 사용하게 하는 하나

의 준거점으로, 아이를 언어라는 타자의 세계로 인도하는 기표로 작용한다.

아버지의 이름이 배척당하면, 아이는 ‘언어적 존재’가 되지 못하고 ‘육체’

를 삶의 기반으로 삼게 된다.116) 아버지 도정복이 남민구에게 춤을 가르칠

수는 있었지만 말을 가르치지는 못했다는 설정은 의미심장하다. 삼촌 남민

구는 “몸은 짱인데 말은 꽝”(17)인 인물로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체공

학도에 나오는 남자”(34) 같은 완벽한 신체에, 완벽한 신체적 기능(뛰어난

춤 솜씨)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말을 더듬는다. 아버지 도정복은 춤꾼이란

점에서 애초에 ‘몸을 쓰는’ 사람이고, 남민구에게 가르친 춤은 언어 이전의

114) 페터 비트머, 앞의 책, 167면.

115) 상징계에서 기표와 기의가 미끄러진다고 하여 우리가 일상에서 소통이 불가능하거나

타자가 하는 말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라캉은 기의와 기표가 미끄러

지다가 결합하는 순간이 있다고 보고 이를 누빔점, 혹은 고정점이라는 용어로 설명한다.

적어도 의식적 언어에서는 바로 이 누빔점의 순간에 기표와 기의가 연결되고 ‘부분적’인

이해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진실은 언제나 언어로부터 빠져나가므로 언어는 항상 주요

한 점을 놓친다.

116) 페터 비트머, 위의 책, 1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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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짓’이다. 민구 삼촌의 말더듬은 상징계 진입에 실패한 그의 유아적인 정

신 상태를 보여준다. 그래서 그는 언어적 질서라 할 ‘변별적 사유’를 하지

못한다.117)

완득이 역시 언어적인 혼란을 겪고 있다. ‘어머니’라는 말을 모른다고 여

러 차례 걱정하거나, 말을 못해 주먹을 쓰는 거라고 주장하며, 가끔 늘 쓰

던 글자조차 생소해 보인다고 고백하는 것은 자신도 자신의 언어적 무능을

예민하게 자각하고 있다는 암시이다. 그런 의미에서 완득이를 “낫 놓고 기

역자는 몰라도 낫으로 지를 줄은 아는 천부적인 쌈꾼”(10)이라 부르는 동

주는 언어 이전의 육체적 존재에 지체되어 있는 완득이가 처한 사태의 본

질을 정확하게 짚고 있다.

소쉬르는 언어를 기표와 기의로 구성된 ‘차이의 그물망’으로 파악했다.

언어나 용어는 독립된 의미 실체가 아니라 다른 항이나 개념과의 ‘변별적

차이’에 의해 기능한다. 그리고 그 차이는 바로 ‘분절’과 ‘분할’을 통해 이루

어진다. 완득이의 ｢운수 좋은 날｣과 ｢감자｣를 섞어 쓴 독후감, ｢우리 유치

원｣과 ｢울면 안 돼｣라는 동요를 뒤섞어 부르던 유치원 시절, 그리고 잔다

르크를 동양 남자로 착각하여 “서양사 동양사, 남녀를 막 가로지르는” 시

험 답안 등은 완득이가 다른 맥락의 문장과 스토리를 ‘분절화’하지 못하고

뒤섞으며 ‘변별적 차이’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한 완득이가 킥복싱을 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한다. 라캉에 의하면, 인간은 언어의 세계에 들면서 욕망도 무의식도

가지게 된다.

117) 남민구 삼촌에게는 언어를 맥락적으로 이해하는 분별이 없다. 언어상황에 따라 연(緣)

줄과 연(鳶)줄을 구별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그 놈의 연줄이 시장에도 있었네.” “여, 연

줄, 요즘에 아, 안 팔던데.”(106)), 같은 동작이 다른 상황에서 다르게 작동하는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다. 예컨대, 완득이가 지하철에서 싸울 때 상대를 바닥에 내리치려 하자

그것을 보고 “업어주지 마.” 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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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득이 운동하게 놔 두세요.”

“완득이마저 세상 뒤에 숨어살게 할 생각 없어.”

“여태 세상 뒤에 숨어살던 완득이가, 운동하면서 밖으로 나오고 있잖아

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하게 놔두세요.”

“…….”

“싫어도 싫다는 말 못 하고 아파도 아프다는 말 못 한 대요. 아니, 안

한 대요. 그냥 다 속에 담고 산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말을 걸지 않으면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한대요.”

“누가 그래?”

“선생님이요.”

“그 양반 오지랖도 넓군.”

“말을 좀 험하게 해서 그렇지, 정은 많은 분이에요.”

“혼자 힘들게 키워 놨더니 생색은 다른 사람들이 다 내는군.” (150)

언어 없이는 욕망이 존재하지 않는다. 싫다는 ‘말 못하던’ 완득이가 처음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생겼다는 것은 드디어 그가 언어의 세계, 상징계적

세계로 들어섰다는 이야기이다. 그는 어머니 말처럼 이제 막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 공(생색)은 힘들게

‘쌀독을 채운’ 아버지 도정복이 아니라, ‘이름을 불러서’ 고립된 자아의 세

계를 빠져나오게 한 동주에게 돌아간다. “생색은 다른 사람들이 다 낸다.”

는 도정복의 발언은 바로 동주가 완득의 상징계 진입을 도왔다고 ‘생색’낼

수 있는 아버지, ‘의사(擬似) 아버지’임을 자신도 모르게 고백하는 셈이다.

그런 완득에게 또 한 사람의 아버지가 있다. 킥복싱 관장이다. 그는 완득

에게 세상의 질서와 법을 가르친다.

(1) “상대에 대한 기본 매너가 전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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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하고 싸움은 다른 거야. 이게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그 한

장 차이를 넘지 못하면 넌 그냥 쌈꾼인 거야. 알았어? 녀석, 섬뜩하네. 사

람 죽일래?” (80)

(2)“이건 잽!”

팍!

이번에는 나를 확 걷어찼다.

“이건 구타!”

퍽!

관장님 발이 복부 깊숙이 꽂혔다. 나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

저앉았다.

“이건 앞축! 알았어? 이게 왜 링 안으로만 들어가면 쌈꾼이 되는 거

야?”

(……) 싸움으로 맞든 운동으로 맞든 나한테는 그게 그거인 거다. 그런

데 관장님은 다르다고 한다. (87)

싸움에 룰이 있을 리 없는데, 그것은 상징 이전의 상상계적 세계에 속하

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스포츠가 되면 상대와의 공존을 위해 ‘매너’라

는 공통의 기호를 받아들여야 한다. 구타와 잽의 차이, 싸움과 스포츠의 차

이, “종이 한 장의 차이”지만, 바로 그 차이를 분별해야 인간은 상징적 존

재, 문화적 존재가 될 수 있다.118) 그리고 그 차이는 바로 규칙과 질서의

유무에서 비롯된다. 그런 점에서 규칙이란 차이와 분별에 의해 만들어지는

언어적 구조와 동일하다. 관장은 그 ‘차이’를 가르치며, “일단 이기고 봐

118) 분별적인 언어는 상징적 표현의 가장 주요한 형태이다. 문화에서 언어를 제거하면 무

엇이 남을까? 분절적인 언어가 없었다면 인간 사회의 조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최협,

�부시 맨과 레비스트로스�, 풀빛, 1996, 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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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88) 하는 쌈꾼의 세계에서 규칙과 질서, 절제와 분별의 세계로 완득이

를 이끌었다. 관장은 ‘법과 금지로서의 아버지’가 된 것이다.

어려서부터 카바레 삼촌들에게서 배운 싸움 솜씨에, 관장의 말대로 “잘

못 뿜으면 여럿 다치겠다 싶”은 충동성, 그런 기질을 제어할 어른이 없는

환경 등이 그를 “천부적인 쌈꾼”(10)으로 키웠다.119) 관장은 “핵을 품”은

완득이를 맡아 그가 가진 무질서한 에너지를 다듬고, 넘치던 완력에 제재

를 가하며 일종의 ‘거세’를 행한다.120) 그리고 링이라는 공인된 공간에서

일정한 룰 아래 싸우도록 가르친다. 이제 어두운 뒷골목의 ‘쌈질’이 공인된

‘스포츠’가 되면서 사회 속에 용납될 만한 것으로 승화된다. 그리고 완득이

는 이 “규칙도 많고 조심스러운 운동”에 자기 몸을 맞추며 그것을 좋아하

기에 이른다. 처음으로 상징계의 규율에 복종하면서 하고 싶은 일이 생긴

것이다.

동주는 그를 사회라는 상징계적 세계로 불러내고, 관장은 거기에 규칙과

룰을 더해 질서의 체계를 익히도록 하였다. 친부에 의해 미루어졌던 ‘부성

은유’는 이 두 의사(擬似) 아버지에 의해 행해졌다.

지난 봄, 똥주를 만났다. 그리고 똥주가 죽이고 싶을 만큼 싫었다. 그때

즈음 나는 킥복싱을 시작했다. 킥복싱은 미치도록 좋았다. 싫다와 좋다가

한꺼번에 나에게 왔다. (……) 내말을 들어 줄 사람이 없어, 누구와 대화

해 본 적이 없어 혼자 떠들 수 있는 교회를 찾았다. 내 몸을 언제 어떻게

움직여야할지 몰라, 내 몸을 잘 움직여줄 수 있는 체육관을 찾았다. 어쩐

119) 똥주는 이를 “신체조건, 욱하는 성질, 주변 환경, 어느 하나 조폭으로 모자람이 없다”

고 말한다.(10)

120) 본문 109면에는 관장이 뾰족한 우산 끝으로 완득의 발등을 찍는 장면이 있다. 빠른

발놀림 훈련을 위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걷기 어려울 만큼 발등과 발가락이 부어오른다.

오이디푸스의 이름이 ‘부은 발’이었다는 점에서 관장의 훈련을 오이디푸스화 과정, 즉

거세의 과정이라 유추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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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버지 어머니도 새로 찾은 기분이다. (179)

위 글에서도 두 사람을 만나기 전에 완득이가 느끼던 결핍은 ‘대화를 할

수 없고 대화할 대상이 없다’는 언어와 관계의 문제, ‘몸을 제어하지 못한

다’는 절제와 규칙의 문제로 나타난다. 그는 첫 번째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

교회(혹은 학교)를, 두 번째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체육관을 찾았다. 그

리고 거기에서 동주와 관장이라는 두 조력자를 만났고, 두 사람의 도움으

로 언어와 질서의 세계, 상징계에 안착하는데, 이는 완득에게 난생 처음

‘싫은 것’과 ‘좋은 것’이 생겼다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를 도표화하면 아래

와 같다.121) 드디어 완득은 상징계 진입에 성공하고, 기호(嗜好)와 욕망을

가지게 된 것이다.

아래 표에서 보듯, 완득은 두 사람을 이항적으로 나란히 인식하고, 관장

을 동주 못지않게 자신을 성장시킨 주역으로 인정한다. 두 사람을 만나면

서 ‘아버지 어머니를 새로 찾은’ 것 같다는 완득의 진술은 새로운 아버지,

의사 아버지에 의해 자신이 ‘아버지의 세계’인 상징계로 들어섰음을 의미한

다. 위 인용은 관장과 동주샘을 ‘새아버지’로 받아들이는 완득이의 무의식

을 여실히 드러낸다.

이 소설에서 동주의 역할은 관장에 비해 절대적이다. 동주는 완득의 아

버지 도정복마저 상징계로 나오도록 돕는다.

(1) “나도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데, 남들은 춤쟁이라고 하더라. 그게 세

완득의 결핍 해결의 장소 해결의 목표 얻은 것
조력자
(의사아버지)

조력자에
대한 감정

대화와 관계 교회 언어의 획득 언어와 관계 동주샘 싫다

몸의 조정 체육관 몸의 훈련 규칙 관장 좋다

121) 완득이가 느끼던 결핍의 내용과 동주/관장 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도달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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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야.”

“세상이 뭐라고 해도, 아버지는 춤추셨잖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이 날 안 받아줬다. 춤은 그나마 다른 사

람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고. 사지 멀쩡한 놈이 뭐가 아쉬워

그런 쌈질을 하겠다고…….”

“다른 사람하고 별로 잘 산 것 같지도 않은데요.”

짝!

아버지가 내 뺨을 내려쳤다. (79)

(2) 그 영감이 ‘네 몸땡이는 멀쩡한데, 네 정신상태가 문제야.’했을 때는

처음으로 대들었다. 당신이 내 몸 같았으면 그렇게 말했겠냐고. 그랬더니

내가 숙소에서도 안 나오고, 남하고 어울리지도 않으니까 내 모습도 볼

수 없다고 혀를 차더라. (176)

위에서 보듯, 완득의 아버지 도정복 역시 완득과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

다. 두 사람 모두 타인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싸움’과 ‘춤’이라는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할 주이상스를 가지고 있다122). 친구도 없고 타자도 없는 도정

복의 자아는, 완득이가 그랬던 것처럼, 상상적 세계에 붙들려 있다. 타자와

의 관계가 바로 상징계의 속성이며, 상징계란 타자 속에서 자신을 보는 것

인데, 도정복은 “세상이 안 받아” 주고 “남하고 어울리지도 않으니까” 자기

모습을 볼 수 없다. 내가 누구인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타

자인 것이다.123) 상징계 주체가 아닌 도정복의 삶은 그래서 상징계(법)의

테두리 밖에 위치한다.124) 단속대상이 되는 카바레, 불법으로 물건을 팔던

122) 도정복은 자신의 춤이 세상과 소통하는 한 방법(언어)이라고 주장하지만 아내조차 그

‘이상한 춤’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것은 인정받지 못할, 고통 속의 쾌락, 혼자만의

주이상스이다.

123) 도정일, ｢무의식과 욕망｣, �문학과학�3호, 문학과학사, 1993, 101면.

124) 카바레에 툭하면 뜨는 단속반 때문에 아버지는 벽에 붙었었다. 이제는 노점상 단속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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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과 ‘영역 침입’이라고 쫓겨나는 시골 장터, 그의 사회적인 지위는 법

과 불법 사이의 경계에 있다. 사회적으로 경계에 처한 인물은 가정 내에서

도 자기 위치를 점하지 못한다. 따라서 그의 남편이고 아버지라는 가정 내

지위 역시 확고하지 못하다. 아내는 ‘이상한 춤’을 추는 그를 남편으로 인

정하지 않고 떠났으며, 아들에게는 ‘몸도 춤도 물려줄 수 없기에’ 스스로

아버지의 역할을 포기했다.

동주는 이러한 주변적이고 세상으로부터 배제된 도정복의 삶을 <신나는

댄스 교습소>의 교사로 승격시킨다. 완득이의 싸움이 스포츠가 되듯이, 퇴

폐적인 카바레의 춤이 ‘배울만한 것’으로 승격되면서, 도정복은 공인된 세

계의 일원으로서 양지의 세계로 이끌려 나온다. 같이 춤을 춘 여자들이 그

의 중절모에 돈을 꽂고 엉덩이를 툭툭 치던, 남민구 외에는 누구에게도 어

른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아버지는 이제 가르치는 자, 팔루스를 지닌 어른

의 지위를 부여받는다. 말하자면, 동주는 완득의 아버지에게도 ‘아버지의

기호’로 작용하는 것이다. 일이 없어 떠났던 민구 삼촌까지 교습소로 불러

들여 흩어졌던 가족을 재건하는 역할 역시 동주의 몫이다. 그는 아버지의

아버지며, 삼촌의 아버지로, ‘큰 아버지’, 절대적인 아버지가 된다.

이 작품에서 동주의 활약은 비현실적으로 결정적이다.125) 완득은 운 좋

게도 정의롭고 경제적 능력도 갖추고 특별히 완득의 성장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확실한 조력자를 만나, 이렇다 할 노력 없이 조력자가 주도하는 성장

의 궤도에 올라탔다고 말할 수 있다. 동주는 학생을 돌보는 교사의 범위를

넘어 그 가족의 성장에까지 관여하며 서사 전체의 진행을 주도한다. 완득

의 성장이 주체적이지 못하고 동주의 주도에 의존적이라는 비판이 대두되

때문에 벽에 서 있을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103-104)

125) 그래서 �완득이�의 실제 주인공은 완득이 아니라 담임 이동주라는 주장도 있다. (오흥

진, ｢소설의 재미와 성장의 교훈｣, �어린이책이야기� 제3호, 아동문학이론과 창작회,

2008, 133-1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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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점이다.

소설에서 동주가 완득을 돕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완득에게 어머니를

만나게 하려 할 때 완득이가 “나한테 왜 그러세요!” 라고 묻는데, 소설은

이 질문에 답을 하지 않는다. 개연성의 측면에서 동주가 완득이에게 행하

는 일방적인 지원은 완득이는 물론 독자도 설득하지 못한다. 그러나 동주

를 ‘의사(擬似) 아버지’로 환치하면 이런 비판은 약화될 수 있다. 어떤 의미

에서 이 소설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동주는 자신의 주

장처럼 완득이의 삼촌이고 어느 문화권에서는 삼촌은 아버지와 동격이다.

나. 욕망하는 주체가 되다

동주의 호명 이전에 완득이가 갇혀 있던 고립상황은 완득이의 사회화,

주체화를 방해했다. 그것은 완득이 아버지 도정복이 완득에게 ‘아버지의 이

름’으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완득은 아버지를 자아이상으로 삼지 못

하고, 언어 사용에서 곤란을 겪으며, 자기 힘을 절제할 줄도 몰랐다. 그리

고 그는 욕망이 없었다. 자신을 버리고 떠난 어머니에 대한 반감이나 원망

이 언급되지 않는 것은 욕망의 부재를 의미한다. ‘어머니라는 말’을 모른다

는 완득의 진술은 어머니를 특별히 그리워하거나 아쉬워하지 않았다는 것

이고, “어머니가 없는 불편함을 몰랐다”(54)거나 “혼자 있어도 불편하지 않

았”(174)다는 것은 자신의 처지에 어떤 갈망이나 원망도 없는 욕망 이전의

상태에 놓여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언어의 세계에 들어오면서 완득은 달라진다. 아래는 어머니의 존

재를 알게 된 날, 그가 겪는 심적 변화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황상 나는 가출을 해야 했다. 출생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잠시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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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싶어 떠납니다, 라고 쓴 쪽지 하나를 남겨놓고 떠나야 했다.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사람들이 먼저 떠나버렸다. 잘못하면 가출하고 돌아

와 내가 쓴 쪽지를 내가 읽게 될 확률이 높았다. 어떻게 된 집이 가출마

저 원천적으로 봉쇄해놓았는지. 돌아다니다 돌아다니다 혼자 있고 싶어서

온 곳이 결국 집이었다. (38)

가정은 아이가 만나는 최초의 사회적 공간이지만, 아버지조차 며칠씩 집

을 비워 혼자 지내는 완득에게는 집이 그런 사회적 역할을 하지 못한다.

자신 외에 아무도 없는, 즉 타자 부재라는 점에서 그의 집은 상상계적 장

소이며, 대화(편지)가 성립할 수 없는 언어 이전의 집이다.

위의 인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완득의 가출은 실현되지 않았고, 정확히

말하자면 가출 편지도 쓰이지 않았다. 그러나 “주체가 변모하는 고유한 순

간은 행위의 순간이 아니라 선언의 순간”126)이라는 지젝의 지적처럼, 중요

한 것은 ‘가출을 해야 한다’는 발언이고, 이는 곧 가출의 선언으로 효과를

발휘한다고 말할 수 있다. 라캉은 ‘편지는 결국 도착한다’127)고 말한다. 그

의 가출 편지는 발화에 실패했지만 수신되었다. 자신이 쓴 편지를 자신이

읽으며 그의 발화는 완성되었다.128) 편지는 완득이를 발신인이며 동시에

수신인이라는 ‘상대적’ 위치에 위치시키면서 상징적 관계에 진입하게 했다

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완득이의 가출은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않았지만,

그 순간 그가 산동네 외딴 집, 외딴 방이라는 종래의 ‘고립된 자기 세계’를

떠났음을 암시한다. 또한 ‘아버지가 감추었던 비밀을 알고 말았다’는 발언

은 이제 그가 상상계적 환상의 세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 현실(비밀)을

알아차리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아이의 수동적 단계를 넘어 다른 층위로

126) 슬라보예 지젝, 앞의 책, 2007, 29~30면.

127) ‘편지는 언제나 그것의 종착지에 도착한다’는 라캉 <세미나>의 마지막 문장이다. 권택

영, 『후기 구조주의문학이론』, 민음사, 1990, 36면 참조

128) 라캉은 독백조차 가상의 타자를 전제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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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했음을 의미한다. 결국 다시 귀가하지만, 집을 나가기 전과 후의 그는

달라졌으며, 이제 심리적으로 자기만의 집을 떠나 동주라는 아버지의 세계

로 입문했음을 말해준다.129)

멈춰 버린 동네에서 내가 움직인다. 전에는 나만 멈춘 것 같았는데 지

금은 나만 움직인다. 느낄 수 있다. 나, 대회에 나간다. 나 지금 스텝 바이

스텝 중이다. (110)

이제 오히려 완득을 둘러싼 세계가 정지되어 있고, 완득이는 앞으로 나

아간다. 지체되고 고착되었던 존재가 상징적 존재로 나아가고, 욕망의 세계

로 들어가 욕망의 대상(대회)을 향해 전진하는 것이다. 주체화는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고, 주체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 새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보여주기도 한다.

완득이는 이제 막연한 거리감을 버리고 현실에 밀착하게 된다. 먼저 그

는 핫산에게 자신을 ‘자매’라 부르지 말라고 요구한다. 특히 윤하와 동석한

자리에서 정정을 요구한 것은 여자 친구에게 하나의 남성으로 인정받고 싶

은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다.130)

언어에서도 진척을 보인다. 처음 윤하와 만났을 때, 완득은 제대로 대화

하는 법을 모르고,131) 윤하가 관심을 드러내며 취하는 제스처의 의미도 알

129)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완득이 이 가출에서 돌아온 뒤, 자신을 찾아 온 동주를 맞으며

‘이불을 뒤집어쓰고도 똥주를 막을 수 없다’면서 동주의 존재를 인정해 버린다(39). 더구

나 동주가 떠나자마자 연습장을 펴고 ‘그래, 쓰자. 소설이 별 거냐.’하며 언어적 수행을

시도한다. 동주를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그 아버지의 지시(법)에 따라 언어적 행위를 시

작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가출을 계기로 그는 세계와 타자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보

이며 다른 층위로 이동한다.

130) 이 요구 이후는 ‘형제님’(128)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서도 ‘완득이’(161)로 정확하게

불린다.

131) 윤하와 처음 만났을 때 완득이는 상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화가 제

대로 이어지지 못한다. “너 왜 만날 혼자 다녀?” “뭐?” “혼자 급식 먹고, 만날 혼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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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리지 못한다. 기호를 해독하지 못하다보니 윤하를 이상한 애로 치부하

기도 한다. 이후 완득이의 언어는 훨씬 정교해질뿐더러, 윤하에게 먼저 말

을 걸거나 화해를 청하며 언어 수행의 과정에 능동성을 보인다. 그리고 자

신도 놀랄 만큼 윤하를 향한 호감을 정확하고 솔직하게 전달한다.132)

소설의 서술자로서 완득이는 자신의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다.133) 그

러던 그가 동주샘의 병실을 찾은 날, 그간 눌러두었던 반감과 증오를 가감

없이 토로한다. 완득이가 가장 길고 가장 격하게, 그리고 가장 깊은 속을

드러낸 이 발화에 동주도 “주둥이로 킥복싱을 배웠나, 말 잘하네.”라며 그

의 언어적 변화를 감지한다. 이후 완득은 “농담도 제법하”는 단계에 이르

면서 ‘말하는 주체’로 성장한다.

언어가 없다면 욕망도 없다. 언어적 존재가 되면서 완득이는 욕망을 가

지게 되었다. 킥복싱이라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고 싶은 거”가 생기고,

그것이 “미치도록 좋았”으며, 그제야 “살아 있다는 것을 실감”134)하게 되었

다. 윤하도 본능적인 충동의 대상에서 욕망의 대상으로 변화한다.135) 또한

“싫어도 싫다고 말 못하던” 완득은 드디어 똥주샘을 향해 “저 원래 선생님

니잖아.” 하여간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건지. 어? 예수님 그림이 바뀌었다. “내 얘기 들

어?” “뭐? 어, 들어” “어쨌든, 넌 아무것도 아닌 일을 꼭 뭔가로 만들려는 애들하고 다

른 것 같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61)하는 식이다. 또한 논리적이지도

못하다. 가령 “좀 재수 없다” “누가?” “너.” “왜?” “몰라.”(84)

132) “좋은 데라며?” “너랑 있기 좋은 데지.” 내가 말해 놓고 내가 깜짝 놀랐다. 뭐 이런

낯간지러운 말을.(138)

133) 오세란은 처음 만난 어머니가 자기 그릇의 라면을 덜어주자 완득이가 “배고팠는데 잘

됐다”고 하는 부분을 예로 든다. 이 소설은 서술자의 감정을 감추면서 신파성, 감상성을

배제하는 효과를 낳는데, 저자는 이것이 현대 청소년의 정서와 잘 조응한 측면이 있다

고 지적한다. (오세란, 앞의 책, 218면)

134) 그는 처음으로 ‘실감’이라 할 현실감을 가지게 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135) 처음에 완득은 윤하와 어떤 교감도 하지 못해 피곤하고 이상한 애 취급을 하면서도

가슴이 큰 윤하의 “단추를 풀어버리고 싶다”고 생각한다.(63) 본능적 충동의 대상으로만

바라본 것이다. 그러다가 서로를 알아가면서 “정윤하 별로다”(128)에서 “정윤하, 싫지 않

다.”(147)를 거쳐 “귀여운 구석이 있다”(188)로 발전하고, 뒤에는 킥복싱대회에서 KO승

을 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윤하를 위해서이다. 그는 마침내 윤하의 욕망을 욕망하는 단

계로 이동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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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어해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자신의 감정을 확실하게 발언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언어수행의 문제이기도 하고, ‘싫고 좋다’는 기호(嗜好)와

욕망의 문제이기도 하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존대를 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가정 내 각자의 위치를

지정하는 ‘아버지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완득은 어머니에게

신발을 사주면서 어머니의 존대를 멈추게 한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주도적

으로 가정 내 불화를 해결하고 조정해 나가게 된 것이다. 신발을 선물하는

행위는 어머니의 귀가를 받아들인다는, 어머니를 어머니로 인정하겠다는

적극적인 신호이다. 그리고 아들의 저항을 염려했을 어머니는 그 신호를

이해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아들에 대한 존대를 거둔다.

여기서 완득이의 주체화는 완성된 것처럼 보인다. 자기만의 세계를 빠져

나와 가족과 사회의 일원이 되어 타인과의 관계를 제대로 형성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완득이를 포함하여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삼계탕을 먹는 풍경은 이 소설에서 가장 따뜻하고 낭만적인 장면이

다. 민구 삼촌과 완득의 삼촌 행세를 하는 동주샘에 더해, 소설 내 유일한

악역인 옆집 아저씨까지 ‘식구(食口)’가 되어 둘러앉았다. 동주와 옆집 아저

씨가 서로 누가 ‘형님’인지 다투는 장면은 마이너리그들이 모여 비혈연적인

‘유사가족’을 형성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상에 오른 ‘삼계탕’은 완득의 이전

식사인 ‘햇반이나 라면’과 대조를 이루는 적절한 설정이다. 정성을 들여 오

래오래 푹 끓여야 완성되는 이 음식은 기존의 임시적이고 위태로웠던 ‘해

체적 가정’을 복원하는 강력한 상징이 된다. 이 자리에서 비로소 완득은 처

음으로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른다.

이제 그간의 모든 갈등이 무화되면서 이 ‘착한 타자’들은 세상의 차별과

배제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온한 저항의 기미나 불만도 없이 자기 충족적인

하나의 완결된 풍경을 연출한다. 그리고 이 확대된 유사가족에서 구심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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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연 동주이다. 그는 가출한 어머니를 데려 왔으며, 자신이 집주인인 양 옆

집 남자를 초대하기도 하였다. 그의 주도로 소설은 행복하게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이 소설은 결핍이 해결된 해피엔딩이 될 수 있다.

갈등의 장치들이 무색하게 소설은 선한 타자들이 모여 따뜻한 관계를 복원

하며 완결되었다. 낭만적인 대단원이라 부를 만하다.

완득의 서사는 종결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질

문이 하나 남아있다. 왜 완득은 동주의 호명에 그토록 거부감을 표시했을

까. 완득이 자신만이 아니라 아버지, 나아가 가족 전체를 회복시킨 고마운

동주에게 왜 계속 싫다는 감정을 숨기지 않았던 것일까. 완득이가 아직 해

결하지 못한 과제는 무엇인가. 삼계탕을 먹는 저 완성된 그림에도 불구하

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완득의 감정적인 앙금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살펴본다.

다. 미완의 과제

소설 전체에서 완득은 세 번 동주에게 고맙다고 말한다. 동주가 집을 가

르쳐줘 어머니가 그를 찾아왔을 때, 킥복싱 시합을 앞두고 동주가 고아먹

으라고 생닭을 사주었을 때, 그리고 동주가 아버지를 위해 댄스교습소를

차리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이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서술방식은 동

주에 대한 그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지만, 이 세 번의

인사는 그가 동주의 선의를 인정하고 그의 조력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 감사의 감정보다 더 빈번하고 더 확실한 어조로 완득

은 소설 곳곳에서 동주에 대한 반감과 미움을 드러낸다. 그의 이런 저항감

의 이면에는 아직 해소하지 못한 억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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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번, 한 번이 쪽팔린 거야. 싸가지 없는 놈들이야 남의 약점을 가지

고 계속 놀려먹는다만, 그런 놈들은 상대 안 하면 돼. 니가 속에 숨겨 놓

으려니까, 너 대신 누가 그것을 들추면 상처가 되는 거야. 상처 되기 싫으

면 그냥 그렇다고 니 입으로 말해버려.”

“뭐가요?”

“그 ‘뭐’ 말이야, 새끼야.”

(……) 나는 한 번도 내 입으로 아버지에 대해 말한 적이 없다. 내가

커밍아웃하면 그 놀림이 내가 아니라 아버지를 향하게 되리라는 걸 너무

잘 아니까. 이 세상이 나만 당당하면 돼, 해서 정말 당당해지는 세상인

가? 남이 무슨 상관이냐고? 남이 바글바글한 세상이니까. (……) 내 입으

로 말하라고? 아버지는 이미 몸으로 말하고 있다. 그걸 굳이 아들인 애가

확인사살 해 줘야 하나? 자기들은, 내 아버지는 비장애인입니다, 하고 다

니나? (……) 똥주, 이 인간은 어쩌면 그렇게 한 대 패주고 싶은 말만 하

는지. (120-121)

(2) 장애라는 말에 아버지의 어깨가 잠시 흔들렸다. 사람에게는 죽을

때까지 적응이 안 되는 말이 있다. (……)

겉으로 드러난 몇 가지만 가지고 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떠드

는 똥주. 외국인 노동자를 부리는 집에서 태어나, 지금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한다고 그 사람들을 다 아는 것처럼 행세하는 똥주. 이것이 내가 똥

주를 죽이고 싶었던 진짜 이유다. 나는 아버지에게도 나에게도 딱지가 앉

지 않는, 늘 현재형이라 아물 수 없는 말을 하고 말았다. (173-174)

(1)은 동주가 완득에게 ‘커밍아웃’을 종용하는 대목이다. 정확히 ‘무엇’을

커밍아웃할 것인가에 대한 언급은 없다. 두 사람은 가난을 문제 삼아 언쟁

을 벌이기도 하지만136)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아버지 도정복의 장애, 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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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이다. 그 사실이 끝내 ‘뭐’로 말해진다는 것은, 그것을 정확하게 발설하는

것이 완득과 동주 모두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말해준다.

라캉에 의하면 환자가 치료를 원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증상은 어떤

식으로든 환자에게 만족감을 주기 때문137)이다. 그런 의미에서 환자는 자

신에 대해 알고자 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모르기를 원한다. 이를 라캉은

‘무지에의 의지’138) 라고 불렀다. 완득 또한 마찬가지로, 그는 자신에 대해

모르고자, 진실을 덮어 두고자 한다. 자신의 열악한 처지와 그것이 빚어낸

상처들을 들키느니, 차라리 상처를 지니고 살고자 한다. 그동안 그가 남과

관계 맺기를 피한 것은 자신의 가족사를 드러내기 두려웠기 때문이다. ‘조

용히 살자는 인생철학’(15)이나 “이상한 막을 씌워놓고 번개처럼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버리는”(174) 처세 방식 역시 그 ‘뭐’를 감추기 위한 자구책이

었다.

자신의 이런 태도를 “비장애 부모를 비장애라고 굳이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완득의 변명은 억지스럽다. 그는 단순히 입을 다

문 것이 아니라 입을 다물기 위해 자신을 고립시키고, 아예 성장을 멈추기

로 한 것이다.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완득은 세상으로 나갈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자기 입으로 말해버리는” 그것이 완득에게

남아있는 사회화의 마지막 관문이고, 일종의 입사의식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동주를 ‘죽여달라’고 했던 교회에서의 기도는 단순한 해학이 아

니라, 동주의 호명에서 완득 스스로 ‘자아의 위협’을 감지했다는 것을 뜻한

다. 그 호명에 이끌려 자신이 세상에 커밍아웃하면서 갈등의 세계, 불화의

136) 완득이가 동주 입원실을 찾아가 동주에게 대드는 장면에서 자신의 가난과 베트남 어

머니만 언급한다. 그러나 실제 해야 할 말은 ‘아버지의 장애’이다. 그것은 완득에게 ‘영원

한 상처’라서 늘 직설적인 동주도 그 이야기를 직접 언급하지 못한다. 아버지의 장애에

대해 완득이가 느끼는 심리적인 거부와 저항을 알기 때문이다.

137) 브루스 핑크, 앞의 책, 2002, 17,18면.

138) 브루스 핑크, 위의 책, 200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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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 들게 되리라고 예감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완득이가 미워하고 피하

고 싶어 한 대상은 표면적으로는 동주이겠지만, 이면적으로는 내면의 진

실139)이었다.

동주의 호명에 따라 완득이가 나온 세상은 아직 커다란 ‘가족 공동체’였

다. 옆집 아저씨마저 동주의 ‘형님’이라면 완득이를 둘러싼 모든 이들은 부

모요 삼촌이며, 교회에서 만난 이들은 또 ‘형제’들이다. 그를 둘러싼 세계는

여전히 안전하고 따뜻한 무풍의 지대이고, 그는 아직 가족 밖 상징계로까

지는 나서지 못했다. 아이의 성장이 자신의 존재 지평을 외부세계 속으로

넓혀가는 것이라면, 가정은 아이가 진입해야 하는 바깥세계의 입구라는 점

에서 성장의 일차 관문이다140). 그렇다면 완득이는 이제 겨우 일차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자신만의 고립된 세계를 벗어나 조금 더 큰 유사가족 속에

자기 위치를 정치(定置)했을 뿐인 것이다.

그렇다면 그간의 숱한 비판과 달리 이 소설을 ‘낭만에 의한 해피엔딩’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성장’의 서사라고 보아야한다. 완득의 성장 과업

은 아직 완수되지 않았다. 동주샘을 완득의 삼촌이라 믿는 혁주나 윤하의

오해를 완득이가 굳이 정정하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

다. 그 두 사람만이 완득이 관계 맺은 가족 밖의 ‘타자’인데, 두 사람에게

자기 가족의 진실을 밝히지 않은 것, 그리고 동주를 삼촌으로 믿도록 내버

려둔 것은 그들과의 관계마저 은폐에 기초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그러니

완득이에게 타자세계의 갈등과 불화는 아직 제대로 시작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완득의 성장에 고통이나 수난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가족이라는

자기 동일적인 타자 속에서 격렬한 갈등을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완

139) 김남석, ｢다문화 가정의 심리적 거리와 영상 표현방식에 대한 연구-영화 <완득이>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55권, 현대문학이론학회, 2013, 11면.

140) 최시한, �한국문학과 가족 이데올로기�, 푸른사상, 2007, 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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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은 아직 자아라는 세계가 산산이 부서지는 입사의 충격을 겪지 못한 것

이다.

그래도 똥주가 순진하기는 하다 ……. 나를 찾았으면 자기가 숨을 차례

인데, 내가 또 숨어도 꼬박 꼬박 찾아줬다. 좋다. 숨었다 걸렸으니 이제는

내가 술래다. 그렇다고 무리해서 찾을 생각은 없다. 그것이 무엇이든 찾

다 힘들면‘못 찾겠다, 꾀꼬리’를 외쳐 쉬엄쉬엄 찾고 싶다. (206)

동주는 여전히 술래가 되어 완득이 숨을 때마다 그를 부른다. 완득이가

아버지의 장애를 자신의 입으로 ‘말해버릴 때’ 그의 호명은 마무리될 것이

다. 완득이는 ‘무리하지 않고 쉬엄쉬엄’ 자신의 과업을 완수하겠다고 한다.

지금은 숨을 고르며 쉬고 있지만 언젠가 세상에 자신의 전모를 드러내고,

세상의 조롱에 저항하고 부딪히면서 유예된 성장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윤하나 혁주에게도 가족사의 진실을 밝힐 때가 올 것이다.

독자는 동주의 지나친 완득에 대한 사랑에 의구심을 갖게 된다. 왜 동주

는 이토록 완득의 성장에 주력하는가. 그러나 정작 완득은 그런 질문을 하

지 않는다. 대타자의 호명에 응답하지만 아직 대타자에게 ‘케보이(Che

Vuoi)?’라고, “도대체 왜 내게 이러는 거예요?” “내게 원하는 게 뭔가요?”

라고 묻지 않는다. 그에게 동주샘은 고마운 ‘아버지’요 자아이상이지만, 이

‘아버지’에 대한 의심이나 의혹은 아직 떠오르지 않는다.

완득이도 어느 시기에 동주의 질서에 회의를 느끼면서 그의 욕망을 의심

하고 그를 뛰어넘으며 ‘분리’라는 성장의 후속작업을 이어나갈 것이다. 그

러나 그것은 이 소설 이후의 서사가 될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소설의 주인공 완득의 성장은 아직 진행 중이고, 따라서 이 소설은 ‘아직

끝나지 않은 성장’의 서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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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캉은 증상을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는 것’으로 정의한다. 증상은 무의

식의 세계에, 실재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이다. 완득

이 보여주는 막연한 현실인식, 욕망도 갈등도 없는 심리, 그가 가진 낭만

성, 비현실성 등은 그 자체가 그의 고유한 증상들이다. 그는 상징계 대타자

의 세계로 나아가는 길목에 붙들려 있었으며, 거기에 그의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소설의 해석은 다른 층위로 옮겨가고 훨씬 복합적인 의

미를 추출할 수 있게 된다.

�완득이｣는 상징계 진입의 어려움과 고통을 보여주는 소설이다. 완득의

성장이 사회화, 대타자에 대한 의문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해서 성장이 아

닌 것으로 치부될 수는 없다. 완득은 이제 겨우 자기 자신에게서 빠져나왔

을 뿐이고, 그 다음의 성장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모든 청소년소

설이 동일한 수준의 성장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2. 금지하지 않는 모호한 아버지-�위저드 베이커리�

2009년 창비 청소년문학상 2회 수상작 �위저드 베이커리�141)는 1회 수

상작 �완득이�와 자주 비교된다. �완득이�가 착하고 유머러스한 인물들이

어두운 현실을 따뜻하고 유쾌하게 헤쳐 나가는 긍정적 서사라면, 이 소설

은 불행한 인물들의 어두운 심리와 그들이 겪는 외상적인 사건을 타협 없

이 끝까지 밀어붙이는 무거운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완득이�의 명랑 코

드 전략을 고만고만하게 따라하는 작품들이 양산되는 추세에서 친모의 자

살, 근친상간, 소아성애라는 극단의 소재를 택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파국을

141) 구병모, �위저드 베이커리�, 창비, 2009. 이하 소설의 인용은 면수만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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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해 돌진하는 작가의 뚝심은 크게 평가받을 만하다.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판타지 기법과 추리적 요소를 차용하고, <헨델과 그레텔>이나 계모설화

등을 상호 텍스트적으로 병치한 작가의 서사적 역량도 돋보인다.142) 마지

막 결말을 두 가지로 제시해 독자의 선택을 유도한 점, 제목이 주는 낯선

어감, 외국 도서 느낌의 공들인 표지의 삽화 등도 청소년 독자의 흥미를

끄는 데 일조했을 것이다.

�위저드 베이커리�에서 아버지를 기술하는 키워드는 ‘애매모호함’이다.

서사가 파국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바로 그 모호함에 가려진 아버지의 욕망

때문이다. 이 연구는 ‘모호한 아버지’ ‘금지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떻게 아

이의 성장과 주체화를 저해하고 가정의 근간을 해칠 수 있는지 살핀다. 그

리고 이를 극복하려는 주인공의 의지가 환상의 세계와 맞물려 어떻게 자기

성장으로 나아가는지 규명한다. 특히 기존 연구가 외면하거나 소홀히 다룬

‘몽마(夢魔)의 침입’을 ‘아버지의 금지’와 금지에 대한 ‘위반의 충동’으로 읽

어낸다면, 작품의 심층적이고 무의식적 의미가 보다 명확히 해명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때 작가와 독자가 무의식적으로 거부한 불편한 심층의 지점

역시 제 모습을 드러낼 것이고, 무엇보다도 서사 주체인 ‘나’가 주체화와

성장의 과정에서 소외된 수동적인 존재라거나, 성장을 거부하는 반(反)성장

의 서사라는 기존의 평가와는 달리, 주체의 성장이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미케발에 의하면, 스토리에서 공간이 기능하는 방식은 두 가지인데 하나

는 배경으로서의 공간이요, 다른 하나는 행동이 실현되는 장소이다. 공간은

142) �위저드 베이커리�는 동화나 설화적 요소를 적극 도입한다. 헨델과 그레텔, 백설공주

이야기, 나니아 연대기 등의 이름이 직접 거론되기도 한다. 거기에 동화와 설화에 빈번

하게 출연하는 마법사 모티프, 나쁜 계모 모티프가 중요한 이야기소로 활용되면서 독자

를 익숙한 이야기의 세계로 유인한다. 독자는 양식화되고 패턴화한 이야기가 변형되거

나 유지되는 즐거움과 함께 서사의 즐거움에 빠져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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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으로 배경으로 남을 수 있지만, 때로는 공간이 ‘주체화’하는 예도 많다.

이때의 공간은 행동이 행해지는 ‘행동의 장소(the place of action)’가 아니

라, 역동적으로 ‘행동하는 장소(acting place)’이다.143) 이는 공간이 동력이

되어 인물의 변화, 성장, 깨침의 여정을 이끌어내기도 한다는 뜻이다.

이 소설의 공간은 주인공의 심리 변화에 따라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첫

째는 ‘아버지’의 금지가 행해지지 않는 ‘집’이라는 공간, 둘째는 환상의 공

간 ‘베이커리’, 마지막은 무의식으로서의 ‘꿈’이라는 공간이다. 이들 각각의

공간은 라캉이 말한 ‘상상계’ ‘상징계’ ‘실재계’라는 세계와 대응하고 있으

며, 주인공의 공간 이동은 그의 의식의 변화와도 상동적으로 연결되어 있

다. 즉 공간이 주인공을 억압하거나, 성장시키거나, 해방하면서 주인공의

통과의례의 구도를 형성하고, 서사의 중요한 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가. ‘금지’가 행해지지 않는 ‘아버지의 집’

이 소설의 서사는 주인공을 상상계에 붙잡아두는 집이란 공간에서 시작

된다. 주인공의 ‘집’에는 일반적인 집의 기능이 없다. 이 집은 일찍이 친모

가 목을 맸던 집, 구성원들 사이 의심과 경계가 난무한 집, (전처 자식에

게) 식탁과 음식이 허용되지 않는 집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근친상간을 꿈

꾸는 아버지가 사는 집이고, 위에 언급한 모든 왜곡되고 뒤틀린 문제들의

원인은 아버지에 있다.

이야기는 새어머니 배 선생과 주인공의 갈등에서 시작된다.144) 계모설화

143) 미케 발, 한용환·강덕화(역), �서사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1999, 174면.

144) 현대소설의 독자에게 ‘계모에게 핍박받는 전처 소생’이라는 모티프는 다소 당혹스러울

수 있다. 사회적으로 ‘정상 가족’을 벗어난 다양한 가족 형태가 실험되고 옹호되면서 오

히려 ‘나쁜 계모’ 모티프를 뒤집는 ‘새로 쓰기’가 시도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위저드

베이커리�는 이런 시대적 윤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구박하는 계모, 희생당하는 전처 소

생, 무관심한 아버지’라는 계모설화의 화소를 반복한다. ‘누명을 씌우는 계모, 쫓겨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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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갈등의 당사자는 주로 계모와 전실 자식이다. 가부장제 가정에서 아

버지의 역할과 권위가 그토록 미약하거나 중립적일 수는 없을 것이나, 아

버지는 갈등 구조 밖에 있고 그의 무책임은 은폐되어 있다. 그러나 프로이

트와 라캉은 가정 내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를 결정짓는 권리와 의무를 아

버지에게 둔다. 따라서 가정 내의 질서와 평화는 아버지의 몫이다.

아무도 탓할 것 없다. 처음부터 서로 잘해보자거나 친해지자는 노력

대신 우리는 각자 택했던 것이다. 배 선생은 통제와 압력 또는 권력에의

욕망을, 나는 나대로 거기에 전혀 감응하지 않는 냉소와 무관심을. 배 선

생의 일련의 태도들은 약간 왜곡되긴 했으나 그것도 나름대로 ‘내 엄마가

되고 싶어 하는’(엄마의 요건 가운데 지배력 행사에만 집착한?) 몸부림의

일종이었을 터다. 내가 아버지에 대한 한 점의 분노도 없이, 가족의 기원

과 속성에 순종하며 그녀의 욕망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가 주었더라면 모

든 일이 지금과 달라졌을까. (213)

“아무도 탓할 것이 없다”는 것이 주인공 ‘나’의 독백이다. 여기서 ‘아무’는

배 선생으로, ‘나’는 배 선생이 내 고통의 가해자가 아니며 그녀의 학대는

일종의 “내 엄마가 되고 싶”은 심리가 ‘왜곡’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한

다. 그리고 ‘엄마’가 되겠다는 그녀의 ‘몸부림’에도 자신이 ‘무관심과 냉소’

로 일관한 이유를 ‘아버지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다고 밝힌다. 표면적으로

는 갈등의 축이 배 선생과 ‘나’ 사이에 있는 것 같으나, 실상 그것은 자신

과 아버지 사이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것은 주인공이 작품 내내 외면해오

자식’이라는 설정도 계모설화의 원형적 패턴이다. �장화홍련전�에서 계모가 장화를 모함

할 때의 구실이 ‘음란하다’는 것인데, 이 작품 주인공 역시 동생을 욕보였다는 ‘음란’을

구실로 내쫓긴다. 이 역시 익숙한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서사가 계모설화와

갈라지는 지점은 갈등의 원인이 계모의 욕심이나 심성에 있지 않고, 아버지의 부도덕에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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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소설 말미에서 인정하는 진실의 일면이다.

배 선생은 자신을 ‘엄마’로, ‘나’를 ‘자식’으로, 그래서 확실한 ‘모자관계’로

확정짓고 싶어 하였다.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결혼식을 올려

야 하고, ‘나’를 꼭 식장의 화동으로 삼아야겠다고 고집한 것도 대외적으로

또 주인공에게 자신이 이 집안의 안주인이라는 “일종의 선언”(24)을 하려

는 의도 때문이다.

외양적으로 배 선생은 주인공을 적대하는 전형적인 ‘안타고니스트

(Antagonist)’로 기능하지만, 엄마 혹은 아내라는 가족 내의 합당한 위치를

보장하라는 배 선생의 요구는 현실적으로 정당한 것이다. 재혼가족에게는

가족의 ‘경계 설정’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혼가족은 가족이란

경계에 누가 속하고 속하지 않는지에 관한 구성원의 인식이 불명확하다고

알려져 있다. 초혼가족이야 생물학적, 관습적으로 정의된 명확한 경계를 가

지고 있지만, 재혼가족에서는 접촉 빈도와 의지에 의해 가족이라는 경계가

주관적으로 정의된다.145) 그러므로 재혼가족의 경우 새 배우자와 그 배우

자의 자녀와의 관계를 인도해줄 명확한 역할규범146)이 초혼가정보다 더 시

급하게 요구된다. “최초의 결혼생활이 실패로 돌아간 뒤 그것을 보상받

고”(33) 싶은 배 선생의 열망은 바로 그 경계 설정, 혹은 관계 설정에 더욱

집요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배 선생은 “남편을 갖게 되어 자신의 딸과 함께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보호”(28)받겠다는, 재혼에 대한 명확한 기대와 지향이 있었다. 부계혈연의

사회에서 이혼녀라는 표식은 분명히 흠결이고 모녀가정은 ‘결손’의 불완전

한 가족으로 치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 선생에게 가족의 범위와 구성

원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은 그녀가 "필사적으로 그리고 싶었

145) 김효순, ｢청소년 자녀가 있는 재혼가족의 새부모 역할 경험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

화� 23집1호, 한국가족학회, 2011, 141면.

146) 김효순, 위의 논문, 1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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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가족사진"(33)을 완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필수적인 방안이었다. 거기에

는 혈육인 무희를 ‘정상가정’에서 키우며 보호하겠다는 모성적인 소망이 깔

려있기도 했을 것이다.

독자는 일인칭 초점자인 ‘나’의 시각에 사로잡혀 자칫 배 선생은 물론 그

여자의 딸 무희가 주인공 못지않은 피해자라는 사실을 잊기 쉽다. 특히 무

희는 내면을 드러내기에 어리기도 하지만, ‘제한된 초점자’의 한계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 취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계혈연의 가족구조에서

계부의 가정에 편입된 어린 여자아이는 이중삼중으로 취약한 약자일 수밖

에 없다.147) 그러니 혈연적으로 타자인 두 남자의 집에 어린 여자아이를

데리고 들어오는 배 선생의 심리는 ‘새 가정’에 대한 기대와, ‘새 남자들’에

대한 불안과 초조가 공존했을 것이다.

배 선생도 처음에는 웬만한 새어머니들이 밞는 절차대로 플레이스테이

션 같은 환심을 살 만한 선물을 내게 갖다 안겼다. 첫 만남에서 그녀는

옆에 당시 두 살 난 딸의 손을 붙잡고 왔다. (……) 그 애와 내가 눈이

마주칠락 말락 한 순간, 그녀는 딸의 어깨를 자기 허벅지 쪽으로 감싸듯

이 꼭 끌어당겼다. 그리고 딸은 나를 올려다보며 두려운 듯 어깨를 움츠

렸다. 그 애가 나를 꺼려서 어깨를 움츠리고 그걸 본 배 선생이 자기 몸

에 끌어당겨 붙여서 안심을 시켜준 것인지, 배 선생이 끌어당겼기 때문에

거기에 반사작용이나 호응이라도 하듯 아이가 어깨를 움츠림으로써 뒤늦

게 나를 꺼리는 감정이 든 것인지 앞뒤 관계를 도무지 알 수 없었다.(27)

147) 무희는 장면 어디에서도 잘 보이지 않는다. 목소리는 서술자의 목소리로 간접 인용된

다. 중요한 순간에 손짓을 하거나 조그맣게 울 뿐이다. 아무 목소리를 가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가장 소외된 타자이고 대상화된 존재이다. 이 아이는 다만 소재로, 사건의 동기

로 차용될 뿐이다. 오직 주인공의 꿈에서만 다 큰 십대의 모습으로 변해 자기 목소리로

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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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선생이 선물을 안기면서 ‘나’의 환심을 사야 할 만큼 불리하고 불안한

처지에서 새 관계를 시작했다는 것을 눈여겨봐야 한다. 나이에서든, 완력의

정도에서든, 부계혈통 사회의 남아라는 신분에서든, ‘나’는 배 선생의 딸애

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런 불안의 요소를 제거할 수 있

는 최선의 방안이란 두 ‘남자’들이 ‘아버지와 오빠’, 혹은 ‘남편과 아들’이

되는 것이다. 이때 그들은 오히려 외부의 가해로부터 두 여자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구성원 모두가 가족이라는 경계 안의

합당한 자기 위치를 받아들여야 한다. 배 선생이 자신이 꼭 ‘엄마’이어야

하고 ‘나’를 ‘아들’이란 지위와 역할에 고정시키려 한 이유가 이것이다. 그

런데 무엇인가가 배 선생이 꿈꾸던 정상가족을 만들 수 없게 했다.

배 선생은 나를 볼 때마다 불쾌감을 굳이 숨기지 않았다. 이유는 어렴

풋이 짐작이 됐다. 화재나 교통사로도 아니고, 사람의 감정적 결과를 가져

오는 원인이 꼭 한 가지일 수만은 없다. 그래도 그중 분명한 것 한 가지

는 아버지의 시선 처리에 있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확실한 것 하나는 ‘아버지의 시선’

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 아버지는 시종일관 “딴 데로 시선을 돌

리”(77)거나, “무표정에 가까”운 시선(155)으로 “표정을 알아보기 힘”들고,

“의중을 알 수 없”을(156) 만큼 “모호의 극치를 달리는”(157) 눈빛으로 나

타난다. 한 마디로 그 시선은 ‘모호하다’. 표정이 하나의 기표라면, 그의 눈

빛은 아무 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모호하다는 것, 명확한 의사 표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정

의 존속에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아버지란 가족구성원에게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허용되지 않는지를 명확히 제시하면서 가족 내 법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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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람이다.148) 이때의 아버지의 법이란 ‘금지’의 법이다. 가족관계는 금

지를 기반으로 성립하는데, 여기서 금지란 ‘근친상간의 금지’에 다름 아니

다. 아버지는 가족구조 내에 각자의 위치를 부여하여 경계를 짓고 그 경계

를 넘지 말 것을 명령해야 한다. 이는 일종의 분배의 정의이다. 법을 구현

하는 아버지, ‘상징적’인 아버지는 이렇게 말한다. “네 엄마는 내 거란다.

물론 다른 여자들은 네가 가져도 돼.”149)

그러나 아버지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분리하는 심급(審級)’, 이자관계를

해소하는 제3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프로이트가 근친상간

금지 법률이 향하는 대상을 주로 후손들로 상정한 데 반해, 라캉은 이를

주로 부모라고 생각한다. 라캉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욕망에 더 중점을 둔

것이다. 레비스트로스에 따르면, 친족 내의 결혼 금지란 딸의 세대에 대하

여 자신들이 성장한 가정이나 부족에 소속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다. 따

라서 근친상간 금지 법률이 향하는 대상은 아버지들이기도 한데, 그것은

그들이 딸들과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금지이다. 이는 아버지의 욕망도 승

화되지 않은 상상적 욕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150)

�위저드 베이커리�의 아버지는 ‘모호한 시선’으로 근친상간의 욕망을 은

폐하고 있다. 그는 모호함 뒤에 숨어서 가족들에게 명확한 분리의 기능, 위

치 지정의 기능을 행하지 않는다. 자신이 금지의 법을 지킬 수 없기에, 가

족들에게도 금지를 행하지 않는다. 그는 ‘거세되지 않은 아버지’, ‘상상계의

아버지’이다.

분리와 경계가 분명하지 않게 엉켜진 상상계적인 공간에서 배 선생의 불

안은 증폭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배 선생의 ‘횡포’는 일관되게 공간에 대

한 욕구와 연결된다. “이 집은 너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공간이기도 해.”

148) 브루스 핑크, 앞의 책, 2002, 141면.

149) 브루스 핑크, 위의 책, 2002, 174면.

150) 페터 비트머, 앞의 책, 149-15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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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거나, “집 전체를 전세 냈다고 생각하지 마라”거나, “내 집이 정신 산란

한 건 못 참겠다.”는 말은 집을 자기 공간으로 선언하는 동시에 집이 안전

한 공간이 아니라는 불안을 드러내는 것이다.

공간 확보에 대한 배 선생의 욕망은 점차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

……)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 것만 같을 때 더욱 증폭되는 공간에의 욕

구. 배 선생의 과장된 손짓 한 번, 누추한 몸짓 한 번마다 ‘여긴 내 집이

고 여기 안주인은 나야!’라는 비명이 들려왔다. 그 비명 너머로, 자라나는

무희의 시무룩한 얼굴이 보였다.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야? 내가 당신의

영역을 침범해서 여동생을 해코지라도 할까 봐? (37-38)

배 선생의 신경질적인 간섭과 질책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직설적으로 보

여주는 대목이다. “여긴 내 집”이라는 비명소리 같은, 그녀의 ‘공간 확보에

대한 욕망’은 그 공간이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 때문이고, 그 불안의 이면에

는 ‘자라나는 무희’가 있다. 배 선생에게는 무희를 위한 ‘안전한 영역’이 당

장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다. 배 선생이 거실과 식탁이라는 공통의 공간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남편이나 주인공에게 아빠나 오빠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배 선생은 “내가 네 엄마

여도 그랬을까? 얘가 네 동생이었어도 그랬겠니?” 라고 묻는다. 아버지에

게도 “얘가 당신 딸이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라고 질문한다. 아버지는

위 질문의 답을 “애매모호하게” 피해간다. ‘나’ 역시 끝내 ‘새어머니’를 ‘배

선생’으로 지칭하면서 배 선생의 기대를 저버린다.

위의 인용에서는 막연하게 ‘해코지’로 표현되지만, 배 선생은 설명할 수

없는 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151) 그리고 배 선생의 염려와 예감은 결국

151) 주인공이 거실에서 러닝셔츠 바람이거나 맨발일 때 ‘천박하다’며 윽박지르는 것도 이

런 불안에서 비롯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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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언이 되었고 주인공은 무희에 대한 성폭행범으로 몰려 집을 떠나게 된

다. 누이를 노리는 아들은 가족일 수 없으므로 배 선생은 주인공에게 거실

과 식탁만이 아니라 주인공의 방마저 용납하지 않는다.

한편, 아버지의 애매모호함은 아들에게도 치명적인 불안의 요소가 된다.

프로이트는 ｢토템과 터부｣에서 ‘원초적 아버지’를 상정하고, 근친상간 터부

의 기원을 해명한다. 그는 근친상간 터부가 토템 터부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이 두 가지 터부는 오이디푸스가 범한 두 가지 죄악, 즉 아버지(토

템)을 죽이고 어머니를 탐한 죄와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말한다.152) 이후 이

터부는 하나의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도덕과 법률, 종교, 문화를 형성하

는데, 그래서 레비스트로스는 근친상간의 금지를 인간의 삶이 자연에서 문

화로 넘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터부는 ‘해서는 안 된다’는 부정적인(negative) 규칙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다른 부족 혹은 다른 가족과의 상호 커뮤니케이션, 즉 사회화를

촉진하는 긍정적인(positive) 내용을 함축한다.153) 라캉이 ‘아버지의 금지’를

주체의 사회화와 연결하는 것이 그런 까닭이다. 그에 따르면, ‘아버지의 금

지’는 억압으로만 기능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해방적인 요소도 있다. 아

이는 자연을 떠나 문화의 영역으로 들어가, 혈연적인 관계를 벗어나며 가

족 외부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때 아이는 비로소 주

체로 구성된다. 이런 의미에서 금지를 행하지 않는 아버지는 아이를 불안

하게 하고, 아이는 아버지에게 확실한 금지를 애원(요청)하게 된다.

소설 마지막에 아버지가 무희를 추행하는 장소는 안방이다. 아버지는 무

희의 방과 자신의 방을 오가며 금지된 경계를 넘는다. 아버지가 의붓딸과

한 침대에 있다는 것은 상징계의 질서를 거부하는 ‘상상계적’ 아버지가 지

152) 지그문트 프로이트, 이윤기(역), �종교의 기원�, 열린책들, 2004, 203면.

153) 후지사와 고노스케, 유진상(역), �철학의 즐거움�, 휘닉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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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공간 침탈의 욕망, 금지의 경계를 파괴하고자 하는 욕망을 보여준다. 아

버지가 ‘모호함’ 속에 자기 기능을 행하지 않을 때 출발부터 불안하던 재혼

가정은 지지대를 잃고 붕괴하게 된다.

이제 주인공에게 부성은유는 ‘아버지다운 면모를 지닌’ 다른 인물154)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주인공의 가출은 배 선생의 폭력으

로부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피신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아버지’를 찾아

나선 주체화를 위한 수행의 여정이라 할 수 있다.

나. ‘선택과 책임’을 가르치는 마법사의 베이커리

토도로프(Todorov)는 판타지 장르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초자연적인

요소 앞에서 “독자와 작중인물이 느끼는 망설임”의 심리를,155) 니콜라예바

(Nikolajeva)는 현실과 대비되면서 동시에 연계되어 있는 ‘2차적인 시공간’

개념을156) 제시한다. 이들의 주장은 초자연적 이야기라 해서 모두 판타지

가 되는 것은 아니며, 판타지의 환상세계는 현실세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

하는 등 현실과 내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같다.

�위저드 베이커리�는 이들이 제시한 판타지의 전형을 벗어나지 않는다.

먼저 2차적인 시공간이 등장한다. 베이커리의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문 밖

은 한밤중에 계모에게 매 맞고 쫓기는 가혹한 현실이, 문 안은 “중불에 달

구어진 설탕냄새”에 “발효되는 이스트의 움직임”까지 감지되는 낯설지만

154) 브루스 핑크, 앞의 책, 2002, 140면.

155) 토도로프, 이기우(역), �덧없는 행복-루소론, 환상문학서설�, 한국문화사, 1996, 133면.

토도로프는 판타지를 장르로서 처음 담론화하였다. 그는 판타지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

해야 한다고 말한다. 첫째, 텍스트 속의 자연스런 설명과 초자연적인 설명 사이에서의

독자의 망설임, 둘째, 작중인물의 망설임과 그에 대한 독자의 동일시, 셋째, 독자가 취하

는 판타지 장르에 대한 특정한 태도 등이다.

156) 니콜라예바, 김서정(역), �용의 아이들�, 문학과 지성사, 2004, 185-1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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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하고 아늑한 환상의 세계가 병치된다. ‘문’은 판타지에서 두 시공간 사

이의 통로로 쓰이는 가장 보편적인 장치이다.157) 문 안의 2차 세계에는 고

깔모자를 쓰고 솥을 젓던 동화 속의 마녀처럼, 하얀 종이 모자를 쓰고 빵

을 반죽을 하는 마법사 점장이 있다. �위저드 베이커리�는 여러 모로 �헨

델과 그레텔�을 연상시키는데, 과자집과 베이커리, 화로와 오븐이라는 유사

모티프와 자식을 해치는 부모라는 동일한 구조가 그러하다.158)

장르는 서사의 예견 가능성에 일정한 역할을 한다. 가령 탐정은 살인자

를 찾아내고, 로맨스는 남녀가 사랑에 빠질 것이며, 판타지라면 마법사가

마법을 행할 것이다. 그러나 장르에서 도출되는 이런 기대감이 깨지는 경

우도 종종 있다.159) �위저드 베이커리�는 위에서 지적한 판타지의 전형적

요소들을 공유하지만, 결정적인 면에서 장르적인 기대를 저버린다. 환상

(fantasy)의 세계가 매혹적인 것은 그것이 현실적인 제약조건 밖에서 움직

이기 때문이다. 마법 혹은 기적이라는 말 자체가 ‘인과의 법칙’을 초월한

예외적인 현상을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그래서 판타지의 마법사는 마법을

행하며 주인공을 궁지에서 구하거나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제공한다. 그러

나 �위저드 베이커리�의 마법사는 주인공에게 마법을 행하지 않으며 비법

이나 깨달음을 설파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가 주인공에게 가르쳐 준 것

은 ‘인과의 법칙’이다.

베이커리의 오븐 안은 천체를 천정으로 삼는 마법의 공간이고, 마법사

점장은 새를 사람으로 변신시키고 시간과 생사의 문제를 조정하는 초능력

157) 니콜라예바, 위의 책, 256면.

158) 여기에는 �헨델과 그레텔�의 상호텍스트적인 효과도 있다. 과자집과 베이커리, 화로와

오븐, 부모에게 버림받고 쫓기는 이야기, 즉 자식을 해치는 부모라는 동일한 구조가 발

견된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부모가 다시 숲에 유기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헨델

과 그레텔�처럼, �위저드 베이커리�도 집으로 귀환하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문제는 해결

되지 않는다.

159) 미케 발, 앞의 책, 1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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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마법적인 능력을 도구로 삼아

오히려 주인공에게 세계의 질서와 현실원칙을 설득한다. 그는 현실의 준엄

함과 법과 질서를 설파하며 ‘부성은유’를 행사한다는 점에서 주인공이 집

밖에서 찾은 ‘상징적 아버지’라고 할 수 있다.

환상의 세계에 속하는 마법사가 상징계의 인물이라는 것이 모순적일 수

있다. 그러나 그의 흰 가운은 제빵사의 것이지만, 과학자의 것이기도 하

다.160) 그의 방은 복잡한 실험도구, 플라스크, 비커로 채워졌으며, 한가운데

는 과학실험실 같은 대형 실험대가 자리 잡고 있고, 그는 세계를 초월적인

힘이 아니라 논리로 설명해낸다. 마법사라는 그의 위치는 그를 일반인이

알 수 없는 우주의 운행원리를 이해하는, 우주적 지식을 가진 존재로 설정

하기 위한 장치이다.

마법사인 점장은 이 세계를 사람들의 소망이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축적,

그로 인한 비물질계의 압력, 그것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물질계의 변동, 그

리고 다시 균형의 회복이라는 도식으로 설명한다. 비물질계의 압력으로 물

질계의 균형이 허물어질 때 그것을 바로 세우는 일이 마법사의 임무이다.

마법의 세계 역시 기적이나 우연, 요행이 허용되는 비합리적인 체계가 아

니라 나름의 법칙과 원리로, 점장의 표현을 빌면 “본질과 기초”(120)에 의

해 지탱된다.

이런 설정은 판타지의 기본적인 특성으로, 판타지에는 다른 장르에 비해

‘내적인 리얼리티’가 더욱 강력하게 요구된다. 환상이 허풍스럽고 황당무계

한 이야기가 되지 않으려면 독자를 설득할 내적인 필연성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아무도 예외일 수 없는 기본적인 자연 법

칙이 존재하듯이, 판타지 세상에도 그 세상을 지배하는 기본 법칙이 있어

야 한다. 어떤 법칙을 적용할지, 어떤 세계를 창조할지는 전적으로 작가의

160) 정혜경, 앞의 논문, 2009, 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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몫이지만, 일단 법칙이 확정되면 이야기는 일관되게 그 논리에 따라 전개

되어야 한다. 작가라고 해서 임의로 그 세계의 논리를 조정할 수는 없다.

이 일관된 내적 질서를 판타지의 ‘세계관’이라 부른다.

그런데 내적 논리의 측면에서 보면, �위저드 베이커리�의 세계관에 모순

이 없지 않다. 물질계 균형 유지의 소임을 맡은 마법사가 불균형을 초래하

는 마법 쿠키를 판매한다는 설정부터가 그러하다. 사람들의 절실한 소망의

실현을 돕는 선한 취지라 하기에는 그는 “자기 물건을 산 사람들에 대한

경멸이나 혐오”(84)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기적을 소망하는 인간의 욕망

을 뻔뻔한 탐욕으로 여기며 “진저리”(89)를 친다. 주인공의 설명처럼, 고객

에게 “등을 기대고 안주해도 좋은 행복이 아니라 무거운 책임감”(93)을 가

르치고자 하는 뜻이라 하더라도, 그가 “그런 수상쩍은 물건을 만들(......)지

않았다면 손대지도 않았을 금기”(138)에 사람들을 광고로 현혹하고, 다시

그 선택의 책임을 묻고, 도덕적으로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일삼는 그의 인

물됨의 모순은 판타지의 논리적 일관성을 깨뜨리는 취약한 약점으로 볼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그를 한 달에 하루만 허용된 잠조차도 몽마의 침입으

로 고통을 받는 사람, “남들의 바람을 이루어지게 도와주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소원이 없는 사람, 남들의 감사만 받아도 모자랄 마당에 단지 뒤틀

린 결과 때문에 비난을 받는 사람”(137)으로 평가하고 일종의 ‘사제나 더

나아가서는 구원자’161)로 그리고 있지만, 꼼꼼한 독자라면 몰입을 방해하는

불편한 불일치가 금방 눈에 띨 것이다. 이런 점이 “전체 서사의 구조상 굳

이 판타지를 도입할 필요가 있었는가”162) 하는 의문이나, “많은 마법적인

장치들이 오히려 스토리의 결속력을 떨어뜨린다”163)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

이기도 하다.

161) 정혜경, 앞의 논문, 2009, 48면.

162) 김명순, 앞의 논문, ꡔ아동문학평론ꡕ 제133호, 2009, 35면.

163) 김경애, 앞의 논문, 2013, 5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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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마법적 장치의 설치는 작가가 의

도한 하나의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한 예비 작업이다. 그것은 본문에서 거

듭 강조되는 ‘선택과 책임’이라는 주제이다. 작가의 메시지에 관한 한 이

소설에는 ‘미학적인 애매성’이란 찾기 어려운데, 작가는 본문에 여러 차례

노골적으로 ‘선택과 책임’이라는 주제를 언급하고, 작가 후기에서도 직접

“그저 선택에 관한 이야기다.”(251)라고 못 박아 다른 해석의 여지를 차단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법의 쿠키를 구매하고 그 결과를 감당하지 못해 호소, 혹은 항의 차

베이커리를 찾아 온 두 사람이 있다. 단순한 시샘으로 친구에게 건넨 ‘악마

의 시나몬 쿠키’가 친구를 자살에 이르게 하자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 찾아

온 여고생, 그리고 ‘체인 월넷 프레첼’ 쿠키로 짝사랑하던 남자의 사랑을

얻었으나 상대의 집착 때문에 해결책을 구하려 찾아온 젊은 여성이 그들인

데, 점장은 그들에게 싸늘한 비난과 함께 지독한 저주까지 내리며 쫓아 보

낸다. 이 경우 모두 ‘선택과 책임’이라는 주제를 설파하기 위한 에피소드이

다. 이전에 마법사가 죽은 이를 살려냈다가 예상 밖의 결과에 크게 충격과

상처를 받았다는 설정, 베이커리 홈페이지에 뜬다는 아래와 같은 경고도

역시 동일한 메시지를 위한 장치라 할 수 있다.

(1) 긍정이나 부정, 자기가 바라던 어느 쪽의 변화든 간에 이것은 물질

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계의 질서에 변화를 일으키는 일입니다. 따

라서 모든 마법의 이용 시 그 힘이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63)

(2) 모든 마법은 자기에게 그 대가가 돌아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자

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 분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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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 책임’이라는 다소 진부한 메시지는 주인공의 아래와 같은 질문과

짝을 이루면서 그 의미가 다소 심화된다.

(1) 그렇지만 그게 내 탓은 아니잖아. 나는 단지 거기 존재했을 뿐인

데. (36)

(2) 나는 단지 이 자리에 있었을 뿐인데, 내가 원해서 내 아버지의 아

들로 태어난 것도 아닌데, (40)

(3) 무형의 의지라는 것이 자신의 삶의 자리를 결정할 수만 있다면, 그

럼 나는 처음부터 이곳에 들어올 일이 없었을 터다. 늘 강조했듯이 나는

단지 거기 있었을 뿐인데. 단지 거기 있었을 따름인 내게, 배 선생은

왜.164) (121)

주인공은 세 번이나 자신의 처지에 대해 동일한 회의를 표한다. 작품은

주인공의 이 원망을 굵은 글씨체로 강조하여 독자의 관심을 환기한다. 주

인공의 호소를 풀이하자면, ‘이러한 삶의 부조리가 나의 선택이나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면 그로 인해 내가 겪는 어려움은 부당하지 않은가? 단지 거

기에 있었을 뿐인데’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부당하다는 의식은 “주사위 놀

음”(251)처럼 우연에 지배받는 인간의 숙명적인 삶의 조건을 고려하면 누

구나 쉽게 동의할 감정이다. 말하자면, 주인공의 개인적인 불행이 세계 보

편의 부조리함과 연결되면서 소설의 문제의식의 층위는 두터워진다. 특히

삶의 초기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덜 자유로운 청소년기 독자들은 동일한 문

제의식을 공유할 가능성이 많다.

164) 인용문의 굵은 활자는 작가가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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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소설이 제시하는 답이 앞서 지적한 ‘선택’이다. 인간은 수동적인 운

명의 피해자가 아니라, 자기 삶을 능동적으로 선택해나가는 자율적인 존재

라는 것이다. 두 갈래의 결말 중 하나를 택하게 하는 소설의 구성방식도

‘선택’의 의미를 부연하는 효과가 있다. ‘타임 리와인더’를 사용하지 않는

결말 N(no)과 그것을 사용하는 결말 Y(yes) 사이에서 독자도 주인공도 선

택의 존재가 된다.

점장은 주인공에게 선택 행위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세상

사의 기본법칙을 주지시키려 노력한다. 인과법칙이라 불러도 좋은 이 법칙

은 환상이나 마법의 세계에서도 적용되는 법칙이 된다. 마법 과자로 소원

을 이루려는 순진한 상상적 동기는 엄정한 상징계의 인과법칙에 따라 예상

치 못한 결과에 이르고, 쿠키를 구입한 앞서의 두 고객은 아무리 “이러려

던 게 아니었”다고 강변하더라도 그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상

징계의 존재라면 누구나 결과를 고려하면서 자신의 행동과 선택을 제한해

야 한다. 그래서 점장은 마법의 과자를 앞에 두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 너는 행여나 쓸데없

는(마법의 힘을 빌리는) 짓 하지 마라.” (138)

너도 웬만하면 이걸로 헛짓거리 하는 꿈은 깨는 게 좋을 거다. (174)

생물학적 아버지가 금지의 역할을 하지 못했지만, 주인공이 가정 밖에서

만난 이 ‘절대적인 아버지’는 그에게 금지를 행하고 가르친다. ‘마법과 환상

에 의존하지 마라. 인과의 법칙이 적용되는 세상의 질서와 법에 따르라. 네

게 주어진 삶의 조건을 받아들이라.’ 그러므로 주인공은 역설적이게도 마법

의 공간에서 상징계의 질서를 체득하게 되었다. 바꿔 말하면 ‘위저드 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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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라는 공간은 세상과 주체 사이의 상상적 이자관계가 붕괴되는 지점이

며 차가운 현실인식을 깨우치는 상징계 공간이 된다.

하지만 점장의 대답과 주인공의 질문 사이의 괴리가 있다. 선택하지 않

은 결과에 고통당하는 주체에게 ‘선택과 책임’을 말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나아가 잠시 작가의 변을 고려하지 않고 본문을 냉정하게 읽으면 사

실 주인공에게 N과 Y 사이 선택의 순간은 주어지지 않았다. 정확하게 말

해 점장이 주인공에게 준 ‘타임 리와인더’는 “부서졌다.” “언제인지 모를 시

간으로 나를 되돌려줄 그것을 줍다가, 배 선생과 부딪”치면서 ‘깨어져버렸

다’. 그것은 의도하지 않은 “불의의 사고”(242)였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Y

는 선택할 수 없는 선택지였고, 선택은 불가능하게 구성되었다.165)

주인공이 단지 거기 존재했을 뿐인 존재에서 선택하는 존재로 변화166)하

였다는, 즉 운명적인 존재에서 선택의 존재로 변화했다는 평가는 일정 부

분 타당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좀 더 신중하고도 심층적인 독해가 추가되

어야 한다. 그것은 단지 N과 Y의 설정만으로, 혹은 저자의 직접적인 진술

만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결론이 아니다. 주인공은 마법사 ‘아버지’의 도움으

로 주체로 태어났지만, 자신을 ‘원인화’하는 단계167)에는 이르지 못했다. 즉

자신을 여전히 “단지 거기에 있었을 뿐”인 수동적인 숙명적 존재로 인식하

고 있다. 그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일로 고통 받는 ‘피해자’일 뿐이다. 자신

을 수동적인 운명의 ‘결과’가 아닌, 자기 운명의 ‘원인자’로 인식할 때 주인

165) 최종 결말은 N과 Y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소아 성추행범으로 옥에 갇힌 아버지를

면회하러 가야 하는 결말은 동일하다. 그러나 Y의 경우 주인공은 베이커리의 파랑새 소

녀를 만났을 때 그를 알아보지 못하면서도 “잊어버리거나 놓고 온”(233) 다른 세계에 대

한 그리움에 가까운(233) 한없는 슬픔을 느끼고 눈물을 흘린다. 아버지가 배 선생과 결

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배 선생의 횡포로부터 고통을 당하지는 않지만, 동시에 베이커

리에 대한 추억조차 없다는 점에서 더 빈약한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소설은 선택의 모양새에도 불구하고 이미 N을 선택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166) 정혜경, 앞의 논문, 2009, 46-47면.

167) 즉 결과로서의 자신을 넘어 그 결과를 끌어안는 단계로, 이는 ‘환상 가로지르기’로 실

현되는 주체화의 완성적인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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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은 선택의 존재, 완성된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점장이 건네

는 금지나 조언만으로 도달할 수 있는 층위가 아니다.

다. 실재와의 대면 - ‘몽마’라는 꿈의 공간

진정한 선택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주인공에게 또 하나의 관문이 남아

있다. 몽마(夢魔)와의 대면이 그것이다. �위저드 베이커리�에 대한 기존의

모든 논의들이 이 대목을 피해 가지만, 몽마의 의미를 해명하지 않고 주인

공을 ‘선택의 존재’라고 칭하는 것은 무리이다. 판타지라는 양식이 서사 진

행에 필연적으로 요구되는가 하는 문제 역시 이 몽마의 등장을 진지하게

다룰 때 해명될 수 있다.

소녀는 침대에, 점장의 배 위에 올라앉아 있었다. 점장은 어느새 몸이

천장을 바라본 자세로 똑바로 눕혀져 있었고, 머리를 제외한 목부터 발끝

까지 전근대적인 교도소에서 쓰였을 법한 쇠사슬에 감겨 있었다. 그것이

살을 조이고 파고들어 목과 팔 곳곳에 피가 진득하게 배어져 나오는 것

이 어스름한 어둠 속에서도 보였다. 게다가 그것은 충분히 불에 달구어진

듯, 뜨거운 쇳내와 함께 휘감긴 살이 익는 냄새가 났다. 피어올라 허공으

로 스며드는 연기까지 볼 수 있었다.

붉고 푸른 다족의 절지동물들이 사슬의 고리마다 매달려서는 잔털들을

곤두세우며 꿈틀거렸다. 그가 고개를 돌리지도 못한 채로 허공에 침을 뱉

자 피비린내가 코를 적셨다. (143-144)

위의 인용은 마법사 점장이 쿠키 구매자의 항의 방문으로 잠을 설치다가

방어의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자, 그 틈을 노린 몽마에게 공격을 당하는 장

면이다. 몽마168)는 ‘악몽을 꾸게 하는 악귀들을 총칭’하는 이름으로, 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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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서는 자신이 에너지원으로 삼던 사람들의 악몽이 점장의 방해로 줄어

들게 되자 점장에게 악의를 품게 된 존재로 설정되어 있다. 몽마의 공격은

점장 정도의 내공이 아니면 죽음에 이를 만큼 치명적이며, 점장조차 죽음

에 가까운 고통을 겪는 것으로 되어 있다. 몽마가 이용하는 악몽은 몽마가

부여하는 것이라기보다 꿈꾸는 이 자신의 무의식적인 심층이라는 점에서

정신분석학적 접근의 실마리가 보인다. 주인공은 점장이 우주의 질서 있는

운행을 위해 “현실에서도 얼마나 갈등과 고민을 겪는지” 아는지라, 한 달

에 한 번 뿐인 그 휴면조차 몽마에 방해받는 것이 안타까워 차라리 자신을

공격하라고 몽마를 도발한다.

이 몽마의 공격을 의미 있게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사건

을 전후하여 플롯이 급격한 변화를 겪는다는 점에서 이것을 단순히 판타지

적 효과를 위한 삽화로 취급할 수는 없다. 가령 주인공은 몽마 체험 후에

드디어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165)는 것을 안다. 이는 베이커리라는

환상 공간의 역할은 끝났으며, 그가 진실을 마주 볼 준비를 마쳤다는 중요

한 신호이다. 죽음에 상응하는 고통을 맛보고 후유증을 겪어야 마땅할 치

명적인 몽마 체험 후에 ‘후련함’을 느끼는 주인공의 역설적인 반응도 해석

이 요구되는 부분이다.169) 이는 지금껏 자신을 억압하고 있던 어떤 증상으

168) 몽마(夢魔, mare)란 유럽 여러 나라에서 밤중에 자고 있는 사람을 습격하여 악몽을

꾸게 한다는 악마들을 총칭해 부르는 말이다. 보통 어린아이 정도 크기의 흉한 모습으

로, 자고 있는 사람들의 가슴 위에 올라 앉아 심장을 조이거나 호흡을 방해해서 고통스

러운 꿈을 꾸게 한다고 한다. 음란한 꿈을 꾸게 만드는 인큐버스나 서큐버스, 자고 있는

사이에 피를 빨아먹는 모러 등도 몽마의 일종이다. ‘악몽’을 의미하는 영어 nightmares

의 어원이 되었다. 네이버 환상동물사전, “몽마”,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29946&cid=41882&categoryId=41882에서 인출.

(검색일: 2017. 02. 02.)

169) 이렇게 기분이 좋으니까 이 침대에 들어오고 싶지도 않았던 거야. 나는 머리를 베개

에 깊이 파묻은 채 영원히 꿈속으로 들어가도 좋을 것 같았다.(159) 몽마를 붙잡았을

때, 그것은 그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사실 나 자신의 후련함이나 만족을 위해서였을

까.(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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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그가 해방되었음을 강력히 암시한다.

토보로프는 판타지가, ‘사회제도나 개인의 심리에 의한 검열로 금지되고

억압되었던 실재를 환상이라는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를 증

명하기 위해 판타지의 테마가 주로 근친상간, 동성애, 다수간의 성애, 시간

(屍姦) 행위, 과격한 성애와 같은 사회적으로 금지된 것들이었음을 지적한

다. 사회제도나 작가의 심리적 검열 때문에 본래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테

마를 환상이라는 장치의 도움을 빌어 그 제약을 돌파한다는 것이다. 따라

서 환상문학에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것은 실제 부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제도나 작가의 인식체계에 의해 거부되어 수용될 수 없었던 것들이라

고 볼 수 있다.170) 현대의 판타지에서 억압된 타자는 더 이상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며, 따라서 판타지 서사는 의식의 이면에 존재하는 인간적 한계

와 사회적 금기들에 대한 위반을 재현한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몽마’라는 설정은 ‘판타지 속의 꿈’이라는 ‘이중적 판타지’

의 형식을 빌어서 주인공이 현실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어떤 욕망을

표출하려는 것이다. 한편 이 욕망은 작가나 독자의 심리적 저항을 이중으

로 방어해야 할 만한 강렬한 금기이기도 하다.

몽마는 ‘나’에게 두 개의 장면을 보여주는데, “속박하는 자신의 이미

지”(145)로서의 두 장면은 ‘나’의 존재를 붙들고 있는 두 가지 트라우마와

연결되어 있다. 하나는 친모가 목을 매는 장면이다. 주인공은 “엄마의 빈자

리를 안타까워해 본 적이 없었”(24)다고 진술해왔고, 주인공이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대목 역시 없다. 그러나 친모가 청량리 역에

서 자신을 유기할 때 손에 쥐어 준 ‘보름달’ 빵의 맛을 찾아 수많은 빵을

섭렵한다는 설정은 그가 모성을 ‘보름달’로 상징되는 훼손되지 않은 원형적

대상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여전히 유아기의 충만한 이자관계에 대한 향수

170) 토도로프, 앞의 책, 284-2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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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여섯 살 어린 나이로 돌아가 친모의 자살 현장을 무력하게 지

켜보아야 하는 악몽은 그동안 주인공의 심리 저변에 엄마를 구하지 못했다

는 죄의식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혀가 늘어

지고 악취가 진동하는 죽음의 과정은 몽마가 보여주고 싶어 한 엄마의, 그

리고 엄마 죽음의 ‘실재’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아버지와 배 선생, 무희가 한 식탁에 앉아 있는 장면이다. 실

제로는 여덟 살 난 어린 무희가 꿈에서는 어깨를 덮는 생머리에 감색 교복

을 입고 “나와 눈높이가 같”게 훌쩍 자란 ‘여자’가 되어 등장한다. 그런데

무희의 발언이 예사롭지 않다.

-아, 오빠다!

무희가 이쪽을 보고 손짓을 했다. 내가 너의 의붓오빠인 걸 알아보겠

어? 다가 온 무희는 나와 거의 눈높이가 같았다.

-뭐하고 있어? 이리 와. 오빠도 저녁 먹어야지.

나는 어깨를 움츠리고 무희에게 잡힌 손을 뿌리치려했다. 그게 무슨 소

리야…… 무엇으로 네가 내민 손을 믿을 수 있을까? (……)

-엄마! 오빠가 왜 이럴까?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오빠는 언제나 말수가

적고 무뚝뚝했지만 나한테 나쁘게 대하지 않았어…… 난 오빠에게 늘 고

마워하고 있어……

무희는 내 얼굴에 대고 차가운 입김을 뿜으며 덧붙였다.

-심지어 오빠가 날 건드렸을 때조차도 용서가 될 정도로 말이야……!

무희의 얼굴이 점점 험악하고 날카롭게 변했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짓을 했어. 너는 어린 마음에 너도 모

르게 주입한 한순간의 거짓 기억을 그대로 네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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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 기억 못하는 거야? 섭섭하잖아. 오빠가 내 치마 속에 손을 넣었

잖아

아니야 나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무희 어깨 너머로 배 선생이 차가

운 비웃음을 날리고 있었다. 아버지의 얼굴은 무희의 머리에 가려 잘 보

이지 않았지만 무표정에 가까워보였다.

-속옷을 끌어내렸잖아.

아니야!

-만졌잖아, 조물딱조물딱 떡 주무르듯이 치댔잖아, 그리고……

웃기지 마!

-넣기까지 했잖아!

닥쳐―

-(……) 무희는 어릴 적의 꼬마 숙녀가 아니라 왕년에 껌 좀 씹은 애

같은 태도로 내 목을 조르고 침을 뱉었다. (……) (156)

몽마가 ‘남성 정기를 빼앗는 악귀’로도 전승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점장의

배 위에 올라앉아 공격하는 몽마의 이미지나, 괴력을 지닌 몽마가 어린 ‘소

녀’의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들은 강한 성적 암시라고 볼 수 있다. 주인공의

눈에 비친 몽마는 “소녀(몽마)의 얼굴은 아름다웠”으며, 강(江)만큼 긴 검

은 머리와 흰 눈처럼 창백한 얼굴에 은실 드레스를 입고, 결정적으로 몽마

는 “뜻밖에 무희만큼이나 작고 귀여운 소녀”로 등장한다. 꿈이라는 무의식

의 공간에서 몽마와 무희는 서로 전치171)된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억압(repression)’과 ‘억압된 것의 되돌아옴(return of

the repressed)’이라는 메커니즘을 정신분석학의 제1법칙으로 설정한다.172)

171) 압축과 전치는 ‘꿈의 작업’의 대표적인 메커니즘이다. 왜 무의식적 사고가 반드시 압

축, 전치 같은 왜곡과정을 거쳐서만 꿈이라는 형태로 등장해 우리에게 의식되는가. 이

질문의 대답은 검열을 피해서 무의식적 소원을 성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홍준기, ｢자끄

라깡, 프로이트의 복귀｣, 김상환 · 홍준기 엮음, 앞의 책, 87면)

172) 박찬부,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과 <쾌락원칙을 넘어서>｣강의록4, 문화의 안과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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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정신 현상을 ‘억압’과 ‘억압된 것의 회귀’라는 대치하는 두 힘 간의 갈등

구조로 파악한다. 따라서 꿈과 같은 정신 현상(증상, 언어의 실수 등을 포

함하여)을 일종의 타협물로 본다. 다시 말해 그 ‘타협물’들은 억압되어 있

는 무의식적 욕망이, ‘억압된 것은 돌아오고야 만다’는 정신계의 법칙에 따

라 의식의 지평으로 떠오르려고 하지만, 의식과 무의식계 사이에 위치해

있는 ‘검열자’의 ‘검열 작용’에 걸려 그 원래의 모습이 적당히 변형되고 일

그러진 형태로 의식계에 나타난다는 것이다.173) 즉, 인간의 꿈이란 무의식

의 올라오려는 힘과 그것을 누르려는 힘이 빚어낸 합작품이다.

몽마가 보여주는 꿈이 일반적인 꿈이라면 억압된 것이 의식으로 회귀하

려할 때 또 다른 힘이 작용하면서 꿈꾸는 이가 ‘실재’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왜곡’의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그러나 이 꿈은 몽마(夢魔)라

는 이름이 지시하듯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제거한 악몽이 되어, 꿈꾸는

이의 자아가 의식으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어두운 ‘실재’를 ‘변형하거나

일그러뜨리지 않고’ 가차 없이 폭로하고 있다.

꿈이 보여준 표상들은 의식적 자아에게는 치욕감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역겨운 사실이다.174) 주인공은 이 ‘실재’를 필사적으로 부정하는데, 프로이

트에 따르면 주인공의 ‘부정’이야말로 무의식(진실)의 표출이다. 가령 분석

자가 환자에게서 억압된 무의식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것은 환자가 ‘아니

오!’라고 강하게 부정할 때이다. 무의식은 의식과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언제나 의식을 거스른다. 무의식의 입장에서 보면 의식은 언제나 거짓말을

하는 셈이다.175)

앞서의 지적처럼, 처음 만나는 날 배 선생이 주인공에게 게임기를 선물

강연 시리즈, 네이버문화화재단 고전강연, 2015.

173) 박찬부, 앞의 책, 1996, 77면.

174) 그러므로 실재계는 상징화에 저항하는 부분이다. 숀 호머, 앞의 책, 150면.

175) 권택영, �자크 라캉의 자연과 인간�, 한국문화사, 2010, 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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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은 무희와 주인공 사이의 역학관계를 시사한다. 무희는 그의 배려나

선심에 의존하는 약자의 위치에 있다. 거기에 “내가 당신(배 선생)의 영역

을 침범해서 여동생을 해코지라도 할까 봐? 정말로 그게 걱정된다면 나를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되잖아.”라는 주인공의 심리는 아직 어린 나이였음에

도 이미 무희를 가해할 수 있는 자기 위치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프로이트가 꿈을 ‘소망의 충족’이라는 메커니즘으로 이해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라캉은 그에 동조하지 않으며 프로이트의 ‘불타는

아이’ 일화176)를 다르게 해석한다. 지젝의 해설에 따르면, 아버지가 꿈에서

깬 것은 그의 ‘욕망의 실재를 피하기 위해서’이다. 아버지는 아들이 죽어가

는 ‘현실을 외면하기 위해 꿈으로 도피’했을 것이라는 우리의 상식과 달리

아버지는 ‘현실 속으로 도피하기 위해 꿈에서 탈출’하는데, 현실이야말로

오히려 자신이 무지와 환상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즉 꿈과

현실 간의 대립 속에서 환상은 ‘현실’ 속에 위치하며, 현실은 오히려 우리

가 욕망의 실재를 은폐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환상-구성물’177)이라는 것이

라캉의 혜안이다. 꿈이야말로 우리가 대면하고 싶지 않은 외상적 ‘실재’가

노출되는 장면이다.

몽마가 제공한 꿈 역시, 소망이 충족되는 백일몽과 같은 환상이 아니라

176) 프로이트가 �꿈의 해석�에서 소개한 사례이다. 아이가 죽은 후 아버지는 아들의 시신

을 놓아두고 옆방에서 깜빡 잠이 든다. 그 사이 촛불이 넘어져 죽은 아이의 수의와 한

팔이 불에 타고 있었는데, 그때 잠든 아버지의 꿈에 아들이 나타나 “아버지, 제가 불타

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으세요?” 라고 속삭인다. 프로이트는 꿈을 아버지가 아이의 죽

음을 회피하는 부인(否認)의 기제로 본다. 아버지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외면하기 위해

꿈을 연장하려 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라캉은 이를 다르게 해석한다. 아버지를 깨

운 것은 오히려 꿈속에서 그가 대면한 참을 수 없는 ‘현실’ 때문이다. 꿈이야말로 우리

가 피하고자 하는 실재의 모습이며, 우리는 그 실재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잠을 깬다는

것이다. (자크 라캉, 맹정현 이수련 역, �자크 라캉 세미나 11; 정신분석의 네 가지 근본

개념�, 새물결, 2008, 95-96면 참조)

177) 슬라보예 지젝, 앞의 책, 2002, 87-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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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감고 싶은 자기 욕망의 ‘실재’가 된다. 그리고 이때의 실재의 사실이란

주인공이 가진 ‘근친상간의 욕망’이다. 그것은 자연과 문명을, 동물과 인간

을 가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금지라는 점에서 꿈이 아니라면 절대 알

아차리지 못할 억압상태로 무의식에 잠재해 있었던 것이다.

주인공의 말더듬 증상도 같은 문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상징적 거세를

거친 아이가 받아들여야 하는 사회적 체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언어

체계’이다. 그것은 드러내 말로 할 수 있는 것은 행할 수 있으나, 차마 말

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은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는 일이다. 주인공은 자

신의 상상적 욕망을 실행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의식화할 수 없고, 따라서

말을 해서도 안 되었다. 무의식은 달리 표현하자면 ‘언어로부터 제외된 것’

이고,178) 따라서 주인공은 억압된, 발설할 수 없는 내밀한 욕망에 사로잡혀

언어를 잃었다고 할 수 있다.179)

근친상간 의식은 죄의식과 거세 공포를 낳을 뿐 아니라, 주체가 가족 밖

의 사회적인 존재가 될 수 없게 한다. 주인공 역시 점장을 만나기 전까지

는 가족 밖에서 제대로 된 사회적 관계를 만들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런

불편함과 불행을 감수하면서 인간은 왜 근친상간의 욕망을 유지하는가?

라캉은 ‘욕망은 법을 향한 욕망이다’라는 말로써 이 욕망의 다른 측면을

178) 숀 호머, 앞의 책, 28면.

179) 본문에는 “증상이 시작된 때는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처음에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지 못했다.”(15)고 나온다. 왜 하필 아예 문장을 만들지 못할 정도로 심한 그의 말더

듬 장애는 그 시기에 시작되었을까. 본문 어디에도 그 이유가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는

다. 아버지가 교사와 상담하면서 ‘시간적 격차’를 무시하고 여섯 살 때 친엄마에 의해

청량리에서 버려진 기억의 트라우마로 설명한다. 주인공은 “둘 사이의 상관관계는

영”(zero)(17)이라고 생각하며, 이런 아버지의 설명을 비웃는다. 여기서 이 증세가 초등

학교 졸업과 중학교 입학을 전후하여 발생했으며, 이 시기가 대략 11세 이후라는 프로

이트의 성기기에 해당하는 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때는 리비도의 에너지

가 무의식에서 의식의 세계로 나오기 시작하는 때이다. 그는 의식의 영역으로 튀어 나

오려는 자기 리비도, 즉 자신의 성적 무의식과 동생에 관한 충동에 저항하기 위해 말더

듬이라는 증상을 선택했다고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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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한다. 인간은 외양상 금지에 저항하는 것 같은 포즈를 취한다. 그러나

사실 그는 금지를 욕망한다. 금지만이 금지 너머에 ‘완전한 충족을 약속하

는 대상’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이다.180) 부연하자면 법

이란 인간의 주이상스를 금지하면서 동시에 주이상스를 만드는 이중적인

장치이다. 금지의 법은 애초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금지될 만한 주요한 무엇

으로 바꾸어 오히려 없는 욕망을 만드는 장치라는 것이다. 금지 없이는 욕

망도 없다. 욕망이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 손이 닿을 수 없는 높이에

올려둘 때 생겨나는 감정인 것이다.181)

그러므로 금지는 ‘결핍으로서의 실재’를 은폐하기 위한 연극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극은 주체의 욕망을 완전히 충족시킬 대상이란 우리 생에, 그리

고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절망적 진실을 회피하는 데 봉사한다. 그

래서 라캉은 인간은 “상징적 거세를 받아들이느니 차라리 금지의 명령에

저항하며 고생하는 것을 더 편하다”고 말한다.182)

주체는 완벽한 주이상스를 자기 대신 누군가가 누리고 있다는 믿음을 유

지하려 한다. 금지만 아니라면 자신이 누렸을 과도한 주이상스를 누군가

경험할 것이라는 믿음이 세계에 대한 환상을 지속하게 하는 것이다.183) 바

꿔 말하면, 완전한 대상을 소유하고 있는 누군가가 존재한다고 착각하는

것이 그조차 없는 세계의 공허를 견디는 것보다 편하다는 것이다.

주인공에게 완전한 주이상스를 누리는 ‘누군가’는 바로 그의 아버지이다.

그의 아버지는 프로이트가 설정한 ‘원초적인 아버지’처럼 상징적 법 밖에서

주이상스를 누리는 외설적인 아버지이다. 여러 정황과 발언에 비춰 주인공

이 가출 전부터 아버지의 비행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184) 그러

180) 페터 비트머, 앞의 책, 159-160면 참조.

181) 권택영, 앞의 책, 2010, 78면.

182) 페터 비트머, 앞의 책, 159-160면 참조.

183) 숀 호머, 앞의 책, 15면.

184) 주인공은 희미하게나마 어머니의 자실 전후의 상황을 기억하고 있다. 아이를 앞세워



- 98 -

나 그의 무의식은 아버지의 욕망을 욕망하기에 아버지를 징벌하지 못하는

데, 이는 자신의 무의식적 욕망이 투사된 아버지를 비난할 수 없기 때문이

었다.

첫 번째 꿈과 두 번째 꿈은 무관한 것이 아니다. 엄마는, 앞서 소개한 프

로이트의 ‘불타는 아이’가 꿈에 나타나 ‘아버지, 제가 불타는 것이 보이지

않나요’라고 물었던 것처럼 ‘아들아, 내가 이렇게 목을 매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고 묻는 것이다. ‘복수하라’는 햄릿의 아버지처럼, 엄마는 아버지를

비난하면서 아들의 죄책감을 일으킨다. 그런 의미에서 엄마와 무희는 아버

지의 비리를 폭로하고 주인공의 죄의식을 일깨우는 동일한 대상이다.

그때 등에서부터 무언가 관통하는 느낌이 들었다. (……) 가느다란 창

이 내 몸을 꿰고 섬광을 내뿜었다. (……) 쏟아지는 내장 사이사이로 검

은 어둠이 찬란하게 제 몸피를 키우며 드러났다. 바람이 그 어둠 사이로

들락거리며 뼈마디를 뒤흔들고 지나갔다. 빛나는 창을 잡자 손에 불이 붙

어 그대로 타들어갔다. (……) 고개를 들자 불길에 손목이 떨어져 나간

내 모습을 나란히 서서 바라보는 세 가족이 보였다. (……)

지금까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 것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힘을 쥐어

짜서 나는 나머지 한 손으로 눈부신 창을 뽑았다. 나는 그 집에 있어서

해당 사항 밖의 사람이었고, 언제 다시 돌아가더라도 떠날 예정부터 잡아

야 함을 알았다. 이제는 돌아가는 일 자체도, 또는 돌아갈 곳이 없어진다

는 사실도 두렵지 않았다. 나는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바닥에 창을

떨어뜨리자 나머지 한 손목이 불길과 함께 떨어져 나갔다. 반만 남은 팔

로 상처를 누르며 입을 열었다.

-이제 만족하지요. (……) 여긴 당신들만의 공간으로 삼아도 돼요. 알아

서들 행복한 미래 구상도를 그리라고요. ……내가 이 그림에서 빠진다고

집까지 찾아와 항의를 하던 이웃들과 그때 어머니가 보였던 반응들을 기억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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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당신들을 적으로 돌리지는 않을 거예요…….그럴 만한 가치도 없는

것 같으니까. (157-159)

강한 상징으로 처리되었으나, 무희를 욕보인(욕보일 수 있었던) 손목이

떨어져 나가고 자신 몸에서 창을 뽑아내는 행위는 ‘거세’의 기호임이 확실

하다.185) 주인공은 몽마가 보여준 자기 무의식의 ‘실재’를 인정하고 고통스

럽게 스스로를 거세한다. 아버지와 동일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바로

이 자발적인 거세 행위가 아버지와 다른 그의 ‘선택’이 된다.

거세를 행하자 꿈에서조차 “몸속에서만 웅웅거리며 밖으로 나오지 않”던

목소리를 되찾는다. “내가 나의 의지로 나의 선택에 대해 말할 때가”(206)

된 것이다. 위 인용에서 보듯, 팔을 자르고 창을 뽑은 후 자신의 목소리로

처음 행하는 발언이 ‘가족에서의 분리’ 선언이다. 핵심적인 것은 이 선언의

효과로 근친상간적인 욕망이 즉각 해소된다는 사실이다. 가족이 아닌 대상

을 근친상간적으로 욕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가족이 아니라면 무희는

금지되지 않을 것이므로 더 이상 욕망의 대상이 아니다. 금지되지 않은 것

을 욕망할 수는 없다. 무희는 본문대로라면 “그럴 만한 가치”가, 즉 ‘그런

자격’이 사라졌다. 스스로 가족 밖으로 걸어 나오면서 그는 오래도록 자신

을 옭아맨 욕망의 굴레에서 해방된다. 이것이 몽마의 고통 속에서도 그가

“미소를 짓는” 이유이고, “이런 게 악몽이라면 조금은 꿀 만한 가치가 있

다”(140)라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후 주인공은 배 선생이 베이커리에 의뢰한 자기 닮은 부두인형과 점장

이 “가장 쓰기 어려운 힘과 공력”(248)을 들여 만든, 시간을 뒤로 돌릴 수

있는 머랭 쿠키(타임 리와인더)를 들고 집으로 돌아간다. 아버지가 무희를

185) 검은 어둠은 그의 무의식을, 떨어져 나간 손목은 그의 거세된 팔루스를, 몸을 뚫은 창

을 뽑아버린다는 것은 스스로를 상상계에 고착시켰던 자기의 억압된 무의식을 제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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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하는 현장을 목격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은폐되어 온 아버지의 죄를

폭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를 처벌하여 엄마(무희)의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서이다.

역설적으로 ‘타임 리와인더’는 부서지면서 원래의 목적을 구현하였다. 그

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세계의 역겨움에서 도망쳐 상상계의 환상으로

되돌아가겠다는 뜻이고, 결여와 구멍으로써의 실재(아버지의 실재)를 외면

하고 모순에 찬 문제적인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타임 리와인더

(time rewinder)’라는 이름이 지시하듯, 이를 사용하는 것은 과거로의 ‘퇴

행’이다. 타임 리와인더는 점장이 그에게 준 기회이지만 동시에 시험이기도

하다. 그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면서 ‘선택의 존재’가 된다. ‘마법을 쓰지

마라’는 것이 점장의 가르침이라면, 그는 마법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버리면

서 그 금지를 성실하게 실천한 것이다.

이제 ‘판타지’적 구성은 이 소설의 플롯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답할 수가

있다. 베이커리라는 공간은 인물에게 상징계의 법도를 가르쳤다. 그 공간에

배치된 모든 마법적인 장치는 일차적으로 서사적 재미를 완성하고, 나아가

마법이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음을 지시하는 현실적 기표이다. 그러나 그

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몽마는 한 번 더 그의 전존재를 흔드는 결정적인

타격을 가했다. 주인공은 몽마 체험으로 ‘외투로 가리지 않은 실재의 아버

지’186), 무엇보다도 ‘실재의 자신’을 본다. 그러나 그는 자기 안의 충격적인

타자적 실체를 부인하지 않고 그것을 수용한다. 자신의 결핍과 불행을 ‘단

지 거기 있었을 뿐’인 우연의 결과로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서 원인을 본다.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결과로 고통당하는 상처 난 십대로 출발하지만, 이

186) 라캉은 술에 취해 벌거벗고 잠든 아버지 모습을 본 노아의 아들들은 오이디푸스가 될

수 없고, 아버지를 외투로 가리고 그 실체를 보지 않은 아들만이 아버지와의 동일시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런 맥락에서 라캉은 정신분석학의 대상이 아버지 자체가 아

니라 노아의 외투, 즉 아버지를 가리는 베일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필리프 쥘리앵,

홍준기(역), �노아의 외투: 아버지에 관한 라캉의 세 가지 견해�, 한길사, 2000, 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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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는 진정한 ‘선택의 존재’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

다. 이것이 주체의 의무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라캉의 주체이론은 ‘기억조

차 할 수 없는 나의 무의식의 결단에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는 윤리적 이

론’이다.187)

오이디푸스는 눈을 찌르고 나서 상징계로 들어서고, 햄릿은 레어티스의

칼에 맞고 나서야 상징계로 들어섰다.188) 그리고 주인공은 자신의 팔을 자

르고 상징계의 주체가 된다. 아버지가 감옥에 수감되고, 주인공이 집을 떠

나는 날 그는 부서진 타임 리와인더와 부두인형을 버린다. 부두인형은 주

인공을 꼭 닮은 이마고(imago)로서, 그것을 버리는 행위는 이제 그가 이미

지로서의 자아상을 버리고 거울단계를 넘어 상징계로 진입했음을 시사한

다.

이상 �위저드 베이커리� 인물의 주체화 과정을 상상계, 상징계, 실재계의

공간 이동을 축으로 살펴보았다. �위저드 베이커리�의 아버지는 실재하지

만 금지를 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재하는 아버지’이고, ‘아버지의 금지’

가 실행되지 않는 ‘집’은 상상계의 장소이다. 주체는 성장을 위해서 환상

공간 ‘베이커리’로 이동하며, 거기에서 상징적 아버지로부터 ‘선택과 책임’

이라는 상징계의 ‘인과의 법칙’을 배운다. 특히 몽마라는 ‘무의식의 공간’으

로 한 걸음 더 전진하면서 자기 심연의 욕망을 발견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는 곧 ‘숙명적 존재에서 선택의 존재로’ 자신을 원인화하는 성장으로 이

187) 홍준기, 앞의 논문, 김상환, 홍준기 엮음, �라깡의 재탄생�, 79면.

주체가 이러한 원인의 자리를 떠맡는 것, 자신의 외상적 원인을 주체화하는 것은 환상

의 횡단을 통해 가능하다. 환상의 횡단은 언어로서의 타자와 욕망으로서의 타자와 관련

하여 주체가 새로운 위치를 떠맡는다는 것을 내포한다. 이는 라캉이 말한 ‘추가적인 분

리’로, 자기 자신의 원인이 되려는, 원인의 자리에서 주체로 존재하게 되려는 주체의 시

간적으로 역설적인 움직임에 있다. 결과로서의 주체가 자기 존재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

서 핑크는 이를 ‘시간적 수수께끼’라고 칭한다. (브루스 핑크, 앞의 책, 2010, 126-127면

참조)

188) 권택영, �감각의 제국: 라캉으로 영화읽기�, 민음사, 2001, 1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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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다. 이 과정에서 소설이 취하는 판타지로서의 장치는 작가와 독자의

검열을 완화하여 근친상간 욕망이라는, 청소년소설의 장르가 쉽게 용납하

기 어려운 주인공의 은폐된 무의식을 드러내며, 청소년기 인물들이 겪는

성적 충동과 억압기제를 보여준다.

�위저드 베이커리�에 대한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 중에 ‘몽마’를 의미 있

게 다룬 연구는 없다. 왜 ‘몽마’가 반전의 계기나 통과제의로 적절하게 조

명받지 못했을까. 이 작품에서 무희의 증언을 포함한 꿈의 재현방식은 상

당히 직설적이어서 어떤 왜곡이나 복잡한 상징, 비유도 없고, ‘은유적 대치’

나 ‘환유적 치환’이 해석을 방해하지도 않는다. 이 노골적인 암시를 ‘놓치

는’ 것은 특정 개념의 반복만큼이나 주체(작가, 독자)가 가진 억압의 심리

를 반영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몽마의 체험을 무시하게 되면 이 소설은

적서 갈등이나 선악의 구도를 반복하는 진부한 이야기로 전락하고 이야기

의 입체성은 사라지게 된다. 인물 차원에서도 주인공이 처한 열악한 환경

과 불행에만 초점이 맞춰져 그가 자신을 이해하고 정체성을 찾아가는 성장

의 구도가 제대로 부각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청소년소설의 정체성을 일정한 교육적 목표에 가두

면서 독자와 평자의 무의식에도 불편한 테마를 억압하는 사회적 금기와 개

인적 금기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유추해본다. 잭슨(Jacson)은

문학에 있어 환상이 ‘문화적으로 비가시적인 것들을 가시적인 것으로 만듦

으로써 부재를 끌어들인다’고 말한다. 그것은 ‘감추어진 채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을 밝게 비춤으로써 표면화시킨다’.189) 억압된 것을 폭로하고 억압

에서 탈주하게 하는 문학의, 그리고 환상문학의 기능을 고려한다면 청소년

소설이 순수하고 건전한 청소년 상, 기존 도덕의 준수라는 가시적 가치 뒤

의 비가시적인 실재를 드러내는 데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189) 잭슨 로즈메리, 서강여성문학연구회(역), �환상성- 전복의 문학�, 문학동네, 2001, 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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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정, 학교, 국가라는 폭력적인 아버지

-�열일곱 살의 털�

김해원의 �열일곱 살의 털�190)은 2008년 제6회 <사계절문학상> 수상작

이다. 같은 해 �완득이�는 <창비 청소년문학상>을 수상했다. �완득이�가

청소년을 넘어 성인 독자에까지 폭발적인 인기를 누릴 때, 이 작품은 상대

적으로 세간의 평판과 떨어져 있었다. 명성과 영향력에서 �완득이�를 넘볼

수 있는 청소년소설은 아직까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작품성 면에서

는 �열일곱 살의 털�이 �완득이�에 결코 뒤지지 않으며, 더 높은 평가를

받기도 한다.191) �완득이�에 대한 비판이 주로 그 ‘낭만성’을 겨냥한다면,

이 소설의 평가는 ‘현실감’과 ‘일상성’에 맞추어져 있다. 사계절문학상 심사

위원들의 심사평도 그러하다. “�열일곱 살의 털�은 (……) ‘이상하게도’ 재

미있다. 주인공은 문제아도, 장애인도 아니다. 평범한 아이이다. 눈물 날 만

큼 감동적인 이야기도 없으며, 대단한 모험을 겪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재

미있다.”192)

소설은 평범한 고등학생이 겪는 일상적인 학교 규율의 문제를 다룬다.

그렇다고 이 소설이 평범하고 평균적인 소설이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먼저

이야기의 구성이 탄탄하다. 다섯 세대에 걸친 한 집안의 내력을 ‘털’ 하나

로 꿰는 솜씨가 탁월하다. 어느 세대에서는 세상에 영합하고, 어느 세대에

서는 세상에 저항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정치, 사회

상황과 맞물리면서 재미와 공감을 더 한다.

190) 김혜원, �열일곱 살의 털�, 사계절출판사, 2008. 이하 소설의 인용은 면수만 밝힌다.

191) 김지형, 앞의 논문에서 �열일곱 살�이 �완득이�를 문학성에서 넘어선다고 평가한다.

192) 사계절출판사와 즐거운 책읽기, “곧 나옵니다! <열일곱 살의 털>”, 2008.08.16.

http://blog.naver.com/sakyejulbook/80054989213에서 인출, 검색일: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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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소설의 미덕은 주인공의 참여의 태도, 그 윤리적

인 올바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90년대 이후 거대담론이 힘을 잃으며 사

회 변혁을 기대하고, 저항을 기리는 리얼리즘적 전통이 쇠퇴한 것은 문학

전반의 추세이다. 특히 청소년소설은 ‘질풍노도’라 불리며 정서적 불안정과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청소년기를 다루는 장르적 특성 때문에, 십대의 ‘분

열하는 내면’에 지나치게 편향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청소년이 겪는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고충 역시 사회 정치적인 억압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는 점에서 문학에서의 ‘참여’는 시대를 불문한 요구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

서 ꡔ열일곱 살의 털ꡕ은 건강한 시민성을 드러내고 ‘안팎’의 균형을 유지한

드문 청소년소설로 평가될 수 있다.

소설의 서사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학교 규율과 관련한 주인공

일호의 투쟁, 그리고 국가 정책과 관련된 할아버지의 혼란과 자각이 그것

인데, 각각일 것 같던 두 서사는 ‘털’을 접점으로 통합되고 ‘털’에 연루된

권력의 억압과 횡포라는 공통의 문제를 향해 나아간다. 여기에 ‘가계(家系)

의 기대’라는 압박으로부터 탈출을 꾀했던 아버지의 서사가 더해지면서 삼

대(三代)에 걸친 ‘권력과 저항의 문제’로 이야기는 수렴한다.

일호네 삼대(三代)가 맞닥뜨린 가족, 학교, 국가라는 세 ‘아버지’는 근대

의 사회를 지탱하는 대표적인 규율 기구이며, 체제에 순종할 근대적 주체

를 만들어내는 권력의 장치들이라고 할 수 있다. ‘군사부(君師父) 일체’라는

유교적 언명은 근대 이전에도 국가, 학교, 가족이 개인을 체제에 안착시키

는 사회화 과정에서 동일한 ‘아버지의 이름’으로 작동했음을 시사한다. 그

러나 특별히 근대 자본주의 이념과 결합하면서 이 세 아버지는 은밀하고

비가시적인 억압기제와 폭력구조를 만들어내는 더 ‘나쁜 아버지’가 되었다.

평화학자 요한 갈퉁(Johann Galtung)은 폭력을 세 가지 형태로 유형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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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리적인 폭력으로의 ‘직접적 폭력’, 경제적인 착취나 정치적인 억압 등

의 ‘구조적인 폭력’, 위의 두 폭력을 합법화하는 이데올로기로서의 ‘문화적

폭력’이 그것이다.193) 청소년소설에서도 폭력은 예외적인 소재가 아니다.

오히려 일반문학보다 더 자주 상처와 폭력을 이야기한다. 그것은 청소년이

성인의 보호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더 쉽게 폭력의 희생자가 될 수 있고,

성인에 비해 충동을 제어하거나 해결의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쉽게

가해자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폭력을 소재로 한 그간의 청소년소설에 비해 �열일곱 살의 털�은

다소 이채롭다. 이전의 청소년소설이 개별학생이나 개별교사의 물리적 폭

력을 문제 삼았다면 이 소설은 학교라는 권력기제가 가지는 태생적인 폭력

성, 즉 구조적인 문제에 주목한다. 이 구조 속에서는 폭력 교사든 비폭력

교사든 그것이 ‘승인된 것인가 승인되지 않은 것인가’의 차이일 뿐, 동일하

게 ‘폭력적’이다. 소설은 더 나아가 ‘국가’ 권력이 행사하는 이념적이고 문

화적인 지배 방식, 그리고 자본과 결탁한 정당성 없는 정책이라는 폭력에

까지 탐구를 확대한다. 또한 가정조차 권력이 작동하는 폭력의 공간일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 소설에서 권력의 폭력이 겨냥하는 중요한 대상으로 ‘머리털’이 소환된

다. 여기에서 머리털은 단순한 털이 아니다. 인간의 상징능력은 인간의 신

체를 사회문화적인 기호로 변화시키는데, 특히 머리는 신체의 가장 주요한

기관이 집결되어 있고 가장 높은 자리, 가장 눈에 띠는 위치에 있다는 점

에서 문화 기호의 기능을 담당하는194) 주요 부위이다. 고래로, 머리는 신체

의 팔루스적 기호이다.195) 주인공 일호가 머리털의 자기 결정권을 존재의

193) 요한 갈퉁,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들녘, 2000, 19면.

194) 한민족역사정책연구소, “한국 고대문화 원형의 상징과 해석-상투와 비녀[簪]”, 2014.

11. 16, http://cafe.daum.net/kphpi21/G16B/146에서 검출, 검색일: 2017.06.08.

195) 상투를 남근의 기호로 보기도 한다. 상투는 관례를 치른 어른이 되었다는 의미를 남

근으로 상징해 독립된 주인(주체)임을 머리 위에 표지한 사회적 기호라는 것이다. 상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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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로 인식하는 것은 머리나 머리칼이 다른 신체기관과 차별되는 팔루스

적 상징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머리털’은 개인의 자유와 독립성

을 상징하는 자기 존중의 아이템이자 권력이 폭력과 규범을 동원하여 지배

하고 길들이려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본고는 ‘권력과 폭력으로서의 아버지’라는 관점에서 가족, 학교, 국가라는

세 체제를 조감하여, 이들이 ‘순종’하는 ‘아들’을 만들기 위해 머리털로 상

징되는 개인의 자유에 가하는 억압과 폭력의 실상을 규명해볼 것이다. 그

리고 그 권력으로서의 아버지에 맞서는 인물들의 의식의 변화를 좇아 소설

이 가지는 의의를 진단할 것이다.

가. 거세하는 아버지와 존재의 욕망

(1) ‘상상적 팔루스’로서의 머리털

소설은 일호가 열일곱 살 생일 아침, 그의 고조부가 세운 우리나라 최초

의 근대 이발소 ‘태성이발소’에서 할아버지에게 머리를 깎이면서 시작된다.

할아버지는 열일곱 살의 머리카락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욕망이 뒤

엉켜 자라고 있어 그것들이 세상 밖을 기웃거리기 전에 무질러야 한다고

믿었다. 그렇지만 할아버지의 능갈맞은 가위도 아직 사내가 되지 못한 사

내아이의 욕망을 뿌리째 뽑아낼 수는 없었다. 도리어 밤마다 자라고 아침

마다 솟아나는 사내아이의 머리털은 가위 민날에 단련되어 쇠어졌다.

(……)

“할아버지, 귀 쪽은 좀 덜 깎으셔도…….”

와 마찬가지로 비녀도 시집가서 머리 올린 여자만 꽂을 수 있는 장식인데, 비녀머리에

장식된 용봉 장식도 남근의 힘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녀를 찌르는 것은 여자가 남자의

몸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표현하는 문화 상징 기호이다. (한민족역사정책연구소,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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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곱 살이면 어른이다. 네 증조할아버지는 열일곱에 이 태성이발소

를 맡으셨다. 경성 최고의 이발사셨지, 그 때 이미. 경성에서 내로라하는

사람들이 네 증조할아버지를 찾았다. 증조할아버지 솜씨는 일본사람들도

혀를 내둘렀어. 일본 이발사들도 솜씨를 보러 오곤 했다니까. 나도 열일

곱에 단골손님들이 있었다. 고개 숙여 봐라.”

할아버지는 내 말을 뚝 자른 뒤 단발 가위로 옆머리를 바짝 밀고 대갈

못에 매달아 놓은 가죽에 썩썩 문지른 면도칼로 목덜미 털을 싹싹 밀었

다. 내 열일곱 작은 욕망도 무참히 쓸려나갔다. 입학식 전까지 며칠만 조

금 더 기르고 싶다거나 적어도 생일날에는 머리를 박박 깎이고 싶지 않

다거나 하는 것도 욕망이랄 수 있을까. 최고의 이발사가 되고 싶었던 증

조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욕망에 견준다면 내 욕망은 어숭그러하다.

그래도 그마저 거세한 할아버지는 수십 년 동안 수천 명의 거세된 머

리털이 박혀 뻣뻣해진 스펀지로 내 목덜미에 남은 미련까지 툭툭 털어내

버렸다. (5-7)

‘이발’과 ‘거세’를 은유적으로 동일화하며 열일곱 살 소년이 가진 독립에

대한 욕망과 그 좌절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일호에게 ‘머리털’은 주체의 독

립성을 진단하는 중차대한 의미이다. 그러나 ‘사내가 되지 못한 아이’, 아직

할아버지의 경제력에 의존하는 일호로서는196) 자신의 욕망을 주체적으로

구현할 수 없고, 그래서 욕망의 기표인 ‘머리털’은 할아버지의 통제 아래

놓인다. 여기서 할아버지는 사회와 가문의 질서를 대변하는 ‘아버지의 이

름’이고, 머리털은 (할)아버지가 금지하는 대상, (할)아버지가 거세하려는

주체의 욕망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남근 즉 ‘상상적 팔루스’197)라 부를 수

196) 할아버지는 머리를 깎은 후에 일호에게 용돈을 준다.

197) 상상적 단계에서 아이의 욕구를 채워주는 구체적인 대상을 의미한다. 그러나 상징적

단계에 들어서면서 이 팔루스는 거세당한다. 라캉의 주체가 분열된 주체인 $로 표시되

는 것은 실재와의 단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상상적 팔루스와의 단절을 의미한다. (권순

정, ｢라캉의 환상적 주체와 팔루스｣, �철학논총� 75집, 새한철학회, 2014, 36면) 팔루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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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가정은 아이에게 사회화를 행하는 최초의 장소이며, 아버지는 아이의 거

세를 책임지는 존재이다. 아버지의 거세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상상적 팔루

스를 포기할 때 아이는 오이디푸스 단계를 극복하게 된다. 이후 아이는 상

징계 일원으로 편입되고, 사회와 가족의 체계 속에서 자기 이름과 위치를

부여받는다. 일호가 할아버지의 ‘거세’를 피해 귀밑머리나마 남겨두려 하자

할아버지가 일호의 나이를 상기시키고 선대 조상을 거론하는 것은, 열일곱

살이라는 나이는 ‘아버지의 규율’ 속에서 상상적 주이상스를 포기해야 할

나이임을 일깨우는 것이며 송씨 가문의 긴 가계도에서 그에게 배당된 위치

를 상기시키는 것이다.

머리털은 가족과 사회의 일원으로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버려야

할 팔루스이다. 즉 라캉의 거세 개념은 ‘주이상스의 포기’에 초점이 맞추어

져 있다.198)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포기한 주이상스가 쉽게 단념할 수 있

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이는 힘을 가진 아버지에게 주이상스를 넘겨

주지만, 자신의 희생에 대해 끊임없이 아쉬움을 느끼면서199) 아버지에 대

한 반항심을 키워가게 된다.

힘이 없는 일호로서는 할아버지의 ‘권력’에 반항할 수 없다. 그래서 그의

욕망은 아직 ‘어숭그러하’다. 그러나 할아버지도 주이상스를 누리고자 하는

일호의 욕망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 ‘뽑아낼 수 없’으며, ‘아침마다 솟아

나는’ 이 중의적 의미의 팔루스200)는 (할)아버지의 금지의 가위 아래서 더

상징적이면서 동시에 상상적이기도 하다. 라캉에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상상적 팔루

스와의 동일시를 포기하고 팔루스가 기표라는 것과 그것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음을

인식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라캉이 ‘거세’라고 부른 것은 아이가 자신이 팔루

스를 결여하고 있다는 인식을 수반하는 상징적 과정이다. 거세의 과정에서 남아는 그들

이 결코 ‘현실에서’ 실제로 상상적 팔루스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임으로써만 그

것을 ‘상징적으로’ 가질 수 있다. (숀 호머, 앞의 책, 88면)

198) 브루스 핑크, 앞의 책, 2010, 185면.

199) 브루스 핑크, 위의 책, 2010, 1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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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욕망으로 되살아난다.

일호가 보기에 자기 ‘머리털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른이 되어야한다.

자기 ‘머리털을 소유’하는 충분한 성인은 자기 팔루스를 가진 자이며, 따라

서 일호가 생각하기에 어른이 된다는 것은 ‘단단해지는 것’, 단단한 팔루스

를 가지는 것이다.

(1) 그렇지만 나는 물컹했다. 풍선으로 치자면 바람이 빠져 튀지도 날아오르

지도 못하고 땅바닥에 철퍼덕 퍼져있는 물컹거리는 풍선. 내 몸 한구석에 비

워 둔 아버지의 자리로 바람이 새어 나간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열일곱

살이 되도록 군소리 한번 못하고 할아버지에게 머리를 깎이고, 오광두에게 이

리저리 끌려 다니지. (44-45)

(2) 하지만 아버지들이 걱정하는 아이들은 모든 염려와 탄식을 비웃으며 미용

실에서 제 입맛에 맞는 어른이 되려고 몸부림쳤다. 아이들은 아버지와 싸우며

천천히 어른이 되고 있었다. 나만 빼고. (13)

일호가 인식하는 자신의 문제는 이것이다. 그의 거세된 팔루스는 물컹한

데, 그가 단단해질 수 없는 것은 ‘반항할 아버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발소’

는 어른들이 지정한 거세의 장소, 아이들을 세상의 요구에 맞게 순치시키

는 사회화의 공간이다. 또래 아이들이 ‘아버지의 이발소’를 거부하면서 어

른이 되어가는 데 반해, 일호는 그렇게 거절할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자신

이 어른이 될 수 없다는 공포를 느낀다.

그러나 일호의 ‘고아의식’은 다소 부정확하다. 그의 문제는 대적할 아버

지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더 질기고 강한” (할)아버지와 대

200) 라캉에게 팔루스는 페니스와는 다른 대상이지만, 이 소설에서는 ‘아침마다 솟아나는’

‘물컹한’ 등의 직접적인 표현으로 페니스의 이미지와 중의적으로 겹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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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해야 한다는 사실에 있다. 일호는 “늙은 소나무”(13) 같은 할아버지의 권

위에 승복하여 또래가 가지는 반항의 감정을 감히 드러내지 못한다. 그러

나 모든 아들들이 아버지에 대해 ‘동일시와 반항’이라는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는 것처럼, 그 역시 ‘존경과 반항’의 틈새에서 숨을 고르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또래 아이들과 다르다는 의식, 또래 아이들의 성장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일호를 괴롭힌다. 더구나 학생부장 오광두가 방송 조회 때 모범적

인 머리로 일호를 카메라 앞에 세우기 시작하면서 일호의 자존심은 더 크

게 상처를 받는다. 교사에게 ‘칭찬 받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범생이”로 정

의되고, 또래로부터의 멸시와 따돌림을 의미할뿐더러 팔루스를 가지지 못

한 미성숙을 공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체육교사 ‘매독’이 학생의 머리칼에 라이터를 들이댔을 때 일호 머리에

맨 먼저 떠오른 것은 의외로 할아버지의 말이다. “머리칼은 네 자신을 나

타내는 징표다.201)”(50) 자신을 나타내는 징표, 그것은 팔루스적 징표이기

도 하다. 일호는 머리칼을 훼손하는 매독에게서 팔루스를 금지하는 할아버

지를 본다. 그래서 할아버지를 포함하여 교사, 학교, 사회 등 ‘아버지의 이

름’ 전체에 대해 항거하기로 결심한다. 드디어 일호는 ‘대적할만한 아버지’

를 만난 것이다. ‘울프 컷’ 문재현이 그를 매독에게 떼어놓고 한 말이 “너

범생이 아니더라”(54)이다. 이는 일호가 어른의 칭찬을 받는 수모의 위치를

벗어나, ‘아버지’에 대한 저항을 실현하고 ‘미장원에서 머리를 깎는’ 또래

그룹에 입사하였음을 의미하는 발언이다. 문재현이 내민 손을 마주 잡으면

서 그의 입사식은 완성된다.202)

201) 할아버지나 일호나 머리칼이 단순히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 주체의 존재 의미를 밝히

는 중요한 상징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늘 단정하게 정리된 머리모양을 유지해야한다는 것이고, 일호는 그러므로 자

기 머리를 남이 마음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믿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2) “문재현이 팔을 쭉 뻗어 내게 손을 내밀고 서 있었다. 나는 서슴없이 그 손을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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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호가 원하는 것은 명확하다. ‘나의 머리를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 권

리를 훼손하지 마라.’ 이는 아버지에 의해 주도되는 일방적인 사회화에 저

항하는 ‘존재의 욕구’이고, 일호의 입을 빌자면 “자유롭고 싶은 인간의 본

능”(71)적 욕구라고 부를 수 있다.

(2) 가문의 요구와 존재의 욕구

인간이 ‘오이디푸스를 겪어야 하는 까닭은 그가 반드시 사회화되어야 하

기 때문’203)이다. 거세는 상상적 팔루스로 존재하고자 하는 주체의 욕망을

좌절시키지만,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긍해야 하는 불

가피한 과정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할아버지가 일호에게 행한 거세를 폭

력이라고 지칭하기는 어렵다. 할아버지는 “아비 없이 자란”(72) 손자에게

아비를 대신하여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일호 아버지 송충만은 십칠 년 전 아버지의 가위, 혹은 아버지의 이발소

로부터 탈출했던 인물이다. 그에게 부과된 ‘아버지의 요구’는 일호가 겪은

그것처럼 그렇게 가벼운 것도, 가정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될 만큼 부드

러운 것도 아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이발소에서 아버지에게 이발 기술을 배우던 이

제 막 어른이 된 사내는, 햇빛이 거리를 환하게 비추기 시작하던 여름날

아침 면도날을 갈고 가위를 닦으며 손님 맞을 준비를 하다가, 갑작스레

이발소 문을 열고 거리로 나왔다. 그러고는 한참 서 있다가 휘적휘적 비

탈길을 내려와 그길로 먼 여행을 떠났다 한다. (99-100)

아버지 송충만이 왜 가출을 감행했는지는 명확히 기술되지 않는다. 그러

일어섰다. 손이 따뜻했다.”

203) 아니카 르메르, 앞의 책, 1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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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3대째 세습해 온 ‘태성이발소’의 역사성과 할아버지가 보여준 ‘가문’에

대한 자부에 비추어보면, 가업을 이으라는 가계의 요구가 그에게 강압적으

로 부과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산업사회에서 가족은 분명히 몰인정한 사회의 피난처로서의 역할을 한

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집단의 기대가 일방적 강요가 되면 개인의 자유를

옥죄는 억압이 되고,204) ‘효’라는 이데올로기와 결부되어 거역하기 어려운

속박이 되기도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가부장적 가정은 가정 내 약자인 여

성과 자녀에게 일상적으로 억압과 구속을 행하는 구조이다. ‘자랑스러운 조

상’과 조상님이 물려준 ‘가업을 이어야한다’는 아버지의 기대가 집중되었던

집안의 독자(獨子) 송충만에게 ‘가계(家系)라는 아버지’의 요구는 폭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205)

앞서 밝혔듯, 모든 아들은 아버지에 의해 상실된 주이상스를 아쉬워하며

그에 대한 아버지의 보상이 너무 적다고 여긴다. 태성이발소는 할아버지

송명관에게는 가문의 영광을 나타내는 역사적인 기호이고 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이었다. 그러나 아들 송충만에게는 그것이, 자기의 개별성을

지키고 자기 생을 자기 의지로 선택하고자 하는 자유에의 욕망을 상쇄할

만한 가치가 아니다.

그는 가족의 압박을 피해 사막을 떠돈 자유의 표상으로, 아버지의 폭력

204) 푸코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권력’으로 불리던 권력뿐만 아니라, 부모-자식 관계, 선

생-제자 관계, 의사-환자 관계 등 일반적으로 ‘사랑’을 핵심으로 이해되던 관계들을 권

력의 시각에서 바라보게 하였다. (최정운, ｢푸코를 위하여 : 지식과 권력의 관계에 대한

재고찰｣, �철학사상� 10권, 철학사상연구소, 2000, 64면)

205) 아버지 송충만이 가출을 한 뒤에도 “술만 마시면 떠나온 이발소 얘기를 했었다”(139)

는 엄마의 증언은 그가 태성이발소에 대해 자부와 부담을 동시에 느꼈음을 말해준다.

아버지의 과중한 기대가 아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핑크는 다음과 같

이 지적한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건 아버지(아버지의 기대, 요구, 기준, 이상들)를 만

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아버지가 주는 인정은 항상 성과에 의존한 것처럼 여

겨지기 때문에 남성은 자신이 무엇을 이룩했건 간에 결코 편안히 쉴 수 없다.” (브루스

핑크, 앞의 책, 2002, 1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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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거세에 저항하고 자기 ‘머리카락’을 찾아 세계를 탐험했다고 해석되는

인물이다. 특히 17년을 ‘불모’의 사막을 떠돌았다는 것, 그리고 17년 여행의

결과가 배낭 하나였다는 것은 ‘경제적인 인간’, ‘생산하는 인간’이라는 일방

적인 기성의 가치에 의문을 표했던 인물이라 평가할 수 있다.

나. ‘순종’을 가르치는 학교 권력

일호를 그의 아버지처럼, 가부장의 폭력에 노출된 피해자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호가 만난 학교라는 또 하나의 아버지는, 가계 내 아버지

인 할아버지와 달리 부조리하고 혹독한 폭력의 얼굴로 다가온다. 그 폭력

역시 머리칼을 매개로 행사된다.

(1) ‘학생다움’이라는 상징 장치

푸코는 근대사회의 규율을 진단하면서 특히 학교를 규율권력206)이 작동

하는 전형적인 체계로 거론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교실의 운용 방식은 다

중적이고 복합적이어서 푸코의 진단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요소를 포함하

고 있다. 학교는 규율이라는 비가시적이고 섬세한 통제나 감시를 행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실제적이고도 물리적인

206) 푸코는 근대의 권력은 판옵티콘의 시선처럼 눈에 띄지 않고 섬세하게 개개인의 행동

을 통제하고 규제한다고 본다. 절대주의 시대에 군주가 화형이나 교수형과 같은 잔혹한

신체형을 통해 힘을 과시하고 대중을 복종시켰다면 이 새로운 권력은 강제나 위협보다

는 감시와 관찰을 통해 작동된다. 즉 ‘신체에 대한 면밀한 통제를 통해 지속적인 복종’

을 확보한다. 잔혹한 신체형이 사라졌다고 해서 신체가 처벌의 무대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다. 신체를 특정한 목적에 맞도록 만들어낼 뿐이다. 즉 권력은 신체를 길들인다. 길

들여진 신체, ‘순종적이며 유능한 신체’를 만들기 위해 권력은 일련의 기법들을 고안하

는데 이 기법과 전술을 푸코는 '규율'(discipline)이라고 부른다. 푸코는 근대사회를 규율

사회로 진단한다. 근대사회에서는 규율이 ‘지배의 일반적인 양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제 규율은 감옥뿐만 아니라 군대, 학교, 병원, 공장 등 모든 장소에서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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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역시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가 휘두르는 과도한 규제와 감시, 억압은 분명 폭력이지만, 학교는

폭력을 교육과 등치시키는 특정한 관념과 담론을 지속적으로 동원한다. 푸

코에게 권력은 담론의 형태로 실행된다. 우리사회의 교육담론, 학생담론은

머리칼에 ‘학생다움’이라는 기의를 입혀 두발규제라는 그들의 폭력을 정당

화하고 합법적으로 보이도록 한다. 따라서 머리칼의 길이만으로 정상과 비

정상을 구분하고 비정상으로서의 타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학교를 운용한

다.

(1) 오광두는 오정고 1,430명의 머리털 길이를 우주의 미래와 지구

의 평화를 좌지우지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여겨 자칫 심각한 문제가 발

생하면 ‘두발계엄령’이라도 내릴 기세였다. 나는 오광두가 ‘오삼삼’의 당

위성을 설파하는 데 쓰이는 선전도구였다. 오정고 학생들은 일본 시네

마 현이 독도를 저희 땅인 양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고, 이라크에서 민

간인들이 떼로 죽고, 바티칸 교황청 주인이 베네딕토 16세로 바뀐 그

순간에도 내 머리통만 바라보아야 했다. (34)

(2) 입학식 다음 날 등교 시간에 교문 앞에 늘어선 선생들의 희번덕

거리는 눈에서 발광하는 빛은 사명감이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수 없었

다. (24)

(1)은 학교가 학교 밖의 급박한 현실과 담을 쌓은 채 두발규제에만 힘을

쏟는 왜곡된 상황을 풍자적으로 비판한다. 그 결과 (2)처럼 아예 교사의 사

명은 두발규제에 있는 듯한, 즉 학교가 마치 ‘짧은 머리’를 위해 존립하는

듯한 가치의 전도가 발생한다. 학교는 교육의 본령이 그것인 듯 전력을 다

해 머리의 문제에 매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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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두를 비롯한 교사들이 동원하는 이데올로기적 기제는 ‘학생다움’이라

는 담론이다. 학교는 ‘단정한 머리’라는 기표에 ‘학생다움’이라는 기의를 덧

붙이는 상징 작업을 통해 두발을 통제하고, 더 나아가 십대의 의식을 길들

인다.

(1) 확실히 오정고의 표준 두발, 범생이 일호인 나는 문재현과 다른 부

류였다. 나는 오광두 덕분에 선생들 사이에 모범생으로 각인되었고, 끝내

야간 자율학습 신청서를 내지 않은 문재현은 담임 때문에 선생들한테 불

량 학생으로 불렸다. (42)

(2) 울프컷의 모습은 늑대처럼 당당했다. 나는 바람에 슬쩍슬쩍 나부끼

는 울프컷의 뒷머리를 황홀하게 바라보았다. 나는 울프컷의 뒷머리가 대

책 없이 깎이지 않도록 지켜주고 싶었다. (29)

(1)에서 보듯, 머리털의 길이만으로 한 학생에 대한 평가가 결정된다. 머

리가 짧은 것은 학생다운 것이며, 그래서 일호는 ‘모범생’으로 분류되어 다

른 것도 동일하게 평가된다. ‘울프 컷’을 한 재현은 ‘불량학생’으로 분류되

는데, (2)에서 재현의 ‘바람에 나부끼는’ 머리는 자유를 상징하고, ‘늑대’라

는 비유는 그가 거세되지 않은 자기 팔루스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보여준

다. 그러나 이 순치되지 않은 야성은 학교-아버지에게는 위협적인 요소이

다. 그래서 그는 입학식에서부터 다양한 형태로 제지당하고 처벌받고 결국

학교를 떠난다. 이는 학교-아버지가 길들일 수 없는 타자를 추방하는 방식

이다. 한편 이것은 머리칼에 대한 과도한 가치 부여가, 학생다움이라는 규

범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학생을 타자화하고 학교 밖으로 밀어내는 이데

올로기적 기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권력은 개인이나 집단에게

정상의 담론과 태도를 가르치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실천과 행동을 억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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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207)

이는 머리칼이 단순한 머리칼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머리털은 자연

적이고 개인적 차원을 떠나, 거기에 교육의 규범과 가치를 표상하는 윤리

적 색채가 가미되기에 이른 것이다. 학교가 두발규제의 명분으로 ‘학생지도

의 수월성’을 거론하는 데서, 두발규제가 지도하기 쉬운 인간, ‘순종하는 신

체’를 만드는 적절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학교가 머리칼을

통제하고 훼손하는 것은 수치를 통해 복종을 체득하게 하려는 의도이다.

권력은 머리가 가진 자존과 반항으로서의 팔루스적 기의를 인식하고 있고

그에 대한 지배가 권력의 강화에 필수적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이

다.

(2) 학교 아버지의 두 얼굴 - 물리적 폭력과 규율장치

학교의 강압적인 지배와 통제의 방식이 오랫동안 통용될 수 있었던 것은

사회가 전통적으로 스승을 아버지나 군주에 버금가는 대타자로 설정해왔기

때문이다. 즉 교사에게는 ‘학교 내 아버지’라는 권위가 부여되어 왔다. 이

소설에는 ‘순종하는 신체’를 만들기 위해 권력에 동원된 두 아버지, 체육교

사 매독과 학생부장 오광두가 등장한다. 그들은 학교 권력이 구성원을 훈

육하는 ‘물리적 폭력’과 ‘규율’이라는 두 가지 다른 통제 양식을 상징한다.

체육선생의 신념은 ‘맞을 놈은 맞아야 한다!’는 거였다. 체육선생은

입 냄새가 고약했지만 손버릇은 더 고약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

고 주먹을 휘둘렀고 그것으로 만족스럽지 않으면 발이 나갔다. 태권도,

유도, 쿵푸 유단자라고 으스대는 그의 발차기는 아이들이 겁을 집어먹

을 만큼 현란했다. 아이들은 툭하면 미쳐 날뛰는 체육 선생을 ‘매드 독’

207) 박병락, ｢푸코의 권력 개념과 학교교육｣, �교육사상연구� 23권 3호, 한국교육사상연구

회, 2009, 2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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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불렀는데, 곧 ‘매독’으로 축약되었다. (48)

폭언과 각종의 신체형을 행사하는 매독은 주체성보다는 복종, 자율보다

는 억압, 권위 대신 공포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는 우리 교육 현장의 전근

대성을 대변하는 인물이다. 그는 ‘매드 독’(mad dog)이라는 별명처럼 야만

적, 비이성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행사한다. 그런데 매독은 교사-아버지이

지만, 라캉이 의미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서의 면모가 없다. 모든 교사가

아이의 사회화를 돕고 아이에게 체제의 질서를 각인시키는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금지를 가르치는 규범적 아버지나 법과 질서

를 수호하는 대타자가 아니며, 오히려 ‘미친 사람’으로 사회적 질서를 교란

하는 반사회적이며 불결한 존재, 질병으로서의 어른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

는 아직 거세되지 못한 ‘상상적 아버지’에 가깝다.

(1) 오광두는 교문 진입로 한가운데 버티고 서 있었다. 작은 체구인데

도 반들반들 잘 깎은 긴 막대기에 체중을 싣고 선 모습은 광화문 앞

칼 찬 이순신 동상처럼 위풍당당했다. (25)

(2) “입 다물어.”

학생부장 선생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 갈매기들(신입생들)을 압도하기

어려울 것 같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힘이 있었다. 오싹한

느낌이랄까.

“입 다물라고 했다.”

학생부장 선생이 더 작은 목소리로 거듭 말했을 때, 갈매기들도, 새

우도, 핸드폰도 입을 다물었다.(21)

오광두 역시 교문 앞에서 학생들의 머리에 직접 바리깡을 들이미는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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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이다. 그러나 위에서 보듯 작가는 그에게 매독이 가지지 못한 권위를

부여하여 차별화를 시도한다.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라면 오광두의 “두

발단속은 나름대로 규칙을 가지고 이뤄”(47)진다는 점이다. 적어도 그의 행

동은 자신이 설정한 규칙의 틀 속에서 행해진다.208) 한편 그는 혼자 있을

때에는 소설에 심취하고, 일호에게 소설책을 선물하기도 하는 의외의 면모

를 보이기도 한다. 작가는 오광두에게 어떤 이면을, 일종의 모순된 뒷모습

을 장착하여 그가 일방적으로 폭력교사로 재단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할아버지가 학생들 머리에 별 모양을 새기고, 학창시절 두발규제에 불평

하던 교장의 전력을 귀띔하여 사태 해결을 앞당긴 다음, 오광두는 일호네

이발소를 찾아와 할아버지에게 머리를 깎는다. 1400명 오정고 “학생들 머

리털에 관한 전권을 장악”(34)하던 그가 더 큰 교사요, 더 큰 아버지인 할

아버지의 가위 아래 자신의 머리를 맡기는 것은 의미심장한 풍경이다. 그

는 거세를 거부하고 방만하고 충동적으로 자신의 팔루스를 행사하던 매독

과 달리, 기존의 권위와 가치에 굴복하면서 자신의 거세를 수용한다. 더 큰

타자에 복종함으로써 상징계의 일원으로 자신을 위치를 확고히 하고 학생

들에게 권위를 주장할 수 있는 상징계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오광두를 매독에 비해 더 선량한 교사라거나 정의로운 교사라고

부를 수는 없다. 그들은 학생의 팔루스를 거세하여 신체를 순종적으로 길

들인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권력의 구현을 위해 기능할 뿐이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서로 보완적인 위치에 있으며 차이라면 다만 권력을

행사하는 전략이 다를 따름이다. 매독은 물리적 폭력의 편에, 오광두는 규

율로서의 이데올로기적이고 제도적인 폭력의 편에 서 있다.

문제는 인간은 물리적 폭력에는 예민하지만 이데올로기적인 폭력, 규율

208) 상징적 협약은 예외를 두지 않고 모든 부분에 적용되어야 한다. 아버지의 법은 아버

지 자신도 제약한다. (브루스 핑크, 앞의 책, 2010, 194면) 라캉이 말한 ‘대타자의 대타자

는 없다’는 말의 의미가 이것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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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은밀한 권력에는 비판의식을 가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물리적 폭력

에 대한 반항이 역설적으로 규율권력을 더욱 강화하고 비가시적으로 만들

어, 그 위험성을 은폐하고 그것에 대한 저항감을 약화시키기도 한다. 그러

나 그 상징적인 폭력, 규율권력을 떠받치는 수단으로 대체로 물리적 폭력

이 동원된다는 점에서는 그 둘을 분리할 수 없다. 학교마다 매독과 같은

교사가 존재할뿐더러, 학교의 ‘질서유지’가 그런 폭력교사에 의존하여 지탱

된다는 것이 이를 대변한다.

즉 학교는 규율이나 질서라는 이름으로 교사의 폭력을 용인하는데, 여기

에서 규범과 절제를 가르치는 학교가 가장 비규범적이고 충동적인 교사의

폭력에 의존하고 그를 필요로 한다는 역설이 발생한다. 이는 학교가 늘

‘울프 컷’을 한 불량학생을 요구한다는 사실과도 연관된다. 규범 밖으로 나

오려는 불량한 타자들을 배제하거나 이용하면서, 학교는 스스로 ‘모범생의

학교’ ‘규범적인 학교’라는 것을 자신과 외부에 납득시키고 자신의 체제를

유지한다. 그렇다면 불량한 학생과 불량 교사는 규범적인 학교라는 허구성,

그리고 학교라는 대타자가 가진 실패한 균열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이 된

다.

(3) 근대 규율권력으로서의 학교의 요구 - 순종과 효용

주인공 일호가 처음부터 학교라는 구조의 폭력성을 감지했다고는 할 수

없다. 학생의 머리에 라이터를 가져다 대는 매독(mad dog)에게 달려든 데

에는 자신의 존재 주장을 묵살하는 할아버지가 겹쳐 보였기 때문일 것이

다. 그의 항거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무의식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일호는 사흘 동안 상담실에서 열다섯 장의 반성문을 쓰고 풀려나는데,

반성문을 쓴 것은 학생주임 오광두의 “선생도 사람이야. 간혹 실수할 수도

있지”(69) 라는 설득에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이다. 이는 일호가 두발규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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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제의 본질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분노를 매독이라는 한 개인

의 결함 문제로 치부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학교가 벌점제를 도입하며 두발규제를 더 강화하자, 인터넷을 찾

아 두발규제를 위해 싸우는 다른 학교 학생들의 사례를 접하게 되고 자기

의식의 한계에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 사이 학교의 ‘두발규제 광풍’은 학생

회의 의견을 묵살하여 매독의 주먹질을 더욱 부추기고, 학생 둘을 정학 처

분하는 식으로 막힘없이 진행된다.

일호가 다시 두발규제를 문제 삼아 학내 시위를 주도할 때 ‘선생도 사람’

이라는 오광두의 말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일호는 ‘개인으로서의 교사

너머’의 구조의 문제로 눈을 돌린 것이다. 이제 그의 싸움은 매독을 넘고,

순간적이고 충동적인 분노를 넘는다. 시위를 계획하고 아이들을 규합하고

설득하는 장면을 보면 일호가 자기 의식을 한 차원 확장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호의 부끄러움의 실체는 자신이 두발규제의 문제를 매독이라는 한

개인의 문제로,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원한으로 규정했다는 반성이라 할

수 있다. 일호의 비판은 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교사 대신에 권력과 폭력을

만들어내는 구조 그 자체를 향하게 된다.

그렇다면 구조로서의 학교가 순종을 강요하면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일까. 미셀 푸코는 근대 권력의 지배방식을 ‘규율’이라고 보았다. 근대

적 규율권력의 차별성이라면 개인에 대한 세세한 정보와 육체에 대한 계산

된 통제를 통해 개인에게 ‘순종과 효용의 관계를 강제’한다는 점이다. 즉

경제적으로 ‘유용’하나 정치적으로는 ‘순종’적인 인간을 육성하는 것, 이것

이 자본주의적 규율 권력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209)

학교 권력도 그 점에서 동일하다. 교장의 아래와 같은 제헌절 담화는 규

율권력이 목표했던 인간상을 동일하게 제시한다.

209) 미셸 푸코, 앞의 책, 215-2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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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한 획을 그은 자랑스러운 오정고인이 1919

년 3월 1일 만세운동 때와 1960년 4.19혁명 때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

려고 시위에 참여했던 과거를 새삼 들먹인 뒤, (......) 제헌절을 앞두고 선

배들의 기상을 이어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서가 아

니라 고작 두발 규제 때문에 시위를 계획했던 1학년 몇 명의 행동은 명

분도, 정당성도 없다는 점을 은근히 비난하였다. 그리고 세계화시대에 경

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오정고의 두발 규제가 앞으로도 지속적

으로 좀 더 강화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121)

먼저 효용의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자본주의적 인

재관이 등장한다. 학교를 비롯한 감금의 제도가 자본주의 태동기라 할 18

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기획된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학교 역시 ‘신체를

훈육하여 노동에 유용한 인간’을 만들어내는 기구로 기획된 것이기 때문이

다.

교장은 또한 과거 오정고 선배들이 참여했던 3.1운동과 4.19 의거의 의미

를 왜곡하고 시위라는 정치적 의사표시를 비난하면서, 학생들의 정치적인

역량을 폄하하고 이를 최소화하려는 의지를 내비친다. 즉 권력에 대한 무

비판적인 ‘순종’을 강제하는 것이다. 오광두 역시 일호의 아버지를 면담하

는 자리에서, 학생들의 두발규제반대 시위에 ‘어른의 사주’ 의혹을 제기하

기도 한다. 어른의 지시나 조언 없이 학생들이 자신의 의사를 조직적으로

관철할 능력이 없다는 전제에서 나오는 발언이다. 일호 일행이 시위를 계

획하면서 “우리가 뭐 이딴 걸 해 봤어야지.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도 아

니고.”라 하는 것도 학교교육이 애초 정치적 역량의 성장에는 관심이 없다

는 것을 알게 한다. 일호의 피켓 시위에 대해 매독이 ‘집시법 위반’을 들며

경찰을 부르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을 포함한 학교의 모든 처사는 학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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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종하는 일꾼’을 만들기 위해 학생들의 비판능력이나 정치적 역량을 축소

하고자 노력하고 실제 우리 사회에서 그 목표가 성공하고 있다는 것을 보

여준다.

일호는 이런 학교의 권력에 반기를 든다. “자유는 그냥 얻을 수 없으니

까” 싸우기로 하고, “학생들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으며 행동한

다는 것을 보여주”어 학교 권력에 균열을 만들고자 한다. 일호가 현대인의

삶을 규정하는 근대 권력의 기획이나 사회 구조가 내포한 태생적인 불합리

나 억압적 요소까지 깨달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눈

앞에 보이는 학교 권력이 학생의 인권을 억압하고 자유를 제한하며 비겁을

강요하는 문제적인 체제라는 것은 깨달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학교가 무한정한 자유를 허용하고 어떤 규율도 배제한 채 학생 존

재의 권리를 허용해야한다는 것은 아니다. 욕망의 순치는 사회체계를 유지

하는 데 일정부분 필요한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규율이 어떤

합의나 정당한 절차 없이 일방적이고 파시즘적인 방법으로 작동될 때 저항

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권

력은 더욱 폭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렌트에 따르면, 권력이 정당화를 위해 폭력을 수단으로 요구하는 순간,

이미 권력은 몰락의 길로 들어섰다고 보아야 한다.210) 제대로 된 권력이라

면 다수의 동의가 그 정당성을 보증하기 때문에 폭력이라는 도구가 필요하

지 않다. 정당성이나 학생들의 동의도 없는 두발규제는 오직 ‘폭력’의 성격

만 남았다. ‘짧은 머리’는 곧 ‘학생다움’이라는 동의 받지 못한 폭력적 이데

올로기를 유지하기 위해 다시 ‘직접적인 폭력’에 기대야 하는 최악의 상황

에 오정고는 놓여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에 좀 더 무감하기 쉽다. 다수의 학

210) 이문영, ｢폭력 개념에 대한 고찰｣, �역사와 비평� 106호, 2014, 341면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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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과 교사들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거대한 구조를 바꿀 수 없다는 논리로

그 폭력의 구조와 체제에 눈을 감기도 한다. 그러나 일호는 자신이 목도한

신체적인 폭력은 물론 구조의 횡포 역시 외면하지 않았다. 아직은 넓게 구

조 전체를 알지 못하지만, 자신이 발견한 그 한계 내에서 순종의 굴레를

벗고 ‘정치적’ 저항을 실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 애국 이데올로기와 국가의 폭력

�열일곱 살의 털�에는 국가라는 또 하나의 폭력적 권력체계가 등장한다.

시대적으로는 일호의 고조할아버지까지 거슬러 올라 권력의 폭력성이 보편

적이고 영속적이라는 것을 깨우치게 하는데, 이 역시 머리털과 관련되어

있다.

(1) 개화기 단발령- 삼강오륜과 개화사상

조선 말 개화기를 산 일호의 고조할아버지는 ‘체두관’이었다. 체두관은

단발령을 따르지 않고 상투를 고수하겠다는 백성들을 찾아 직접 상투를 잘

라, 나라의 명이 지엄하다는 것을 보여주던 사람이다.

상투를 올린 사람이면 상놈이든 양반이든 체두관의 가위를 피할 수는

없었지만, 눈만 뜨면 공자 맹자를 읊으며 신체발부는 수지부모라고 배웠

던 양반들은 완강하게 저항했다. 양반들 대부분은 “손발을 자를지언정 두

발을 자를 수는 없다!”며 목숨을 걸고 버티는 바람에 체두관들도 감히 가

위를 내놓지 못했다. (……)

나의 의연한 고조할아버지는 체두관으로서 맡은 소임을 다했다. 상투를

찾아 서울 장안을 이 잡듯 돌아다니던 고조할아버지는 어느 양반집에 들

어가 그 집 머슴들의 상투를 죄다 자른 뒤, 그 집 장손의 상투에 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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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댔다. 뼈대 있는 집안의 마나님으로 평생을 살아온 노모가 안방 문지

방을 붙잡고 “오륜삼강이 끊어졌구나, 내 어찌 살 수 있겠느냐!”며 울부짖

었지만, 내 고조할아버지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노모의 아들 상투를

댕강 자르고 말았다. 그리고 대문을 빠져 나올 때 곡소리가 뒤통수를 때

려도 뒤 한번 돌아보지 않은 채 이런 말을 남겼다고 했다.

“나라의 명인데 어쩌겠소. 자를 것은 잘라야지.” (18-19)

조선 사람들에게 ‘상투’는 단순한 관습의 차원을 넘어서는, 손발이나 목

숨과도 바꿀 수 없는 지고의 가치이며, 당대를 지탱하던 ‘삼강오륜’이라는

이념의 구체적 구현이다. 따라서 일제의 강제적인 단발령은 조선인의 민족

적, 이념적 정체성을 일시에 붕괴시킨 중대한 사건으로, 신체에 대한 직접

적인 훼손일 뿐더러 사람들의 종교와도 같은 신념을 짓밟는 ‘문화적 폭력’

이기도 하였다. 특히 개화를 선으로, 전통을 야만으로 몰아붙이는 행위는

문화적 폭력의 전형적인 예가 된다.

일제가 단발령을 추진하면서 기대한 효과는 조선인의 유가적인 관념과

자존심을 제거하여 굴욕감과 패배감, 나아가 무력감을 조장하는 것으로, 앞

서 학교가 두발규제을 통해 도달하려던 ‘순종’이라는 목표와 유사하다. 머

리칼은 당시 조선인들의 팔루스였으며, 단발령 거부는 팔루스를 지키려던

‘상징투쟁’이라 할 수 있다. 조선인들은 전통과 자긍심의 고수, 국가(외세)

가 주도하는 폭력과 위압과 침략을 거부하는 의지를 ‘머리카락’에 투영하여

그들의 삶을 걸고 투쟁했던 것이다.211)

여기에 일제의 권력에 동조하고, 그 폭력을 일선에서 직접 행사하던 일

호의 고조할아버지 송수복이 등장한다. “체두관 송가의 무례한 가위질은

상소에 오르기도 하였다”니, 그가 이 폭력행위에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211) 강준만, �한국근대사 산책�, 인물과 사상사, 2007, 338-3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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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작할 수 있다. 송수복이 만들어 낸 시대적이고 도덕적인 명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는 개화파 안종호에게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이발관 ‘태성

이발소’를 양도받고 “개화한 이발사로서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계몽해야 한

다”는 책임감을 가진다. 그에게 단발이란 ‘개화’와 ‘문명개조’의 의미이고,

‘애국행위’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그는 이발소 한쪽 벽에 “머리 깎아 보건

일류로 서양을 이기자!”(162)라는 글을 써 붙이는데, 이에 이르면 단발은

서양에 대항하는 국가적 프로젝트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증조할아버지 송영식의 행적도 그의 부친과 비슷하다. 그는 일본인을

“홀딱 반하게 하는 솜씨”로 이발소 규모를 늘리고, 일제강점기에는 ‘하이카

라 머리’로, 미군정 때에는 미군머리인 ‘모판머리’로, 이승만 시절에는 ‘아메

리칸 스타일’로, 박정희 정권에서는 ‘군인형의 짧은 머리’로 시세를 좇는다.

특히 ‘전국이용사연합회’를 창립하여 박정희 지지활동을 하고, 그를 흠모하

여 대통령 전속이발사를 꿈꾸다가 세상을 뜬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시대

를 이끈다는 사명감과 애국자라는 왜곡된 확신을 내세우고 권력에 빌붙어

호가호위하며 살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한 ‘국가’의 정

체가 문제이다. 고조, 증조할아버지 두 사람에게는 개화기에는 개화파가,

일제강점기 때는 일제가, 해방 정국에서는 미군이 ‘국가’였다. 그들에게 국

가는 곧 권력이기에 일제든, 쿠데타로 집권한 정권이든, 권력을 가진 편에

발 빠르게 서서 그것이 국가라고 인정해버렸다.

그들이 국가라 믿었던 권력을 ‘사회적 아버지’라 한다면 그들은 이 ‘힘세

고 나쁜’ 아버지의 충실한 아들로서 ‘아버지’의 강제와 폭압을 앞장서서 행

사하였다. 특히 아버지의 거세행위에 동참함으로써 개인의 자부와 저항의

식을 짓밟아 권력에 순응하는 인간, 시대문제의 해결에 무기력한 인간을

길러내는데 앞장섰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늘 권력자의 편이면서도 국가의 편에 서 있다고 믿었고, 권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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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에의 동참하는 것을 애국이라고 믿는 왜곡된 국가관과 애국관을 견지

했다. 그러나 이는 애국이라는 자신의 신념과는 달리 권력을 등에 업은 명

백한 폭력이요, 국가를 명분삼아 사사로운 영달을 꾀한 취한 이기적인 행

위였을 뿐이다. 늘 권력의 앞에 섰고, 폭력의 주체였던 두 할아버지의 왜곡

된 국가관을 작가는 해학과 풍자로 그려낸다.

(2) 묵인에서 저항의 윤리로

‘늙은 소나무’로 표상되듯 할아버지 송명관은 선대 조상과 달리, 약자에

게 폭력을 행하거나 권력을 좇아 영달을 꾀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가의 시

책에 맞춰 가게를 종로에서 마포로 옮기는 등 국가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

면서 오직 태성이발소를 지키며 평생을 반듯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인물이

다. 할아버지의 의식을 지탱하고 있는 두 축은 ‘가문에 대한 자부’와 ‘국가

에 대한 충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에 감사를 표하는 것은 그렇

다 해도, 조상의 과오를 외면하고 그들 행적을 미화하고 칭송한다는 점에

서는 역사, 사회의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지젝에 따르면 �자본론�은 이데올로기에 대해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행하고 있다”고 정의한다. 지젝은 이를 고쳐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

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것을 하고 있다.”고 말

한다.212) 할아버지가 정말 조상의 과오를 알지 못했는지, 알지만 이미 신념

화한 허구를 멈출 수 없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때로는 “아무 것

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폭력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213)이 된다. 이

소설은 할아버지의 순응성,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념, 조상에 대한 무

비판적인 자부심 등이 그의 선의와 상관없이 강자 편에서 그들 이데올로기

212) 슬라보예 지젝, 앞의 책, 2002, 60-62면.

213) 슬라보예 지젝, 정일권·김희진·이현우(역), �폭력이란 무엇인가�, 난장이, 2011, 2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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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지를 돕고 약자에 대한 폭력적 구조가 지속되게 하는 또 다른 폭력행

위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국가권력에 대한 지나친 신뢰는 주체를 그

모순의 방조자로 만들고 자칫 근대 국가체제가 갖는 자본주의적 폭력성을

은폐하게 한다. 실제로 현대의 국가권력은 자본주의 기반 위에서 작동된다.

동네에 재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나라가 하는 일’을 반대하는 세입자들

과 언쟁을 벌이다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구청을 찾아가 할아버지가 맞

닥뜨린 진실은 재개발 행위라는 것이 국가가 몇몇 건설업체에게 개발이익

을 넘겨주려고 영세한 세입자의 집을 빼앗는다는 것이다. 호모 사케르를

양산하는 세계화의 과정은 국가권력의 비호 속에서 진행된다.

세상에는 “자기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폭력의 주체가 되는

그런 구조”214)가 존재한다. 이때 체제의 폭력에 대한 ‘묵인’은 단순한 수동

성이 아니라, 폭력의 양산을 용인하는 적극적인 ‘공모’의 의미를 가진다. 그

렇다고 할아버지를 폭력의 인물이라 규정할 수는 없다. 차라리 가족주의나

국가주의적 이념의 희생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해와 피해의 관계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애국이라는 이념으로 국가체제 구조의 이면을 바로 보

는 능력을 잃었다215)는 점에서 그 자신도 피해자라 할 수 있다.

할아버지는 구청에서 자신이 원하던 답을 듣지 못하고 국가정책에 대한

신념에 혼란을 느끼던 차에 손자의 학교 앞을 지나다가 손자의 피켓 시위

현장을 목격한다. 그리고 다음 날 학교 교문에서 ‘참혹한 이발 폭력 현장’

을 보게 된다. 그 후 할아버지가 보여주는 변신을 보면, 할아버지는 교문

앞의 학교 폭력과 세입자에 대한 국가 폭력이 동일한 뿌리에서 나온 것이

라는 것을 알아차렸다고 볼 수 있다. 이후 할아버지는 세입자들과 같이 피

켓을 들고 시위에 앞장선다. 고조, 증조할아버지가 권력자의 편에 선 폭력

214) 이문영, 앞의 논문, 334면.

215) 세입자들이 할아버지에게 순진한 소리만 한다고 한 말은 이런 뜻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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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해자였다면, 할아버지는 ‘집 가진 자’로서의 권리를 내려놓고 세입자

의 권리를 위해 국가 권력의 피해자 편에 선다. 할아버지는 늦게나마 ‘아버

지의 체제’를 의심해보는 성찰적 인물로 변화한다.

아버지가 기대와 압박이라는 가문의 폭력에, 일호가 학교라는 구조적인

폭력에 각기 자기 방식으로 대응했다면, 할아버지는 국가라는 또 다른 형

태의 폭력에 고유한 방식으로 대처했다. 여기서 가정, 학교, 국가란 그 구

조 속을 살아가는 주체들의 신념과 가치를 구성하는 세 ‘아버지의 이름’들

이다. 소설의 등장인물들은 기존질서 자체를 거부하는 태생적인 반항아216)

라기보다는 오히려 건전한 효자(아버지), ‘범생이’(일호), 애국자(할아버지)

에 가깝고, 그런 의미에서 체제순응적인 ‘착한 아들’의 입장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믿고 따르던 ‘아버지’가 개인 혹은 약자를 억압하는 폭력적인 얼굴

을 드러냈을 때, ‘아버지의 이름’에 대항하고 의지해 오던 우상을 타파한다.

세 주체는 상징계 대타자가 가진 폭력성이라는 ‘결여’를 인식하고 그에 대

한 신뢰를 철회한다는 점에서 대타자와의 ‘분리’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재개발 사건 이전의 할아버지의 삶이 국가 권력에 자발적으로 ‘순응’하는

것이라면, 아버지는 가출의 방식으로 가족이 주는 압박을 ‘회피’하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일호는 학교권력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방식을 선택한

다. 선대의 할아버지들이 권력에 영합하여 영달을 누린 것을 참고하여 5대

에 걸친 권력에 대응한 방식을 세대별로 구조화하면, 1, 2세대의 적극적 참

여(고조, 증조할아버지) - 3세대의 순응(할아버지) - 4세대의 회피(아버지)

- 5세대의 저항(일호)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소설은 분명 성장 서사이다.

216) 이는 이 세 사람이 즉 부랑아나 반항아 혹은 혁명가처럼 애초 상징계 질서를 내파할

수 있는 반동적인 위치에 있지 않다는 말이다. 이것이 ‘사계절문학상’ 삼사위원들이 이

소설을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라고 지적한 의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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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각각의 성장기이며, 위에서 보듯 5대에 걸

쳐 진행되어 온 한 가계의 성장 서사이기도 하다.

그러나 소설의 결말은 아쉽게도 지금까지의 의식의 확장을 중단하고 다

소 복고적으로 마무리된다.

(1) 아버지는 물을 끓이고, 차를 넣어 우리면서 묵묵히 자신의 행동에

집중했다. 그 모습은 할아버지가 이른 아침 조심스럽게 면도칼을 갈고, 가

위를 갈며 이발을 준비하는 광경과 닮아 있었다. 둘의 행동은 마치 신성

한 의식을 거행하는 것처럼 보여 저절로 숙연해진다. (123-124)

(2)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아버지의 머리를 깎고 면도를 해 주었다.

그것은 용서와 화해의 의식이었다. 할아버지는 태성이발소 이발사들에게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가위로 아버지의 머리를 깎았다. (……) 백 년이

넘은 가위로 가위질을 하는 할아버지의 손은 간혹 미세하게 떨렸고, 면도

를 할 때는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 아침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

는 태성이발소는 실내를 떠도는 먼지마저 평화로웠다. (188-189)

(1)은 아버지와 일호가, (2)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화해에 이르는 장면

을 ‘신성한 의식’처럼 보여준다. 각자 자기 위치에서 선한 의지로 성실하고

강직한 삶의 방식을 고수해온 송씨 가문의 세 남자는 자신들이 몸담은 구

조 자체가 폭력적 장치임을 깨닫고 그 체제를 거부하는 의식의 진전을 이

루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질서를 의심하고 그에 대항하던 인물들이 부자간

의 저 신성한 의식 속으로 복귀하면서 상징계의 균열은 급격하게 봉합된

다.

학교는 두발규제 심의를 약속하고, 가출했던 아버지는 돌아오고, 할아버

지는 이웃과 연대하면서, 기성의 질서가 과오를 바로잡고 다시 제자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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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것처럼 보인다. ‘나쁜 아버지’는 개심하거나 제거되었으며, ‘착한 아

버지’의 시대가 도래했다. 거세를 피해 자신의 팔루스를 찾아 사막을 떠돌

던 아버지가 100년도 더 된 가문의 가위 아래 머리를 숙이는 장면은 가정

-학교-국가로 이어지는 가부장적 질서가 다시 복원되는 상징적 풍경이

다.217) 그간의 오해와 갈등은 신성한 의식을 통해 말소되고 상징계는 다시

복구되었다. 삼대가 이루었던 ‘아버지’에게서의 ‘분리’는 라캉이 말하는 ‘환

상의 횡단’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다시 전통과 가문이라는 가부장적 신

화의 세계로 되돌아간다.

그런데 이러한 회귀는 이 소설이 여성을 다루는 방식에서 이미 예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저 남성으로 이어지는 복고의 그림에는 여성이라는 타

자가 없다. 할머니와 어머니의 ‘여성 야사(野史)’가 소설에 등장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역사에도 정사가 있고 야사가 있듯, 이발사의 정사와 딴판인

이발사 부인들의 야사”(165)도 전해지기 때문이다. 고조, 증조할아버지에

대한 미화된 ‘정사’가 할아버지(남성)의 기억이라면, 할머니의 ‘야사’ 속에서

그 신화는 통렬하게 깨지는데, 국가의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운 민중사처럼,

할머니의 야사는 두 할아버지의 권력 지향적이고 탐욕스러운 맨 얼굴이 적

나라하게 드러내며 가문의 신화를 무너뜨린다. 이는 ‘history’에 반하는

‘herstory’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그 야사는 정사를 뒤집어 보여줄

뿐, 그것을 부수는 민중적인 힘이 없다. 할머니라는 타자의 목소리는 상징

계 결핍, 즉 가부장제 질서의 결핍을 증언하지만, 남성으로 구성된 저 가문

217) 아버지 송충만의 17년간의 외유가 내적인 어떤 성장을 가져왔는지는 소설에 잘 나타

나지 않는다. 아버지는 집에 돌아 온 후 후 ‘돌아온 탕아’로서 통한의 눈물을 쏟으며 할

아버지에게 사죄한다. 사실 아버지의 가출을 유도한 폭력의 가해자는 할아버지인데 할

아버지는 그에 대해 어떤 반성이나 속죄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부자간 갈등의 해결

은 17년의 세월이 담당했고 거기에 아버지의 일방적인 참회가 덧붙여졌다. 소설에서 학

교와 국가의 권력은 의심받지만 가부장으로서의 할아버지의 권위는 마지막까지 그 정당

성을 잃지 않는다. 가부장을 중심으로 한 복고적인 가족 형태에 대한 작가의 신념을 드

러내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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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성한 의식’을 대체하지 못한다.

더욱이 할머니는 재개발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어 세입자들과 연대하는

할아버지를 비웃는 인물로 묘사된다. 엄마는 일호의 정학 소식을 듣자 대

학입시를 걱정하며 교장실에 가 빌자고 아들을 종용한다. 할아버지와 아버

지가 든든한 후원자요 지지자였던 것과는 달리, 두 사람은 일호가 하는 일

을 이해하려 하지 않으며 가족의 세속적인 이익에만 관심을 둔다. 가계를

책임지고 현실에 발을 딛고 살아온 할머니, 어머니의 노고는 그악스러운

이기심으로 변질되고, 그래서 모두가 성장하는 이 소설에서 여성인물들은

끝까지 성장하지 않는 존재로 남아 있다. 이 소설의 복고성, 보수성은 이들

할머니, 어머니 역할의 비활성화와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모두가

성장하는 이 소설에서 여성인물들은 마지막까지 변화하지 않는 존재로 남

는다.

주인공 일호가 처음 폭력교사에게 저항한 것은 개인적 동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곧 직접적 폭력 뒤의 구조적 폭력을 깨닫게 된다. 학교가 개

인의 신체(머리)를 규제하는 이유는 ‘정치적으로 순종적’이고 ‘경제적으로

유용한 인간’을 만들려는 자본주의적인 의도 때문이었다. 일호가 성취한 두

발 자율이 학교권력의 억압을 해결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참여하여 세

상이 변화하는 것을 보는 것은 주인공에게도 독자에게도 성장의 동기를 제

공한다는 의의가 있다. 할아버지는 국가이념에 순종하고 조상을 자랑스러

워하는 전형적인 일반 백성이다. 그러나 의심하지 않는 이런 수동적인 삶

의 태도가 자칫 체제의 폭력을 방조하고 돕기도 한다는 것을 소설은 보여

준다. 송씨 가문 삼대는 폭력적인 체제에 각각 순응-도피-저항이라는 대응

양상을 보여주면서 그들 모두 처음 위치에서 조금 더 깊고 넓은 세계와 삶

에 대한 통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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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남성인물들은 상징계와 ‘아버지 이름’의 허구성과 억압성에 대한 통

찰에 도달한다. 그러나 이를 ‘나쁜 아버지’의 예외적인 사태로 인식하여 현

재의 질서에 저항하지만, ‘착한 아버지’의 세계까지 의심하지는 않는다. 그

들은 상징계의 구멍을 ‘환상’으로 메우고 가부장적 가치의 옹호로 돌아선

다. 그들의 고아적인 반항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좋은 아버지’를 만

나 해소된 것이다. 이 세 남자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결여된 것을 지속적으

로 의심하기’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좋은 아버지’라 부를 법, 질서, 효라

는 가치에 다시 회귀하면서 가부장적 질서 속에 자신의 위치를 재확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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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 아버지’라는 환상 -�나는 아버지의 친척�

청소년소설 속 인물의 성장이 어른에 의해 주도되고 갈등의 최종 해결이

어른의 몫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로 청소년소설 인물의 주체성에 의심

을 표하는 연구가 많다. 그러나 어른들의 과도한 간섭과 학교라는 억압적

인 환경, 경쟁적인 진학 시스템 속에서 주체적인 문제해결의 경험을 가지

기 어려운 우리나라 십대의 현실을 고려하면, 소설이 보여주는 이런 한계

는 문학의 무능이라기보다 문학 밖 세계의 결함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

다.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 독자에게 현실과 다른 삶을 상상하고 체험할 기

회를 제공하는 것은 청소년소설의 또 하나의 의의가 될 수 있으며, 주인공

이 자기성장의 주도권을 행사하며 독립적으로 세계를 인식해나가는 서사

역시 제한된 현실과는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아버지의 친척�218)은 ‘아버지’를 ‘환상’으로 삼아 자기 존재의 열등

의식을 은폐하려던 주인공이 그 환상의 허구성을 깨닫고 세계와 자기 존재

의 실재를 마주하는 서사이다. 주인공의 성장에서 아버지를 비롯한 성인들

은 극히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고, 그 환상을 돌파하는 것은 온전히 주인공

의 자각과 의지의 힘이다. 라캉이 ‘환상의 횡단’이라 부른 이 주체화의 ‘성

숙된’ 단계를 그대로 소설의 질적 가치로 환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성숙한

청소년상의 성취 역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소설은 2006년 출간되고 이듬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우수문학도

서>로 선정되었다. 1993년 �흰뱀을 찾아서�로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했

218) 남상순, ꡔ나는 아버지의 친척ꡕ, 사계절출판사, 2006. 이하 소설의 인용은 면수만 밝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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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작가의 역량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구성도 탄탄하고 필치도 안정적이며,

무엇보다도 청소년소설로서는 흔하지 않게 주인공의 심리묘사가 탁월하다.

또한 그런 심리를 유발하는 상황이 설득적이어서 독자의 공감이나 동일시

를 이끌어내기 훌륭한 작품이다.

이 작품을 끌어가는 중추적 모티프는 ‘짐’과 ‘자격’이다. 미용은 자신을

환영받지 못하는 ‘짐’이라는 생각하는 한편, 자신은 아버지가 제공하는 특

권을 누릴 ‘자격이 있는 존재’라고 인식한다. 이 상반되고 이중적인 자의식

이 교차하고 충돌하면서 그는 상상적이고 나르시시즘적인 자기인식의 틀을

깨고 확대된 자아, 확대된 관계로 인식의 지평을 넓혀나간다.

가. 결여된 주체, 환상으로서의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친척�은 주인공 미용이 엄마를 여의고 아버지마저 부재

한 상황에서 열등감과 존재의 위기감에 시달리며 아버지를 향한 ‘환상’을

키워나가는 이야기이다. ‘환상’이란 ‘소망의 충족’과 관련한 개념으로, 거기

에는 현실에서의 불만족스러운 결핍이 이미 전제되어 있다. 그러므로 자신

을 구원할 아버지, 아버지가 구현할 완전한 가정을 향한 환상은 아버지라

는 보호막이 없이 세상의 위협에 노출된 미용의 열악한 현실을 날카롭게

반영한다. 아래 글은 미용이 아버지가 없는 유년을 어떤 방식으로 경험했

고 기억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1)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 어쩌면 유치원 때부터 남 앞에서 아버지

이름을 말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았던가. 그것은 일종의 존재증명과 같

았다. 아버지 이름이 뭐고 어머니 이름이 뭐라는 것만큼 자기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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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연히 드러내는 것은 없었다. (......) 엉뚱한 아이가 진짜 역할을 하는

동안 나는 아버지의 이름을 감히 입 밖에 꺼내 보지도 못했던 것이다.

(51-52)

(2) 나는 여태 학원을 변변히 다닌 적도 없고 좋은 옷을 입어 본 적도

없다. 가장 슬픈 것은 그토록 배우고 싶었던 피아노를 일 년 남짓 만에

그만둔 거였다. 나는 정말 너무 많은 것을 참고 억누르고 살았다. (79)

(3) 엄마와 나는 벽돌을 나르고 있었다. (......) ‘조금만 더 힘을 내. 그러

면 곧 우리 집을 완성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

도 집은 완성되지 않았다. 벽돌은 처음 그 높이에서 조금도 변화가 없

었다. (24)

부계질서 사회에서의 아버지는 아이가 자기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원천

적인 기반이다. 아버지가 없었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발설할 수 없던

어린 미용은 자신의 존재를 주장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다고 느낀다. 더욱

이 아버지의 경제적 보호가 없는 ‘결손 가정’에서 미용은 배우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결핍을 감내하는 ‘부족한’ 유년기를 보냈다. 즉 아버지 없음은 미

용에게 자기 존재를 자각해가는 정체성 찾기도, 자기 소질을 개발하고 욕

망을 찾아가는 길 찾기도 어렵게 하였다. 또한 아버지가 없는 가정은 ‘벽이

없는 집’, 불안한 거처로서 엄마와 둘만으로는 영원히 ‘우리의 집’을 지을

수 없다는 무의식으로 남아 (3)에서와 같은 악몽으로 되풀이되기도 한다.

아버지가 부재했던 미용은 존재의 결핍, 자원의 결핍, 안정감의 결핍에 놓

여 있다.

이러한 결핍의식은 초대받지 않은 생일잔치에 가겠다고 떼를 쓰던 초등

학교 때의 기억과 결합한다. 미용의 엄마는 혼자 살아갈 딸을 위해 초대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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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곳에 가서는 안 되는 이유를 가르친다. 미용은 중학생이 되어서야

불현듯 그 의미를 깨닫게 된다.

그 일이 새삼스레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은 중3 때였다. 그 때 엄마는 이

미 죽고 없었다. 수업 도중 불현듯 그 사건이 떠오르자 구슬이 꿰어지듯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엄마는 내게 상처받지 않는 법을 가르치려 한

것이었다. (......) 그 뒤로 나는 내가 이전과 달라졌다고 느끼게 되었다.

(......) 나는 내게 부족한 것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어렴풋이 깨달았다. 그

서늘한 자각은 그리 유쾌한 것은 아니었다. 앞으로 내 삶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냉혹한 암시였다. (27-28)

엄마의 조언을 참조한다면, 이 ‘서늘한 자각’이란 아버지가 없는 주체에

게 세계가 쉽게 자리를 내주지 않으리라는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그는 하나의 ‘짐’이며, 누구도 그 짐을 기꺼이 맡지 않으리라는 냉철한 현

실인식을 지칭한다. 엄마가 사망한 후, 미용은 오로지 미용의 아버지에 대

한 미움 때문에 조카를 맡게 된 외삼촌 집들을 전전하며 중학교를 세 번

씩 옮겨 다닌다. 초대 받지 않은 곳에 가지 말라는 엄마의 조언은 도움이

되지 않는데, 달리 방법이 없는 미용은 초대받지 못한 집에라도 들어가야

했기 때문이다. 결국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달았다면 그것

은 바로 ‘아버지’였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여행용 가방과 배낭, 쇼핑 백 두 개와 한약방 이름이 적힌 커다

란 녹색 주머니’(20)로 이루어진 미용의 ‘짐(가방)’은 중요한 오브제이다. 이

는 미용의 신산한 떠돌이 삶과 빈곤한 현재를 압축하는 상징이며, 또한 미

용이 인식하는 자신이기도 하다.

그 즈음 미용을 맡겠다고 아버지가 등장하게 되었으니 결핍감과 열등의

식 속에서 안간힘을 쓰던 미용이 아버지에 대한 환상과 아버지가 꾸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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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아버지는 미용을

초대했으며, 미용은 그 집에 들어가도 된다고 자신하게 되는데, 이는 자신

에게는 혈연이라는 확실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용은 아버지

의 차 속에서 “처음 올라 탄 차인데도 마음이 편안하고 안도감이 들었”으

며, 그런 자신을 보며 “자식과 아버지란 관계가 이렇게 대단한 것일

까.”(13) 하고 생각한다.

프로이트의 ‘가족 로맨스’란 개념은 부모에게 무시당하거나 혹은 부모로

인해 좌절이나 실망을 겪게 된 아이가 현실의 부모를 부정하고 자신의 이

상적인 친부모가 어딘가에 따로 존재한다고 믿는 환상을 지칭한다.219) 즉

아이가 자신과 부모의 관계를 자신의 구미에 맞게 상상적으로 변형시키는

심리이다. 대개는 자신이 ‘잃어버린’ 왕자나 공주이거나, 자신만 진짜 자식

이고 다른 형제자매는 사생아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 가족 로

맨스에는 부모에 대한 환상만이 아니라, 아이 자신에 대한 환상이 내재되

어 있다.

외삼촌 부부의 괄시와 핍박을 참아내며 6개월마다 거처를 옮겨 다녀야

했던 미용이 외삼촌이라는 ‘현실 속 아버지’가 아닌 자신을 구원할 어떤

‘이상적인 아버지’를 꿈꾸는 것은, ‘가족 로맨스’ 개념에 비춰볼 때 지극히

자연스러운 심리라고 할 수 있다. 이 새로운 아버지는 미용이 가진 정체성

의 흔들림, 결핍감, ‘짐’과 같은 떠돌이 삶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완벽하고도

이상적인 존재로 떠오른다. 아버지만 있다면 자신의 존재는 필연성을 회복

하고 타인과의 관계 속으로 초대받을 수 있고, 그래서 삶이 완벽해질 것이

라는 믿음,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환상’이고, 아버지는 결여되고 분열된 주

체를 통합시킬 무엇이라는 점에서 라캉의 환상공식의 ‘대상a’ 즉 욕망의 대

상으로 기능한다.220)

219) 프로이트, 김정일 역,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열린책들, 2004, 2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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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캉에 따르면, 결여된 주체($)는 항상 대상을 통해 자기존재의 결여를

채우려 한다. 라캉의 환상공식 $◇a는 소외된 주체가 소외의 과정에서 발

생한 상실과 결핍을 보상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어떤 대상(a)과 맺는 관계

라고 정의된다.221) 주체는 대상a가 자신을 완전하고 충만한 존재로 이끌

것이라고 상상한다. 아버지가 자신을 맡기로 하면서 미용은 ‘이상적인 아버

지’인 대상a를 찾았으며, 딸이라는 신분(자격)으로 복구되었다고 믿는다. 드

디어 아버지의 초대를 받아 보호받는 완전한 공간, ‘집’으로 간다. 미용은

“잠시라도 남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23)고 생각하던 자신의 ‘짐’을 마침내

아버지의 집에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서사는 미용의 기대처럼 그렇게 환상적으로 전개되지 않

는다. 미용은 미리 아버지가 새엄마의 조카 준석을 맡아 키우고 있다는 말

을 들어 알고 있었는데, 아버지 집에 도착한 날 저녁 준석이는 아버지를

제 아버지로, 그리고 미용을 친척이라 부르며 자신과 미용과의 촌수를 묻

는다. 그런데 상황을 설명하고 정리해주어야 하는 아버지는 얼굴이 벌겋게

된 채 “사촌쯤으로 생각해 두렴” 하고 얼버무린다. “거미줄에 걸”린 것 같

은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벗어나려면 하나의 질문이 필요하다. ‘도대체

나는 누구냐.’ 그러나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것도 말이 되어 나오지 않

았”(37)는데, 미용에게 자신의 존재는 아버지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자신을 친척으로, 준석이를 아들로 인정하는 한 “그들과 나 사이

가 너무 먼 것 같았”고 자신에게는 “왠지 질문할 자격조차 없는 듯”(35)

220) 환상공식 $ ◇ a에서 $는 결여된 주체를 의미하고, 대상a는 주체의 결여를 치유할 것

으로 믿어지는 모든 것이다. 분열된 주체($)는 부분 대상으로 자신의 결여를 메워 완전

한 전체가 되려고 하지만 불가능하다. ◇는 ‘합집합’ ‘교집합’ ‘~보다 크다’ ‘~보다 작다’를

합친 것으로 주체와 대상의 관계가 완전한 합치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기호이

다.

221) 박찬부, 앞의 책, 2007, 3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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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꼈기 때문이다.

미용은 “초대받지 못한 불청객”, 가족이라는 “행복한 그림에 못된 낙서”,

무엇보다도 “엉뚱하게 도착한 우편물”, 즉 잘못 부친 ‘짐’ 같은 처지가 되

었다. “정말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미용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남의 집에

얹혀사는 느낌”으로 살아가자고 결심한다. 이 집은 그의 집이 아니고, 아버

지는 아버지가 아니니, 이제 자신은 이 집에 짐을 부릴 자격이 없기 때문

이다.

나. ‘자격’이 있다는 자아의 환상

‘가족 로맨스’의 업둥이 의식 혹은 사생아 의식에는 부모에 대한 환상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환상도 내재되어 있다. 이는 자신이 현재보다 더 나은

것을 누릴 혈통적인 ‘자격’이 있다는 의식이기 때문이다. 미용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면서 자기 결핍이 복원될 것이라 자신했던 것은 부녀라는 혈연

의 자격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미용을 친척이라 선언하면서

그 자격은 상실된다. 그런데 큰아버지 집에서 가족사진을 보면서 미용에게

다른 욕망이 피어나게 된다.

가족사진. 스무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정장 차림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 웅장하고 거창해 보였다. 사진 전체가 집이고 사랑이며 안온

한 평화였다. (……) 대번에 눈에 띤 것은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어

보이는 준석이었다. 나는 없었다. (……) 내가 그 안에 없다는 것이

당연한데도 화가 나는 것이었다. (98)

그 모임에서 미용을 처음 보는 사촌들이 이구동성으로 ‘삼촌 닮았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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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된다. 아버지와 닮았다는 것은 미용과 아버지의 혈연

을 담보하는 강력한 증거이다. 그리고 가족사진이란 바로 혈연의 선언이다.

그러므로 미용은 사진에 들어야 할 충분한 자격이 있는데도, 미용 대신 준

석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미용의 감정은 더 이상 질투가 아니라

‘부당하다’는 당위적인 감정으로 전이된다. 자격 없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누릴 때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은 보편적인 심리이다. 그래서 자격이 없는

준석이 가족사진에서 미용을 대신하고 있는 것은 정의롭지 않으며, 부당한

것이 된다. 이제 미용은 준석에 대해 “불이 붙은 듯한 격렬한 감정”을 느

낀다.

특히 그날 할머니는 ‘조신하게 지내봐라’며 미용의 기대감을 자극한다.

한편 준석에게는 ‘너는 대학까지 기대하면 못 쓴다’고 못을 박는데, 혈연적

으로 무관한 남의 자식을 거두어 키우는 아들에 대한 할머니의 불만을 표

현한 것이다. 이 말에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고, 주변의 만류로 겨우 자

리를 지키다가 집으로 돌아온다. 차안의 장면, 이후 귀가 후의 장면은 아래

와 같다.

아버지가 차를 세운 곳은 청계천이었다. (……) 나는 보았다. 아버지가

앞서 걸어가고 있는 준석이 옆으로 다가가 슬그머니 손을 잡자 녀석이 아

버지에게 몸을 기대는 것을. 마치 싸우고 난 연인들이 화해하는 장면하고

도 비슷했다. 은밀하고도 형언할 수 없는 믿음 같은 것이 두 사람을 단단

히 묶고 있는 것 같았다. (……) 거기에는 나 같은 존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차가운 위엄, 경건함 같은 게 서려 있었다. 그것을 되새기고 또 되새

기다가 나는 하마터면 눈물을 터뜨릴 뻔하였다. (101-102)

아버지와 준석 사이에는 ‘경건하고 위엄 있는 믿음’이나 사랑(‘연인들’)이

라 할 무엇이 존재한다. 미용은 자신이 내세우던 혈연의 자격만으로 그들



- 141 -

사이에 ‘감히’ 끼어들 수 없음을 통감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집은 애초 ‘자격 없는’ 존재들이 모여 만든

공동체라는 점이다. 아버지는 고졸의 학벌을 서울대 졸업이라 속여 엄마와

결혼했고, 그 ‘자격 없음’에 대한 심판으로 이혼을 당했다. 아줌마는 나이가

아버지보다 네 살이 많고, 결핵을 앓아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다가 그 병

을 아버지에게 전염시키기도 하였다. 바깥일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화

장실은 더러우며 수건에서는 냄새가 나는 등’(151) 살림을 알뜰하게 꾸리지

도 못한다. 세속의 기준으로 보면 아내로도 엄마로도 자격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다. 또 준석은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었는데, 친척 누구도 맡으려

하지 않아 이집 저집을 전전하던 버려진 아이로, 아버지가 그를 거두어 아

들로 키웠다. 그러니 애초에 이 집의 구성원이 되는 데에 ‘자격’이란 요건

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아버지의 집은 모자란 사람들이 믿음과 연민으로

만든 집, 비혈연적인 새로운 가족형태이다.

아줌마의 말을 참조하자면 아버지는 ‘사람을 아주 깊이 사랑하는 유형’이

다. 그래서 아버지는 부자관계를 의심하지 않는 준석이가 받을 충격을 고

려하여 미용에게 잠시 친척의 역할을 주문했던 것이다.

그때부터 난 죽을 것만 같은 심정이었다. 침대 위에서 불덩어리 같은 몸

을 굴려 대면서 혼자 아파했다. 엠피스리의 볼륨을 한껏 높였다.

두 여자 가수가 나를 대신해 소리치고 있었다.

I don't know how I'll feel tomorrow, tomorrow I don't know what to

say tomorrow, 별 하나 없는 새까만 밤에 태어난 우린 사랑받지 못하는

이 운명을 당연히 생각했으니까 ……. 태어난 채로 버려진 우린 욕망의 배

설물. 잃을 것 없는 텅 빈 가슴이 부는 바람에 아려 오네.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걸까., 대답은 알 수 없어도. 폭풍우 치는 추운 밤을 우린 걸었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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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한 가슴의 서로에게 몸을 기댄 채 ……. (103)

자신이 끼어들 수 없는 부자간의 확고한 밀착관계를 목격하고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미용이 듣는 음악은 미용 내면의 다른 상처를 비추는 역할

을 한다. 자우림의 노래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는 미용의 처지와 직설적

으로 결합되어 출생과 연관하여 미용이 감춰온 내면의 열등의식을 독자에

게 보여준다.

아버지가 엄마와 결혼할 때 학벌을 속였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오랫동안 미용을 괴롭혀 왔다. 자신이 “속고 속이는

과정에서 생겨난 엉터리 결과물”(83)로서, “원치 않은 아이, 쓸모없는 존

재”라는 생각을 떨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노래의 “별도 없는 밤에 태어

나 사랑받지 못하는 운명”이나 “태어난 채로 버려진 우린 욕망의 배설물”

이란 구절은 자신이 사랑 없이 계산 속에서 태어난 하나의 ‘실수’가 아닐까

의심하는 미용의 고통과 열등감을 그대로 드러낸다.222)

미용이 감춰둔 또 하나의 상처는 만화와 관련되어 있다. 소설에는 만화

�몬스터�가 등장한다. �몬스터�는 독일을 배경으로, 자신이 살려낸 소년 요

한이 알고 보니 살인을 일삼는 괴물, 즉 몬스터였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를

죽이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의사 텐마의 여정을 그린 일본 만화이다. 요한

이 살인자가 된 이유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 관련된다. 어머니는 위험한 실

험에 동원할 아이 하나를 선택해야 했을 때 쌍둥이인 요한과 안나 중 안나

를 넘겨주었다. 어머니로부터의 선택, 즉 가치판단을 당하게 되었다는 의식

이 요한을 괴물로 만들었다.223) 이 만화는 미용에게 무엇인가를 강력하게

222) ‘환상’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실재(Real)’에 직접 대면하여 압도당하지 않도록 보호

하는 방어수단이다. 미용은 아버지에 대한 환상으로 아버지의 실재를 가리고 외면하고

있다. 그가 외면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실재란, 아버지가 다른 사람의 자식을 키우면서

정작 자신의 혈육인 딸을 오랫동안 방치한 무책임한 아버지라는 사실이다.

223) 요한과 안나 중에서 버림을 받은 것은 안나이지만, 당시 요한과 안나는 똑같은 옷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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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시킨다.

남자아이가 저지르는 살인행각의 배경이 부모 역할을 하던 어른들과 연

결될 때마다 나는 숨이 턱턱 막혀서 책을 덮어야만 할 정도였다. 악을 상

징하는 소년과 대면하는 순간은 내게 유혹이면서 또한 상처를 헤집는 일

이기도 했다. (44)

소설은 ‘숨이 턱턱 막히는’ 미용의 심리를 정확히 설명하거나, 그러한 심

리의 원인을 캐려 들지 않는다. 그러나 미용이가 욕망하는 아버지는 이혼

후 15년간 한 번도 딸을 찾지 않은 아버지요, 엄마가 죽고 나서 2, 3년간

친척 집을 떠돌도록 딸을 방치했던 아버지이다. 그래서 미용에게 아버지라

는 “단어는 상처만 환기시킬 뿐”이기도 하다. 요한이 자식을 선택하고 버

리기도 하는 부모에 대한 증오를 보일 때, 미용은 “유혹과 상처”를 동시에

느낀다. 이는 미용이 살인자가 되어버린 요한에 강력하게 감정이입하면서,

요한의 ‘아버지 세계’를 향한 원망과 복수심에 공명하고 있다는 뜻이다.

“우울할 때마다 읽곤 했다”거나 “마음이 무거울 때는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을 정도였다”는 언급은 자신의 출생과 아버지의 방치에서 분노와 우울을

겪었던 미용에게 노래와 만화는 동일시의 효과를 발휘하며 위로와 상처를

동시에 주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미용이 가지고 있는 적자의식과 업둥이 의식은 열등의식을 위장

하는 기제라고 할 수 있다. 미용은 아버지의 혈통을 잇는 자격을 갖춘 업

둥이로 자신을 환상적으로 인식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 없이 태어나

고 버림받았던 고아, 즉 버려진 ‘짐’이라는 열등의식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똑같은 가발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요한과 안나를 구별할 수 없었고, 결국 요한

은 실제로 버리려 했던 건 자신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떨치지 못하고 괴물이 되어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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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은 두 의식 사이에서 분열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

다. ‘응시’의 주체, 환상의 붕괴

라캉은 인간의 시각과 관련하여 ‘시선’과 ‘응시’라는 두 개념을 분리한다.

‘시선’은 주체가 대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이때 주체는 자신이 ‘보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자신을 상대화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응시’는 역으

로 대상의 입장에서 주체를 바라보는 눈이다. 보는 자는 보기에 앞서 누군

가의 눈에 ‘보인다’는 사실로부터 나온 개념이다. ‘응시’는 인간이 타자 속

에 거주하는 한 받아들여야 할 운명 같은 눈이다.

‘시선’ 즉 보는 행위에는 전통적으로 ‘사유’라는 개념이 부가된다. 보는

나는 내 앞에 있는 대상을 나와 분리시키고, 우월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관

찰하거나 그것에 대해 사유한다. ‘시선’의 관점에서 보자면 주체는 대상에

대해 우위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라캉에게 주체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만 탄생하므로 타인의 응시는 주체의 시선보다 앞서 ‘있다’. 내가 시야를

갖기 이전에 타자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224) 주체는 한 곳을 바라

보지만, 주체 자신은 사방에서 바라다 보인다.225)

‘그 부자상은 누가 뭐래도 가짜인 것이다.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 녀석과

나 사이에서 유리한 패는 내가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2)

멍청하고 불쌍한 푼수, 아무 것도 모르는 순진한 고아...... (142)

뭐가 좋아 저리 희희낙락인지, 나는 준석이의 단순함에 치가 떨렸다.

224) 맹정현, ｢라깡과 푸꼬, 보드리야르｣, 김상환 홍준기 엮음, 앞의 책, 484면.

225) 권택영 엮음, �욕망이론�, 문예출판사, 1994, 1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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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에서는 바보취급 당하기 딱 좋은 것이다. (65)

미용은 늘 자신이 준석을 관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선망과 질

투, 분노를 담은 ‘시선’이다. 그러므로 미용은 준석에 비해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시선은 사유와 일치하고 그래서 ‘바라보이는’ 준석은 생

각이 없는 무지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즉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단순’하

며 그래서 그것을 아는 미용이 ‘유리한 패’를 가진 것이다.

그런데 복수를 위해 준석에게 아버지의 진짜 성씨를 가르쳐주려고 일을

꾸미다가 그것이 발각되면서, 미용은 오히려 준석의 공격을 받게 된다. 문

제는 준석이 전부터 아버지와의 관계를 알고 있었으며, 새로이 미용의 계

획까지 밝혀냈다는 것이다. 준석을 상황인식이 없는 한심한 존재로 간주하

던 미용은 크게 당황한다.

더 큰 문제는 준석이가 모든 것을 알아버렸다는 것이다. 내 치명적인

약점 하나를 손에 쥐고 말았다는 것이다.(......) 나는 한마디로 돌아버릴 것

같은 심정이었다. 외롭고 처량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잊고 우주

밖으로 사라지고 싶었다. 아버지고 뭐고 다 필요 없었다.(......) 호되게 망

신을 당한 것은 분명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적에게 치부를 내

보이고 만 것이다. (163)

윗글에는 대상의 응시에 의해 반격당한 미용의 당혹감이 그대로 드러난

다. 미용은 발각되어 적에게 ‘약점’과 ‘치부’를 드러낸 패배자가 되었다.

준석이 미용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게 된, 즉 형제와 같은 친밀감을 가지

게 된 계기를 설명하면서 미용이 대야에 물을 받던 모습을 거론한다. 이는

준석이가 주체의 입장에서 미용을 관찰해 왔음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다.

미용은 철저히 주관적인 시선으로 준석을 관찰하고 대상화해왔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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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체로서의 ‘시선’은 준석의 ‘응시’에 의해 공격당한다. 이 공격이

당혹스러운 것은 미용이 처음으로 준석의 시선을 통해 자신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타자의 시선에 의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아상과 객관적인

자아의 불일치가 눈에 들어 온 것이다. 미용이 발견한 자신의 진면목은 자

신과 준석이 사실 지독하게 닮았다는 사실이다. 준석의 위치에서 자신을

객관화하고 자기 실상을 직시하면서 미용이 유지해왔던 자기 환상은 붕괴

될 수밖에 없다.

두 사람은 정말 쌍둥이처럼 닮았다. 둘 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던 시기

를 보냈고, 환영받지 못한 채 친척 집을 전전했으며, 여기 아버지 집에 와

서야 겨우 자리를 잡았다. 둘 다 여기를 떠나서는 갈 곳이 없고,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한다. 준석에게 이모가 엄마 노릇을 하는 것처럼, 미용 역시 친

엄마보다 자신을 아껴주는 이모가 있다. 작가는 데칼코마니처럼 두 사람의

처지를 대칭적으로 배치한다. 미용은 준석이 자격이 없다면 자신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혈연이란 자격이 공허한 환상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매달린 자기 존재의 유일한 근거가 허망하게 사라지

는 것을 목도한다.

너도 나와 같은 종류의 인간이라는 것을 발견한 순간이었어, 그래, 조상

이 같은, 분명히 같은 종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괜히 믿음이 가고.......

난 다 알아. (173)

준석은 미용과 자신을 ‘같은 종족’이라고 칭하고, 미용을 ‘잃어버린 여동

생이나 누나’ 즉 가족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위의 고백은 혈연을 자격 삼아

준석을 타자화하려던 미용의 기준을 비웃으며, 다수의 인간들이 결국 다

가족이요 혈연이 아니냐는 준석의 메시지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의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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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지만 준석은 미용의 편협한 자격의식을 공격하는 셈이다. 이제 미용은

자신의 분신이기도 한 준석을 “엄마와 소영이에 이어 세 번째로 다가온 영

장류”(176)로서 받아들인다.

그런데 라캉의 인간관계에서는 이러한 제삼(三)자의 등장이 의미하는 바

가 크다. 아버지를 준석에게 빼앗겼다고 믿으며, 아버지를 독점하고자 했던

미용의 심리는 그간 아버지를 ‘이자적(二者的)’으로 동경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자적 관계’란 오이디푸스 이전 상상계에서 구축되는 어머니와 아

이의 관계처럼, 자아와 타자 사이에 어떤 방해물도 상정하지 않은 밀착관

계를 의미한다. 라캉은 ‘완벽한 합일의 관계’에 대한 욕망 역시 ‘근친상간적

욕망’이라고 본다. 어머니의 자궁은 주체에게 상실 이전의 장소요, 존재의

불안 이전의 장소를 대표한다. 따라서 완전한 충족의 욕망은 어머니의 자

궁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자 하는 퇴행적인 형태의 욕망이고, 그런 의미에

서 오이디푸스 이전의 근친상간적인 것이라는 의미이다. 인간에게 이러한

일체감은 상상적인 것일 뿐,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타

인에 대한 과도한 환상에서 벗어나 삼(三)자의 세계, 즉 타인과의 갈등이

예고된 상징계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미용이 준석이가 자신을 ‘응시’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은 미용

의 세계인식이 자아 중심의 상상계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거

울단계의 아이는 오직 ‘바라보는 존재’로서, 삼자의 시선을 알아차리지 못

한다. 그간 부모를 여의고 존재와 관계의 결핍에 시달리던 미용은 퇴행적

으로 아버지와의 완벽하게 결합된 ‘이자적 인간관계’를 열망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용이 보유한 이자관계의 열망은 아버지뿐 아니라 친구 소영과의 관계

에서도 발견된다. 미용은 친구와의 우정의 근거 역시 ‘자격’이라고 보고 있

다. 그래서 상대가 요구하는 기준(자격)에 자신을 철저하게 맞추며 둘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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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아무도 끼어들 수 없는 폐쇄적인 이자관계를 구축해왔다.

사실 나는 김윤아 노래가 좋은지 처음에는 별 느낌이 없었다. 한 번 듣

고는 그걸로 끝이었다. 하지만 가끔 소영이가 물어왔다.

“자우림 어때?"

그 후 나는 숙제를 하듯 자우림을 들었다. 나에게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소영 밖에 없었다. 그것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시디를 듣고

민첩하게 ‘나의 느낌’을 들려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불문율이

었다. 다행히 소영이가 복사해 준 시디를 엠피스리에 넣어 반복해 듣다 보

니 느낌이 왔다. 마치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칩이 뒤늦게 장착된 듯 어느

순간부터 음악이 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자우림 노래는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웠다.

(......) 감동한 소영은 나를 황홀한 눈빛으로 바라봤었다.

“역시 미용이야! 정말 멋져. 어쩜 그렇게 나랑 생각이 똑같을 수가 있

니?”

당연한 일이었다. 모범답안을 말한 거니까. 나는 소영이가 만화나 문학,

음악 같은 것을 통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잘 알고 있었다. (......)

그러나 나는 조금 달랐다. 나는 내 슬픔을 유지시키기 위해 음악을 들

었다. (......) 나는 그 느낌이 좋았다. 하지만 나는 소영이에게 솔직히 말하

지 않았다. 그 애가 생각하고 단정짓는 ‘우리’를 나는 배신하고 싶지 않았

다. (104-106)

윗글에서 보듯, 소영과의 우정을 지속시키기 위해 미용이 보여주는 노력

은 집요하고도 눈물겹다. 미용은 ‘숙제를 하듯’ 소영의 욕망을 탐구하고 소

영의 질문(요구)에 자신을 맞춤으로써 늘 틀리지 않는 ‘모범답안’을 말할

수 있었다. 미용이 생각한 우정이란 ‘우리’라는 동일성으로의 완벽한 ‘합일’

이기에 결코 ‘차이’를 발설해서는 안 된다. 이때 자신의 ‘솔직한’ 욕망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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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지 않다. 핵심은 상대의 욕망에 부합할 수 있는가 여부이고, 미용은 소

영의 욕망에 맞춰 ‘자격’을 갖추는 데에 온힘을 쏟았다.

이는 자신을 초대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결핍된 존재로서

의 미용의 생존전략일 수도 있다. 따라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도 늘 시험

을 치르듯 자신의 자격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고, 이는 아래와 같은 상시적

인 불안감으로 표출된다.

(1) 나는 아버지의 말을 위태롭게 듣고 있었다. 겉으로 드러난 것과 그

안에 숨어 있는 뜻을 감지하려고 애를 썼다. (48)

(2) 아버지와 음식점에서 앉아 있다는 게 거북하지는 않았지만 스파게티

의 맛을 잘 느낄 수는 없었다. 뭔가를 더 보여주어야 한다는 부담은 나를

더 점점 궁지로 몰아넣는 것 같다. 마치 시험을 치르고 있는 느낌이랄까.

(43)

(3) 나는 망설이는 척 아줌마의 눈치를 보았다. 나를 생각해 주는 것 같

은 말의 진의를 알고 싶었던 걸까. 나는 아줌마를 시험해보고 싶었다.

“방에 휴지가 있었으면 하거든요.”

“아, 그래? 내가 금방 갖다 줄게.”

아줌마는 베란다에 나가더니 두루마리 휴지 하나를 가져다주었다. 다음

에는 뽑는 휴지를 사다 놓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지나치게 호들갑을 떨

지도 않으면서 적당히 친절한 행동에 우선은 안심이 되었다. (67)

미용은 아버지에게도 동일한 자세로 접근한다. 어려서부터 알고 지낸 소

영과 달리, 십대가 되어 처음 만난 아버지의 욕망(‘숨어 있는 뜻’)을 감지하

기는 쉽지 않다. 상대가 원하는 모범답안에 자신을 맞춰야하지만, 아버지의

욕망을 알 수 없기에 그것을 감지하기 위해 ‘시험’을 치르듯 긴장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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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한다. 또한 역으로 (3)에서처럼 자신이 상대방에게 어떤 존재인지 확신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시험도 소홀할 수가 없다. 미용의 자격론

은 ‘나는 자격이 있다’는 ‘나르시시즘’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솔직한

욕망’으로는 상대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자격지심’이기도 한 것이다. 미용

은 자신의 존재를 확신하기 위해, 시험을 치르고 시험해야하는 매우 ‘위태

로운’ ‘궁지’에 처해 있는 것이다.

미용과 소영의 이자관계가 균열을 맞게 된 계기는 소영과 미용 사이에

한지섭이라는 제삼자, 소영의 남자친구가 끼어들면서이다. “이런 일은 즐기

고 축하”해야 한다고 다짐하면서도 손이 “덜덜 떨”릴 만큼 미용은 소영과

의 사이에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것에 고통을 느낀다. 더구나 한지섭은 어

린 시절 미용의 불행하고 불쾌한 기억과 관련된 아이이다. 미용과 소영의

우정도 소영이가 그 아이를 당차게 비난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소영이 한지섭을 용인하는 것 자체가 미용에게는 두 사람의 우정의 근간을

부정하는 행위로 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아이는 ‘자격’이 없다. “지

섭이 따위”(129)는 미용과 소영의 수준에 어울릴 만한 존재가 아니다.

물론 소영이는 지금도 나의 영웅이다. 그런데 그런 소영이가 지섭이 따

위와 사귀고 있다니. (......)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논리의 문제가 아니

었다. 감정적인 것이었다. 소영이가 뭐라고 해도 내 마음은 불편했다. 용납

이 되지 않았다. (129)

미용에게 소영은 자신의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단 한 사람”(187)

이다. 그래서 미선이가 소영이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또 다른 나”라고

“거침없이 말”’(188)할 수 있었다. 소영은 미용의 동일시 대상이며, 소영과

의 끈끈한 이자관계는 미용이 ‘고아의식’을 극복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누군가 둘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미용에게는 논리의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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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그러나 이미 제3자에게까지 인간관계를 확대한 소영에게는 그것은

논리의 문제다. 그래서 소영은 한지섭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설

명’을 요구한다. 또한 “그건 지나간 일”이고 지섭은 “어릴 적 그 철없던 남

자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소영은 인간은 변하고 관계도 영원하지 않다

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두 사람이 생각하는 우정은 더 이

상 같지 않다. 소영에게 우정은 많은 관계 중의 하나이지만, 미용에게는 인

간관계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완벽한 일치를 꿈꾸던 미용은 동일자로서의

소영과 분리될 위기에 처한다.

미용이 끝내 지섭을 인정하지 않고 소영을 이해하지 않으려하자, 화가

난 소영이 미용의 음악을 대하는 태도를 문제 삼는다. 자신은 음악을 듣는

것은 발산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미용은 자꾸 무엇인가를 채우려 한다는

것이다. 제삼자의 시각으로 미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소영이

의 눈에 비로소 둘 사이의 ‘차이’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자신의 취

향을 오직 소영의 욕망에 맞춰온 미용의 그간의 노력이 무너지는 순간이

다. 오랫동안 쌓아 온 두 사람의 이자관계는 균열을 맞는다.

그 순간 마음 한 구석이 날카로운 것에 찔린 듯 아팠다. 아니, 불쾌했

다. 심한 모욕과 무시를 당한 것 같았다.

나는 더듬거리면서 겨우 말했다.

“그, 그래서 난 음악을 들을 자격이 없다는 거야?”(......)

마치 깊은 강 하나를 어렵게 건너온 느낌이었다. (131)

소영은 미용에게 “다른 고딩과는 질이 다른 아이”이고 “나의 수호신”이

기도 하다. 그래서 완벽했던 합일상태가 무너지는 순간 “찔린 듯 아팠다.”

그것은 일종의 거세의 체험으로 동일시의 대상과 분리되는 순간이다. 그런

데 여기서도 미용은 자격을 논한다. “음악을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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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둘이 결별할 이유가 된다. 일치를 위해 미용이 치렀던 모든 노력은 이

제 무의미해지고, 깊은 강 하나를 건넌 듯 소영과 미용 사이 친밀한 결합

관계는 깨지게 된다. 고통스런 결별이지만, 미용은 이제 자신의 욕망에 눈

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 타자와의 차이를 인정하며 그 차이 속에서 자기

존재를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용이 아버지와 자신 사이에 준석이라는 제삼자의 존재를 받아들이듯

소영과 자신 사이에 미선이라는 또 하나의 친구를 인정하는 순간도 흥미롭

게 그려진다. 전학 온 학교에서 처음 말을 걸어 온 미선은 미용의 눈에 칠

칠맞고 헤프고 주책맞다. 따라서 미선은 친구로서 ‘자격’이 없다. 역시 결정

적인 것은 미선의 음악 취향이다. 소영과 미용 사이 우정의 조건은 음악을

매개로 한 ‘취향으로서의 자격’으로, 그것은 “다른 고딩과는 질이 다른” 취

향이었다. 그런데 미선이가 노래방에서 부르는 노래는 ‘립스틱 짙게 바르

고’ ‘서울탱고’ 같은 “구닥다리에 퇴폐적인 노래”였다.

이전의 기준에서라면 미선은 친구가 될 자격이 없다. 그러나 소영과 화

해하지 못하고, 미용의 독촉에 준석이가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고 입원한

날, 미용이 생애 가장 막막하고 비참한 저녁에 자신도 알 수 없는 기분으

로 우연히 만난 미선을 붙들고 울음을 터뜨린다. 그리고 크게 위로를 받는

다. 노래방에서의 ‘막춤과 막노래’는 자신을 끊임없이 타자의 기준에 맞추

며 자격에 연연하던 미용이 그 굴레를 벗어던지는 경험이다. 미선의 막춤

을 바라보면서 미용은 아래와 같은 자각에 이른다.

내 마음속에는 거대한 대지가 있다. 아직은 개발되지 않은 원시적인 평

원에 지나지 않는 그 곳이 오늘따라 조금 들썩이고 있다. 맨 먼저 태양이

떠오르고 달이 차오르고 나의 집이 생기고 이웃도 하나 둘 늘어 간다. 가

로등과 다리가 있는 저쪽 어딘가에 새로운 놀이터가 생겼다. 거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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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바른 곳에 나는 앉아 있다. 내 옆에는 평생 잊히지 않을 동무들이 있

는 것이다. 소영이, 준석이, 그리고 네 번째의 영장류인 미선이……

(203-204)

미용은 그간의 아버지, 그리고 소영과의 폐쇄적인 이자관계를 벗어나 이

제 제삼자로서의 준석과 미선이를 받아들이게 된다. 더 이상 그들에게는

어떤 자격도 필요하지 않으며, 그저 ‘영장류’이면 된다. 미용이 생각해온 자

격이란 스스로의 열등의식을 감추려는 나르시시즘적인 허구였을 뿐이다.

이 변화된 의식의 끝에 미용은 어떤 ‘결심’을 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그런

결심을 하고도 불안감 없이” 편안하다. 초대받기 위해서 늘 자격을 갖추고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불안 속에서 자신을 몰아세우던 미용은 처

음으로 편안하게 스스로를 믿으며 하나의 결단에 이른다.

라. 환상 가로지르기, 가족 가로지르기

미용의 결단이란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로 하는 것이다. 떠나기 전 입원

한 준석의 문자를 받는다. 미용은 그 상태를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누

군가와 솔직한 대화를 나눈 것 같았다. 준석에 관해 한 치의 미진함이나

꺼림칙함도 없었다. 그것만으로 나는 뭔가를 되찾은 느낌이었다.”(219)고

생각한다. 따라서 집을 떠나기로 한 그 결심은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나 준

석을 향한 시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미용의 환상은 애초 아버지에 대한 환상이기도 하다. 그런데 아버지는

미용의 기대와 달리 미용의 존재적 결핍, 자원의 결핍, 안정감의 결핍을 해

결해 줄 수가 없었다. 준석에 대한 애정 때문에 미용의 배신감을 헤아리지

못하고, 딸에게 적절한 가정 내의 위치를 지정해 주지도 못했다. 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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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미용의 ‘짐’을 해결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미용이 자신의 존재적

결핍을 견디기 위해 택한 자구책으로서의 환상이다. 이제 아버지라는 ‘환상

의 외투’를 치우면서 미용은 자신의 실재(the real), 결핍된 존재요 짐으로

서의 자신을 마주하게 된다. 그 짐은 애초부터 누군가가, 부모조차도 대신

맡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예상치 않은 시간에 아버지가 귀가한다. 아버지는 미용이가 꾸린

짐을 준석이 병원에 가져 갈 가방으로 오해한다. 당황한 순간에 미용의 입

에서 나온 말이 뜻밖이다. “왜 그러셨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즉부터 아버

지에게 묻고 싶었던 가슴 속의 말이었다.226)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준석이

가 다쳤는데 왜 저한테 미리 연락을 주지 않으셨어요?”이다. 이것은 미용

이 말하려는 바가 아니다. 그리고 다시, 가출을 결심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말이 튀어 나온다. “가족이라면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정신분석에서는 화자가 의도한 것보다는 그가 실제로 말한 것에 주목해

야한다고 한다. 이것을 라캉은 ‘기표의 절대 우위’라는 말로 설명한다.227)

프로이트는 실언(失言)은 무의식의 언어인데, ‘진실’은 우리의 의식이 아니

라 무의식에 있다고 말한다. 바꿔 말하여, 미용은 가출을 결심한 순간에 이

‘의도치 않은 실언’으로 자신이 이 가족의 일원임을 선언한 것이다. 아버지

는 돌아온 자식을 맞듯이 행복하게 미용을 바라본다.

미용은 가방을 끌고 나서는 아버지를 따라 준석의 병원을 향한다. 이 소

설의 결말을 해피엔딩이라 말할 수는 없다. 아버지의 오해 속에 봉합된 갈

등은 여전히 불안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용은 ‘더 이상 아무

것도 걱정하지 않을 작정’이라고 말한다. 갑자기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것

226) 이것은 아버지가 대답해야 할 미용의 존재가 집약된 질문이다. 미용은 질문을 할 자

격을 포기하여 살아 왔지만 아버지로부터 분리를 결심하면서 질문을 할 자격을 얻는다.

이제 미용의 존재나 자격은 아버지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독립된 존

재로서 질문을 할 수 있는 동등한 위치에 아버지와 나란히 서 있다.

227) 변학수, �문학치료�, 학지사, 2005, 2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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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닐지라도 중요한 것은 조금씩 다가서는 것이라고도 생각한다.

우연히 뒷거울을 쳐다보았더니 편안하고 태평한 얼굴을 한 아버지가

나를 보고 씩 웃었다. 내 마음을 다 이해한다는 그런 웃음이었다. 잠시

후에 나도 간신히 웃을 수 있었다. 아버지의 진심을 알고 있다는 인상을

최대한 강하게 풍기려고 애쓰면서. (221)

‘거울 속의 아버지’는 거울단계의 아이처럼 오인과 오해 속에 있다. 그는

‘상상적 가족’을 꿈꾸며 웃는다. 아이처럼 보고 싶은 것을 볼 뿐이다. 그러

나 미용은 아버지와 달리 아버지에 대해서도, 가족에 대해서도 그런 환상

을 버리고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미용은 이 비관습적이고 위태로운

가족을 환상 없이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이것이 미용이 도달한 성숙이

다.

미용이 ‘짐을 꾸렸다’는 행위는 하나의 발화의 역할을 한다. 미용의 ‘짐’

은 미용이 처한 곤경이요, 미용 자신이며, 동시에 모든 개인이 짊어질 혼자

만의 삶의 무게 같은 것이다. 미용은 그 짐을 아버지의 집에 부리기를 꿈

꿔왔다. 그러나 지상의 어느 지붕도 어떤 가정도 그 짐을 완벽하게 맡아줄

수는 없다. 그것은 미용이 책임져야 할 자기 몫의 짐이다.

이 소설의 서사는 미용이 아버지를 만나 고단한 자기 짐(가방)을 부리려

는 긴 투쟁의 이야기이다. 미용은 아버지에 대한 환상에서 시작하지만, 마

지막에 그 환상을 가로질러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삶의 결핍을 자

신이 감당해야 할 삶의 조건으로 받아들인다. 자기 짐을 꾸려 집을 나서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 밖에서 새로운 주체가 시작됨을 의미한다. 미용은 가

출하지 않았으나 이제 고아이고, 가족공동체의 한 구성원이지만 아버지와

동등한 개체로 서게 된다. 미용의 성장은 이제 아버지의 세계 밖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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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다.

이 서사의 결말은 ‘아버지의 환상’에서 탈피한 비(非)오이디푸스적인 것

이다. 이를 ‘가족 횡단성’, 즉 ‘가족 가로지르기’228)라고 바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가족과 더불어 사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가족을 극복

했는가 여부이다. 미용은 가족을 떠나지 않고도 가족으로부터 벗어나 ‘가족

횡단성’229)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아버지나 가족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가족 이데올로기, 혹은 가부장적 질서로부터 거리를 유지할 수는

있다. 미용 역시 가족을 떠나지 않고 기존의 가족개념에서 탈피했다. 따라

서 이 소설은 ‘가족의 해체’나 ‘가족의 복원’의 서사라기보다 ‘새로운 가족

서사’라고 말할 수 있다.

5. 아버지의 이름을 넘어서-�모두 아름다운 아이들�

�모두 아름다운 아이들�230)이 출간된 1996년은 아직 우리 문단에 청소년

문학이라는 개념조차 불분명하던 시기였다. 따라서 이 소설은 성장소설로

분류되어 발표되었다. 이후 청소년소설 개념에 대한 합의가 진행되면서,

228) ‘환상 가로지르기’란 환상공식 $ ◇a에서 대상a가 자신 혹은 대타자의 공백과 결여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용은 ‘환상 가로지르기’를 통해 마침내 아

버지라는 대상a로부터 분리되어 자신과 아버지의 결여를 인정하고 대면한다. 이는 대타

자에 대한 ‘분리’가 완성된 단계로 볼 수 있다. 한편 지젝에게 ‘환상 가로지르기’는 이데

올로기의 비판을 목적으로 하는데, 미용 역시 아버지 환상을 가로지르면서 ‘가족 이데올

로기’로부터 거리를 두게 된다.

229) 김미현, ｢가족 이데올로기의 종언｣, �여성문학연구� 13권, 2005, 158면.

230) 최시한, �모두 아름다운 아이들�, 문학과지성사, 1996년. 이 소설은 ｢구름이야기｣｢허

생전을 배우는 시간｣｢모두 아름다운 아이들｣｢반성문을 쓰는 시간｣｢섬에서 지낸 여름

｣이라는 총 5편의 연작으로 되어 있다. 1996년 문학과 지성사에서 출간되었으나, 2008년

에 청소년문고시리즈인 ‘문지푸른책’에 포함되면서 부분적으로 수정한 개정판이 나왔다.

이 연구는 개정판 이전의 작품을 텍스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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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삶을 청소년 당사자의 시각과 언어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청소년

소설에 편입되고, 2008년 개정판부터는 ‘청소년문고’로 출판되었다. 따라서

이 소설은 청소년소설의 가능성을 증명해낸 최초의 청소년소설이라는 의의

를 가지고 청소년문학의 규범을 논의할 때 일정한 준거의 역할을 수행한

다. 한편, 5개 연작 중 ｢허생전을 배우는 시간｣은 7차 교육과정에서부터 다

수의 중고교 교과서에 수록되어 독서교육 또는 교육현장의 살아있는 바람

직한 사례로 적극 활용되어 왔다.231) 2009년 ｢구름 이야기｣까지 이에 합류

하면서 작품 전체가 문학교육 자료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독자 수

용의 측면에서도 성공적인 작품이다. 강한 문제의식과 미적인 구조, 세련된

상징 등으로 청소년소설로는 드물게 여러 쇄를 거듭하며232) 독자와 평자의

꾸준한 지지와 호응을 받고 있다. 특히 청소년뿐 아니라 일반 독자에까지

널리 읽히면서 청소년소설의 가능성을 낙관하게 해준 작품이라 평할 수 있

다. 이처럼 이 작품은 우리나라 짧은 청소년문학사에서 독특하고 의미 있

는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그런 뜻에서 청소년문학의 전범 혹은 고전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연구는 청소년소설이나 성장소설로서의 역할, 교육 자료적인 가

치, 교육 현장의 문제 등 작품 외적 요소에 집중되어 작품이 가진 풍부한

의미가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감이 없지 않았다. 일기라는 고백적인 글쓰

기,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 인물들의 행동, 억압에 고뇌하고 대응하는 십대

들의 내면, 마지막 장의 혼란스럽고 해체적인 문장 등은 정신분석학적 해

석을 강하게 요구한다. 특히 주인공이 도달한 ‘자기 욕망의 발견’이라는 최

231) 연작소설 중 ｢허생전을 배우는 시간｣은 7차 교과서 문학중앙(상)과 케이스(하), 2007

개정 중학교 교과서 중2-2 국어 미래엔(윤), 중2-1 생활국어 신사고, 중 2-2 생활국어

금성, 미래엔(이)에 수록되었고, ｢구름 그림자｣는 2009 개정 교과서 문학Ⅱ(해냄)에 수

록되었다.

232) 이 소설은 1996년 초판을 펴낸 이후 2008년 개정판을 내기 전까지 12년 동안 25쇄를

찍었고, 그간 5만여 부를 꾸준히 발행한 스테디셀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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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의 성취는 라캉의 주체이론으로, 기존 가치에 통합되기를 거부하고 개체

로서의 자신의 삶을 찾아가려는 노력은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틀로써 해석

한다면 작품이 내포한 다층적 의미가 제대로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오형엽은 �모두 아름다운 아이들�을 포함한 최시한 소설의 중심 테마를

“관계의 해체를 통한 주체의 재정립”’이라고 정리하고 있다.233) 구모룡 역

시 최시한이 ‘왜곡된 관계의 해체’를 자기 작품의 서사전략으로 삼고 있다

고 진단한다.234) 아닌 게 아니라, �모두 아름다운 아이들�의 주인공 선재는

인간 삶의 조건인 타자, 혹은 세계와의 ‘관계’를 억압으로, 거기에서의 탈출

을 진정한 주체적 삶의 회복으로 인식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소설을 타자

/주체, 세계/자아, 혹은 관계성/개별성의 대립구도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

다.

표면적으로 주인공이 해체하고자 하는 관계는 누나로 대표되는 ‘가정’과

구름으로 대표되는 ‘사회’이다. 그러나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이론은 아버

지와 아들 사이의 가정사를 인류 문명을 설명하는 보편의 기제로 환원한

다. 즉 가정과 사회라는 두 체계가 독립된 것이 아니라 동일한 가부장적

구조로 작동된다는 것이다. 자신을 하나의 인간, 개별자로서 지켜내려는 주

인공은 자신을 둘러 싼 ‘가정과 사회’라는 ‘세계’와 충돌하며 자신의 삶을

모색해 나간다. 그러므로 이 소설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왜

곡된 관계를 부정하고, 진정한 자아, 독립된 주체를 찾아가는 주인공의 투

쟁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

233) 오형엽, 앞의 논문, 239면.

234) 구모룡, ｢관계의 해체 혹은 새로운 서사 전략｣, �문학과사회� 제17호, 문학과

지성사, 1992, 2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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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억압하는 타자들

.

�모두 아름다운 아이들�은 일기 형식의 소설이다. 첫날 일기의 첫 문장

은 “오늘 누나의 결혼 날짜가 잡혔다”이다. 그리고 다음 날 일기의 시작은

“구름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다”이다. ‘누나의 결혼’과 ‘구름의 발견’이라 부

를 이 두 사건은 향후 작품 전체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모티브가 된다. 또

한 주인공 선재가 이 두 사건을 어떻게 경험하고 수용하면서 주체와 세계

에 대한 인식을 구축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 이 소설의 중심 서사이다.

(1) 누나 - 상상계의 어머니

소설에서 누나는 부모를 대신하는 양육자로 설정된다. 독립에 대한 욕구

가 싹트는 청소년기 주인공이 누나의 결혼을 계기로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독립을 꿈꾸는 것은 자연스럽다. 더구나 나이에 비해 사색적이고

자의식이 강한 주인공과 계산적이고 억척스러우며 세속의 가치에 충실한

누나와의 관계에는 애초 갈등의 소지가 준비되어 있었다.

독립하겠다는 선재의 주장에 누나는 예상보다 격렬하게 반대한다. 선재

는 지금까지 “누나는 나를 위해, 어쩌면 나 때문에 산다고까지 생각”했었

으나, 이것이 진실이 아닐 수 있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내가 누나를 위해

서, 누나 때문에 내가 살아온 게 아닌가”(23) 의심하게 된다. 이는 지금까

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가정=사랑과 보호’라는 도식을 회

의하면서, 세계와 타자를 ‘조화와 사랑’으로 이해해온 주인공의 유아적인

세계관이 무너지는 순간을 보여준다. 즉 세계에 대한 일체감을 버리고, 가

족을 냉정한 타자로서 바라보게 된 것이다. 일기는 이렇게 주인공의 상상

적 세계관이 흔들리는 시점에서 시작되고, 주인공은 이상화해온 누나 역시

하나의 타자라는 것을 받아들이며 ‘타자 그 자체의 문제와 대결’235)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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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로 진입하게 된다.

이 직품에서 선재의 독립을 끝내 반대하는 누나는 라캉이 설정한 ‘거절

(frustration)’하기를 거부하는 상상계 어머니236)에 해당한다. 누나에게 선재

는 독립된 주체가 아니라 ‘자기 삶의 보충물’237)로서, ‘동생을 돌보는 누나’

라는 ‘이상적인 자아상’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238)

중요한 것은 누나는 ‘집착하는 어머니’이지만, 모성적인 부드러움과는 거

리가 멀다는 점이다. “누나는 항상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비

록 꿈속이지만 누나가 차린 유일한 밥상은 “검은 밥상 위에 딴 건 없고,

오직 수저 네 벌만 놓여 있”(154)는 상징적인 풍경으로 나타난다. 결정적으

로 누나는 일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뱃속의 아기를 지우려 한다. 또한

누나는 선재의 독립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면서 한편으로 제 ‘앞가림’을 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홀로서기를 요구하기도 한다. 누나의 모성은 ‘지나친 집

착’과 ‘차가운 거부’라는 모순적 양태로 나타난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누

235) 브루스 핑크, 앞의 책, 2010, 164면.

236) 여기서 누나의 삶이 선재의 존재에 의존하였다는 것은 선재가 누나의 욕망을 채워주

는, 누나의 ‘욕망의 대상’(팔루스)이었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라캉이 설정한 오이디푸스

과정의 모자간 이자관계를 연상시킨다. 부모 없이 살아온 선재에게 누나는 곧 ‘어머니’

인데, 이 누나-어머니는 아이를 자기 세계에 붙들어 두고 놓아주려 하지 않는다. 라캉에

의하면, 상상계에서 아이와 어머니가 맺는 밀착적인 관계가 늘 만족스럽고 평화로운 것

만은 아니다. 아이는 자신에게 절대적인 존재인 어머니에게 역시 자신도 절대적인 존재,

상상적인 팔루스가 되기를 꿈꾼다. 그러나 팔루스란 누구나 원하지만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것이다. 아이는 자신이 도달할 수 없는 이 불가능한 목표 앞에서 불안에 빠지고

좌절을 겪는다. ‘아버지의 금지’가 아이를 어머니로부터 해방시키는 구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런 까닭에서이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금지’는 아이만이 아니라 어머니를 향한

것이기도 한데, 이때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거절(frustration)’이다.

어머니가 거절하기를 거절할 때, 즉 아이를 자기 품 밖으로 내보내려 하지 않을 때 아

이는 어머니에 사로잡혀 어머니의 욕망의 대상에 머물 뿐, 욕망하는 주체로 성장할 수

없다.

237) 브루스 핑크, 앞의 책, 2002, 314면.

238) “누나는 나를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위하고 있었고, 계속 그러고 싶은 것이다.(33)”

“누나의 눈에는 부모 없이 키운 동생에 대한 사랑만 보일 것이다. 허나 내 눈에는 그

그림자, 거기에 비끄러매인 죄의 끈이 보인다.”(100)



- 161 -

나는 자식을 품 밖으로 내놓지 않으려는 상상계 어머니이면서, 세상의 매

정함을 가르치는 상징계의 엄격한 아버지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행한다.

이런 모순은 누나-어머니의 집착과 구속이 상상계 내의 고립된 사건이

아니며, 사회의 작동 메커니즘이 가정이라는 사적인 관계에도 개입한 결과

라는 것을 보여준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오이디푸스 구조의 사회이고,

‘아버지의 규범’이 공적, 사적 영역을 동시에 통제하는 사회이다.239) 즉 사

회화 규범으로서의 아버지와 가정 내 부모는 권력의 속성상 같다. 라캉 역

시 상상계가 상징계와 무관하게 작동하는 것은 아니고 상상계에도 상징계

의 가치가 개입한다고 본다.240) 그러므로 누나-어머니의 집착에도 사회적

규범으로서의 ‘아버지의 이름’이 지시하는 외부의 가치와 논리가 개입되어

있다. 근대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온전히 사적인 공간은 존재하지 않으

며, 누나는 냉혹한 자본주의적 논리를 내면화한 사람으로 보인다.

‘싸움을 잘하는 누나’라는 기표는 부모 없이 동생을 부양하며 어렵게 살

아온 누나의 전투와 같았을 세상살이를 은유한다. 적당히 남을 속이고 악

착같이 싸우며 자신의 선물가게를 가지게 된 누나에게 세상은 무서운 것이

며241) 동시에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신의 삶의 방식에 대한 확신도 존재한

다. 따라서 문학이나 하며 공부에 소홀하고 “세상을 내려다보는” 동생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며, 자신의 터득한 세상살이 방식을 동생에게 강요하고

239) 나병철, �가족 로망스와 성장소설�, 문예출판사, 2007, 50면.

240) 상상계는 주체가 구성될 때 가장 먼저 작용하지만, 그것이 구조화되고 주체에게 받아

들여지는 것은 궁극적으로 상징계의 작용에 의해서다. 라캉이 상상계에 대한 상징계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언어적인 것의 개입에 의해서 상상계적 동일시도 확증되기

때문이다. (안정인, �라캉의 주체와 타자 담론에 나타난 부재의 미학�, 경북대학교 박사

논문, 2009, 59면)

241) 누나는 세계의 질서에 복종하고 그 가치를 내면화한 탓에, 그 질서에 불복종할 때 따

르는 처벌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세상을 모르는 철없는 동생을 자기 품

에 가두는 이유이다. “나나 네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구는지, 정말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니니?”(99면)라는 누나의 진술은 바로 그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동생에 대한 집착을 설명하는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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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의 삶에 개입하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작가는 대담에서 “내 소설 속의 인물에는 진정한 가족이 없다”고

말한다.242) 그가 보기에 가족이나 가족 밖 타자나 세상의 가치와 규범을

기준으로 개인의 독립적인 정체성을 위협하는 억압이란 점에서 동일하다.

그래서 선재는 가족이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소유적인 애정의 위험성을 간

파하며, “그곳을 떠나야만 한다. ‘너의’ 집안, ‘너의’ 방, ‘너의’ 과거보다 더

너에게 위험한 것은 없다.”(37)고 선언한다.

선재는 어머니의 ‘거절’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상계의 가정에서 ‘보살핌’이

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소유적인 억압에 저항하며 자신의 삶을 찾아 스스로

상징계로 어렵게 옮겨간다.

(2) 구름 그림자- 상징계의 ‘당신’

�모두 아름다운 아이들�은 총 다섯 개의 장으로 나뉘는데 그 첫 장의 제

목이 ｢구름 이야기｣이다. 지적할 것은 작가의 첫 소설집 �낙타의 겨울�에

도 이 ｢구름 이야기｣가 동일한 제목, 동일한 내용의 단편으로 실렸다는 점

이다. ｢구름 이야기｣가 갖는 두 책 사이의 매개적인 연관성과 의미에 대해

서는 오형엽이 이미 지적하였고,243) 그런 의미에서라면 �낙타의 겨울�의

단편 ｢구름 이야기｣가 쓰일 때 �모두 아름다운 아이들�의 전체 이야기가

이미 ‘쓰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달리 말해 첫 장 ｢구름 이야기｣는

소설 단계상 발단에 해당할 뿐 아니라 소설 전체의 진정한 동기가 된다.

작가는 구름이라는 소재를 통해 소설 첫머리에서부터 소설 전체를 관통하

는 주제의식을 강하게 드러낸다.

먼저 ‘구름 이야기’가 등장하는 날의 일기 전문은 아래와 같다.

242) 최시한, ｢[대담] 진정한 자아를 세우기 위하여｣, �문학과 사회�제37호, 문학과 지성사,

1997, 263면.

243) 오형엽, 앞의 논문, 249-2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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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다. 구름은 잠시도 쉬지 않고 떠돈다. 지구

의 표면에는 노상 구름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다.

쉬는 시간에 철봉 근처에 앉아 있다가 구름그림자가 운동장을 훑고

지나가는 걸 보았다. 어째 여태까지 한 번도 주의해 보지 않았을까. 그

광경은 정말 놀랍고도 짜릿하였다. 넓은 운동장이 커다란 화면 같았다.

처음에는 향나무가 서 있는 쪽 귀퉁이만 구름 그림자 속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화면은 잠깐 사이에 전부 어두워 졌다. 튀어나온 물체들이 속수무

책으로 자기 그림자를 잃어버렸다. 잠시 그렇게 정지했다가 다시 향나무

쪽으로부터 밝아지고, 어마어마한 배처럼 그늘이 서서히 움직여 화면이

흑백에서 다시 천연색으로 바뀌었을 때, 어쩌면 나만 보았고 나 혼자만

그렇게 여겼는지 몰라도, 물체들이 모두 달라진 것처럼 느껴졌다. 이전의

그 운동장이 아닌 것 같았다.

화산이 터지거나 지진으로 땅이 갈라지는 것만 대단한 게 아니다. 그

런 일은 우리나라에서는 잘 볼 수 없다. (10-11)

내용은 고등학생 화자의 눈높이에 맞게 지극히 단순하다. 선재는 쉬는

시간에 운동장을 “훑고 지나가는” 구름그림자를 보았다. 그 광경은 “정말

놀랍고도 짜릿”했다. 왜냐하면 구름이 지나가면서 모든 물체가 “자기 그림

자를 잃어버”리고 전혀 “달라”져 보였기 때문이다.

소설이 구름 이야기로 시작된다는 것은 세상이 구름 그림자에 덮여 있다

는 사실을 깨달은 즈음 주인공 선재의 일기가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다. 물

론 반 친구들에게 철학자요, 시인으로 불리는 선재가 이때 일기 쓰기를 처

음 시작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바로 이 구름 그림자와 우리 모두

가 구름 속에 속한다는 사실을 낯설게 인식하는 날 일기는 새로운 방향성

을 얻게 되고, 그래서 그날로부터 일기는 하나의 소설로 독립되어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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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날 선재는 비로소 우리 삶이 외부의 어떤 거대한 힘(구름)에 의해 지

배받는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는다. ‘튀어나온 물체’들의 고유한 예각을

유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외부적인 힘, 바로 그 낯선 깨달음의 순간에서 그

는 실존적 변화를 겪고, 일상의 사물을 다른 의미로 바라보게 된다. 그래서

운동장은 더 이상 그 운동장이 아니요, 그것을 바라보는 선재도 이전의 그

가 아니다. 이 날의 깨달음을 ‘화산, 지진’에 견줄 충격으로 표현하는데, 지

진처럼 그의 존재의 기반이 함께 흔들렸기 때문이다.

구름그림자는 무엇을 은유하는가. “모두가 그 속에 들어있으면서도 그런

줄을 모르는 구름의 그림자”(12), 그렇다면 구름은 우리를 둘러싼 어떤 체

계이며 우리를 규율하는 커다란 힘과 같은 것이다. 라캉의 이론에서라면

이것이 ‘상징계’이다. 그런데 선재가 보기에 “누구도 구름 그림자의 움직임

에 관심이 없다.” 그것이 “밥처럼, 시간처럼, 그렇게 자기들을 지배하고 변

화시키는데도”(13) 말이다. 중요한 것은 모두 그 사실에 눈을 감고 무지할

때 선재는 그 사실을 ‘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앎’에서 타인과 자신을

격리시키는 새로운 자의식이 출발한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쓴다. “그걸(구

름을) 생각하고 있노라면 내가 아주 높은 곳에서 구름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다.”(11) 자신도 상징계(구름)에 속하지만 그것을 생각할 수 있기에

그것 위에서 그것을 지배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선재가 획득

한 ‘인식의 힘’이다. “누구도 구름 그림자에서 벗어나” 그것을 통제할 수

없지만, 그것을 인식할 수는 있다. 상징계의 존재를 미숙하게나마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때 선재는 ‘분리’의 초보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다.

｢구름그림자｣에 실린 총 19편의 일기에서 세 편을 제외하고 주인공은 매

일 구름그림자를 언급한다. 처음에는 그것을 그저 낯설고 신기한 것으로만

인식하지만, 거듭되는 사색의 결과 그것이 가진 강제성과 억압성을 아래처



- 165 -

럼 자각하기에 이른다.

(1) 장마철의 먹구름처럼 그 문제가 나를 쪄누르고 있어서 말이다. (31)

(2) 구름을 피우지 마라. 구름 속에 싹 숨어버리지 마라. 구름 속에서 큰

소리만 쳐대지 마라! 그래도 그 그림자까지 감출 수는 없다. 바람이 불면,

내가 바람을 일으키면, 그때는 몽땅 다 폭로되고 말 거다. (30)

(3) 땡볕에서 한쪽은 돌을 던지고 다른 쪽은 최루탄을 쏘았다. (……) 나

도 언젠가는 누구에게 돌을 던지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말까? 고모 같은

이들 위에 떠 있는 구름을 걷어내기 위해서? (36)

그것은 우리 삶을 억누르고 있으며, 바람을 일으키거나 돌을 던져서라도

쫓아버려야 할 대상이다. 선재는 (1)에서처럼 그 체제의 강제성을 인식하

고, (2) (3)과 같은 그 강제에 대한 반발심과 저항의식을 가지게 된다.

이 ｢구름 그림자｣라는 장은 ｢반성문을 쓰는 시간｣과 주제적으로 연결되

어 있다. 막연하게 ‘구름그림자’로 은유되던, 개인을 규정하는 체계로서의

세계는 ｢반성문을 쓰는 시간｣에 이르면 점차 학교라는 강고한 억압구조와

교사나 부모의 몰이해, 폭력적 입시제도, 숨 막히는 80년대 공안정국과 연

결되면서 구체적인 ‘이름’으로 부상한다. 사려 깊고 예민한 주인공은 우리

삶을 규정하는 상징 질서의 강제성과 선험성, 무소불위의 힘을 실감하며

이를 ‘당신’이라고 이름 짓게 된다.

연작 중 하나인 ｢반성문을 쓰는 시간｣은 일기의 형식에 반성문의 내용을

갖는다. 반성문 쓰기는 선재가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무기정학에 처해지면

서 벌로 부과된 과제이다. 사건은 간단하다. 선재를 포함한 여섯 명의 학생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노인(반체제 인사로 짐작된다)의 집에서 밤새워 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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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는 계획을 세운다. 명상과 음악, 그리고 춤이 준비되지만, 실행조차 하

지 못한다. 그런데 그 계획만으로 경찰서까지 불려가고, 형사의 취조를 거

쳐 정학처분을 받는다. 죄목은 ‘입시를 앞 둔 학생’이고, ‘어린 나이’라는 그

들의 ‘이름’ 때문이다. 그런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모임을 계획했기에 ‘죄’

가 된다는 것이다. 선재는 벌로 정학처분을 받고 반성문을 쓴다.

반성문이란 ‘사건을 반추하며 다시 생각하는 기록’이다. ‘사건’이 사회적

금기를 위반한 것이므로, 반성문이야말로 대타자를 향한 발언이다. 그런데

반성(反省)이라는 자기 성찰의 과정을 겪으며 반성문의 어조가 날마다 변

화하는데, 이는 선재의 의식의 변화와 궤를 같이 한다.

처음에는 “결과가 문제이지 동기나 과정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84)라거

나, 무엇이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르는 것도 죄다”(87)면서 상황을 납

득하지 못하면서도 자신들이 불러온 파장에 놀라 어른들이 원하는 반성의

자세를 유지한다. 그러나 넷째 날 “사실에 가까워지고 싶”(92)어 사건 자체

를 길게 복기하는 과정을 거치고, 여섯째 날에 이르면 반성이 “생각을 분

열시키고 모든 것을 낯설게 만”(97)든다면서 서서히 자신의 의식이 변하고

있음을 내비친다. 그리고는 열째 날에는 결국 개개인의 동의 없이 법도 죄

도 미리 만들어내는 ‘당신’의 존재를 의식하는 단계에 이른다. 죄란 ‘당신’

이 만든 법에 불복종한 결과이며, 반성이란 ‘당신’에게 다시 ‘복종’하기를

약속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치열한 ‘반성’의 끝에 열세 번째의 마

지막 반성문에 이르면 아래와 같은 결론에 이른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동기나 과정도 중요하다.

모든 잘못이 다 죄는 아니다.

우리는 허가받아야 할 일을 한 적이 없다. (……)

이 글이 반성문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당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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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당신에게 말한다. 이제 더 이상 쓰지 않겠다. (112)

동기 따위는 중요하지 않고, 오직 ‘당신’이 만든 법에 근거하여 ‘당신’이

내리는 벌. 주인공은 글쓰기라는 치열한 성찰의 행위를 거쳐 ‘당신’의 판단

을 거부하고 스스로를 무죄판결하기에 이른다. 그래서 유죄를 주장하는 ‘당

신’의 오류를 지적하며 반성의 거부를 선언한다. 이는 ‘쓴다’는 행위가 현상

너머 사태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하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구름 그림자’라는 현상을 구성하던 존재가 여기서 ‘당신’이라는 인격화된

이름을 얻었다. 법과 금지의 이름, 질서와 규범의 이름, 그래서 ‘당신’은 ‘아

버지의 이름’이며, 주체를 호명하는 상징계 ‘대타자’의 다른 이름이다. ‘당

신’은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개인들을 ‘보고’ 있었다. 학생 여섯의 사

소한 일탈조차 ‘당신’의 눈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들을 벌주는 ‘학생주임’과

‘경찰’이라는 조합은 현대사회의 규범이나 통합의 장치들이 복잡하게 얽혀

권력을 형성하고, 개인의 미시적인 삶까지 지배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전제적인 눈’ 앞에서 개인의 저항은 무력하게만 보인다. 그래

서 선재는 무기정학을 선고받은 후 교문 밖으로 혼자 걸어 나오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증발해버릴 듯한 무력감 따위들이 나를 가득 채우고 있었

다.”(106)) 고 말한다.

결국 선재가 ‘학생’이라는 호명된 이름 밖을 상상하는 순간 ‘당신’이 내린

벌은 그를 ‘학생’이라는 집단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선재의 죄란 80년대 당

대 권력이 학생에게 허용한 일반적인 경험 이상을 상상했기 때문이다. ‘무

기정학’이라는 징계는 그에게 학생의 이름을 박탈하고도 다른 정체와 자격

을 무기한적으로 유보하는 것이다. 십대를 오직 ‘학생’이나 ‘입시생’으로만

호명하는 우리 사회의 닫힌 인식은 청소년에게 학교 체제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공포를 체험하게 하는 배제의 방식으로 개인들을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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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물론 꼭 십대에만 적용되는 법이 아니라는244) 것은 이후 ‘당신’이

왜냐 선생을 다루는 방법도 동일하기 때문이다.245) 왜냐 선생은 쫓겨나고

학생들은 정학을 당한다. 상징계의 질서가 배척과 배제에 의해 작동되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이 학교 본래의 기능인데, 학생

과 교사를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교 테두리 밖으로 몰아내는 것은 스스

로 학교교육의 무화를 선언하는 것이고, 역설적으로 ‘학교’라는 기표의 환

상성, 모든 호명행위의 결핍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노인의 가르침이 등장한다.246) ‘닮지도 겁을 먹지도 마라’.247) 왜

냐하면 그들은 ‘번드르르하지만’ 결국 ‘새대가리’(106)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는 바로 대타자의 불완전함을 암시하는 말이다. 선재는 ‘쓰는 행위’를 통

해 무력감을 떨치고 노인의 가르침을 체득해가고, 경찰이나 학생주임이라

는 구체적인 인물들 뒤의 ‘당신’을 두려움 없이 보게 된다. 그러므로 선재

의 통찰은 상징계 대타자의 결여를 인지하는 ‘분리’의 단계에 속한다. 반성

문을 쓰는 중간에 누나에게 쏘아붙이는 선재의 말에 큰 의미가 있다. “세

상이 그렇게 무서워?”(99) 선재는 구름그림자로 대표되는 자신을 둘러싼

244) 체제에 반대하는 노인을 다루는 방식도 비슷했다. ‘선량한 국민’이기를 거부하는 노인

은 감시의 대상이었다.

245) 왜냐 선생에게 주어진 이름은 ‘교사’이다. 왜냐 선생은 ‘왜냐’라는 질문을 무기 삼아 학

생들에게 세상의 규범과 체제의 근본을 의심하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그것은 권력에게

는 자신들이 부여한 교사의 영역을 넘어서는 불온한 시도이다. 자본주의 사회, 혹은 적

어도 군사독재 시절 우리나라 교육은 ‘계급의 재생산’과 ‘기성사회의 안정적인 유지’를

목표로 한다. 전교조를 불법화하던 당시의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체제를 의심하는

왜냐 선생의질문과 수업방식은 ‘교사’에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246) 노인은 반체제 인물로, 경찰의 감시를 받아왔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래서 아이들의

계획이 사전에 쉽게 발각된 것이다.) 노인은 그런 의미에서 상징계, 법과 질서에 균열을

내는 인물이다. 다소 모호하고 몽환적으로 그려지는 노인의 집은 따라서 상징계 국가

시스템의 질서 내에 존재하는 분열, 파열, 틈이나 구멍으로 존재한다. 그것은 다른 세계

로 아이들은 이끄는 통로의 공간이기도 하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세계를 상대화

하여 바라보고 노래와 춤으로 이루어진 다른 삶을 상상하기도 한다. 선재가 상징계 대

타자 ‘당신’을 발견하지만 상징계의 억압성과 결여, 한계를 깨닫는 데에는 바로 노인의

집, 노인의 가르침이 유효했다고 할 수 있다.

247) “속거나 겁을 먹다보면 저도 모르게 닮아버리기 때문”이다.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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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와 그 관계들의 결여를 인식하고 ‘당신’의 호명 너머의 자기 본질에 대

한 탐구를 이어 나간다.

｢구름 그림자｣와 ｢반성문을 쓰는 시간｣에는 유독 소통의 불가능성에 대

한 은유가 많다. 가령 ‘구름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 선재는 그 경험을 누군

가와 나누고 싶어 한다. 그러나 순석이, 고모, 담임선생님 누구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아예 화를 내거나, “뚱딴지같다”며 핀잔을 주거나 무시한

다. 선재는 자신이 한동안 마음에 두었던 K에게도 대화를 시도해 본다. 그

러나 K의 “작고 예쁜 귀는” “머리칼에 덮”였거나 “긴 머릿단 속에 꿈꾸듯

숨어있”을 뿐이다. 소통의 시도가 오히려 불화를 낳기도 한다. 담임선생님

의 경우 선재의 질문에 뺨을 때리는 폭력으로 반응한다. 무슨 말을 할지

몰라 가만히 서 있으니 “내 말이 말 같지 않느냐 역정을” 내고,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알 수 없어 머리를 긁적이며 웃”는데 당신을 놀린다고 생각

하기도 한다.

언어적 불완전성, 이것이야말로 상징계가 가지는 핵심적 특징이다. 라캉

에게 상징계란 곧 언어적 체계이고, 언어를 통해 타자와 관계 맺는 세계이

다. 그런데 상징계를 유지하는 언어가 불완전하다는 것, 기표와 기의가 미

끄러지며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상징계가 가진 본질적

인 결여를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윤수의 말더듬은 상징계와 대타자의

불완전함을 지시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상징이 될 수 있다.

대타자가 결여된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은 라캉의 욕망이론에서 매우 중

요하다. 상징계의 불완전함은 주체로 하여금 상징계에 대한 복종에만 머물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248) 주체는 ‘당신’에 대한 복종, 그 이상을 꿈꾸는

욕망의 주체로 나아간다.

248) 김석, 앞의 책, 1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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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왜냐 선생과 욕망하는 주체

(1) 선재- 왜냐 선생의 욕망을 욕망함

선재는 국어교사인 왜냐 선생을 동경한다. 왜냐 선생은 훌륭한 교사요,

긍정적인 어른이란 점에서 선재의 성장과 주체화를 돕는 조력자로 설정해

볼 수 있다. 누나라는 ‘어머니’로부터 벗어나려는 선재에게 왜냐 선생은 ‘아

버지의 이름’ 역할을 해왔을 것이다. 아버지의 이름은 사회적 질서의 표상

으로, 아이는 아버지의 팔루스를 동일시 대상으로 삼아 사회적 주체로 진

입할 수 있다.

상징계에 들어선 모든 주체는 자기 존재의 결여를 메우기 위해서 ‘욕망

하는 존재’가 된다. 그러나 상징계 자체가 대타자의 영역이므로 상징계 안

에서의 주체의 욕망은 타자가 지정해 주는 욕망일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주체가 바라는 것은 ‘타자의 욕망’이다.249) 그렇다면 자기 욕망을 알 수 있

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타자에게 질문하는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

지?’라고. 여기서 타자는 동일시 대상인 아버지를 포함한다. 선재가 왜냐

선생과의 동일시를 꿈꾼다면, 왜냐 선생을 향해 이렇게 물을 것이다. ‘당신

이 원하는 게 뭡니까?’ ‘당신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허생전을 읽는 시간｣은 선재가 왜냐 선생의 인정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욕망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1) 서너 사람의 발표를 들었을 무렵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를 다른 애들이 다 해버린 성 싶었다. 나만이 할 수 있

는 얘기는커녕 남들이 한 정도의 얘기도 못 할 것 같았고, 머리가 점점

249) 라캉에게 결여와 욕망은 동일한 것이므로 대타자의 욕망이란 곧 대타자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는 타자가 제시하는 욕망을 거부하고 자기 욕망

을 찾아 갈 가능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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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실뭉치가 돼가는 기분인 데다, 선생님을 실망시키면 어쩌나 싶어 초조

했다. (54)

(2) 선생님은 나한테도 흡족한 웃음을 보내셨다. 나는 선생님과 눈을

맞추고 질문을 기다렸다. (70)

(3) 선생님은 나를 똑바로 쳐다보셨다. 갑자기 몸이 주체할 수도 없이

커지는 기분이었다. (58)

위의 인용문에서 왜냐 선생의 인정을 갈구하면서 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는 선재의 욕망이 선명하게 포착된다. 그는 선생에게

시선을 고정하며 선생의 욕망의 향방을 쫓는다. 선생의 시선만으로도 그의

자아는 확장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그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에 대한 자신

의 응답으로 발생’250)할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 선생이 홍길동과 허생의 차이를 묻는 장면에서는 이런 특징이 더욱

부각된다.

(1) 나는 막막했다. 그것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 나는 긴장되어 다리

를 떨면서 그냥 떠오르는 대로 대답하는 수밖에 없었다. (71)

(2) 허생이 누구한테 졌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데, 아니 허생은 마음만 먹

으면 누구든지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 여겨왔는데, 홍길동하고 비교하다보

니 말이 그렇게 나왔다.(71)

(3) “지금 한 말 잘 들었겠죠? 참말 멋진 지적입니다! 본인도 얼마쯤 그

250) 홍준기, 앞의 논문, 김상환 홍중기 엮음, 앞의 책, 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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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을 알고 말했겠지만, 그 말에는 참으로 깊은 뜻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

고두고 곱씹을 만한 뜻이 담겨 있어요.” (71)

선재는 자기의 의견을 말하지는 않았다. 왜냐 선생이 지향하는 바를 안

다면 답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이다. 왜냐 선생이 생각하기에 허생은 자신

의 선비 혹은 사대부라는 사회적 지위를 강하게 의식하는 지식인으로, 당

시 사회를 비판적으로 꿰뚫어 보지만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실천적 의지는

부족했던 사람이다. 그러므로 ‘홍길동은 투사로 승리했으나, 허생은 선비로

지고 만다’ 는 것이 왜냐 선생이 기대했던 답이다. 선재는 왜냐 선생의 욕

망이 어디를 향하는지 알기에 ‘생각지 않았던 문제’에도 답을 할 수가 있었

다. 답은 “그냥 떠오르”고 “말이 그렇게 되었다”. 여기서 왜냐 선생의 반응

도 특이하다. “본인도 얼마쯤 그 뜻을 알고 말했겠지만”, 즉 선재가 ‘얼마

쯤’만 안다고, ‘충분히’ 알고서 한 말이 아니라고 전제한다.

라캉에 의하면,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며 자기 욕망에서 소외된 주체는

아직 진정한 주체라고 말할 수 없다. 자기 욕망을 알지 못하는 이런 병리

적 증상에서 벗어나려면 주체는 타자의 욕망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여기서 개인의 욕망이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사회적 책무에 충실한가

여부는 핵심이 아니다.251)

선재에게는 오랫동안 영화의 한 장면에서 비롯된 ‘투사(鬪士)’의 이미지

가 존재한다. 눈보라 속에서 지쳤고, 남루하지만 찌르는 듯한 눈빛을 가진

당당하고도 슬픈 투사. 왜냐 선생은 선재에게 투사의 대리인이다. 전교조

활동과의 연루를 짐작하게 하는 왜냐 선생의 수업 중 연행 장면은 선재가

그리는 눈보라 속 투사만큼이나 비장하다.

이 구조를 외부 서사로만 보자면 ‘1) 선재는 투사가 되고 싶다. 2) 그런

251) 라캉에게는 ‘행동과 사고’ 사이에 차이는 없으며, 오직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가 여부

만이 문제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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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그것은 왜냐 선생의 욕망이기도 하다. 3) 그래서 선재는 왜냐 선생을

욕망한다.’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를 라캉 식의 ‘타자의 욕망’이란 관점에

서 바라보면 인과관계가 재배열된다. ‘1) 선재는 왜냐 선생의 욕망을 안다

(알고 싶다). 2) 왜냐 선생은 투사가 되고 싶어 한다. 3) 선재도 왜냐 선생

이 원하는 투사가 되려고 한다.’ 252) 다시 말하여, 선재가 먼저 투사의 삶

을 동경하여 왜냐 선생에게 매혹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재는 왜냐 선

생의 인정을 갈망하기에 그에 맞춰 자신의 욕망을 조정하여 투사되기를 꿈

꾸게 된 것이다. 이를 달리 말하면 ‘주체는 주체가 대타자로부터 역전된 형

태로 수신하는 메시지에 의해 구성된다.’253) 이것은 선재가 진정 ‘투사의

삶’을 욕망하는가, 나아가 선재의 현재 욕망은 자신의 욕망인가 하는 문제

로, 이 글의 주제를 위해 아주 중요한 지점이다.

왜냐 선생은 이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학생’이 허생과 같은 ‘은둔하는

선비의 처세관’을 벗고 온몸을 도구 삼아 세상의 이완 대장들과 싸우기를

바랐다. 선재도 왜냐 선생의 욕망을 알기에 홍길동과 같은 ‘투사’를 꿈꿔

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욕망과 달리 선재는 한번도 ‘철학자이며

시인’인 자기 정체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의 행동은 늘 읽기에서 멈춘다. 자신도 그것을 알기에 “윤수의 행동,

윤수의 읽기, 나의 행동, 나의 읽기.... 읽기는 언제나 내가 한다.”고 냉소한

다. 또한 왜냐 선생의 편을 들어 싸우라는 윤수의 말에 “윤수가 바라는 행

동 같은 걸 하러 나서고 싶지 않”다고 잘라 말한다. 그래서 스스로를 “총

이 아니라 연필을 든, 투쟁정신으로 빛나는 눈이 아니라 신경을 너무 써서

252)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겉으로 드러난 서사만으로는 선재가 진정 원하는 삶을 찾아내

기 어렵기 때문이다. 선재 역시 투사를 꿈꾸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라캉의 욕망이론

으로 살필 때 비로소 선재의 진짜 욕망이 명확해진다. 아직 그의 욕망은 왜냐 선생이라

는 좋은 아버지를 동일시하며 그에게 인정받기를, 선택되기를 원하면서 자기 욕망을 그

에게 맞추는 단계이다.

253) 브루스 핑크, 앞의 책, 2010, 1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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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발이 선 눈을 가진, 투사가 아닌 환자.”(61)라고 규정한다.

“글은 손으로 쓴다기보다 마음으로, 결국은 온몸으로 쓰는 거다”라는 왜

냐 선생의 충고 역시 읽기가 행동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선재의 한계를 지

적하고, 그의 삶의 지향을 바꿔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허생전｣수업의

핵심이라 할 홍길동과 허생의 차이, 즉 ‘행동하는가 사고하는가’하는 문제

는 선재가 풀어야 할 평생의 숙제 같은 것이며, 동시에 선재의 욕망과 왜

냐 선생님의 욕망을 구별하는 구분점이 된다.254) 왜냐 선생과 다른 곳을

지향하는 선재의 욕망을 들여다보기에 앞서, 윤수의 욕망을 살펴 두 사람

이 목표하는 삶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2) 윤수- 자기 욕망의 발견

윤수도 선재 못지않게 왜냐 선생을 존경하고 좋아한다. 왜냐 선생은 곧

투사이고, 윤수 역시 더듬는 ‘말’보다는 ‘행동’에서 앞서는 인물이라는 점에

서도 짐작되는 바이다. 윤수는 “책도 많이 읽고, 교지에다 글도 싣고, 국어

선생님한테 귀여움도 받는” 선재에게서 왜냐 선생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를 자기 꿈에 도달하는 중간자로 선택한다. 윤수가 국어숙제를 선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은 그를 국어선생님의 대리, 즉 중개자로 보고 있다는 증

거이다.

그런데 선재는 윤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잘하면서도

왜냐 선생을 위해 동철이와 싸우는 것을 거절하고, 왜냐 선생의 연행에 항

의하는 운동장 시위도 윤수가 혼자 실행했다. ‘기원의 밤’ 행사를 혼자 나

서서 막을 때 윤수는 중개자로서의 선재를 잊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

미에서 윤수는 왜냐 선생의 적자이다.

윤수는 작품 처음에는 선재의 지적에 자기 의견을 쉽게 철회하는 등 논

254) 타자의 욕망은 항상 주체를 넘어서거나 벗어난다. (숀 호머, 앞의 책, 1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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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으로 미숙하고, 자신의 논리에 대한 확신도 약했다. 윤수는 선재에 의

지하는 인물로 비치었다. 그러나 이후 극단으로 회의하고 (과학 수업에서

교사에게 ‘적자생존’의 개념을 끝까지 묻고 따지는 등) 극단으로 행동하면

서 (시위를 주도하고, 수능 기원의 학교 행사를 저지하고, 버버리를 입고

등교하는 등) 자기의 논리와 행동을 정리해나간다. 주인공이 아니면서도

윤수는 작품 내에 가장 많이 성장한 인물이다.

12월 6일자의 일기는 선재와 윤수 둘 사이의 관계가 역전되는 중요한 전

환점이다. 선도실에 찾아온 선재의 질문에 윤수는 자신이 생물시간에 질문

했던 ‘적자생존’과 ‘자연조화’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인정한다. 그때까지도

선재는 윤수를 “미심쩍은 눈으로 관찰”하는, 즉 염려하는 중이었고, 그래서

그 말이 “의심스럽기도 했다.” 그런데 윤수는 방향을 돌려 이번에는 선재

에게 질문을 한다.

“기, 기원의 밤에, 시를, 시를 읽을 거니?”

윤수가 나에 대해 묻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왠지 말로 답하기

가 쑥스럽고 또 싫었다.

“그런 건 자연의 조화가 아냐. 사람 환경은 사람이 만든 거라구. 준법, 준

법 점수 따위가, 두려운 건 아니지?”

(......) 나는 정말 종잡기 어려운 기분에 휩싸였다. 섭섭하고 낭패스럽고

수치스런 야릇한 느낌...... 내가 아니라 윤수가, 윤수에 관해서가 아니라 나

에 관해 묻고 또 말했다. 기원의 밤에 시를 읽는 것은 ‘자연의 조화’가 아니

다- 그게 무슨 말일까? 어쩌면 그렇게 잘라 말할 수 있을까?(......)

나는 혼란스러워 머리를 거칠게 흔들었다. 발로 복도 바닥을 굴렀다. 성

이 차지 않아 손가락을 깨물었다. (147-148)



- 176 -

“선재가 아니라 윤수가, 윤수에 관해서가 아니라 선재에 관해 묻고 또

말하는” 위의 장면은 윤수가 이미 선재의 염려나 판단을 넘어 자기의 세계

를 구축하는 중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선재의 행동을 판단하는

사고의 주체는 윤수이다. “무엇인가에 취해” 기원의 밤 행사에서 시를 낭

독하기로 했던 선재는 자신의 미숙함과 치기를 아프게 대면한다. 이를 지

적하는 윤수의 단호한 지적에 선재는 손가락을 깨물고 발을 구르며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고 수치심을 느낀다. 스스로도 이미 ‘영웅심이 빚어낸 환상,

열등감이 낳은 허영’으로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고 있었던 터이다.

윤수는 왜냐 선생이 연행된 후 운동장 시위를 하며 비통하게 ‘아버지의

죽음’을 혼자 애도한다. 윤수는 아버지가 떠난 자리에서 그 아버지를 계승

하며 자기 삶을 시작한 것이다.

윤수가 욕망하는 삶은 무엇이고, 그의 행동이 지향하는 구체적인 지점은

어디인가. 윤수는 허생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

버린” 인물로 해석하는데, 이는 그의 욕망이 항상 ‘이해와 공감’에 있었다

는 것을 알려준다. “말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싶고, “그런 사람

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이해받”(197)기 위해 윤수가 마지막에 고른 선택

지는 그래서 ‘두레학교’이다. 또한 윤수가 주장하는 ‘자연의 조화’의 세상,

‘각자의 촛불을 끄’는 ‘아무도 패배하지 않는 세상’은 ‘연대’의 삶이라 부를

수 있다. 따라서 그가 꿈꾸는 세상은 ‘공감과 연대의 세상’이라고 바꿔 말

할 수 있다. ‘공감’을 목표로 삼는 윤수가 말을 더듬는다는 설정은 특별한

상징이 될 수 있다. 선재하고 있으면 “말을 안 더듬을 것 같다”는 고백은

이것이 단지 기능상의 장애가 아니라 알아주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막혀버

린 세계의 은유, 각자의 촛불만으로 자신의 성공만 기원하는 독백하는 세

상에 대한 은유라고 말할 수 있다.

윤수는 선재와 왜냐 선생을 다리 삼아 자신의 욕망을 찾아 직진하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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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얻게 된다. 수많은 상처와 좌절 끝에 자신의 욕망을 바로보고 자신의

길을 가게 된 것이다. 그는 이 소설에서 가장 큰 성장을 보여주는 인물로,

선재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서 ‘내가 선택한 삶 때문에 용서를 구하는 일

은 없을 것이다’는 당당한 자기선언을 하기에 이른다.

‘공감에 기반한 연대’가 윤수 삶의 목표이고 그 세상을 앞당기기 위한

‘행동’이 윤수의 도구였다면, 선재의 욕망은 행보를 달리한다. 그것은 ‘섬’이

라는 외딴 공간에서 나타난다.

다. 아기장수의 부활과 자기 욕망의 발견

다섯 개의 연작 형식인 이 작품은 ‘누구를 향한 발화인가’에 따라 세 부

분으로 나뉜다. ｢구름이야기｣｢허생전을 배우는 시간｣｢모두 아름다운 아

이들｣은 일기의 형식이고, ｢반성문을 쓰는 시간｣은 반성문, 마지막 ｢섬에서

지낸 여름｣은 그런 형식에 메이지 않는 난해하고 해체적인 글쓰기의 형태

를 보여준다.255)

반성문이란 읽는 사람을 전제한 글쓰기이다. 특히 그 독자가 대타자를

의미하는 ‘당신’이라는 점에서 늘 상대와 자신을 의식하고 자각하는 상징계

적 글쓰기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일기는 일반적인 관점에서라

면 자신을 향한 독백이다. 그러나 라캉은 독백조차 가상의 타자를 전제한

다고 말한다. 우리의 언어는 어느 순간에도 타자와의 대화인 셈이다.256) 그

255) 작가는 자신이 ‘창안한 형식, 그리고 화법에 대한 관심이 빈약’한 것을 아쉬워한다.

(최시한, 앞의 대담, 255면.) 이러한 다양한 형식의 발화와 거기서 발생하는 다양한 효과

를 통해 작가는 각 장마다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 했다고 할 수 있다. 2008년 개정판에

는 ｢섬에서 지낸 여름｣도 일기의 형식을 취한다. 이 소설이 청소년문고시리즈에 포함되

면서 다소 난해한 마지막 장을 청소년 눈높이에 맞추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밝히지만, 이 연구는 개정판 이전의 작품을 텍스트로 한다.

256) 실제로 이 일기 부분도 일부는 순재에게 보내는 편지가 되기도 하고, K에게 보내는

연서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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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점에서 반성문과 일기는 상징계의 글쓰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마지

막 장 ｢섬에서 지낸 여름｣은 누구를 향한 글쓰기인지, 이를 살피면 선재의

욕망이 향하는 지점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섬에서 지낸 여름｣에는 먼저 일기의 기본 형식이라 할 날짜가 사라진

다. 앞서 일기와 반성문이 과거시제를 사용하여 설명적이고 정돈된 서술

형태를 취했다면, 이 장은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257) 종종 종결어미 없이

혼란스럽고 애매한 채로 문장을 열어둔다.258) 이미지의 교차, 문장과 문장

사이의 침묵과 여백은 더 이상 독자나 청자를 고려하지 않는 의식의 ‘순간

적인 출몰’이라고 할 만하다. 환상과 현실을 넘나들기 때문에 의미는 유예

되고, 상황은 분절되어 질서 있게 확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체적인 파격을 통해 작가는 논리나 설득이 가능하지 않은 어느

지점을 지시하고 있다. 이는 상징계 내 언어와 기표들의 총체적인 해체를

뜻한다. 일기와 반성문이 대타자를 향한 발화였다면, 이 문체는 그대로 자

기를 향한 독백이요, 그래서 그의 발언은 타인의 욕망에 좌우되지 않은 자

기 목소리라는 뜻이다. ‘등대여관’의 글자 하나가 바람에 날아가 ‘등대여’가

되는 곳. ‘등대여!’ 논리가 사라지고 순간의 격정이 그대로 드러날 뿐이다.

태풍 속에서는 나머지 글자마저도 바람에 날라 가버릴 것이요, 공중전화

부스도 곧 모래밭에 묻힐 것이라 하니, 태풍에 놓인 섬은 기표와 기의가

심하게 어긋나다가 그마저도 사라지는 상징계의 소멸을 보여주는 공간이

다.

이때 ‘나’라는 기표에 의존하던 나의 주체성조차 위태로워진다. 그래서

257) “오래 걷다보니 발을 담그고 싶어지네. 아, 차가워. 밤 바닷물이 생각보다 차고, 거칠

게 움직여.” 이는 사건이 경과한 후 쓰인 기록이라기보다 사건과 동시에 기록되는 즉각

적인 서사이다.

258)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썩은 국물이 흐르는, 악취가 진동하는, 파리떼가 새카맣게 꾀

는......쓰레기들! 둔하고, 고집 세고, 염치 없고, 마비된...... 마비된 줄도 모르는...... 입에

올릴 가치조차 없는......”(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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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너’라는 분별조차 사라진 언어 너머의 세계를 향한다(‘나’라기보다

‘너’는). 나아가 우리가 사는 세계에 “아무 이유나 뜻이 없다면, 없다면

……” 하면서 세계의 무의미한 심연을 언뜻언뜻 드러내기도 한다. 따라서

이 마지막 장의 태풍이 지나가는 섬이란 상징계 너머의 ‘실재계의 공간’을

은유하며, 이 장의 혼란된 문체는 선재가 도달한 실재계적 각성을 의미한

다고 할 수 있다. ‘실재’(the Real)란 라캉의 사유에서 가장 난해한 영역으

로, 그것을 굳이 표현하자면 그것은 ‘그것에 대해 말을 할 수 없다’는 사실

이다. 즉 실재계의 큰 특징은 ‘재현 불가능성’이다. 언어의 한계 너머를 언

어화하려고 하니, 실재계의 언어란 이렇게 해체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선재가 최종적으로 섬에 들어온 것은 필연이다. 상징계는 대타자의 영역

이고 아버지의 영역이므로 왜냐 선생의 욕망을 탈출하기 위해, 윤수와 다

른 자기 욕망을 발견하기 위해 그는 상징계를 떠날 필요가 있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나는 나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

가 하는 것이 선재의 관심사이다. 따라서 그에게는 자기정체성에 대한 고

민이 지속적으로 따라다닌다. 철학자, 시인이라고 급우들이 붙여준 이름에

거부감을 표하는 것은 타인의 시선, 타인의 인정과 욕망에 기반하여 이루

어진 상징계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는 대신 부정적인 이름들이지

만 스스로 행려병자, 거지, 크로마뇽인, 환자 등 자신을 규정할 단어를 찾

기 위해 고민한다. 이렇게 다양한 이름이 동원되는 것은 자기를 규정할 이

름을 아직 찾지 못했으며, 자기 정체를 탐구해가는 과정 중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타자와의 ‘관계’를 억압으로 인식했던 선재의 욕망이란 ‘진정한 주체’ ‘개

별성을 지닌 개인’이 되는 것이다. 그는 “누가 뭐래도 나대로 살고 싶”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는”(32) 삶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선재는 늘 ‘개

별자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는 혼자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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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한다”(27)고 믿고, 그래서 “나를 좀 가만히 놔두어 달라”(32)고 호소

하고, “늘 이렇게 혼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그게 그토록 이루

기 힘든 것일까?”(39)하고 자기의 처지를 한탄한다.

선재가 보기에 독립적인 개별자는 “모양은 비슷해도 색깔이나 무늬가 다

른”(153) 조개와 같다. 그는 선인장조차 “선인장답게 살아가”기(160)를 바

란다. 선재가 관계의 해체를 지향해왔다면, 그 지향의 목표는 이렇게 관계

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난 ‘자기 정체성 찾기’, 관계에 왜곡되지 않는 ‘자아

찾기’였다고 할 수 있다.

윤수가 구한 것이 ‘공감에 기반한 연대’라면, 선재가 꿈꾼 삶은 ‘주체적인

자기 삶’이다. 그리고 외딴 섬은 선재가 그 꿈을 찾아 도달한 공간이다. 그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암시적이지만 유추가 가능하다. 섬의 등대

여관의 주인이 선재에게 “도대체 정을 안주는” 딸에게 자기의 마음을 “얘

기라도 해주겠냐”고 부탁하는 장면이 있다. 대화를 거부하는 딸과 “사람답

게 오순도순 무슨 말을 해야”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먼저 나서서 딸과

대화하기를 청하는 이 아버지는 소설 속에서 가장 비폭력적이고 비위계적

인 아버지이다. 섬이라는 이 공간이 가부장의 상징계와 다른 공간임을 보

여주기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앞서 광식이 어머니가 “어떻게 광식이와 대

화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선재에게 “네가 좀 도와주렴”(93) 하고 부

탁하던 말과 겹친다. 두 사람 모두 선재에게 대리자, 중간자의 역할을 의뢰

한다. 그래서 마지막 선재가 도달한 단계는 아래와 같다.

그래, 윤수야. 경석이도 있고. 경석이 누나, 등대여관 집 딸……어머니

들, 아버지들……그리고 나. 결코 ‘너’일 수 없는 ‘나’……모두 같은 빛깔,

비슷한 얼굴들, 지치고, 외롭고, 일그러진……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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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립적으로 설정했던 ‘강한 어른 대 상처 받은 아이들’의 구도를 깨

면서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을 포함해 전체를 아우르는 시각을 드러낸다. 결

국 대타자의 세계에서는 현실 속의 아버지들 역시 ‘아버지의 이름’ 아래

‘지치고 외롭고 일그러진’ 자식들이다. 선재의 역할이란 바로 그 두 건너기

힘들었던 세계(어른 대 아이들)를 연결하는 ‘연결자’라고 보아야 한다.

“‘나’라기 보다 ‘너’”라 하던 정체성 혼란도 사라진다. ‘결코 너일 수 없

는 나’259), 상징으로 처리되어 명확하지 않지만 선재는 자기 개별성을 확보

하고 진정한 자기의 삶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선재가 왜 섬으로 오게 되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독자는 누나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누나가 아이를 지우려 했다는 것과 경석이의 집에서 무슨 일

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절망의 끝에서, 섬에서의 허

무와 각성의 체험을 거치고, 선재는 작품의 결말에서 비약에 이른다. 문체

의 혼란과 자기 정체성의 혼돈을 거치며 누나의 욕망, ‘당신’의 욕망, 왜냐

선생님의 욕망을 뛰어넘는 자신의 욕망을 발견한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는 다소 모호하게 처리되어 있지만 분명한 전환이 드러나는 것은 사실이

다.

태풍이 이 섬을 덮치면, 거센 비바람 속으로 나가겠어. 파도가 으르렁대

는 해변을 지치도록 달리겠어. 마음이 정말 경건해질 거야. 외로운 노래,

외로운 이들을 위한 아주 간절한 노래가 샘물처럼 솟아날 거야. (206)

그래서 소설 마지막에서 선재는 자신의 운명을 위와 같이 예언한다. “외

로운 노래, 외로운 이들을 위한 아주 간절한 노래가 샘물처럼 솟아날 거

야.” 불통의 세계, 알아주지 않아 외로운 이들을 이어주는 진정한 언어, 기

259) 개인은 다른 사람과 서로 대립됨으로써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아니카 르메르, 앞의

책, 1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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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와 기의가 미끄러지지 않는 진정한 소리로 외로운 이들의 의사를 대신하

여 ‘간절하게’ 노래하는 사람, 이는 시인이거나 작가일 것이다. 그는 모든

이의 상처를 위로하는 언어의 사제를 꿈꾼다.

선재는 왜냐 선생이거나, 투사이거나, 한 때 K이기도 했던 상징계의 대

상a를 가로질러 자기 욕망에 도달했다. 상상계의 집착하는 누나-어머니를

벗어나 상징계 언어의 불완전성에 직면하는 ‘소외’의 과정, ‘당신’의 결여를

지목하던 ‘분리’의 차원을 지나 대타자의 욕망, 아버지의 욕망에 의존하지

않는 자기 욕망을 찾은 것이다. 자기 길을 찾아 의심 없이 자기 길을 가는

윤수에 비해 선재의 성장은 분명하게 기술되지 않았으며, 그래서 마지막

발화가 다소 급작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노래하는 자’의 ‘노래’라는

영역은 왜냐 선생의 ‘왜냐’라는 ‘논리’의 가치와 다른 영역이다.260) 희미하

게나마 선재는 왜냐 선생의 ‘논리’나 윤수의 ‘실천’과 구별되는 자기 욕망,

자기 정체성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소설의

섬은 실재계의 공간이지만 허무주의적인 세계는 분명 아니다.

이제 ‘아기장수’의 상징을 해석하는 중요한 작업이 남았다.261) 소설에는

두 가지 다른 맥락의 아기장수가 등장한다. 하나는 경석이의 게임 속의 아

기장수요, 하나는 설화 속의 아기장수이다. 게임 속의 아기장수는 악당을

물리치고 제 집과 제 나라를 지키는 ‘집안의 기둥, 나라의 대들보, 단 한

순간도 방황하지 않는 얼마든지 부활하는 불사의 영웅’이다. 아버지, 어머

니, 누이동생이 모두 그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 게임에 몰두하는 경석이

가 바로 이러한 아기장수의 전형이며, 아버지의 가치에 자신을 맞춘 모든

아이들이 이 아기장수들이다. ‘아버지의 이름’인 기성의 법과 제도에 순응

260) 섬이라는 실재공간은 논리가 배제된 공간이기도 하다. 왜냐 선생은 <허생전> 수업에

서 학생들에게 말의 정확한 사용을 강조한다. 그는 기표와 기의 사이의 정확한 일치를

꿈꾸었다는 점에서 상징계 인물이다.

261) 성민엽은 작가와의 대담에서 이 소설이 전체적으로 아기장수 설화의 패러디라 부른

다. (최시한, 성민엽, 앞의 대담, 2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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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주체, 자신의 욕망을 거세하고 아버지의 ‘호명’에 기쁘게 대답하는 아

이들, 체제가 요구하는 자랑스러운 인재들이다. 그리고 경석이처럼 거세되

어 아버지의 성(城)에서 아버지의 왕국을 이어받을 아버지의 2세들이다. 그

들은 대타자가 규정한 삶의 테두리 안에서 순치되고 조정되어 위험하지도

않고, 반역을 꾀하지도 않는다.

경석이네 집안의 타자라 할 경석이 누나가 폭로하듯이, 원래 설화 속의

아기장수는 그렇지 않다. “진짜 아기장수는 이기는 게 아니라 져서 비참하

게 죽”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가 죽이는 방법을 알려주

는 바람에” 그렇게 된다. 아기장수는 원대한 운명과 비범한 능력을 갖췄지

만 바로 그것 때문에 ‘아버지의 세계’를 불안하게 만든다. 거세되지 않았으

므로 그 가능성 때문에 현실을 고수하려는 기성의 힘에 의해 무참하게 살

해당한다. 작가가 보기에 이것이 이 시대 학교와 가정 안에 갇힌 모든 아

이들의 운명이기도 하다.

그러나 마지막에 기적처럼 누나의 아기장수가 살아나게 된다. 누나가 아

이를 낳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 아이가 ‘아버지의 세계’에서 어떻게 자랄지

는 아직 모르지만, 누나와 선재는 소설에서 처음으로 소통에 이른다. (“이

젠 잘 들려……”) 작가는 암담해 보이던 세계에 조그만 창구멍을 하나 마

련해 놓음으로써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다.

위에서 주인공 선재가 어떻게 자기 욕망의 주체로 서게 되는지 그 성장

과정을 라캉의 주체화 과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누나’와 ‘구름

이야기’라는 두 개의 동기와 연결하여 ‘누나’는 상상계 ‘어머니의 욕망’으로,

‘구름이야기’는 상징계라는 ‘억압과 통제의 구조’로 파악하였다. 어머니의

욕망을 벗어나 구름그림자에 포섭되는 것이 ‘소외’이고, 세계가 가하는 억

압 속에서 대타자 ‘당신’의 결여를 깨치는 것이 ‘분리’라고 할 수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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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상징계라는 공고한 질서를 벗어나기는 그렇게 수월한 것이 아니며,

특히 이제 막 사회화를 완성한 청소년 주체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윤수가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선재가 반성문을 쓰면서 감지하는 ‘당

신’이라는 체제의 억압성은 바로 상징계 균열의 표식으로 작용한다. 두 청

소년인물은 상징계의 균열을 왜냐 선생이라는 착한 아버지에 자신의 욕망

을 의탁하여 메우려 한다. 그러나 그들은 왜냐 선생의 욕망을 욕망하지만,

최종적으로 그것을 가로지르는 ‘자기 욕망의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윤수가 ‘공감과 이해에 기반한 연대의 삶’을 찾아 떠났다면, 선재는 섬이

라는 공간에서 상징계 언어의 불완전함을 뛰어넘는 ‘노래하는 자’라는 자기

목소리를 얻는다. 언어에서 해방된 바닷가 섬은 누나가 상징하는 상상계로

부터도, ‘당신’과 ‘왜냐 선생’의 상징계로부터도 벗어난 실재계의 은유이다.

이곳에서 주인공은 왜냐 선생이 주문한 ‘투사’라는 아버지-타자의 욕망을

가로질러 ‘외로운 이를 위해 노래하는 자’라는 자기 욕망에 이른다. 특히

부모에 의해 살해당할 뻔했던 누나의 아기장수를 살려내면서 가정과 학교

가 부추기는 욕망으로 사육되는 게임 속의 아기장수를 넘어서는 주체적 청

소년, ‘아름다운 아이들’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한다. 자신을 하나의 인간,

개별자로서 지켜내려는 주인공은 억압의 세계와 충돌하며 자신의 길을 감

지하고 모색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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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본고는 다섯 편의 텍스트 �완득이�, �위저드 베이커리�, �열일곱 살의 털

�, �나는 아버지의 친척�, �모두 아름다운 아이들�을 라캉의 주체이론을 활

용하여 분석하였다.

라캉의 주체이론을 도입한 것은 아래의 세 가지 이유에서였다. 첫째 주

체를 부정하는 현대철학의 사조에서 라캉은 주체를 강조한 드문 철학자이

기 때문이다. 주체 없는 성장이란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주체는 청소년소

설 연구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특히 라캉의 ‘분열하는 주체’, ‘형성 중인 주

체’는 청소년소설의 인물을 이해하는 중요한 개념이 될 수 있다. 둘째 라캉

의 ‘소외’와 ‘분리’의 개념을 인용하면 성장의 다층적 층위를 분별하기 쉽기

때문이다. 대타자에 동조하거나 저항하는 인물의 대응태도를 구분하게 되

면 인물의 성장에 대한 해석이 좀 더 세밀해질 수 있다. 셋째, 라캉에게

‘아버지의 이름’은 아이의 주체화를 이끄는 중요한 동기이기 때문이다. ‘아

버지의 이름’이라는 개념은 최근 청소년 소설에 새롭게 부상하는 아버지의

존재를 좀 더 구조적으로 해명할 수 있게 해준다.

2장에서는 라캉의 주체 이론을 ‘소외’와 ‘분리’라는 틀로 정리하였다. 인

간의 주체화는 자기 이미지에 매혹되는 거울단계에서부터 출발한다. 이 거

울상은 오인에 기초한 거짓 이미지이지만 인간에게 일생 동안 작용하는 자

아의 이미지를 제공한다. 이후 아이는 언어라는 타자의 세계에 들어가, 나

혹은 아무개라는 기표를 부여받으며 상징계 내에 주체의 기반을 마련한다.

그러나 존재가 언어로 대리되면서 자기 존재의 일부를 상실하는 ‘소외’를

겪는다. ‘소외의 주체’는 자신의 결핍을 만회하기 위해서 대타자의 욕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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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망하나, 대타자 역시 욕망을 지닌 결핍의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대

타자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한편 주체는 자신이

상징계에 들면서 상실했다고 믿는 어떤 것, ‘대상a’를 통해 자신과 대타자

가 가진 결핍을 메워 세계를 충만하게 만들리라는 ‘환상’을 가진다. 대상a

는 욕망의 원인이자 대상으로, 그 자체 상징계의 결여이면서 그 결여를 감

추어 환상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한다. 환상은 우리가 허무로서의 실재에

대면하는 것을 막아주는 방어기제 역할을 하지만, ‘환상을 가로지르’는 행

위를 통해서만 인간의 주체화는 완성된다. 환상 없이 자신과 세계의 결여

를 직시할 때 우리는 우리 삶의 ‘원인자’로 세계에 대한 책임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주체는 ‘소외’를 벗어나 더 이상 타자에 지배받지 않

는 ‘진정한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주체화의 전 과정에서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의 강력한 동기로써

작동한다. ‘아버지의 이름’은 오이디푸스콤플렉스를 통해, 상징계에 진입하

는 짧은 순간에만 작용하는 부분적인 기제가 아니다. ‘분리’가 아버지가 가

진 모순과 결핍을 알아차리는 것이고, ‘환상 가로지르기’는 아버지 권위의

허구성을 깨닫는 것이라는 점에서 ‘아버지의 이름’은 주체의 전 과정에 기

능한다.

본고는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관점에서 총 다섯 편의 청소년소설을 분석

하였다. 다섯 작품 모두 짧은 청소년소설사에서 일정 정도의 성취를 이루

고 안정적인 평가를 받은 작품들이다.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이름’이 인물

의 주체화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작품들이기도 하다.

먼저 �완득이� 연구는, 주인공이 보이는 지나친 낙관성과 막연한 현실인

식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본고는 그 이유를 완득이가 아직 상징계

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완득의 아버지는 불구라는 열등의식으

로 자식에게 ‘아버지의 기능’을 행하지 않아 아들을 상징계 주체로 이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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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다. 그 결과 완득은 언어적 혼란에 시달리며, 타인과 관계를 맺지 못하

고, 자아의 세계에 고립되어 있다. 이때 교사 동주가 완득이를 세상으로 호

출하는데 그가 쓴 방법이 ‘이름 부르기’였다. 많은 연구가 완득이의 성장이

과도하게 동주에 의존한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동주를 ‘의사 아버지’로 해

석하면 논의는 다른 층위로 이동한다. 킥복싱 관장 역시 싸움꾼 완득이를

‘스포츠’라는 규칙과 질서의 세계로 인도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아버지이

다. 이후 완득이는 욕망을 가지며, 갈등을 알게 되고, 언어적인 무능을 탈

피하며 주체가 된다. 그러나 완득이가 아버지의 장애를 인정하고 커밍아웃

하기 전까지 그의 주체화는 완성된 것이 아니다. 종래의 연구는 오직 동주

를 완득이의 조력자로만 자리매기면서, 이 소설을 불우한 환경 때문에 자

기 세계에 갇혔던 주인공이 교사의 도움으로 세상에 나오는 평면적인 성장

서사로 해석하였다. 하지만 본고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완득이가 탈피하

지 못한 심리적 저항에 주목하여, 서사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위저드 베이커리�에는 ‘근친상간의 아버지’가 등장한다. 가정 내 아버지

의 기능은 ‘금지’에 있다. 그러나 이 소설의 아버지는 자신의 거세를 인정

하지 않고 그래서 아들에게도 금지를 명할 수 없는 상상계적 인물이었다.

주인공의 가출은 표면적으로는 계모와의 갈등 때문이지만, 자신이 고착되

어 있는 증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금지를 명령할 다른 ‘아버지’를 찾아 나선

불가피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베이커리의 마법사 점장은 그에게 마법 세

계의 기적이나 환상이 아닌, 상징계의 ‘인과의 질서’를 가르치며 부성은유

를 행사한다. 서사에 재미를 더하는 여러 마법적인 장치들도 ‘선택과 그 결

과의 수용’이라는 우리 삶의 필연적 인과법칙을 강조하는 도구로 기능한다.

주인공은 점장을 대신해 ‘몽마’의 공격을 받으면서 실재로서의 자기 무의식

을 대면하는데, 그것은 동생 무희에 대한 근친상간의 욕망이었다. 말더듬을

선택할 만큼 억압되었던 무의식은 꿈의 형태로 돌아와 그를 공격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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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속에서 자신의 손을 자르는 거세를 행하며 주인공은 스스로를 해방한다.

또한 가족의 일원이기를 포기 선언함으로써 ‘금지로서의 욕망’에서도 자유

로워진다. 그리고 마법 쿠키 ‘타임 리와인더’를 사용하지 않는 ‘선택’을 통

해 퇴행을 거부하고 스스로 언어의 세계, 상징계로 건너갔다. 그간 어느 연

구도 ‘몽마’의 역할을 언급하지 않았던 것은 청소년소설 연구에 작동하는

어떤 금기의 결과가 아닐까 짐작해 보았다.

�열일곱 살의 털�의 서사는 일호네 가족 삼대(三代)와 가정, 학교, 국가

라는 세 ‘아버지’를 대칭적으로 배열하고 있다. 아버지는 가업을 이어야 한

다는 종손으로서의 부담감으로 일찍이 자유를 찾아 가출했던 인물이다. 주

인공 일호는 학교의 폭력적인 두발 규제의 부당성을 알리는 피켓 시위를

진행하면서 폭력 교사 너머에 존재하는 구조로서의 권력을 감지하였다. 할

아버지 역시 동네 재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국가라는 체제가 만인에

게 공정하지 않으며, 기득권을 위한 착취의 기구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다. 이 소설은 ‘나쁜 아버지’가 된 가족, 학교, 국가라는 억압권력을 고발하

고 있지만, 마지막에는 문제를 봉합하고 다시 ‘좋은 아버지’라는 체제 안으

로 복귀하는 구조이다. 주체가 아버지 세계의 폭력성을 감지하는 자각의

단계를 보여주었지만, 환상의 차원에서 기존체제의 근본적인 부조리에 눈

을 감으면서 그 이상의 인식의 도약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나는 아버지의 친척�은 외삼촌들 집을 전전하던 미용이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만드는 가족에 대한 환상을 키워나가는 이야기이다. 미용은 자신

이 겪고 있는 결핍의 원인을 아버지 부재에서 찾고, 아버지의 회복이 이런

결핍을 해결하리라는 ‘환상’을 키워왔다. 그러나 막상 아버지는 새엄마의

조카를 맡아 키우며 그 아이가 겪을 충격을 염려하며 미용에게 당분간 친

척으로 지내기를 부탁한다. 미용은 자격이 없는 준석에게 좋은 것을 다 빼

앗겼다는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준석을 통해 ‘응시’의 대상으



- 189 -

로 자신을 바로 볼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준석과 자신은 쌍둥이처럼 같은

존재이고 자신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혈연적 자격’은 자신의 환상임을 깨닫

는다. 준석을 아버지와 자신 사이의 제삼자로 인정하면서 미용은 아버지와

의 이자관계를 청산하고, 아버지의 결여를 받아들이며 환상을 가로지른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의탁할 수 있으리라 믿었던 자기 ‘짐’을 스스로 떠안으

면서 아버지, 그리고 가족로맨스로부터 벗어나 실질적인 독립에 이른다.

�모두 아름다운 아이들�의 주인공 선재는 자신을 둘러 싼 모든 관계를

억압으로 인식하며 관계에 해방된 진정한 자아 찾기를 목표하였다. 먼저

자신을 이자관계에 묶어두려는 어머니-누나의 집착을 거부한다. 그리고 ‘구

름그림자’를 통해 세상을 지배하는 커다란 ‘강제와 질서’로서의 상징계를

의식한다. 나아가, 단순히 하룻밤의 모임을 주선했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끌

려가고 반성문을 쓰는 과정에서 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주재하는, 그리고

개개의 구성원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당신’이라는 아버지, 상징계 대타자를

인식하게 되었다. 선재는 개별자로서의 자유를 꿈꾸면서 이러한 억압기제

를 거부한다. 그러면서도 한편 선재는 왜냐 선생이라는 또 하나의 ‘아버지’

를 욕망하기도 한다. 왜냐 선생의 수업장면은 선재가 가진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주체의 심리를 잘 보여준다. 선재는 왜냐 선생이 자신에게 부여

한 ‘투사(鬪士)’라는 정체성을 거부하고, 해체적인 글쓰기를 통해 세상의 규

율과 질서 밖의 공간, 섬에서 언어적 질서를 뛰어넘는 실재계와 마주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는 드디어 그곳에서 왜냐 선생의 욕망을 넘는 ‘노래하

는 사람’이라는 자기 욕망을 발견했게 되는 것이다.

이상의 다섯 편의 작품을 ‘아버지의 이름’과 주체가 맺는 관계에 따라 구

조화하면 다음과 같다.

�완득이�와 �위저드 베이커리�는 ‘아버지의 이름’이 ‘부재’하는 소설이다.

아버지의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면서 상징계 진입이라는 과업을 완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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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두 주인공의 가장 두드러진 증상은 ‘언어적 곤경’이었다. 그들은 표현

의 어려움을 겪거나 아예 소통이 불가능한 말더듬 증상을 보이기도 하였

다. 이는 아버지 이름의 기능이 언어화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그들의

사회화는 가족 밖의 다른 아버지에 의해 행해지는데, 이 새로운 아버지의

인도 아래 상징질서를 익혀 사회화를 이루고, 주체화의 다음 단계, ‘소외’의

과정으로 나아간다.

�열일곱 살의 털�과 �나는 아버지의 친척�에는 ‘결여된 아버지’가 등장한

다. 주인공은 상징계 내 존재들이다. �열일곱 살의 털�의 주인공은 가계 내

의 자신의 위치를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금지’에 순종하는 주체로 출발한

다. 그러나 학교라는 대타자의 폭력성에 눈을 뜨고 교사 개인이 아닌 체제

혹은 구조가 가진 억압성을 깨닫는다. 이는 대타자의 결여를 알아차리는

‘분리’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는 ‘나쁜 아버지’를 고발하고 응징한 후, 다시

아버지의 질서로 회귀한다. 여전히 가부장적인 대타자의 세계에서 ‘아버지’

에 대한 환상을 유지하며 ‘착한 아들’의 역할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인공은 ‘분리의 초기’ 단계에 머문다고 말할 수 있다.

�나는 아버지의 친척�의 주인공은 이보다 좀 더 나아간다. 미용은 자신

의 결핍을 해결할 아버지에 대한, 그리고 업둥이라는 자신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환상이 타자의 ‘응시’를 통해 부서지면서, ‘짐’으

로서의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고 자기 짐에 대한 책임, 그리고 자신의 운명

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는 ‘원인자’로 변모한다. 주체화 과정에서 같은 ‘분

리’의 단계를 보이지만 �열일곱 살의 털�의 주인공이 환상을 횡단하지 못

하고 아버지의 규범 세계로 다시 회귀하는 데 반해, �나는 아버지의 친척�

의 주인공 미용은 ‘환상을 가로질러’ 가부장적 가족의 질서 밖을 사유한다.

�모두 아름다운 아이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뛰어 넘는 소설로, 청소년

소설로는 드물게 주인공이 아버지의 욕망에서 해방되어 자기 욕망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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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소설이다. 주인공은 일찍이 ‘구름그림자’와 ‘당신’으로 표상되는 대타

자의 폭력성과 결여를 의식하고 그에 저항하면서 대타자로부터의 ‘분리’를

이루었다. 그러나 주인공은 여전히 왜냐 선생의 욕망을 욕망하며 그를 동

일시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깊은 성찰과 사유의 끝에 타자의 욕망과

결별하고 자기 욕망을 깨닫는다.

‘아버지의 이름이 부재한 소설’에서 주체는, 사회적 존재로 성장하지 못

하고 상상계에 지체된 처지에서 시작하였다. 그들은 다른 아버지를 만나

상징계에 들어가 욕망을 배우고 언어를 사용하는 ‘소외된 주체’가 되었다.

‘아버지의 결여를 보여주는 소설’에서 주인공은 아버지의 질서와 금지에 의

문을 표하는 ‘분리’의 단계에 있다. 그러나 그 중 한 인물(일호)은 세계에

대한 환상을 유지한 채 대타자의 질서로 회귀해 ‘소외’된 상태로 돌아가고,

또 한 인물(미용)은 대타자 대한 환상을 거두고, 결핍되고 고독한 실재로서

의 현실을 인정하는 ‘환상 횡단’의 단계를 보여주었다. ‘아버지의 이름을 뛰

어 넘는 소설’은 세상을 지배하고 움직이는 대타자의 존재와 그 억압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언어와 논리를 뛰어넘고 타자의 욕망에서도

벗어났다는 점에서 실재를 인식하는 주체의 완성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

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분석이론이 청소년소설 비평에 유용한 도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는 진술은 특히 서사로서

의 소설을 무의식의 구조물로 바라볼 근거를 마련해준다. 그렇다면 소설은

하나의 증상이며, 정신분석비평은 소설의 표층구조에서 ‘억압된 무의식적

상처’를 찾아냄으로써 독자에게 인간적 삶의 또 다른 진실을 제시한다.

특별히 청소년소설이라는 정체성은 작품의 소재나 주제에 억압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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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한다. 청소년소설의 교훈은 그것이 대체로 상징계 가치라는 점에

서, 독자에게 닫힌 세계를 보여주고 오히려 세계의 한계 안에 머물기를 종

용할 수 있다. 청소년소설을 염려하는 많은 논의가 회의하는 지점이 여기

이다. 그러나 독자는 그렇게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존재가 아니고, 텍스트

역시 작가의 의도에 붙들린 고정된 ‘작품'이 아니다. 텍스트는 작가의 의도

밖으로 넘쳐나는 잉여로서의 그 자체 ‘무의식’을 가지며, 억압된 무의식적

지향을 그들의 기표에 남겨두게 된다. 만일 비평이 그 기표의 무의식을, 혹

은 인물의 무의식을 간과한다면 청소년소설은 인생의 깊은 진실의 일면을

드러내지 못하고 계몽의 담화나, 교육적 전언, 일시적인 재미나 위로의 서

사로 전락할 것이다. 본고는 정신분석적 방법으로 다섯 편의 텍스트의 무

의식에 접근하여 다른 층위의 여러 의미를 생산할 수 있었다.

둘째, 다섯 편의 청소년소설 모두, 인물의 성장에 ‘아버지의 이름’이 차지

하는 역할과 비중이 지대하였다. 애초 서사의 진행과 갈등에 ‘아버지의 이

름’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소설을 선별하였다고 하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아

버지는 서사 전체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동기로 기능하였다. 물론 ‘아버지의

이름’이 생물학적 아버지를 넘어 상징계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란 점을

고려하면, 성장의 서사에서 그 이름을 피해가기가 쉽지 않다고도 할 수 있

다.

그럼에도 흥미로운 것은, 막상 소설 속 현실적 아버지들의 사회적 위상

이나 가정에서의 역할은 지극히 불안하고 미미하다는 점이다. 다섯 편 모

두에서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를 돌보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그래서 관습적

인 아버지란 존재하지 않았다. ‘현실적 아버지’의 무책임과 무력함, 그러나

‘은유로서의 아버지’가 행사하는 ‘절대적인 힘’이라는 모순은 좀 더 심층적

인 사회 문화적 분석이 필요한 대목이다.1)

1) 다섯 편의 소설에서 현실적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줄만한 어머니가 등장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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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버지의 이름’은 청소년소설 속 인물들의 세계에 대한 대응방식

과 그로 인한 증상 등을 설명하는 유용한 이론이 되었다. 한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기까지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받아들이

고 체험했는가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진다. 상징계 내에서 ‘아버지의 이름’

은 억압적일 수밖에 없고, 많은 경우 아버지가 부여한 질서는 진정한 주체

의 삶을 방해하는 왜곡된 것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청소년 인물의 성장에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기능하고, 인물은 그에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

는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해명함으로써 주인공의 성장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다른 해석의 여지를 마련할 수 있었다. 라캉의 주체이

론 ‘소외와 분리’라는 개념 역시, 청소년이 대타자와 대면하는 사회화 과정

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선택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였다.

셋째, 다섯 편 소설에서 주인공들의 성장의 양태가 대단히 다층적이었다.

이는 생물학적인 나이가 비슷하다고 동일한 성장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주인공들은 모두 고등학교 1학년생이지만 (�모두 아

름다운 아이들�의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생), 상상계에 지체된 인물부터,

타자의 욕망을 탈피하여 자기 욕망에 충실한 인물까지 성장의 층위에 커다

란 편차를 보였다.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성장의 과정

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성장의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가에 따라 세계

와 자아를 바라보는 시각과 자아정체감의 의식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는

기성세대가 청소년집단을 단일한 집단으로 매도하여 각자가 가진 증세나

상처, 독특한 기억과 체험을 간과하는 것이 전체주의적 폭력이 될 수 있음

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부재’하거나 ‘결여’된 아버지의 역할은 성인 남성으로서의 또 ‘다른 아버지’에 의해 대체

되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대신하지 못하고, 주인공의 성장에 수동적이고 방관적인 입

장에 머무른다. 어머니들은 원망의 대상도, 선망의 대상도 아니며, 그저 중요하지 않은

주변적 인물로 그려졌다. 이 역시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해 볼 의미 있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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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가 소외와 분리를 축으로 주체화 과정을 논하였다고 하여, 주체화의

단계를 절대화함으로써 성장의 단계를 소설적 가치로 환원할 수 있다고 말

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라캉에 의하면 주체화란 완성을 향해가는 일방

향적인 것도, 일생에 단 한 번의 기회로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 인간의 삶

에서 주체가 마침내 안정되고 완전한 총체로서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는

시점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청소년들은 각각 다른 성장의 지점에서 각

기 다른 방식으로, 세계와의 타협과 저항이라는 두 지점을 불안정하게 오

가며 치열하게 자기 삶을 살아갈 뿐이다.

청소년소설 주인공이 겪는 성장의 서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성장의 전

과정은 각기 고유한 의미와 가치를 내포하고, 모든 삶은 서사의 소재로서

진실성을 보유한다. 즉 주인공의 성숙의 단계가 곧 소설의 미학적인 완성

으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며, 소설의 목표가 성숙된 청소년상을 윤리적 표

상으로 제시하려는 것도 결코 아니다.

라캉이 주체이론을 통해 말하려는 것도 대타자로서의 ‘아버지의 이름’을

벗어나라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회 속에 하나의 주체로 살아가야 하

는 인간에게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다만 우리는 소외된 주체

로서의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고, 세상의 불합리와 부조리를 성찰하거나 거

부하면서, 아버지의 세계와 자신이 맺는 관계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재설정

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이 소설 읽기의 목표이고, ‘아버지의 이름’을 통한

작품 분석의 의미이기도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소설 인물 분석에 라캉 주체 이론을 도입하여 인물 행

동의 심리적 동기와 그들이 사로잡힌 증상으로서의 지점을 좀 더 효과적으

로 분석할 수 있었다. 특히 ‘소외’와 ‘분리’로 인물의 주체 단계를 변별하면

서 주체화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발현하는 주인공의 욕망, 환상, 억압,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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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마 등의 증후적인 지점에 천착하여 그들이 자아 그리고 대타자와 관계

맺는 고유한 대응방식을 심리적 방식으로 해명하면서 인물과 서사에 대한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었다.

앞으로 청소년소설의 연구에도 정신분석비평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론이

도입되어, 작품과 등장인물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돕고 해석의 다양성을

확보하기를 기대한다. 특히 정신분석적 방식이 청소년 독자의 자기 발견에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 독자는 정신분석적인 독서행위를 통해 소설 속

타자를 이해하고, 동시에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상상적 자아’와는

다른 ‘타자로서의 자아’를 마주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진지한 연구들이 활발해지면서 성장소설을 정전으로

삼아 여전히 문학 변방의 타자로 인식되는 청소년소설에 따뜻한 관심이 모

아지고 진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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